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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UNESCO Chair Program)은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2년 제26차 유네스

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7년 3월 “아시아·태평양 문화

유산 보존·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제로 유네스코와 석좌 협약을 체결하였으

며, 이후 현장방문 조사, 연구지원, 워크숍·웨비나·포럼 개최, 출판 등을 꾸준히 수

행해왔다. 이러한 유네스코 석좌 사업은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 성과 축적을 가능케 하였고, 관련 데이터 자산의 확충과 연구 역량 강화로 이

어지고 있다. 나아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산 분야의 정책결정자, 교육·연구자

들은 아시아-태평양을 기술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방대한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인류 문화다양성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지역의 유산 연구는 전 지구적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전략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시아-태평양의 문

화유산은 서구와는 다른 고유한 역사·사회적 맥락을 지니고 있어, 보존 철학과 정

책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식민 지배와 급격한 

근대화를 겪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특수한 역사적 또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신

들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접근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이는 때로는 유럽 중심의 기념

물 위주의 보존관과는 구별되는 패러다임으로, 유산은 결국 공동체 정체성과 무형

적 가치를 중시하는 동양 전통을 반영하기도, 또는 경제나 이념적 목적 속에서 역

사·문화를 혼종화하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의 문화유산은 급속한 도시화와 관광 개발,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시화로 인한 토지 수요 증가로 구도심의 역사 

건축물이 철거되고 비공식 취락이 정비되면서 전통 기술과 지식의 단절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무형유산의 보고로 일컬

어지지만, 많은 국가에서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미흡하여 전통문화 상당수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음이 지적된다(박성용, 2012). 다시 말해,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 

발전의 조화라는 과제가 절실하며, 특히 관광을 통한 경제적 활력과 문화자산의 지

속가능한 활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의 영향은 양면적이어서, 과도한 관

광은 문화유산 훼손과 지역 공동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잘 관리된 지속가능한 

관광은 경제 성장과 문화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문화유산 관광 

분야에서는 경제적 이익, 문화적 가치 보존, 환경 관리의 균형을 모색하고 지역 주

민의 참여를 핵심 요소로 강조하는 추세가 뚜렷하며(Rachmawati et al., 2024), 관광

2024 유네스코 석좌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복원 역량강화 연구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박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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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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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는 보존과 복원, 그리고 전승으로, 어떻게 유산의 가치가 정의되고 보

존·복원할 수 있을지를 다룬다. HUL 적용과 확장 지표를 통해 말레이시아 타만 타

식 사례에서 진정성·완전성·후(탈)식민 정체성을 통합 평가하고 과정 중심·변화

관리 지표를 제안한다(2.1). 또한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가 전승과 해석, 관람 경험

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다루는데, 긴급보호 모델을 통한 인도네시아 바조족 이코 이

코를 기록–교육–공동체 참여로 연결한 전승 체계를 제안, SDG 4.7·11.4에 기여 

가능성을 논증한다(2.2). 

마지막으로 보존 이념의 동/서 비교는 스웨덴의 최소 개입·층위 존중과 태국

의 의례 연속성·공동체 실천 존중을 대비, ‘살아있는 유산’ 관점의 정책 함의를 도

출한다(2.3). 

제2부는 해석과 활용으로, 유산의 해석과 전시, 그리고 관광의 관계가 유산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균형 설계를 탐구한다. 우선 축제의 관광화와 담론 변화

는 필리핀 파히야스의 지역 담론과 관광 미디어 담론 교섭을 분석, 원재료 지원·전

승 워크숍·디지털 아카이브를 병행 제언한다(2.4). 도시 유산지의 ‘관광 오염’을 주

제로 한 서울 북촌과 스톡홀름 감라스탄의 소음·사생활 침해·상업화 비교는 관광

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을 수용력 관리·동선 분산·상생협약·혜택 공유로 완화하

는 프레임을 제시한다(2.5). 그리고 2023년도에 이어 진행되는 중국 톈진 연구는 몰

입형 전시의 두 얼굴(2.6)과 혼성(殖民/현대) 경관의 현재(2.7), SNS ‘왕훙’ 명소의 

명암(2.8)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접근한다. 

우선 전시 연구는 톈진 옛 조계 건축의 스토리텔링·롤플레잉 기반 체험이 접

근성 확대와 함께 역사 맥락 희석을 초래할 위험을 지적, 사실 검증·균형 서사·상

업화 규율을 요구하고, 공원 연구는 톈진 옛 조계 공원의 역사 희석·젠트리피케이

션·이용자 갈등을 진단하고 스토리텔링·이용관리·이익 환수 등 거버넌스를 제시

한다. 

마지막으로 왕홍 연구는 톈진 우다다오의 단기 붐–장기 왜곡 딜레마에 대응해 

창의공간 전환·미니뮤지엄/AR 투어·이익 공유 등 포스트 왕훙 전략을 모색한다.

2.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타만 타식 공원의 역사도시경관(HUL) 적용 사례

첫 번째 연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도시공원 타만 타식(Taman Tasik)에 역

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HUL) 접근법을 적용하여, 이 공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고 국가유산으로 등재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타만 타식은 

1880년대 식민기 폐광산 부지를 복원하여 조성된 호수공원으로, 말레이시아 다민

족 시민들의 일상 속 여가 녹지로 140여 년간 기능해 온 장소이다. 연구자는 국제

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조경가연맹(IFLA)이 개발한 HUL 지표에 따

수용력(carrying capacity) 개념과 윤리적 관광 캠페인 등이 도입되어 관광객과 지역

사회가 공생하는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유산지

에서 관광객의 폭증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 역사도시나 마을이 단

기간에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혼잡도 증가, 공공서비스 과부하, 임대료 상승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원주민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는 사례가 보고되었

다. 관광 상업화로 기존 상권이 기념품 가게와 음식점 일색으로 재편되고 젠트리피

케이션이 진행되어 공동체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는 관광 개발이 단

순히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유산의 보존·복원은 물론 해석과 활용 방식에 관한 다

양한 쟁점을 동반함을 의미하며, 문화유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2024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유네스코 석좌 연구 논문

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복원 및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한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특히 유형과 무형, 보존과 활용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

르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공동체 참여, 지속가능성, 디지털 전환, 국제 거버넌

스 등의 핵심 이슈를 논의의 축으로 삼았다. 본서에 수록된 8편의 연구는 역사도시

경관 지표의 지역 적용부터 해양 무형유산 전승 모델, 지역 축제의 관광화와 담론 

변화, 동서양 보존 이념 비교, 도시 문화유산의 과잉관광 관리, 근대 유산의 몰입형 

전시 활용, 식민도시 경관의 혼성성, 디지털 시대 유산 관광에 이르기까지 주제의 

폭이 매우 넓다. 이는 오늘날 문화유산 연구가 거시적 이념에서 미시적 현장까지 포

괄하며, 보존과 활용의 선순환이라는 공통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각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의 유사 사례

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전체 연구 성과가 제시하는 보편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석좌 연구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의 지속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2025년도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관련 연구지원 성과

본 논문집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의 2025년도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행해 온 현장조사–연구지원 

성과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각 연구자들은 다양한 시각과 접근으로 아시아·태평양

의 유산의 가치 설정과 경관 관리, 관광과 공동체의 균형, 디지털 전환과 전승을 핵

심 축으로 삼아, 동/서 비교와 도시·지역 사례 등을 교차 분석한다.

본서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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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공원의 가치를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 탈식민/후식민 정체성

(post-colonial identity)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1) 식민기 폐광

산을 공원으로 재생한 본래 조성 목적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역사적 진정성이 높고, 

(2) 호수·산책로·열대 식생 등이 온전히 보전되어 도시 생태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기능함으로써 완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3) 식민지 양식의 경관을 수용하되 독

립 후 루쿤 느가라(국가이념)의 가치에 따라 다문화 공존의 장소로 재해석됨으로

써 후식민 시대 공동체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zrar, 2024). 연

구자는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그동안 물리적 형태 중심이던 유산 등재 기준을 넘

어 과정 중심의 진정성, 사회·경관적 통합성, 변화 관리 역량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HUL 지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동남아의 근현대 조성 

공원도 지역 공동체의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입증

한 사례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의 사례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산업·도시 유산을 생태문화공원

으로 재생한 성공 사례들이 있다. 서울의 선유도공원은 노후 정수장을 리모델링하

여 2002년 개장한 국내 최초의 재생 생태공원으로, 산업시설 구조물 일부를 남겨두

고 물 정화 과정을 접목함으로써 “기능에서 가치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 공원

은 산업유산을 친환경 여가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 역사성을 보존한 점에

서 타만 타식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2005년 복원된 서울 청계천은 도심 고가도로

를 철거하고 하천을 부활시켜 도시 생태계를 되살린 프로젝트로서, 자연지형의 물

길부터 도시의 인공 구조물까지 역사도시경관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회복한 사례이

다. 청계천 복원은 홍수 조절과 열섬 현상 완화 등 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시민들에

게 5.8km 길이의 수변 공간을 돌려주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된다. 이러

한 한국의 경험들은 산업·자연·문화적 가치를 통합 고려한 확장형 HUL 지표가 동

아시아 복합경관 유산 관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에

서도 도시재생 정책에서 역사경관 보존과 주민 참여의 조화를 꾀하고 있으며, 도시

공원 분야에서는 역사공원 개념을 세분화하여 보존·활용 전략을 체계화하려는 움

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길지혜·박희성(2020)은 영국·미국·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도시공원을 ICOMOS·IFLA 지침에 부합하는 역사도시공원

(historic urban park)으로 유형화하고, 역사성·생태성·장소성·공동체 가치에 기반

한 맞춤형 보존 관리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는 각 공원의 조성 목적과 맥락에 맞는 

주민 참여형 가치 평가와 통합 보존관리 체계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인도네시아 바조족 해양 무형유산 이코 이코(Iko Iko) 전승과 긴급보호

두 번째 연구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연안의 바조(Bajo)족 해양 유목민 공동체

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통 구전서사시 이코 이코(Iko Iko)의 소멸 위기와 전승 활성

화 전략을 다루었다. 바조족의 이코 이코는 바다 생활을 노래하는 장형(長形) 서사

시로 한때 널리 전승되었으나, 현대에는 이를 온전히 구연할 수 있는 원로 예인이 

두 명만 남았을 정도로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 (Baskara, 2024). 연구자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화–교육–공동체 참

여를 통한 단계별 긴급보호(safeguarding) 모델을 제안하였다. 먼저 현지조사를 통

해 이코 이코의 음성·영상 자료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서사 가사를 문자화하여 인

도네시아어·영어로 번역하는 등 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서사 내용에 

담긴 생태 지식과 공동체 가치를 분석하여 교육 자료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

역 청소년 대상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마을 예술공방을 거

점으로 한 창작 공연 창설, 연례 이코 이코 경연대회 개최 등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

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승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급속히 쇠퇴하는 해양 무형유산을 되살리기 위한 긴급구제 로드맵으로서 학술적·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그동안 고령의 전승자 구술에 의존하던 구전 유산에 기

록–전수–활용이 결합된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동남아 소수민족 무형유산 

보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자는 아울러 이 사례가 문화다양성 교육(UN 지

속가능발전목표 SDG 4.7)과 문화유산 보호(SDG 11.4)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통해 판소리, 가곡 등 소멸 위기의 전

통 예술 전승을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 판소리의 경우 한때 

전승 인구 감소로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으나,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이수

자 제도 시행 이후 명맥을 되살려 오늘날 여러 명창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3

년 판소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UNESCO, 2008). 한편 

제주 해녀문화 사례도 바조족 이코 이코와 유사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주 해녀들

은 전통적으로 물질 작업 중 해녀노래를 부르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 왔는데, 산

업화로 해녀 수가 급감하면서 이러한 생활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 2016년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에 등재되어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등재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해녀들의 물질 요

령과 소리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해녀학교를 통해 청소년 체험교육을 시행하는 등 

종합적인 전승 지원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유원희 외, 2018; UNESCO, 

2023).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뒷받침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결합된 이러한 노력

은 사라질 뻔한 해녀문화를 되살렸고, 나아가 전승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수자–전수교육시설로 이어지는 3축 전승 

시스템과 방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경험은 바조족의 상황에 맞게 변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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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 이코의 부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한국 

국립무형유산원의 협력, 공동 워크숍 개최, 전승 자료 공유 등의 현실적인 국제 협

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3.	 필리핀 루크반 파히야스(Pahiyas) 축제의 관광화와 지역 정체성 재구성

세 번째 연구는 필리핀 루크반(Lucban) 지역의 대표 축제인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San Isidro Pahiyas) 축제가 전통 종교의례에서 관광 상품으로 재포장(re-branding)

되는 과정에서 지역 담론과 정체성이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원래 파히

야스 축제는 매년 5월 농경의 수호성인인 성 이시드로에게 감사하는 가톨릭 축제

(피에스타)로 거행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속적 볼거

리 위주의 이벤트로 변모하면서 축제의 의미가 변질되었다. Nicanor L. Guinto 등

(2024)은 담론–관광–문화 교차 프레임(Jaworski & Pritchard, 2005)을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로컬 내러티브(지역 담론)와 미디어·관광산업 담론이 축제 의미를 

둘러싸고 어떻게 충돌하고 교섭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참여 관찰, 주민 인터뷰, 축

제 홍보영상·SNS 게시물 분석 등을 통해 드러난 핵심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

역 담론에서 주민들은 집 외벽을 키핑(kiping)이라 불리는 형형색색의 쌀전병과 농

산물로 장식하는 전통을 통해 “신에 대한 감사, 가족 협동, 공동체적 미적 창의”라

는 가치를 지속 강조하고 있었다. 둘째, 관광 미디어 담론에서는 TV 방송과 SNS 홍

보물에서 파히야스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화려한 이벤트”로 부각함으로써, 

정작 축제의 종교적 뿌리와 농민 삶의 이야기는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셋째, 축

제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협도 드러났다. 축제 상징인 키핑과 농

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장식 기술을 전수해 온 장인들은 고령화되었지만 젊은 세대

의 계승 참여는 저조하여, 향후 축제 전통 단절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루크

반 지자체는 키핑 제작 재료비를 보조하고 경연대회 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물질

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는 지역 정체성

에 양면적 영향을 미쳤다. 축제의 전국적 명성은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관광 수입 증대

라는 긍정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종교성과 전통성이 희석되어 원주민 공동체의 

응집력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연구자는 이 사례가 지역 축제가 관광화되는 과

정에서 담론적 포장(discursive packaging)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학술적 의의를 강조한다. 아울러 지자체·공동체·미디어가 협력하여 원재

료비 지원, 세대 간 전승 워크숍,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병행하면 SDG 11.4(문화

유산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양립시킬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필리핀 파히야스 사례는 전통 축제가 관광상품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

장과 담론 변화를 한국의 지역 축제들과 견주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안동국제탈

춤페스티벌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한국 탈춤을 기반으로 한 축제로, 전통성

과 관광흥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한양명, 2008; 

조정현, 2009; 이진교, 2013). 주최 측은 탈춤 고유의 제의적·예술적 가치를 살리

기 위해 낮 시간대에는 전통 탈놀이 공연을, 저녁에는 대중 친화적 프로그램을 편성

하여 신앙성과 오락성의 병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보령머드축제는 지역 

특산 자원인 머드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축제로 유명한데, 머드 채취·가공 비용 증

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지자체와 기업 후원을 통해 참가비를 억제하고 머드 

화장품 판매 수익을 축제 재원으로 환류하는 창의적 운영을 해왔다. 그 결과 머드

축제는 연간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국제 행사로 성장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약 5천

만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돌리고 있다(Korea.net, 

2023). 이처럼 민관 협력 및 수익 환원 모델은 파히야스 축제가 직면한 재정난(원재

료비 상승과 장인 보상 문제 등)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많은 축제들은 축제 서포터즈, 청소년 예술단, 

디지털 홍보 크리에이터 등을 운영하며 MZ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안동탈춤페스티벌에서는 청년들이 SNS를 통해 축제를 홍보하는 ‘탈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R 필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필리핀 파히야스 축제에도 적용 가능하며, 전통성과 경제성, 세대 전

승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4.	 스웨덴과 태국의 문화유산 보존 이념 비교 연구

네 번째 연구는 서구와 동양의 문화유산 보존관(보존 철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변화해 왔는지를 스웨덴과 태국 사례를 통해 비교하였다. 흔히 서구는 유형

유산(물리적 형태와 미감)을 중시하고 동양은 무형유산(의례와 실천)을 중시한다

고 이해되지만, 실제 각국의 보존 정책과 담론은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 복합적

으로 전개되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두 나라

의 문화재 관련 법령, 보존 운동의 전개, 종교·왕실의 역할 등을 연대기적으로 고

찰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1666년 고적령 제정 이후 한때 중세 고딕 양식으로 교회

를 통일적으로 복원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20세기 초 시구르드 쿠르만(Sigurd 

Curman)에 의해 시대별 층위를 존중하고 최소 개입을 지향하는 근대 보존 철학이 

확립되었다. 이후 전후 산업화로 인한 도시 개조 압력 속에서도 오베 히데마크(Ove 

Hidemark) 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 재료에 입각한 수리” 등 과학적 보존기법이 발

전하였다. 반면 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불교의 공덕 사상에 따라 사원·불탑을 헌

건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역사적 원형보다는 의례의 연속성이 중시

되었다. 19세기 라마 5세 치세에 서구 고고학 영향으로 일부 원형 보존 개념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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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고 1930년대 미술부(FAD) 창설 등 근대적 문화재 제도가 시작되었으나, 여전

히 왕실과 승려 주도의 재건·미화 사업이 활발했다. 1960~70년대 이후 태국도 베

니스 헌장 등 국제 기준을 수용하여 수코타이 유적 등에 고증에 입각한 복원과 역사

공원화를 추진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마하깐 요새 공동체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정

부 간 갈등도 나타났다 (Rujivanarom, 2018). 비교 분석 결과, 두 나라 모두 초기에는 

정부·전문가 주도의 보존이 지배적이었으나 현대에 들어 사회적 참여와 가치의 다

원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국제기구의 영향(베니스 헌장 

수용, ICCROM 교육훈련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존 개념을 고도화하고, 유형과 무

형의 통합 담론(예: 살아있는 유산 개념 부상)이 중요해진 것도 유사하다. 차이점

으로, 스웨덴은 종교의 세속화로 교회 등 종교 유산을 역사적·미학적 관점에서 다

루는 반면 태국은 사찰 등 종교유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의례 수행 자체를 보존 개

입의 정당성으로 삼아 종교적 기능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무형 요

소의 비중도 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의식과 공동체 실천이 물리적 형상보다 앞

서는 사례가 빈번했다.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통념적으로 여겨지던 

동·서 보존관의 이분법을 역사 속에서 재검토하였다. 특히 “살아있는 유산” vs “죽

은 유산”이라는 개념이 정책 결정과 기술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조명

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종묘, 서원, 사찰 등에서 종교 의례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동시에 조선왕조나 근대 건축유산에 대한 서구식 보존 기법도 받아들

여 왔다. 따라서 스웨덴과 태국의 경험은 한국의 보존정책 수립에 복합적 교훈을 준

다. 첫째, 종교유산 활용 측면에서 태국식 접근은 우리의 종묘, 종택, 사찰 등에서 전

통 의례를 지속하면서 관람·보존을 조화시키는 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는 조선왕조의 제례를 매년 재현하고 있는데, 앞으

로도 제례악 연주와 일무 공연 등을 살아있는 문화로 유지하면서 일반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이원적 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 참여형 가치평가 측면에서 스웨

덴은 2014년 문화유산 가치 평가 플랫폼을 도입하여 시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

차를 공식화하였다. 한국 문화재청도 최근 국민 참여 보존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

으며, 향후 지역 주민 협의체를 통한 가치평가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마하깐 

요새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 개발이 초래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체의 기억과 삶

을 존중하는 보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Rujivanarom, 2018). 셋째, 유·무

형 통합 관리 측면에서, 한국은 현재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과 무형문화재법

(2016년 시행)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으나, 근현대 산업유산이나 생활사 유산 등 새

로운 유형의 유산을 다루기 위해 양 분야의 연계가 중요하다. 태국은 2017년 무형유

산법 제정으로 전통공예, 공연예술, 생활관습 등을 국가 보호체계에 편입하였다. 한

국도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전승공동체 지원, 이수자 인정 등 새로운 지원 장치를 도입하였다. 

앞으로는 유형 유산 관리 기관(문화재청·지자체 등)과 무형 유산 전승 기관(국립

무형유산원 등)이 협력하여, 특정 장소와 그곳에 깃든 내러티브 혹은 무형적 가치

를 함께 해석·활용하는 통합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의 유산 보존

정책도 스웨덴의 “최소 개입, 가치 공개, 투명 절차” 원칙과 태국의 “공동체 실천 존

중, 공덕적 참여 유도” 전략을 균형 있게 결합함으로써, 근현대 종교유산이나 생활

유산 분야에서 “살아있는 보존”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2.5.	 서울 북촌과 스톡홀름 감라스탄 사례로 본 관광 오염(tourism pollution) 문제

다섯 번째 연구는 도시 역사경관 지역에서 과잉관광(overtourism)이 야기하는 부정

적 효과를 “관광 오염” 개념으로 정의하고, 한국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스웨덴 스

톡홀름의 감라스탄(Gamla Stan, 구시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관광 

오염이란 전통적 의미의 환경오염(쓰레기·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관광 과밀로 인

한 소음, 주거 환경 침해,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사회·문화적 피해까지 포괄하는 개

념이다. 연구자는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 권고(2011)와 ICOMOS 문화관광헌장

(1999) 등 국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지역 공동체 참여, 관광수용력 관

리, 경제 균형 등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두 사례를 이 기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북촌 한옥마을(서울)은 600년 역사의 전통 주거지로 약 900가구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공간이지만, 현재는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

리는 인기 관광지로 변모하였다(Choi & Yi, 2024). 그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각해져 

골목마다 관광객의 큰 소음과 쓰레기 투기, 사생활 침해(담 너머 사진촬영 등)에 대

한 민원이 빗발쳤고, 일부 관광객이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창문으로 들여다

보는 일까지 발생하여 지역 사회와 마찰을 빚었다(Choi & Yi, 2024). 한편 감라스탄

(스톡홀름 구시가지)은 중세 이래 형성된 역사 도심으로 약 3천 명 남짓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스웨덴의 대표 관광지이다. 이 지역은 

1970년대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근대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고도를 제한함으

로써 역사 경관을 비교적 잘 보존하였다. 그러나 관광 수요 급증으로 상업화도 진행

되어, 감라스탄 중심부 상점들은 생활필수품 가게 대신 기념품 상점과 관광식당 위

주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상주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거주자는 주로 고소득층이나 

단기임대 사업자로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두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수가 수용력을 초

과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민·상인 대상의 상생 협약 및 경제 지원, 관광 동

선 다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는 제언한다. 아울러 “관광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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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 통제가 아니라 주민 삶·유산 가치·관광 체험의 삼자 간 균형 설계를 통해 완화

된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며, 관광객 수를 물리적으로 줄이기보다는 분산과 조정,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 보장을 통해 공생 모델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6.	 톈진 옛 조계지 건축물의 몰입형 전시 전환

여섯 번째 연구는 중국 톈진시의 근대 유산, 그 중에서도 옛 외국인 조계지 건축물

들이 현대 박물관에서 몰입형(immersive) 체험 콘텐츠로 재탄생하는 현상을 조명하

였다. 톈진은 19세기 말부터 9개국 조계지가 설치되어 “중국 속의 국제도시”로 성

장한 곳으로, 현재도 약 300여 채의 근대 건축물이 남아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불

편한 유산(dissonant heritage)”을 현지 당국과 민간이 스토리텔링형 몰입 체험관으

로 재가공함으로써, 대중의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역사 기억을 특정 방향으로 중국

화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사례로 분석된 곳은 1920~30년대 영국 조계에 있던 

장위안(张园, Zhang Garden)과 프랑스 조계에 있던 장쉐량(장학량) 고택(少帥府) 

두 공간이다. 장쉐량 고택에서는 관람객이 1930년대 양복을 입고 추리극에 참여하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이 마치 당시 사회의 탐정 또는 인물이 된 듯 역할극

을 즐기게 한다. 한편 장위안에서는 네 채의 저택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몰입형 연극을 

선보여, 관객들이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각기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따

라가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 몰입형 전시에서는 첨단 디지털 기술보다 실제 역사 공간과 각본

이 핵심 매체로 작용하였고, 관람객은 객관적 사실 전달보다는 “대체 역사 시뮬레

이션”을 통한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vari-Barbas et al., 2024). 

예컨대 장쉐량 고택의 몰입 체험은 서양식 살롱 문화와 친일 음모 사건을 소재로 하

여 참가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만주군벌 게임”을 즐기도록 꾸며졌는데, 실제 역

사에서 존재했던 식민 권력의 폭력과 착취 맥락은 이러한 몰입 콘텐츠에서 의도적

으로 단순화되거나 배제되었다. 대신 체험의 쾌적성과 애국 서사만 강조된다는 지

적이다. 한편 이러한 몰입형 박물관들은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어 2023년 국경

절 연휴에만 수만 명이 방문하는 등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 톈진 당국도 이를 ‘홍

색관광(red tourism)과 경험경제’의 모범 사례로 홍보하며, 국영·민영 자본이 합작

으로 몰입 공연 회사를 설립하는 등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Gravari-Barbas et 

al., 2024).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 건축물이나 근대 산업유산을 해설·체험 공간으로 활

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어 톈진의 사례는 유익한 참고가 된다. 먼저 식민유산의 해

석에 있어서 중국처럼 일방적 향수나 역사왜곡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역사 교

육을 병행해야 한다. 현재 군산, 목포 등지에서 옛 일본식 건물들을 역사 탐방로로 

조성하고 일부는 카페·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톈진처럼 몰입형 게임화할 경

우 흥미는 높아지더라도 역사 맥락 상실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컨대 군산의 히

로쓰 가옥에서 미스터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사전·사후에 해당 장소의 실

제 주인과 일제 수탈의 역사를 알리는 장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박물관 전

시 혁신 측면에서 톈진 사례는 정적인 전시를 벗어나 관람객 참여형 내러티브와 놀

이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근현대사 박물관들도 이러한 

스토리텔링+체험 기법을 도입해 볼 만하다. 다만 중국에서는 주로 정부가 기획·운

영하지만, 한국에서는 지역 시민과 청년 문화기획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

함으로써 지역 주도 콘텐츠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도한 상업화 규

율도 필요하다. 톈진의 몰입 관광 거리가 무분별한 상업시설과 굿즈 판매로 “디즈

니화”가 진행될 경우 유산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스타그

램 명소가 된 익선동 한옥거리 등이 상업화와 소음 문제로 원주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향후 이러한 역사 공간에 체험 시설을 도입할 때 지자체가 건축 심의나 영업 

허가 단계에서 역사왜곡 금지, 방음 및 교통관리 대책 등을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구는 몰입 체험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잘 활용하면 

젊은 세대에게 유산을 흥미롭게 알리는 수단이 되나, 그 과정에서 불편한 역사마저 

지워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Gravari-Barbas et al., 2024). 한국도 근현대 유산의 

몰입형 활용에 있어 사실 검증과 피해·저항 서사의 균형을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즐거움과 교육적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7.	 톈진 옛 조계지 공원의 혼성 경관과 현대적 소비

일곱 번째 연구는 톈진에 남은 근대 조계지 공원들의 변천을 추적하고, 오늘날 시민

들의 이용 양상과 갈등을 분석한 비판적 사례 연구이다. 1860년대 이후 톈진에는 영

국·프랑스·일본 등 각국 조계에 공원들이 조성되어 서양식 정원 양식과 중국 현지

의 기능이 융합된 독특한 혼성 경관을 이루었다. 그러나 1960~70년대 문화대혁명

과 1976년 탕산 대지진을 거치며 상당수 공원이 훼손·소실되어, 현재는 6곳만 원형

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자는 현존 공원들의 역사 흔적과 공간 구조를 직접 답사하

고, 관람객 인터뷰와 SNS 후기 분석을 통해 공간 소비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공원에서 옛 식민 흔적은 의도적으로 희석되고 일반 도시공원처럼 활용되

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침에는 노년층이 태극권·댄스 등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중앙공원에서 정부 주도의 순국선열 기념식이나 인구·마약퇴치 캠페인 

등 정치 선전 행사가 열리며, 평소에는 공원 입구에 푸드트럭이나 노점상이 들어서

는 등 비공식 경제 활동도 목격되었다. 방문객 경험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접근 편

의성, 경관 쾌적성, 사회적 교류, 향수 정서 등이 있었다. 특히 60대 이상 방문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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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어린 시절 이곳에 놀러 왔다”는 향수를 표했지만, 대다수 젊은 층은 공원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단순 산책 공간으로 여겼다. 이는 몇몇 공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탓에 “기억의 공백”이 생긴 데 더해, 남은 공원들도 역사 해설판이나 안

내가 부족하여 문화유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연구는 또한 공원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1) 진정성 훼손: 중앙공원에 현대식 

분수대가 신설되는 등 과도한 재개발로 역사적 경관이 변형되었고, 야마토 공원(일

본 조계)은 원형이 아예 멸실된 사례가 있었다. (2) 젠트리피케이션: 해방북로(解

放北路) 공원 주변에 고급 복합단지 ‘타이안로 5호 정원’과 리츠칼튼 호텔이 들어

서면서 전통 상권이 위축되고 인근 주택 임대료가 급등했다. (3) 이용자 충돌: 일부 

공원에서 춤추는 팀과 체조하는 팀이 스피커 소음과 자리 다툼으로 마찰을 빚거나, 

축제 기간 관광객 운집으로 인근 주민 통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보고되었다. 이러

한 관찰을 통해 연구자는 혼성 유산 경관인 톈진 조계 공원들이 한편으로는 근대 개

항의 긍정 서사로 소비되고 있지만, 동시에 부실한 관리로 역사적 진정성과 공공성

이 훼손되어 경관의 동질화와 지역 주민 소외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공원별 유산 가치 평가와 스토리텔링 체계화를 통해 (예: 

AR 디지털 해설, 옛 사진 전시) 방문객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노년층·청년층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용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 시간대·음향 등을 

조정하며, 주변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윤을 환수하여 공원 유지 및 주민 편익에 재

투자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도시 유산을 하드웨어 중심의 미화 

개발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와 사회적 지속성에 바탕을 두고 보존해야 함

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 조경 일부가 남아 있는 서울 남산공원, 

반환 예정인 용산공원(옛 미군 기지) 등이 향후 유사한 이슈에 직면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지금부터 시민 참여 조사를 통해 해당 공간들의 역사성을 기록·연구하고, 

공원 계획 시 역사 해설과 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8.	 톈진 우다다오(Wudadao) 근대 주거지의 왕훙(網紅) 관광화와 포스트 왕훙 전략

여덟 번째 연구는 톈진의 우다다오(Wudadao, 오대도) 지역을 사례로, 소셜미디어 

기반 관광(일명 왕훙 관광)이 근대 유산의 활용 방식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

적하였다. 우다다오는 1900년대 초 영국 조계 확장지에 조성된 저층 주택가로 다

양한 유럽풍 건축물 300여 채가 밀집한 곳이다. 톈진시는 1980년대 경제 침체를 겪

자 우다다오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유산화

(heritagization) 및 관광지화 전략을 추진했다. 2009년 역사문화명성(名城)으로 지

정하고 2014년 국가 4A급 관광지로 인증받았으며, 고급 부티크와 카페 거리를 조

성한 결과 한때 연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특히 2019년 이후 중국의 

틱톡 더우인(Douyin)과 샤오홍슈(Xiaohongshu) 등 단영상 플랫폼에서 우다다오가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왕훙 명소”로 급부상했다. 주말마다 젊은이들이 ‘인생샷’을 

찍기 위해 몰려들어 한때 한적하던 거리가 인파로 가득 차면서 지역 분위기가 일변

했다. 이러한 SNS 주도의 관광 붐은 상권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라는 긍정 효

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피상적 소비”와 과잉 관광 논란을 불러왔다 (Fu & Verdini, 

2025). 방문객들은 건축물의 역사보다는 카페 인테리어와 사진 촬영에만 몰두하여 

정작 유산의 고유한 의미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 그 결과 “우다다오의 

역사적 가치가 상업적 인스타그램 배경으로 전락한다”는 학계·언론의 비판이 제기

되었다(Fu & Verdini, 2025). 또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소상공인이 내몰리

고 거리 곳곳이 음식점과 의류점으로 획일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었

다 (The World of Chinese, 2021).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톈진시는 2021년경부터 “포스트 왕훙” 전략을 모색

하고 있다. 일시적 SNS 인기만 노리는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창의산업 및 생활관광

을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다. 구체적으로, 우다다오 내 

일부 블록(민위엔시리 등)을 지역 예술가와 청년 창업가들이 입주하는 창의공간으

로 리모델링하여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의미 있는 문화 허브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또한 1920년대 체육시설이던 민위엔 경기장을 복원하여 시민들을 위

한 플리마켓과 스포츠 이벤트를 여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고급 문화지구화는 다시 임대료를 올리고 원주민을 배제할 우려도 있

어, 2차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나 관리 위원회 등의 장치도 병

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는 우다다오 사례를 통해 디지털 관광 붐이 도

시에 단기 활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산의 정체성 훼손과 지역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나아가 “명소화(wanghong화)된 유산”을 지속 가능한 

도시 자산으로 전환하려면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거버넌스와 이익 공유 메커니즘, 

콘텐츠의 다층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우다다오에서 발생한 

관광 수익의 일부를 주민 복지나 교육 기금으로 환원하고, 전문 해설을 제공하는 마

이크로뮤지엄과 AR 투어를 도입하여 방문객들이 단순 사진 촬영에 그치지 않고 지

역의 이야기를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 익선동·을지로 골목,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 국내 도시재생 관광지도 최

근 SNS를 통해 급부상했다가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우다다오의 경험은 이러한 지역들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단기 붐 대응 

측면에서 지자체는 해당 장소의 고유한 스토리를 강조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

다. 예컨대 익선동 한옥마을도 청년 상권으로 유명해졌지만, 본래 1930년대 조선인 

한옥보급운동의 산물이라는 역사성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안내판·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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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을 통해 “왜 이곳에 한옥이 모여 있게 되었나”를 홍보하여 관광객이 장소

에 대한 애착과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해당사자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급속한 상업화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주민, 건

물주, 상인, 행정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하여 임대료 상승 억제, 영업시간·

소음 규약 등을 합의해야 한다. 셋째, 관광객 분산 및 질 관리가 필요하다. 인기 장소

에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에 숨은 매력지를 함께 홍

보하거나 예약제·이동 동선 관리를 도입하는 등의 분산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아

울러 방문객 대상 에티켓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단순한 인증샷 소비를 넘

어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왕훙화된 유산도 지역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들의 종합적 의의 및 발전 방향

2024년도에 진행된 8편의 연구에서 드러난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활용 논

의의 공통된 함의는 “통합과 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합적 접근의 중요

성이다. 문화유산은 물리적 유산과 더불어 그 안에 담긴 무형의 이야기와 공동체의 

삶까지 아우를 때 비로소 완전한 가치가 드러난다. 여러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

이, 과거 유산을 현재 맥락에서 살아있는 문화로 유지하려면 공동체 참여와 정체성

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다(Rujivanarom, 2018). 이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유산은 장

소만이 아니라 그곳의 전통 지식, 사회적 가치, 공동체 기억을 포괄한다”는 관점과 

상통한다(UNESCO, 2011).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타만 타식 연구는 자연·문화 

요소를 통합하는 HUL 프레임워크를 현지에 적용함으로써 환경 복원, 역사 보존, 

다문화 공존을 하나로 엮는 통합 경관 관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바조족 이코 이코 

연구는 무형유산 기록과 교육, 축제를 아우른 전승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 스웨덴-

태국 비교 연구는 유형과 무형, 전통과 근대의 조화를 통해 보존 이념의 지평을 넓

혔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분절적 보존에서 통합적 보존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학제 간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

석·보존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균형과 조화의 원칙이다. 이는 보존과 활용, 전통과 현대, 지역과 외부 

관심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문화유산은 본질적으로 보존을 우선해야 하지만 현

대 사회와 유리된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반대로 관광 수익 등 경제적 활용

만 앞세울 경우 유산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만다(Rachmawati et al., 2024; Gravari-

Barbas et al., 2024). 따라서 여러 연구들은 지속가능한 관광과 생활 공동체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관광 오염 연구에서 보았듯 북촌 한옥마을 사례는 주민 삶의 

질과 관광객 경험의 질을 함께 높이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공동체 삶 

– 유산 가치 – 관광 체험” 세 요소의 균형 설계 없이는 결국 어느 한쪽도 지속가

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Choi & Yi, 2024). 필리핀 파히야스 축제 사례 역시 종교

성(전통)과 상업성(관광) 사이 균형이 무너질 때 축제 지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

음을 일깨워주었다. 한편 톈진 우다다오 사례는 디지털 시대 도시에 브랜드를 키우

는 데 성공했지만, 과잉 상업화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라는 대가를 치렀다(Fu & 

Verdini, 2025). 이는 관광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익

을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방증한다(The World of Chinese, 2021). 앞으로 

한국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유산 관광 정책은 경제 효과 지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속성 지표를 설정하여 균형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유산 도시나 관광지

에서는 수용력(capacity) 개념을 도입해 관광객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방문

객들에게 윤리적 여행 행동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 여

행 문화 확산은 관광 오염을 예방하고 유산과 공존하는 관광을 뒷받침할 것이다.

셋째, 정책과 제도의 진화이다. 본 논문집의 여러 연구들은 각국의 정책 변화

상을 함께 조명하였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2010년대 들어 문화유산 평가는 “공공

의 이익” 관점에서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 태국은 2017년 무형유산

법 제정으로 법적 보호 대상을 넓혔다. 한국 역시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법 시행과 2014년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등으로 무형유산 정책을 혁신하고, 2020년

대에는 “생활문화유산” 개념을 도입하여 근현대 생활유산까지 아우르는 보존 체계

를 논의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산의 범주 확장과 포용적 보존으로 요약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수 국가에서는 아직 근대유산이나 산업유산, 식민유산이 

공식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본 연구집에서 보았듯, 식민지 시대 공

원이나 건축물도 오늘날 다문화 정체성의 일부이며 후대의 교훈이 되는 유산이다

(Gravari-Barbas et al., 2024; Fu & Verdini, 2025).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의 불

편한 유산이라도 이를 제거하기보다는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며 치유와 화해의 교

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학계의 뒷받

침이다. 예컨대 톈진 몰입 박물관 연구는 정부 주도의 역사 서사 연출에 대해 비판

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정책이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여지를 마

련했다. 한국도 일제강점기 건조물의 보존 활용 방안을 두고 논쟁이 있는데, 학술

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억을 보존하되 미화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시민 

교육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 측면에서 이해당

사자 협력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유산 관리에는 행정기관, 전문가,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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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민간 기업 등 여러 주체가 얽힌 만큼, 공식 협의 기구와 참여 절차를 마련해 분쟁

을 조정하고 공동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Rujivanarom, 2018; The World of Chinese, 

2021). 이는 향후 문화유산 관리 패러다임이 정부 독주에서 협치(co-governance)로 

전환되어야 함을 뜻한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기회와 도전이다. 여러 연구에서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

디어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관찰되었다. 바조족 사례에서 디지털 기록화가 

없었다면 이코 이코 부활은 요원했을 것이다. 우다다오 사례는 디지털 플랫폼이 관

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R·VR 등 기술은 몰입형 

박물관에서 새로운 교육·엔터테인먼트 수단이 되었고(Gravari-Barbas et al., 2024), 

한편 북촌 같은 전통마을에서는 방문객용 앱으로 코스 분산 안내나 소음 신고를 구

현하는 스마트 관리가 시도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은 양날의 검으로, 유산의 접근

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과잉 소비와 상업화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디

지털 기술을 문화유산에 접목할 때는 콘텐츠의 깊이를 확보하고 윤리 가이드라인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톈진 몰입 관광의 경우 역사왜곡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한국에서는 AR·메타버스 등으로 유산 콘텐츠를 개발할 때 사전에 전문가 고증과 

시민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셜미디어상의 관광 붐에 대해서

는 도시 차원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임계치를 넘으면 대응책을 가동

하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도 고려할 만하다.

끝으로, 본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라는 점

이다. 문화유산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사람들의 기억과 삶 속에서 

비로소 살아 숨 쉰다. 문화유산 보존의 궁극적 목적도 과거를 현재와 이어 미래로 

전수함으로써 인간과 공동체에 이로움을 주는 데 있다. 그렇기에 주민이 떠난 유

산, 의미를 잃은 축제, 공동체가 배제된 개발은 오래 가지 못한다. 반대로 지역 주

민이 자부심과 애정을 느끼고 참여할 때 유산은 비로소 지속가능성을 획득한다

(Rujivanarom, 2018; Rachmawati et al., 2024). 이는 SDG 11.4 “문화유산과 도시 공동

체의 지속가능성” 목표의 핵심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더욱 포용적이

고 창의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가령 지역 청년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유산을 재해

석하고 알릴 기회를 줌으로써 젊은 세대와 유산의 거리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유산을 다른 분야(환경, 복지 등)와 연계한 통합 가치 창출도 모색해야 한

다. 예컨대 옛 마을 공동체를 관광 자원화하면서 그 수익으로 노인 돌봄이나 전통기

술 전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모델은 충분히 가능하다(The World of Chinese, 2021). 

이러한 융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방향이야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풍부한 문

화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4.	 맺음말

본 논문집 서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관광 활용

에 관한 8편의 최신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핵심 메시지

는, 문화유산 관리에서 거버넌스의 혁신과 가치관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과

거의 일방향적 보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협

력하여 유산의 현재적 의미를 재창조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을 개발의 장애물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담

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본 연구집에서 소개된 여러 사례들은 그러한 변화

의 조짐을 구체적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작은 호수공원에서 거대한 메가시티에 이

르기까지 각 현장에서 시도된 보존과 활용 전략들은 맥락은 다르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라는 공통 목표를 지향한다. 이는 문화유산 연구자와 실무자가 추구

해야 할 지향점을 잘 나타낸다.

본 연구집의 논문들은 기존의 명망 있는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로, 2024년도의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에 대한 학

제간 연구를 통해 유형–무형, 자연–문화, 지역–글로벌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보

존–활용의 균형, 이해당사자 협치, 디지털 윤리를 중심 원칙으로 제안한다. 이 책

이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현장 실무자에게 지표 설계(HUL 확장·수용력 등), 거버

넌스 모델(참여·이익공유), 해석과 활용 전략(마이크로뮤지엄·AR/VR·디지털 기

록화) 등의 실천적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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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본 연구는 ICOMOS-IFLA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HUL) 접근법을 

적용하여 국가유산으로서 타만 타식(Taman Tasik)의 적격성을 살펴본다. 타만 타식

은 주석 폐광지를 개조한 말레이시아의 전형적인 공공 공원이다. 이러한 공원은 단

순한 미적 즐거움보다 사회적 역할과 실용적인 기능을 우선하며, 쿠알라룸푸르의 

도시 역사 및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 티티왕사(Taman 

Tasik Titiwangsa)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Taman Tasik Permaisuri)를 분석하여 역사

적 및 현대적 관련성, 특히 도시 정체성 형성, 다문화 사회의 통합 촉진, 변화하는 시

민의 요구에 대한 적응과 관련한 역할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미적 및 기능적 자질과 

함께 과정, 성과, 식민지 이후 정체성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다차원적 프레임워

크를 사용한다. 본 접근법의 핵심은 도시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공원의 지속적인 기

여를 고려하는 무결성이라는 개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식민지 시대의 영향에서 독

립 이후 국가 건설에 이르기까지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적 궤적의 일부로서 자연과 문

화 요소의 통합을 강조한 타만 타식 공원이 HUL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중요성과 지속적인 사회적 열망을 보여주는 유산으로서 타만 타식

을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산의 가치는 물질

적 진정성을 넘어 시간이 지나도 반영하며 적응하고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까지 확장된다. 본 연구는 향후 유산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타만 타식의 국가

유산 지정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역사적인 공공 공원에 대한 보다 폭넓

은 논의에 기여한다. 

1 국가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의 적격성 

평가: ICOMOS-IFLA 

역사도시경관 기준에 

따른 연구

Sara Izrar Aziz

공학 박사

*교신저자: saraziz2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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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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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호수 공원”으로 번역되는 타만 타식(Taman Tasik)은 쿠알라룸푸르와 

말레이시아의 그림 같은 풍경 유형(picturesque landscape typology)을 대표하는 공원

이다. 역사가 136년이 넘는 타만 타식은 쿠알라룸푸르의 도시 구조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지역사회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타만 타식의 오랜 존재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다른 건축물 보존에 밀려 타만 타식의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타만 타식처럼 설계된 조경은 도시 발전

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역사의 산물이라는 인식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와 세계조경가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IFLA)가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HUL) 접근법을 통해 정한 지침과 

원칙을 바탕으로 쿠알라룸푸르 타만 타식의 유산 지정 적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ICOMOS-IFLA HUL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프레임워크 내에 유산 보존

을 통합하여, 타만 타식과 같은 설계된 조경의 유산 가치를 도시의 역사적 내러티브

의 중요 요소로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타만 타식이 쿠

알라룸푸르의 현대 공원 유형의 초기 사례 중 하나로 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먼저 타만 타식의 역사적 및 문화적 개요를 제시하고, 도시 경관 내

에서 타만 타식의 기원, 발전, 현황을 살펴본다. 이후 ICOMOS 및 IFLA가 정한 유산 

기준에 따라 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의 적격성을 평가한다. (i) 공원의 역사적 무결성

과 (ii) 설계된 조경으로서 역사적 궤적이라는 평가의 두 측면을 조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타만 타식을 말레이시아 유산의 중요한 일부로

서 공식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무결성을 밝히

고 역사적 궤적을 조사하여 향후 보존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원의 중요한 증거

를 강조한다. 역사적 보존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미래 세대

를 위해 이러한 소중한 녹지 공간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성을 확보하려는 유산 관리 

관행을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는 말레이시아의 폭넓은 유산 프레임워크 내에서 살

아있는 유산이자 문화적 랜드마크로서 타만 타식 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권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2. 	 쿠알라룸푸르의 유산 현황

2.1. 	 쿠알라룸푸르의 현재 유산 분류

말레이시아의 유산 보존 노력의 기반은 과거 식민지 시대와 다인종 사회에 크게 영향

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독특한 유산을 형성한다. 수 세기에 걸쳐 다양한 민족 집단과 

외부 영향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이 유산은 이 젊은 국가의 커다란 잠재력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역사적 내러티브를 반영한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의 건축과 문화 

경관은 이러한 다양한 영향이 풍부하게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산 보존의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공한다. 쿠알라룸푸르 도심의 스카이라인은 주로 외국에서 유

래한 디자인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웅장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

아 식민지 시대의 직접적인 유산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시의 교외 지역은 전통과 

현대의 주택 양식, 예배당, 시장 등이 어우러져 쿠알라룸푸르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

한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도심의 식민지 시대의 웅장함과 교외의 지역적이고 전통적

인 특성 사이의 이러한 뚜렷한 대조는 특히 유산 보존 논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

았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을 쿠알라룸푸르 교외 지역의 유산 특성을 이해하고 향상

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오랜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타만 타식은 상업업무지구(Commercial Business District, CBD)를 넘어 

도시 경관으로서 유산의 인정을 확대하는 데 이상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의 목표는 쿠알라룸푸르의 유산 보존이 식민지 시대의 웅장한 건축물과 지역사회 기

반의 문화 자산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개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유산 체계에는 유산(와리산)과 국가유산(와리산 케방산)의 두 가

지 대분류가 있다(National Heritage Department, 2024). 그리고 건물, 기념물, 고고학 

유적지, 자연 유적지,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살아있는 문화재(인간) 등 총 7개의 

그림 1.  말레이시아 유산 및 국가유산 분류

유산위원장 승인 장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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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고학 유적지 

4) 자연 유적지

1) 건물 

2) 기념물, 무덤, 요새 

3) 고고학 유적지 

4) 자연 유적지

1) 유형 문화재 

2) �무형 문화재 (전통,  

언어, 공연 예술)

3) �살아있는 문화재  

(인간 기술,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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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기술,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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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적문화재 문화재



030 031

소분류가 있다. 

유산이란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

고 여기는 요소를 뜻한다. 반면 국가유산이란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적으로 예외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 또는 문화재에 대해 공식 지정한 것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국가 정체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유산과 국가유산 모두 자연 

유적지 범주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지정된 곳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자연 유산 범주로 지정된 호수 공원은 두 곳뿐이다. 유산으로 지정된 타이

핑 호수 공원(Taiping Lake Park)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페르다나 식물원(Perdana 

Botanical Garden)이다. 두 공원 모두 독립 이전 시대에 만들어져 그 디자인에는 더 

강한 서구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독립 이후 23년이 지났을 때 쿠알라룸푸르는 타만 타식(호수 공원)을 본격적

으로 조성하기 시작했고, 설계된 조경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넓은 도시 환

경 내에서 이러한 공원들의 미적, 기능적 역할이 점점 더 강조되기 시작한 전환점이

었다. 이 공원들은 여전히 영국 정원 양식과 관련된 대형 수경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만, 자세히 보면 서양의 공원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드러난다. 이 공원들은 방치된 주

석 광산 지역의 재건, 사회적 결속 강화, 건강한 생활방식 촉진, 홍수 완화, 주변 온

도 개선을 통한 도시 열 감소 등 여러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했다(Jabatan Perancang 

Bandar dan Desa, 2000).

이러한 공원의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타만 타식의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 부족은 타만 타식을 쿠알라룸푸르 도시 유산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하는 것을 방해했다. 향후 보존과 잠재적인 유산 등재를 위해 이들 공

원이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와 발전에서 수행한 다양한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05년 제정된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은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중요성을 지닌 유형 및 무형 요소를 포함하여 유산을 폭넓게 정의한다. 말레이시아

에서 인정된 유산의 대부분은 식민지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관점을 독립 이후 시기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은 외국 영향의 잔재에만 국

한해선 안 되며, 주권 국가로서 말레이시아의 성취와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독립 이후 유산은 말레이시아만의 문화 및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능력을 보여

주며, 국가적 우선순위와 열망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 이후 타만 타식(호수 

공원)을 조성한 것은 사회적 통합, 환경 지속 가능성, 공중 보건 등 도시 문제에 대

응하고 기능과 미학의 균형을 이룬 공간을 설계하려는 말레이시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유산법」의 틀 안에서 독립 이후의 기여를 인정하여 과거 식민지 시대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의 발전, 창의성, 주권을 기념한다.

영국,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잘 확립되어 있는 유산 보존 관행과 비교할 때 쿠

알라룸푸르의 유산 보존 접근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도시의 역사 보존 노력은 

주로 도심 지역, 특히 상업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교외 지역의 산업 시대 유적

들은 급속한 도시 개발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가 성장함에 따라 교외 지역의 지역성과 정체성에 미치는 재개

발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지역사회 내 

유산 가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현대의 교외 환경에서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지역민이 주변 환경에 대한 소속감, 애착, 친숙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

요하다. 교외 유산을 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은 도시의 역사적 다양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러한 연결을 증진하기 위한 유망한 접근법은 타만 타식의 기능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다. 타만 타식을 지역 유산 경관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

하고 격상함으로써, 이 공원들은 지역사회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과거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도시 변화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

1) 1850년~1890년

2) 1890년~1920년

3) 1920년~1970년

그림 1.  쿠알라룸푸르의 4가지 시기별 도시 경계(왼쪽), 쿠알라룸푸르의 1850~2020년의 물리적 및 공간적 개발. Gullick (2000) 및 

2040년 쿠알라룸푸르 구조 계획에서 수정함.

(출처: Nagatsu, 2017에서 인용 및 수정)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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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쿠알라룸푸르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확장되어 오늘날 교외의 경계를 

점차 형성하게 되었다(그림 1). 초기 개발 단계에서 쿠알라룸푸르 도심은 주로 무역

과 행정에 중점을 두었고, 교외 지역은 광산, 농장, 철도 작업장 등 노동 집약적 활동

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산업 중심지에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반영

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이 이루어졌다. 주석 광산업이 쇠퇴한 이

후 많은 폐광지가 신규 주택 단지 및 휴양 공간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성장에 대한 쿠알라룸푸르의 적응적 접근법을 반영하며, 역

사적인 경제 변화가 쿠알라룸푸르의 공간적 및 사회적 역학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

는지 보여준다.

1970~1980년대 쿠알라룸푸르는 빠르게 현대화되고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

면서 가장 변화가 큰 시기 중 하나였다. 이 시대에는 도시 구조가 재정비되었고 도

시 인프라의 필수 요소인 녹지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

여 1980년에 쿠알라룸푸르는 처음에는 타만 자란 콴탄(Taman Jalan Kuantan)으

로 불리다가 나중에 타만 타식 티티왕사(Taman Tasik Titiwangsa)로 이름이 변경된 

두 번째 공공 공원을 조성했다. 이후 1989년에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Taman Tasik 

Permaisuri)가 개발되었다.

쿠알라룸푸르 시청(DBKL)은 도시의 삶의 질을 위해 녹지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원 조성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파악하고 재활용하는 이니셔티

브를 시작했다. 녹색 인프라를 강조하는 쿠알라룸푸르의 정책과 일치하는 이러한 

노력은 교외 지역의 공원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림 2는 쿠알라룸푸르의 현재 녹

지 공간 분포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며, 표 1은 쿠알라룸푸르 시청 산하 공공 공원 

‘타만 타식’의 목록을 보여준다.

2.2. 	 국가유산으로서 공공 공원

많은 국가에서 설계된 조경은 국가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정원과 공원

은 유산, 역사적 중요성, 자연 보존, 애국심에 대한 표현으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인

식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이러한 정원 및 공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영국,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설계된 조경을 매우 존중

하기 때문에 정원 및 공원을 세심하게 보존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공

간에는 국가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으며, 조경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의 경우, 역사적 정원들이 그렇게 높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Osiri, 2023). 저자가 언급했듯이 쿠알라룸푸르의 많은 정원들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조성되었지만, ‘타만 타식’의 기본 개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타만 타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1) 중앙에 있는 호수, 2) 다양한 디자인 컨셉의 조경 

표 1.  쿠알라룸푸르의 공공 공원 목록

번호 녹지 공간/공공 공원 1904년 기준 토지 용도 공공 공원으로 조성된 연도

1 타만 메트로폴리탄 케퐁 광산 2001

2 타만 타식 만잘라라 알 수 없음

3 타만 메트로폴리탄 바투 농지/고무

4 타만 타식 다나우 코타 농지/고무 2019

5 타만 케지라난 에어 파나스 광산 1980

6 타만 타식 티티왕사 광산

7 타만 타식 다툭 케라마트 광산

8 타만 투구 이차림

9 타만 보타니 페르다나 광산 1888

10 타만 타식 암팡 힐리르 광산

11 타만 타식 푸두 울루 광산 2007

12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 광산 1989

13 타만 알람 다마이 광산 2007

14 타만 부킷 잘릴 농지/고무 1998

15 타만 림바 부킷 케린치 -

16 타만 림바 키아라 농지/고무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  

조성: 1989년 

타만 타식 티티왕사  

조성: 1980년 

그림 2.  쿠알라룸푸르의 공공 공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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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혼합, 3)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 4) 다양한 식물 종, 5) 체계적인 공원 프로그

램이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쿠알라룸푸르의 유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

가? 타만 타식 같은 설계된 조경이 어떻게 유산의 핵심 요소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

을까?

쿠알라룸푸르의 유산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과거 식민지 시대와 독립 이후 발

전으로 형성된 도시의 역동적인 문화적, 역사적, 공간적 정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

다. 말레이시아의 2005년 「국가유산법」 및 유네스코의 역사도시경관(HUL) 접근법

과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인정하는 주요 유산 요소에는 문화적 연속성, 역사적 무결

성, 공동체 가치가 있다. 타만 타식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타만 타식은 영

국 식민지 시대에 기원하고 도시 녹지 계획의 초기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후의 

발전으로 현대화와 문화 보존의 균형을 맞추려는 말레이시아의 노력을 반영한다.

타만 타식의 중앙 호수, 다양한 식물, 주변 산책로와 같은 디자인 요소들은 역

사적 및 생태학적 중요성을 보여주며, 공동 공간으로서 역할은 말레이시아의 다인

종적 통합을 반영하여 사회적 결속을 촉진한다.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해선 공원의 유

산 가치가 국내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물질적 진정성, 문화적 관련성,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가유산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경관 보존을 도시 개발

에 통합하는 것과 같은 유네스코의 HUL 원칙을 충족할 경우, 타만 타식은 국제적으

로 지속 가능한 유산 관리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타만 타식 공원을 인

정하고 보존하는 것은 그 역사적 중요성과 현대적 역할이 쿠알라룸푸르의 발전하는 

정체성에 핵심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특히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비교할 때 유산 시스템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Gao & Jones, 2021). 서구의 유산 담론에서 보존은 물리적 유물을 역사적 및 문화적 

중요성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보존하는 물질적 패러다임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접근법은 나이, 물질성, 예술적 장인 정신 등 유형적 요소를 우선시하는 아시아 

맥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 유산은 개인주의적 또

는 기념비적인 이상보다는 정신적 가치와 집단적 경험의 표현으로 설계된 정원을 통

해 지역의 지혜와 철학을 구체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시아 유산은 물질적 영속성

보다는 자연과의 조화, 문화적 연속성과 같은 무형적 의미에 더 집중한다. 

유산 담론은 권력, 이념, 기념비주의 등 장엄한 내러티브를 우선시하여 일차

원적이며, 경관의 더 깊고 지역적인 본질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Sykes & Ludwig, 

2015). 이러한 편견 때문에 타만 타식처럼 고대 건축물이 없고 정원 예술 철학에 대

한 의존이 제한적이며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경관은 전통적인 유산 프레임워크에서 

적격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

쿠알라룸푸르의 다인종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말레이시아의 맥락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설계된 조경에 대해 “국가유산”을 

일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Tahir & Kaboudarahangi, 2014). 본 

논문은 한국, 일본, 태국 등의 유산 분류 체계와 정원 디자인의 기본 철학을 정치적 

및 종교적 맥락의 영향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기초 연구들은 타

만 타식의 발전과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비교적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에서 얻은 통찰을 종합하여 현장 관찰에 필요한 주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지역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타만 타식을 쿠알라룸푸르의 국가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3. 	 쿠알라룸푸르 사례

쿠알라룸푸르의 역사 공원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원 조성이 비교적 최

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공공 공원과 녹지 공

간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및 사회적 기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녹지 공간을 

유산 또는 중요한 역사적 자원으로 인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

는 이유는 ‘역사 공원’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일반적으로 연령, 배치, 특징, 요소 측

면에서 설계 무결성, 문화, 예술, 교육, 생물 다양성, 생태적 가치 및 독창성 유지와 

같은 여러 주요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표 2.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역사 정원의 특징에 대한 영향 요인

대륙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지리 •	중요한 산과 강을 갖춘 넓은 대륙 •	�본토와 섬이 혼합된 넓은 해안선으로 

인한 해양의 영향

역사적 발전 •	고대 문명

•	제국 시대

•	현대화 및 갈등

•	초기 왕국 및 제국

•	식민지 시대

•	식민지 시대 이후

종교 •	유교

•	샤머니즘

•	불교

•	신도

•	도교 •	힌두교

•	이슬람교

•	불교

•	도교

•	유교

•	기독교

•	�애니미즘/ 

민속 신앙

정치 시스템 및 

상호작용

민주주의 국가

지역적 긴장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입헌 군주제

권위주의적 일당 

국가 

군주제 공화국

경제 개발 •	경제 강국

•	기술 리더

•	농업

•	산업

•	경제 강국

•	기술 리더

문화 및 역사적 

요소

•	황궁

•	문학 및 예술

•	사원 단지

•	공연 예술

•	다문화 유산

•	식민지 역사

•	실험적 및 

최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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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레이시아의 도시 공간 관련 법률에는 1976년 「도시국가계획법」(법률 제

172호), 1976년 「지방정부법」(법률 제171호), 1982년 「연방영토(계획)법」(법률 제

267호), 1974년 「도로·배수·건축법」(법률 제133호), 1974년 「환경품질법」(법률 제

127호) 등이 있다. 쿠알라룸푸르는 젊은 도시로 여겨지지만 중요한 사건, 인물, 장소

를 반영하는 유적지를 가진 풍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적지는 현

대적 성장을 추구하는 쿠알라룸푸르의 신규 개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성은 점차 줄어들고 도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편, 교외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동질화되어 주거 지역이 활기차고 번성하는 

지역사회가 아니라 단순히 거주하여 쉬는 공간이 되었다. 한때는 사회 복지에 필수적

이라고 여겨졌던 녹지 공간은 이제 도시 생활의 필수 요소라기보다는 규제 요건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녹지 공간은 단순한 도시 인프라로 여겨지며 지역사

회와 더 깊은 관계를 촉진하기보다는 주로 여가 및 운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 

영국,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의 공원과 정원을 비교해보면, 공원의 개념과 

평가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 식

물 및 원예 기술의 발전, 세계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바람에 따라 공원과 정원은 국

가적 자부심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쿠알라룸푸르의 녹지 공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및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다. 공공 공원이 예술적, 과학적, 생태적 추구로 오랫동안 시민 정체성

의 중심이 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녹지 공간에 대한 인식은 주로 식민

지 시대에 뒤늦게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서 공원의 예술적 및 국가적 상징성을 강조

하였지만, 쿠알라룸푸르의 초기 녹지 공간은 경제적 및 사회적 격차에 따라 정의되

었다. 파당1 과 개인 정원과 같은 휴양 공간은 엘리트 계층을 위한 것이었고, 녹지 공

간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시장, 상점, 강변, 기타 부수적인 공간으로 

제한되었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의 조성과 같은 독립 이후 노력은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고 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경관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

지만 이러한 공간은 도시화 우선순위에서 밀려 역사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데 여전

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 	 문화 다양성 및 유산 다양성에 관한 국제 표준 

본 연구와 관련된 국제 협약은 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

초적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주요 원칙에는 진정성 문제, 문화 경관 분류, HUL 

접근법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를 통합하여 

도시 경관의 유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쿠알라룸푸르의 맥

락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식민지 유산, 도시화, 녹지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및 태국의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역사 공원이 어떻게 분류되고 

관리되는지 살펴본다. Gil, Park, and Park (2016)은 한국의 역사 공원을 관련 역사 자

원과 중요성에 따라 유산 공원, 기념 공원, 역사 테마 공원, 역사 공원의 4가지 범주

로 분류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공식적인 분류 체계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지침이 제

한적이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역사 공원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유용

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부 분류는 문화적 및 역사적 내러티브를 보존하기 위

한 정교한 접근법을 반영한다. 태국의 경우, 역사 공원, 특히 왕실 정원은 느리게 조

성되고 있지만 태국의 문화적 유산을 대표한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

면서 현지 맥락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러한 사례는 타만 타식의 경우 단순한 휴양 공간이 아닌 쿠알라룸푸르의 문화적 및 

역사적 정체성을 담은 곳으로서 다면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 특수성과 포용

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만 타식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유람지로 시작되었으며 쿠알라룸푸르의 일반적

인 설계된 문화 경관 유형이다.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도시인 쿠알라룸푸르는 무역, 자원 

채굴, 인프라 성장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이러한 식민지 유산은 도시 경관에 영향을 계

속 미치고 있으며, 지역 내러티브를 가리고 진정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타만 타식의 진정성 문제는 식민지 시대의 기원과 지역사회 공간으로서의 현

대적 역할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국제 협약에서는 독창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쿠알라룸푸르의 역사 공원은 독립 이후 나타난 역동적이고 다문화적인 

정체성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를 문화 경관에 

관한 국제 협약과 HUL 접근법에 따라 유산으로서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진정성 문제를 다루고, 유산으로서 공공 공원에 대한 인식을 재정의하며, 쿠알

라룸푸르의 역사 및 도시 구조에 중요한 녹지 공간을 인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

1 	 �파당: 탁 트인 잔디밭

그림 3.  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된 국제 협약

1994 

나라 의정서 

2005 

호이안 의정서 (아시아 지역) 

  명확히 정의된 설계된 조경 

・유기적으로 진화된 조경 

・연관 문화 조경 

2011 

역사적 도시 경관 

(3) 접근법 (2) 문화 경관 분류 (1)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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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의 역사적 중요성, 문화적 유형, 환경 내 변화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동남아시아 유산의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담론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쿠알라룸푸르 개발의 도시 계획에서 녹지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1980년대에 조성된 타만 타식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의 역할과 유산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한 다차원적 접근법을 채택

한다. 여기에는 역사적 자료, 기록 지도, 지역 연대기 등이 포함되며, 보다 폭넓은 도

시 맥락에서 공원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주요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역사 지도: 말레이시아 연방 슬랑오르 주(1904, 1929) 및 쿠알라룸푸르 구조 계

획(1984, 2020, 2024)과 같은 지도를 분석하여 주변 도시 구조의 변화와 토지 

용도 변화를 추적한다. 이러한 지도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녹지 공간으로서 

타만 타식의 원래 설계 고려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ii.	 지역 연대기 및 전문가 증언: 시민 및 전문가의 구전 등 지역 내러티브를 통합

하여 지역사회에서 타만 타식의 의미를 맥락화한다. 이러한 자료는 공원의 사

회적 및 문화적 영향과 도시 경관에서 그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iii.	 역사도시경관(HUL) 접근법: 본 연구는 타만 타식이 도시 유산 자산으로서 자

리를 잡게 하기 위해 HUL 프레임워크를 채택한다. HUL 접근법은 물리적 구

조물의 보존을 강조하고 공원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차원도 고려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기억에 기여하는 도시 공간

으로서 공원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iv.	 인프라로서 녹지 공간: 현대 담론에서 녹지 공간은 중요한 도시 인프라로 점차 여

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만 타식이 휴양 및 생태 공간에 대한 접근이 제

한된 교외 지역에서 도시 인구의 기능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탐구한

다. 또한 본 연구는 공공 공원으로서 타만 타식이 도시 계획 및 개발의 맥락에서 

도시 녹지 공간에 대한 변화하는 기대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v.	 역사 공원을 위한 프레임워크: 본 연구는 기존 보존 프레임워크, 특히 Gil et al. 

(2016)이 설명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역사 공원 분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타만 타식의 문화적 및 역사적 중요성이 적절히 인정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보존 및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림 4.  타만 타식의 국가유산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과정

문헌 검토  

기록 연구 

현장 관찰 및 현지 연대기 

유산 평가 기준 

공원 특징 파악 

지도 작성, 비교 분석 

유산 해석 및 맥락화 
국제 협약  

(HUL, 호이안, 피렌체 헌장)

진정성 재구성 

의미 만들기 

국가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안 

역사적 무결성 

지리적 맥락 

건축 구성 

원예 구성 

타만 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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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성 재구성 - 동양 및 서양 간 이분법

보존 철학에 대한 동양 및 서양의 접근법은 특히 진정성을 정의하고 보존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초기 보존 이념은 주로 서구에서 등장했으며, 보존 노력은 물질

성과 과학적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서양의 접근법은 역사적 중요성과 미

학을 중심으로 하며, 해당 시대의 유명 인물과 관련된 개별 문화재의 보호를 우선시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원래 형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물

을 “동결”하거나 기념비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양의 보존 철학은 건축 보존

과 도시 보존을 중심으로 과학과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한다(Gao & Jones, 2021). 

이와 반대로 동양의 가치관은 자연 세계와 영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

며 균형, 상징, 사색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도교, 유교, 불교 등 철학적 전통은 동

양 정원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주변 자연을 반영하는 정교한 상징으로 경관을 

풍요롭게 만든다.

동양의 정원과 공원은 명상, 사색, 외부 세계에서 탈피하기 위한 공간으로 의도적으

로 설계된다. 단순함과 평온함에 중점을 두어 음양, 풍수, 선 등 철학적 개념을 설계 원칙으

로 삼아 깊은 영적 연계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특성으로 인해 동양의 정원은 시

간이 지나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적인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여러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

영되어 있어 공원을 역사 또는 유산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서구의 많은 프레임워

크에서는 특정 역사적 시기나 인물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쿠알라룸푸르 

공원의 다층적이고 잔화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간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만 타식은 인근 주거 지역을 위한 공원으로 여겨지지만, 분명한 

지역적 특성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의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공

공 휴양 및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공원의 지속적인 사용은 유산의 정의와 부합한다. 

하지만 현대 기준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의 공원을 역사 유적지 또는 유산으로 분

류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기존 평가 프레임워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먼저 말레이시아 내 “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i.	 유형 유산: 물리적 유물, 유적지, 기념물, 경관

ii.	 무형 유산: 언어, 문학, 관습, 공연 예술, 전통

iii.	 문화 유산: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관행과 관습

iv.	 자연 유산: 문화적으로 중요한 경관 및 생태계

v.	 건축 유산: 역사적 또는 건축적으로 중요한 구조물 및 도시 지역 

정원과 공원은 이러한 분류와 겹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크기나 위치만 고려하

기 보다는 기능과 주제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비교 접근법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Gil et al.(2016)의 연구

에 따르면 역사 공원은 보존을 위한 유산 공원, 기념을 위한 기념 공원, 휴양을 위한 역사 테

마 공원, 특정 이야기 또는 사건을 구현한 역사 공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태국은 관광과 문화 교육을 위한 고대 유적 및 왕실 유람지 보존을 중심

으로 역사 공원의 대표적 사례를 제공한다. 태국의 접근법은 왕실 역사 또는 고대 건

축 등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유산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류를 쿠알라룸푸르의 현지 맥락에 맞게 조정할 경우, 타만 타식을 포

함한 말레이시아 공원의 고유한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프레임워크 개

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과 태국의 프레임워크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긴 하지만, 쿠알라룸푸르 

공원의 복잡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산 공원 분류는 

잘 정립된 유산 기관이 존재하고 지역사회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

의 맥락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타만 타식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어로 분

류되거나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마

찬가지로 태국이 고대 유적 보존을 중시하는 것은 쿠알라룸푸르 도시 경관에 고대 

유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알라룸푸르 공원의 현대성과 시민 지향성과는 연관

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기존 유산 분류를 어떻게 조정하여 쿠알라룸푸르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

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 타만 타

식 퍼마이수리와 같은 공원들은 역사를 담은 곳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산을 계속 재형성하는 역동적인 지역사회 참여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성을 다루기 위해 현대의 평가 프레임워크는 물질적 진정성을 넘어 무형의 가

표 3.  한국 및 태국의 ‘유산’ 관련 공원 분류

국가 분류 자료 관리 내용

한국 1) 유산 공원 보존 유산 및 경관(또는 보호)을 위해 구축

재건/복원 발굴 또는 역사 기록 연구를 통해 복원된 유산

2) 기념 공원 기념 역사적 장소, 사건 또는 역사적 인물 기념

3) 역사 테마파크 재창조 역사적 이야기, 인물 또는 유산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즐거움 또는 관광을 위해 재창조

4) 역사 공원 보존 특별한 역사적 이야기, 사건 또는 유산이 있는 공원

태국 역사 공원 

(고대 왕국/왕실 유람지)

보존 관광을 위한 고대 유적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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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이러한 공간의 다양한 기능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다

문화 사회의 영적 차원과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하여 유산 평가에 보다 전체적인 접

근을 보장해야 한다. 

4.1. 	 역사 공원 및 유산 공원의 차이점

앞서 설명한 진정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역사 공원과 유산 공

원의 구분은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이념적 관점을 반영한다. 역사 공원은 보통 50

년 이상 된 것으로 정의되며, 연령이 역사성의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 이와 달리 유

산 공원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역사 공원은 특정 역사적 시기를 담아내어 당

시의 가치와 미학을 반영하는 반면, 유산 공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성이 발전

하는 문화, 자연, 건축 요소를 담아내어 그 범위가 더 넓다.

유산 공원은 공동체의 살아있는 가치를 기리며, 전통, 생물 다양성, 랜드마크

를 통합하여 장소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산 공원은 사

회 및 환경 간 역동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역사 공원은 특정 역사적 순간을 보

여주는 “타임캡슐” 역할을 하며, 국가적 상징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역사 공원의 예로

는 영국의 그림 같은 정원과 한국, 일본, 중국의 전통 정원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역사 공원이 왕실 영지와 귀족 경관을 반영하는 오랜 군주제 지

역 및 구조화된 사회 계층 지역 간의 차이점을 부각한다. 하지만 특히 분류가 덜 명

확한 신생 국가에서 역사 공원과 유산 공원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도시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역사 공원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아 이러한 분류

가 복잡하다. 태국과 같은 왕실 전통이 오래된 국가에서는 정교한 왕실 정원의 예를 

많이 볼 수 있지만(Osiri, 2023), 쿠알라룸푸르의 공공 공원은 주로 영국 식민지 시대

의 유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타만 타식을 포함한 쿠알라룸푸르의 많은 공원에는 영국의 그림 같은 

모델(picturesque model)의 영향을 받았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공원은 과거 

식민지 시대 및 역사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혼합된 유산의 변화하는 정의를 반영

하며, 두 분류 간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란 문제가 단순히 공원을 역사 또는 유산으

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해진다. 타만 타식의 진정성 평가에서는 기

존 프레임워크의 한계로 인해, 역동적인 도시 환경 내에서 공원 공간의 변화하는 중

요성을 고려하는 보다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적 진정성의 엄격한 

정의만으로 타만 타식의 유산 적격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물질적 및 무형

적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쿠알라룸푸르의 사회적 및 문화적 구조에서 타만 타식의 

폭넓은 역할을 인정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역사적 무결성 

5.1. 	 지리적 맥락

쿠알라룸푸르 북동쪽에 위치한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과거 주석 광산과 고무 농장

으로 이루어진 교외 지역에 있다. 이 지역은 쿠알라룸푸르가 말레이시아의 수도로 

성장하면서 주거 개발을 위해 매립되었다.

역사적으로 공원 주변 지역의 특징은 산업, 군사, 주거 공간이 혼합되어 있는 것

이다. 철도 마을, 군 부대, 경찰 훈련소 근처에 위치하여 여러 마을이 지역의 다양한 사

회경제적 환경에 기여했다. 이러한 토지 용도의 혼합으로 과거 중공업 및 전략적 군

사적 중요성이 두드러졌던 지역에 공원이 나타났고 독특한 환경이 나타났다. 

오늘날 타만 타식 티티왕사 주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고층 및 중층 주거 

개발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 많은 예배당이 있는 것은 문화적 및 

종교적 애착이 강하고 활기차며 서로 긴밀한 지역사회를 반영한다. 또한 공원은 도

심과 가까워 국립극장(이스타나 부다야), 국립미술관, 국립도서관 등 여러 주요 문

화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현지 건축가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랜드마크들은 

티티왕사와 인접한 잘란 툰 라작(Jalan Tun Razak)을 따라 위치해 있어, 공원의 지리

적 중요성을 높이고 쿠알라룸푸르 내 주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

반대로 쿠알라룸푸르 남동쪽에 위치한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두 공원 모두 

과거 광산과 농장 부지에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역사적 기원

이 비슷하다. 특히 하카족이 유입된 것으로 유명한 이 지역은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크게 발전했다.

이 공원은 체라스, 타만 미다, 반다르 툰 라작 등 가족 중심 지역사회인 여러 주

거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도심의 녹지 공간으로서 공원의 역할

에 기여한다. 한때 불법 거주지 문제를 겪었던 이 지역은 계획에 따른 도시 주거 지

역으로 변모했다. 주변 지역과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공원의 접근성이 높고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활기찬 시설로 가득찬 번화한 지역으로, 주말에

는 지역민에게 인기 있는 여가 장소다. 성장하는 교외 지역에 위치한 공원의 입지는 

쿠알라룸푸르의 계속되는 도시 확장과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 지역에 녹지 공간을 

통합하려는 도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두 공원의 공통점은 독립 이후 쿠알라룸푸르 도시 계획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

하여 과거 광산 지역을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버려진 

산업 부지를 기능성과 접근성을 갖춘 공공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도시 성장에 따른 

수요와 환경 보호 모두에 대응하려는 광범위한 노력과 일치한다.

두 공원 모두 도시의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의 산물이지만, 사회문화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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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그 역할은 다르다. 국립극장, 국립미술관 등 주요 문화 기관 근처에 위치

한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도시 내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 시설들과 

가깝기 때문에 휴양 공간과 문화적 참여와 연계된 장소로서 현지인뿐만 아니라 해

외 관광객도 끌어들인다.

반면,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가족 중심의 교외 환경에서 지역 휴양지로서 역

할이 더 크다. 주민에게 여가와 사회적 교류를 위한 가까운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체라스 교외 지

역과 주변 지역민에게 의미가 크다.

그림 5.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배치도

타만 타식 티티왕사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 

기관용

1. 문화궁전, 국립미술관, 국립혈액센터 

2. 경찰훈련센터 

3. 국방부, 공과대학교 측량지적학과 

4. 국립도서관, 국가뉴스통신사 

5. 쿠알라룸푸르 병원 

그림 6.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배치도 

기관용

7. �쿠알라룸푸르 축구경기장, 반다르 툰 라작 수영단지,  

대학 병원 

8. 학교

주거용

주거용

교통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상업용

상업용

기관용(3)기관용(2)

기관용(1)

기관용(4)

기관용(7)

기관용(7)골프

공군기지

이러한 공원은 도시 성장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쿠알라룸푸르의 폭넓은 노력을 보여준다. 두 공

원 모두 도시의 녹색 인프라에 기여하지만 기능이 서로 달라서 문화, 휴양, 지역사회 

기반 용도를 도시 구조에 혼합하는 도시 계획의 적응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5.2. 	 건축 구성

쿠알라룸푸르의 도시 구조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크게 받아 현지와 외부의 영향

이 혼합된 다양한 건축 및 공간 패턴을 반영한다. 하지만 조경 디자인 측면에서 도시의 

양식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공원의 역사적 및 양식적 발전

을 자세히 기록한 포괄적인 연구나 방법은 상당히 부족하다. 정원 대부분은 마을 정원

(라만), 궁전 또는 왕실 정원, 영국, 일본, 중국 전통의 영향을 받은 테마 정원으로 분류되

어 말레이시아만의 정원을 분류하고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어렵다. 이러한 

유형의 분류는 말레이시아의 정원 디자인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기후, 문화적 전통, 미적 가치에 대응한 설계 철학

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능과 미학을 우선시하는 

특유의 열대 조경 양식이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 도시 생활의 필요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제공한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독특한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7.  도심에서 타만 타식 배치

타만 타식 티티왕사 

타만 타식 퍼마이수라 

•도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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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타만 타식 티티왕사(왼쪽) 및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오른쪽)의 공간 구성

1

P

P

2

3

5

4

관리  

사무실 

1

2

7 8

3

5

4
6

1.	 승마 공원

2.	 티티왕사 라나이

3.	 축제 잔디밭

4.	 가족 공원

1.	 라만 이스칸다르 푸테리 

2.	 세람비 다양 

3.	 어린이 놀이 공간 

4.	 생태 호수 

5.	 티티왕사 범위

6.	 티티왕사 광장

7.	 서쪽 산책로

8.	 동쪽 산책로

그림 10.  타만 타식의 원예 구성: 가장 자주 사용하고 인기 있는 공간 기준

1.	 주요 경로(산책로) 

2.	 호숫가 부두 

3.	 식물원 

4.	 놀이터 

1.	 주요 경로(산책로) 

2.	 입구 놀이터 

3.	 테라스 정원 

4.	 놀이터 

그림 9.  타만 타식의 특징: 입구, 경관, 산책로

1.	 입구 

2.	 산책로 

3.	 중심지역 

4.	 경관 전망대 

1980년대 개발된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타만 타식 페르다나의 과도한 사용을 완화

하고 쿠알라룸푸르의 휴양 공간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

다. 통합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 스포츠를 통합의 매개체로 인식하여 공원 내 스

포츠 경기장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종합운동장이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등 구조화

된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면,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넓게 배치되어 조깅, 산책, 관광

과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두 공원 모두 설계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 미학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한다. 

1986년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전통적인 켈란탄 건축 양식으로 설계된 수상 어부 레

스토랑을 지어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수상 어부 레스토랑은 쿠알라룸푸르에

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PATA) 컨퍼런스 기간 

동안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여, 말레이시아의 예술, 전통 무용, 요리 유산을 선보였

다. 하지만 수상 어부 레스토랑은 철거되었고, 남은 공원의 디자인은 쿠알라룸푸르

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현대적인 요소들을 포함했다.

이에 비해 ‘여왕’이라는 뜻의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적

인 왕실 정원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이 공원은 원래 라만 이스칸다르 푸테리(Laman 

Iskandar Putri)라고 불렸으며, 7층에 달하는 왕실 안뜰에 심어진 난초, 바틱 모티브

로 장식된 스테인리스스틸 조각품이 있는 세람비 다양(하녀의 현관)과 같은 독특한 

요소로 말레이시아만의 경관 미학을 구현했다.

두 공원은 서로 다르지만 산책과 조깅을 위한 산책로, 휴식 공간인 와카프(말

레이시아식 정자), 공원과 주변 스카이라인을 반영하는 넓은 수경 시설, 휴식을 위

한 벤치 등 반복되는 공통적인 조경 요소들이 있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멀리 보이는 티티왕사 산맥의 아름다움과 도시 스카이

라인을 차용한 ‘빌린 경치(borrowed scenery)’라는 개념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내부에 조성된 경관을 강조하며, 공원의 경관과 특징에 중점을 

둔다. 두 공원 모두 특히 그림 같은 풍경, 나무 덩어리, 넓은 열린 공간을 강조하는 

캐이퍼빌리티 브라운(Capability Brown)과 험프리 렙턴(Humphry Repton)의 작품을 

포함한 영국 정원 전통의 설계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식 정원의 섬세한 요소들

도 포함되어 공원의 시각적 및 문화적 경험을 풍부하게 만든다. 

5.3. 	 원예 구성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원예 구성은 토종 및 도입종 식물을 

의도적으로 조화시켜 풍성하면서도 구조화된 경관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배치는 

미적 매력을 제고하고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생태적 및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열

대림 나무부터 관상용 관목까지 실용적인 측면, 생태적 기능, 휴양 요구를 충족하는 

타만 타식 티티왕사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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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선택은 공원을 생물 다양성과 인간과의 연계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 실용

성과 미학의 조화는 쿠알라룸푸르의 도시 구조에서 중요한 녹색 허파 같은 공원의 

역할을 강조한다. 

표 4.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식물 종

구역 타만 타식 티티왕사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

1 토종 비토종 토종 비토종

퐁가미아 피나타

(장식용 꽃) 
사마니아 사만(장식용)

코코스 누시페라 

(해안, 실용적)

말레루에카 

(관상용 꽃)

시르토필룸 프래그란스

(향기로운 식물)

칼리스테몬 시트리누스 

(관상용 꽃)

피쿠스 벤자미나 

(관상용 과일)

라거스트로미아 

스펙시오사 (L.) 페르.

(관상용 꽃)

포메티아 피나타 

(관상용 잎)

펠토포룸 프테로카르품 

(관상용 꽃)

코코스 누시페라 

(해안, 실용적)

폴리알티아 롱기폴리아

(장식용 잎)

라거스트로미아 

플로리분다

(관상용 꽃)

2
코코스 누시페라 

(해안, 실용적)
리비스토나 치넨시스

시르토필룸 프래그란스

(향기로운 식물)

프테로카르푸스 인디쿠스

(장식용 잎)

사마니아 사만(장식용)

팔카타리아 팔카타

라거스트로미아 

스페시오사 

(관상용 꽃)

카수아리나 

이퀴세티폴리아 L.

잔토스테몬 크리산투스

(관상용 꽃)

포메티아 피나타 

(관상용 잎)

3
몬태나 에리카시우스 

포레스트 레플리카
오르키다케아이

4 시지움 파필로섬
리비스토나 치넨시스 라거스트로미아 

스페시오사 

칼리스테몬 시트리누스 

(관상용 꽃)

미무솝 엘렝기

(향기로운 식물)

시르토필룸 프래그란스

(향기로운 식물)
사마니아 사만(장식용)

6.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역사적 궤적

도시가 커지고 현대화됨에 따라 도시 고유의 문화와 뿌리의 본질을 보존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도시 경관이 개성을 잃고 획일적으로 변하면 이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유산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구성이며, 시간과 공간에 따른 사회적 과

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 쿠알라룸푸르의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전통적인 공원의 역할을 넘어 말레이시아만의 정체성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독립 이후 시대의 살아있는 기념물이다. 식민지 역사의 잔재 속에 

자리잡은 이러한 공원은 국민의 풍요로움, 다양성, 회복력을 기념하는 유산을 조성

하기 위한 쿠알라룸푸르의 의지를 반영한다.

다음 절에서는 역사 공원의 적격성 평가에 사용되는 표준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

하지만,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때 부족한 점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알라룸푸르는 인정받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유한 기

준을 가지고 있다. 표 5는 이러한 쿠알라룸푸르만의 기준을 보여준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역사적 궤적은 1957년 말레이

시아 독립 이후 식민주의의 유산과 현대 국가의 야망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면서 국

가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열망으로 시작되었다. 독립 이후 공공 공간은 통합, 진보,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공원들은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조

성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문화 통합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두 공원은 1970~1980년대 급격한 도시 변화 중에 도시화 속에서 쿠알라룸

푸르에 녹색 허파를 위한 폭넓은 도시 계획 비전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산업 부지를 공동 공간으로 변모시킨 쿠알라룸푸르의 능력을 보여주

는 증거이며,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왕실 유산을 구체화하고 신경제정책(New 

표 5.  역사 공원의 주요 기능 및 상징

쿠알라룸푸르

1) 건축 구성 철학 지역 우주론 및 세계관

예술 및 미학 국제적 영향력

문화적 상징주의 문화적 상징주의

2) 원예 구성 식물 선택 식물 선택

기능 기능

영성 영성

지식 발전 외교 협력

3)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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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늘을 제공하므로 선호된다.

수십 년 동안 두 타만 타식의 식재는 1970년대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열대 정체성을 기리며 기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식재 계획의 원래 의도는 여전히 뚜렷한 특징으로 남아 있다.

타만 타식에 미친 정원 예술 운동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 타만 타식 공원

에는 세계적으로 확립된 정원 개념에서 차용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원 예

술에 대한 이해와 노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만 타식의 양식은 일반인이 쉽게 해석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공원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상징

하는 디자인은 타만 타식만의 지역적 맥락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독특함은 1981년 

말레이시아 조경가협회 설립으로 더욱 확고해졌다(ILAM, 2022). 

말레이시아에서 정원 예술은 주류 문화 관행이었던 적이 없다. 서구적 의미에서 

정원은 전통적으로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다. 즉, 군주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재산 

및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1974년 이후 쿠알라룸푸르의 통치 체제

가 시장 체제로 전환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공공 장소를 통해 왕실의 권

력을 과시하는 것은 줄어들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실 정원은 문화 수도를 대표하고 

예술, 원예, 건축의 정교함을 보이는 반면, 타만 타식의 설계는 예술적 표현보다는 국

가를 정의하려는 국가의 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기 설계는 철학적 및 예술적 원

칙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이후 설계는 발전하는 국가의 가치를 반영했다.

Economic Policy, NEP)에 부합하는 공원이다. NEP는 도시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삶

의 질을 향상시키며 모든 공동체가 공공 공간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공공 공원의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지역적 맥락에서 말레이시아에

서의 적용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서양과 동양 모두 공원은 시민을 위한 개선이

라는 이상을 공유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그 해석과 구현은 공원을 사회 개혁과 국

가적 이상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동양적 이념에 더 가깝다. 정원 예술 운동으로 

형성된 서구의 공원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공원은 독립 이후 당국이 시민적 열망을 

반영하며 지역민의 필요와 가치에 맞춰져 있다.

1957년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의 주권과 문화적 자긍심을 내세우기 

위한 국가 사업을 추진했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문화적 표현, 

지역적 가치, 조경 설계가 융합되어 식민지 시대의 영향과는 다른 독특한 유산으로서 현 

시대의 살아있는 기록이다. 하지만 그 역사적 및 문화적 중요성은 말레이시아의 식민지 

과거를 강조하는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의해 가려질 때가 많다.

이러한 공원의 초기 설계에는 서양 정원 예술 운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과거에 말레이시아가 식민지였던 상태에서 공원 설계는 식민지 당국의 직접적인 표

현이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가 독립하면서 이러한 디자인은 현지 환경과 문화적 

맥락에 맞도록 조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공원의 조성이 급속한 산업화, 교외화, 인프라 개발, 문

화적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1970~1980년대 변화의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말레이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부상하고 있음을 

알리는 주요 국제 행사의 개최로 더욱 강조되었다. 쿠알라룸푸르는 이러한 물리적 

발전과 함께 공원 개발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심미적이고 상징적인 식재 계획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정원과 달리 타만 타

식의 식재는 실용성, 상징성, 국가적 자부심과 영광을 제고하려는 독립 후 국가의 가

치를 반영하여 직관적으로 설계되었다. 주로 상록 열대 종을 선택하였으며, 외래 식

물은 최소화했다. 피쿠스 벤자미나, 펠토포룸 프테로카르품, 코코스 누시페라, 라거스

트로미아 스페시오사와 같은 큰 나무가 경관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수종들은 주로 

서양 전통의 전형적인 미학 중심 관행보다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게 선택되었다.

하지만 두 타만 타식에서 나무 배치와 선택에는 뚜렷한 원칙이 있으며, 미묘

한 열대 분위기를 자아낸다. 예를 들어, 코코넛 나무(코코스 누시페라)는 전략적으로 

수역 근처에 식재하여 열대 환경을 개선하면서 토양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말레

이시아에서 가치 있는 나무 중 하나인 코코넛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문화적 및 

실용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큰 나무도 강렬한 열대 햇빛을 피할 수 

그림 11.  타만 타식 개발의 목표와 우선순위 변화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도시 토지 재건 프로그램 

오픈 스페이스 제도 도시 활성화, 포용적 다기능 및 지속 가능한 공원 

1950

1981

최근

1960 1970 1980

~1986

현재

루쿤 네가라(국가 철학) 

국제 컨퍼런스 

신경제정책 

도시 미화 사업 

그림 12.  1970년부터 현재까지 호수 공원에 사용되는 나무의 종류 변화

관상용 + 편의용 원예 조경 원예 

1901 1990~현재197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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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용성을 연계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서 공원을 적극적으로 기념한다.

피렌체 헌장(1981)에 명시된 역사 정원의 맥락에서 정원은 일반적으로 연령

과 과학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된다. 하지만 과거 식민지 국가에서 정원은 정체성, 

권력, 적응의 복잡한 계층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관은 단순한 식물이

나 예술적 성취가 아니라, 식민지 영향, 지역 저항, 식민지 이후 재해석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유산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 공간의 역사적 궤적을 인식

하고 식민지 맥락의 역사적 및 문화적 특수성을 다루면서 진정성을 보존하는 피렌

체 헌장의 정신에 부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원의 미적 또는 과학적 가치뿐만 아

니라 심오한 사회역사적 중요성도 인식하게 된다.

7. 	 결론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에 대한 연구는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도시 녹지 공간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 말레이

시아의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 열망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공원들은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 말레이시아의 통

합, 정체성, 문화적 자부심을 향한 여정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말레이시아 역사의 중

요한 시기에 등장한 이 공원들은 현대성과 뿌리 깊은 지역적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쿠알라룸푸르의 비전을 보여주며,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쿠알라룸푸르의 독특한 문

화적 내러티브에 기여하고 있다.

타만 타식은 말레이시아의 독립 이후 이상을 대표하며, 특히 타나 멜라(말레이

시아 반도)의 가치와 루쿤 네가라(국가 원칙)의 교리를 반영한다. 타만 타식 퍼마이

수리는 “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구현하며,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헌법의 우월성”

을 반영한다. 이 공원들은 자연과 문화적 상징이 어우러져 국가의 집단적 가치를 표

현하는 살아있는 공원이다. 이 공원들은 정적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변

화하는 예술 형식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1986년 PATA 컨퍼런스 동안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레스토란 넬라

얀(Restaurant Nelayan)을 개장하여 국제 대표단을 위한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말레

이시아의 환대와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 정치적 및 문화적 역할을 수행했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생태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른 공원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공원들은 실용성, 

영적 특징, 문화적 표현을 통합한 공동체적이고 적응적 접근법의 대표적 사례다. 토

착 경관으로서 이 공원들은 경직된 디자인 규칙을 넘어 조화와 집단의 가치를 촉진

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지역사회 공간의 역할을 해왔다.

결론적으로 타만 타식은 현재의 국가유산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지

만, 기존 기준에 부가가치로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 HUL 접근법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과거 식민지 국가의 필요를 담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 등 공공 공원을 평가하기 위해 확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진정성

2.	 지리적 맥락 및 건축 구성을 포함한 역사적 무결성

3.	 원예 구성

4.	 �공원의 발전, 상호 영향, 연속성, 변화,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역사적 궤적

HUL은 전통적으로 도시 유산과 현대적 수요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지만, 

경험, 전통, 가치를 고려하여 물질성을 넘어 진정성을 포함시켜 살아있는 문화 자산

으로서 공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한다. 역사적 무결성은 지리적 맥락, 건축 및 

원예 구성을 고려하여 자연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는지 인

식한다. 이러한 공원의 역사적 궤적에 대한 탐구는 설계 의도 및 계획의 발전과 함께 

사회 조직, 문화적 상징, 예술적 미학을 모색하면서 철학적 및 사회적 차원을 살펴봐

야 한다. 이 접근법은 타만 타식과 같은 동남아시아 도시 공원만의 사회문화적 내러

티브와 실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HUL의 전체적인 유산 관리와 일치한다.

이렇게 확장된 방법론은 공원의 단순 보존에 그치지 않고 역사, 정체성, 현대

표 6.  쿠알라룸푸르 타만 타식의 유산 고려를 위한 추가 요건 제안

요건 내용 목적

1) 진정성 물질성을 넘어 과정, 경험, 전통, 가치를 

포함하는 진정성

무형의 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여 

유산의 진정한 본질을 유지

2) 역사적 

무결성

지리적 맥락 장소의 특성, 개발, 중요성을 형성함에 있어 

위치, 자연적 특징, 활동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기술

유산의 물리적 및 문화적 환경이 역할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

건축 구성 통로, 정자, 기타 공원 요소를 포함한 건축 

구조와 공간 배치 분석

사용자 경험과 기능 형성에서 역사적 

디자인 원칙과 그 역할을 파악

원예 구성 공원 디자인에서 식물 종, 배치, 상징 또는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연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과의 문화적 

연계를 디자인 요소에 반영

3) 역사적 

궤적

철학적 및 

사회적 차원

공원에 구체화된 사회 조직, 문화적 상징, 

예술, 미학을 모색

공원의 조성과 발전에 반영된 가치와 

사회적 열망을 보임

디자인 의도 및 

계획

공원 디자인의 원래 목표, 철학, 의도된 

용도,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파악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는 디자인의 

적응력 및 예측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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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서구의 공공 공원 개념에 영향을 받았지만,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

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토속 조경 설계를 통해 말레이시아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말레이시아의 맥락에 맞게 독특하게 적응했다. 식재 계획, 공간 계획, 기능적 발전은 

국가적 가치에 부합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포용적 공간으로서 공원의 역할을 

보여준다. 각 공원은 과거 식민지 시대 및 현대 다문화 사회의 열망을 연계하는 역

사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공원의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및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공원의 기여는 식민지 유산이라는 주류 내러티브에 가려져서 과소평가되고 있

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 공원이 중요한 역사적 문화재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

장하며 국가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인정은 공공 공간으로서 공원

의 가치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독립 이후 내러티브, 문화적 발전,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록하는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지정을 뒷받침하고자 물질성을 넘은 진정성, 역사적 무결

성, 원예 구성, 역사적 궤적 등을 통합하여 식민지 이후 맥락에 맞춰 확장된 유산 평

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 기준은 회복성, 적응력, 시대의 열망을 구체화한 문

화 경관으로서 타만 타식의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특성을 강조한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단순히 공원을 넘어 쿠알라룸

푸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자 문화적 랜드마크다. 타만 타식 

공원을 국가유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리적 및 문화적 유산을 보존할뿐만 아니라 

역사, 정체성, 지역사회가 융합된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타만 타

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가 지정될 경우, 말레이시아의 풍부하고 다양

한 유산의 상징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봉사할 것이다. 

	 참고문헌

Bartholomew, J., 1831-1893 (Cartographer). (1904). Selangor, Federated Malay States, 1904 / John 
Bartholomew & Co ; W.T. Wood, chief draftman. Retrieved from https://collections.library.yale.
edu/catalog/15827242

Gao, Q., & Jones, S. (2021). Authenticity and heritage conservation: seeking common complexities 
beyond the ‘Eastern’and ‘Western’dichotomy. .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7, 90-106. 

Gil, J. H., Park, H. S., & Park, J. M. (2016). Analysis on trends in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historical park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4, 130-142. 

Gullick, J. M. (2000). A history of Kuala Lumpur, 1857-1939: 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UNESCO. (2009). Hoi An Protocol. Retrieved from UNESCO Bangkok Office

IFLA, I. a. (2011). Historic Urban Landscape: Managing Heritage in Dynamic and Changing 
Urban Environments.

ILAM, I. o. L. A. M. (2022). 

Jabatan Perancang Bandar dan Desa, J. (2000). Garis Panduan dan Piawaian Perancangan Kawasan 
Tasik. 

Kuala Lumpur City Hall, Kuala Lumpur structure Plan 2040.

Kuala Lumpur City Hall, D. Kuala Lumpur structure Plan 2020. 

Kuala Lumpur City Hall, D. (1984). Kuala Lumpur structure Plan 1984. 

Osiri, N. (2023). Historic gardens and parks in Southeast Asia: typologies and common 
characteristics. Landscape History, 44, 81-108. 

Survey Department, S. 测. S. S. D. (Cartographer). (1926). Selangor, Federated Malay States,1926. 
Retrieved from https://www.nas.gov.sg/archivesonline/maps_building_plans/record-details/
f97e41f5-115c-11e3-83d5-0050568939ad

Sykes, O., & Ludwig, C. (2015). Defining and managing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Reflections on 
the English experience and some stories from Liverpool. European Spatial Research and Policy, 22. 

Tahir, O. M., & Kaboudarahangi, M. (2014). The Challenges, Potentials, and Experts’ Opinions on 
Developing a Malaysian Garden Identity. Pertanik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22.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2024년 유네스코 석좌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056 057

2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이코이코의  

보존과 보호 

Benny Baskara

강사, 할루 올레오 대학교

*교신저자: benbasku@gmail.com, +62 81215945216 

PP. 
056-
071

	 초록

바조족은 과거에 해양 유목민으로 알려진 고유한 민족 집단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해안가, 산호섬, 또는 작은 섬에 호상 가옥을 짓고 정착해 있다. 바조족의 문

화적 표현의 형태인 이코이코는 전통적인 노래 시다. 현재 이코이코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코이코는 바조족 노인만 부를 수 있고 바조족 청년은 더 이상 이코

이코를 부를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멸 위기에 처한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의 형태인 이코이코

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인도네시아 남동부 술라웨시 주에 위치

한 바조 마을이다. 연구 결과 술라웨시 남동부의 수십 개 마을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바조족 중 이코이코를 아직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두 마을의 노인 두 명뿐이었다.

이코이코의 보존과 보호는 서면 및 오디오 형식으로 정리하여 이루어진다. 서

면 형식의 경우, 이코이코의 가사를 필사하여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번역하고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한 설명도 추가된다. 오디오 형식의 경우, 이코이코는 오디오 형식

으로 녹음되어 저장된다. 이는 보존 목적 외에도 바조족의 청년 세대에게 이코이코

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매체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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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조족은 동남아시아의 고유한 민족이다. 바조족은 과거 전통 배를 타고 바다를 떠

돌며 살던 바다 유목민 또는 방랑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들이 정착

하여 해안가, 산호도, 작은 섬에 호상 가옥을 짓고 있다. 과거 바다 유목민이라는 배

경 때문에 바조족은 인도네시아 해역 외에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해역 등 동남아시

아 해역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인도네시아 동남부 술라웨시 

주에 거주하는 바조족으로 한정된다. 동남부 술라웨시 섬의 여러 수역과 작은 섬에 

퍼져 살고 있는 바조족의 상황도 비슷하다.

바조족은 고유한 민족으로서 여러 문화의 “공생”2  또는 “크리올화”3 를 형성하

는 자신만의 문화를 소유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바조의 문화적 표현의 형태로는 바

조의 전통 시 또는 노래의 일종으로 구전 전통의 표현 형태이며 문화 유산으로 간주

되는 이코이코4 가 있다.5  이코이코는 바다를 항해할 때 또는 배와 어구를 수리하는 

활동 사이에 바조족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코이코는 바조족 여성들이 아이를 

재울 때 자장가처럼 부르기도 한다. 이코이코에는 영웅, 조상, 여러 지역의 바조족 

여행과 삶에 대한 이야기 등 바조족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이야기

가 담겨 있다. 이코이코의 노래에는 바조 사회의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가르치

는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가치도 담겨 있다.6 

바조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이코이코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다. 이

코이코의 교육적 및 교훈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이코이코를 부르는 것은 기

성 세대가 청년에게 가치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7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이코이코 노래의 형태에 대한 말레이시아 전통 문학의 영향을 설명

했다.8  다른 연구에서는 바조족 사회의 구조, 가치관, 사회적 기능을 분석했다.9  또

한 바조족의 역사적 배경 분석과10 , 바조족의 생태적 및 문화적 가치를 이코이코 내

2 	 �Nagatsu, K., “Social Space of the Sea Peoples: A Study on the Arts of Syncretism and Symbiosis in the Southeast Asian Maritime 

World”, The Journal of Sophia Asian Studies Vol.33 (2015): 111–140.

3 	 ��Nagatsu, K., “Maritime Diaspora and Creolization: Genealogy of the Sama-Bajau in Insular Southeast Asia”, Senri Ethnological 
Studies No.95 (2017): 33 – 62.

4 	 �other Bajo also spell it as “ikiko”, see Zacot, F.R. Orang Bajo, Suku Pengembara Laut, trans. Fida Muljono and Ida   Budi Pranoto 

(Jakarta: Gramedia-EFEO-FJP, 2008) 

5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France, 2003)

6 	 �Adri & Anwar, “Iko-iko Sebagai Media Pembelajaran Dalam Lingkungan Masyarakat Bajo di Desa Bokori Kecamatan Soropia 

Kabupaten Konawe”, Historical Education, Jurnal Penelitian Pendidikan Sejarah Vol.4, No.1 (Jan. 2019): 1-12.

7 	 �Ibid.

8 	 �Suardika, K. & Hafid, A. (2016). “Peran Tradisi Lisan Iko-iko Berbasis Sastra Melayu dalam Penguatan Komunitas Etnis Bajo”, 

MUDRA, Vol. 31, No.1 (Feb. 2016): 87-97.

9 	 �Putra, H.D., Martha, I.N. & Yasa, I.N., “Sastra Lisan Iko – Iko dan Pakannahan di Kepulauan Sapeken Sumenep: Analisis Struktur, 

Nilai, dan Fungsi Sosial”, Jurnal Pendidikan Bahasa dan Sastra Indonesia Vol.11, No.2 (Jun. 2021): 216-228.

10 	 �Nuraini, C., “The Intangible Legacy of the Indonesian Bajo”, Wacana Vol.17, No.1 (2016): 1–18.

용에서 분석하고11 ,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이코이코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과 

지방 정부의 노력 등 이코이코의 내용을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

도 있다.12  

하지만 바조족의 구전 전통 표현으로서 이코이코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현

재 이코이코는  바조족 노인만 부르며, 아직도 이코이코를 부르는 바조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많은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를 부를 수 없으며, 심지어 이코이코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대중문화의 발전과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통적인 바조족 문화

의 표현, 특히 이코이코의 생존과 보존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조족 청

년은 이코이코보다는 유명한 대중가요를 선호한다.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를 시대

에 뒤쳐졌고 오래된 예술 형식으로 간주하여 최신 예술인 대중 예술을 더 선호한다. 

이코이코는 일반적으로 악기 반주 없이 노래하며, 이코이코 시는 엄격한 운율

로 구성된다.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를 난해하고 부르기 어려운 시로 보는 듯하다. 

그들은 더 쉬운 대중 예술을 배우고 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바조어(바옹 사마)로 

쓰여진 바조족 노래가 여러 곡 존재한다는 것이 그 증거다. 바조족 청년은 이러한 

노래를 현대 악기, 특히 솔로 오르간 반주와 함께 부르고 연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코이코의 내용과 바조족 사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기술

하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조족의 유산으로서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을 취하고자 한다. 원래 바조족의 구전 전통의 형태였던 이코이코를 문자 

및 오디오 녹음 형태로 저장, 변환, 정리하여 보존 및 보호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바조족이 부르는 이코이코의 가사를 필사한 후 서면 형태로 정리된다. 이코이코를 

외우는 과정 자체도 기록하고 오디오 형식으로 저장하고 정리한다. 이코이코를 문

자와 오디오 형식으로 정리하면 이코이코 자체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할 뿐

만 아니라 바조족 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일반인에게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

으로 소개하고 배포하는 매체로 기능할 수 있다.

2. 	 연구 결과 

2.1. 	 소멸 위기에 처한 이코이코

본 연구 대상지는 인도네시아 남동부 술라웨시 주에 위치한 바조 마을이다. 이들 마

을에서는 여전히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바조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술라웨시 남동부의 수십 개 마을의 수천 명의 바조족 중에서 아직도 이코이코를 부

를 수 있는 사람은 두 마을의 노인 두 명뿐이었다. 마을은 남동부 술라웨시 주의 주

11 	 �Mahsyar, R., Tabrani, A. & Ambarwati, A., “Ekologi Budaya dalam Sastra Bahari Iko-iko Masyarakat Bajo di Kepulauan Sapeken”, 

NOSI Vol.9, No.2 (Sep. 2021): 75-100.

12 	 �Hakim, A., “Kolaborasi Pemerintah Daerah dalam Pelestarian Tradisi Lisan Iko-iko Suku Bajau di Sulawesi Tenggara”, Journal of 
Governance and Local Politics (JGLP) Vol.4, No.1 (May 2022): 1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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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켄다리(Kendari) 인근의 레페(Leppe)와 와카토비 제도(Wakatobi Islands)의 몰

라(Mola)다. 두 마을의 위치는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동남부 술라웨시 주의 모든 바조족 마을들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동남부 술라웨시 주의 주도인 켄다리 인근 레페 마을에 사는 

설명

•/   =  바조 마을

	 =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켄다리 인근 레페 및 와카토비의 몰라)  

	 = 연구 현장(동남부 술라웨시의 바조 마을)

그림 1.  동남부 술라웨시 바조 마을에서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출처: Nagatsu, 2017에서 인용 및 수정)

a. 박 은다디	

그림 2.  동남부 술라웨시 섬에 남아 있는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출처: 저자 문서) 

b. 박 아토르

박 은다디(Pak Ndaddi, 72세)와 동남부 술라웨시 주 남동쪽 와카토비 제도의 몰라 

마을에 사는 박 아토르(Pak Ator, 76세) 두 명뿐이다. 다른 마을에 사는 바조족의 진

술에 따르면, 켄다리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보피낭(boepinang) 마을의 막 

코도(Mak Kodoh), 무나 섬(Muna Island) 근처 만디케(Mandike) 마을의 박 뭉캄마

(Park Mungkamma) 등,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

타깝게도 두 명 모두 불과 몇 달 전에 사망했다. 한편, 아래 그림 2에서 박 은다디 및 

박 아토르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박 자이즈(Pak Jaiz)라는 두 번째 이름으로도 불리는 박 은다디는13  1952년 복

오리 섬(Bokori Island)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부 술라웨시 방가이(Banggai)로 이주

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1977년 보코리(Bokori)로 돌아와 결혼했다. 이후 개발

로 인해 복오리 마을은 여러 개의 새로운 마을로 나뉘어졌으며, 그는 최근까지 레

페 마을에 살았다. 한편, 박 아토르는 1948년 칼레두파 섬(Kaledupa Island) 인근의 

바조족 마을인 만티골라(Mantigola)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이슬람 강경파의 반란

(DI/TII)14 이 발생했을 때 몰라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후 최근까지 몰라에서 살

았다.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는 이코이코를 부르는 것을 직접 듣고 가사를 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이코이코를 배웠다. 안타깝게도 다른 바조족 

청년은 물론 이들의 자녀들조차 이코이코를 부르는 능력을 물려받지 못했다.

2.2. 	 이코이코 전사 및 설명

이코이코 가사에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영웅 이야기, 조상이나 

중요 바조족 인물의 삶에 대한 이야기, 과거의 항해, 여행 또는 여러 장소에 대한 이

야기 등 역사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코이코는 구체적인 제목이 없으며, 주제에 따

라 이름을 식별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박 은다디와 박 아

토르의 이코이코15 는 다음과 같다.

박 은다디 박 아토르 

1. �팀푸수 투링가 보요 우와나  

(아버지가 사망한 암초) 

2. 바조족이 낚시에서 겪은 어려움 

3. 바조족의 결혼

4. 토벨로족과의 대결

5. 아샨 선장

6. 라타게 선장

7. 바바왕 선장

8. 시카 아세아세(안타까운 일)

1. 주라간 아붕 및 음보 파나이

2. 사하마 및 카카카 맘모

3. 라싱 및 시티 카마리아

13 	 �바조족 사회의 두 번째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skara, B. Islam Bajo: Agama Orang Laut (Jakarta:    Javanica, 2016) 참조. 

14 	 �DI/TII 반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skara, B. Islam Bajo: Agama Orang Laut (Jakarta: Javanica, 2016) 및 Stacey, N. Boats to burn: 
Bajo Fishing activity in the Australian Fishing zone (Canberra: ANU Press, 2007) 참조.

15 	 �이코이코 전체 녹음 내용은 참고문헌에 명시된 링크와 함께 Google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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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이코 가사의 필사 및 번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바조족이 낚시에서 겪은 어려움(박 은다디)

원본 필사본 번역

Eee.. ditarikne pamannang, 

Ngiri’ ne sangai, nggai lagi takole  

na mamea doi’ 

mamea kalullumang 

Eee.. mau kita sukar daha sanang 

karidaang marennu, daha du karidaang 

Lamung darua batitu, ansini kami ma pore 

sanang kadilao 

Dayah dantolo duantolo sanang matakole 

bele… 

Eee… damung batiru nggai lagi ginna 

sanang na pa pugai ongkos 

Ma ruma bele… 

Eee.. ailagi na boa ana’na sikola napa 

balanja damong 

dalle mimitta’ rua songo sanang, ooo… 

bele… 

Allao na mamia kita darua dolu 

nggai lagi na nia bele sanang 

apa dayah nggai lagi para sanang ma dilao,    

nggai lagi darua dolu pallibu kita masi je 

kole na si karapi kalullumang. 

Ooo… aine itu lamong batitu 

dayah nggai lagi para

lamo missi nggai lagi para takole sanang 

nggai lagi darua dolu. 

에... 육지에 도착했네(어업용 보트)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 돈을 벌러 갈 수 없네

먹고 살 거리를 찾고 있다네

에... 슬프지만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어쨌든 낚시를 하러 바다로 간다네

(생선) 꼬치 하나, 꼬치 두 개를 잡았네

에... 그런 식이라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져갈 것은 또 뭐가 있나

땀 흘려 생계가 유지된다면, 우... 에...

과거에는 낚시를 하러 가면

(최근에는) 더 이상 없다네

물고기가 더 이상 풍부하지 않다네 

이전과는 달라

낚시를 하러 가면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다네

우...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물고기가 더 이상 풍부하지 않다네

낚시하러 가면 몇 마리밖에 못 잡는다네

이전과는 달라

주라간 아붕 및 음보 파나이(박 아토르, 단축 버전)

원본 필사본

Ooo... eee... dinda Bajo. 

Dipititoto'ne susurang si Abung, 

di ala' malingauna, dinda Bajo. 

Ooo... eee... ele'nane patilauko. 

Ooo... eee... alo' neko panginjamang, 

Alo' kabangi, dua mbangi si Abung, dinda 

Bajo.

Nak bagong o ngala didikki atai lebba 

nyawa padingarko pakaleko, dinda Bajo. 

Ooo... eee... aladine sanang bulang walu, 

dinda Bajo. 

번역

우... 에... 바조족 소녀여

이야기하렴, 시 아붕

빨리 하거라, 바조족 소녀여

우... 에... (자신이) 물어본 것이니

우... 에... 빌리기 좋은 곳이다

시 아붕, 바조족 소녀여

바공 꼬마는 영혼을 생명처럼 여기네

듣는 사람들 중 바조족 소녀여

우... 어... 울다가 8개월차에 선택되었네, 바조족 

소녀여  

며칠 아니 사흘 동안, 바조족 소녀여

3. 	 분석 및 논의

3.1. 	 내용 분석을 통한 이코이코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대상의 의미를 찾고 해석하며 맥락을 찾는 분석 도구로 내용 분석

을 사용하고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

의 내용 분석 접근법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찾고, 해석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비교

하며, 이코이코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Ngala kabangi tullu mbangi dinda bajo. 

Ooo... eee... rurupo'ne massisiamah 

amabara'   lilla Bajo, 

Dilanmis susurang si abung atuk. 

Ooo... eee.. inggako anak lapanang si Pata, 

baka Salah. 

Nalapanangna Suasa' inggako lapanang 

Mas Bonang. 

Lapanang bukanu ne ma' bualawahta, 

boku dutai patele' tele' ne milah ancor ko, 

dinda Bajo. 

Pakale ko anak padingarko. 

O lamong na bunangku jara natibaku kadia', 

inta'na ele binatah ele' mano', dinda Bajo. 

Ma' poro boe'ta dakaca, 

Daha lagi boe' dakaca lamong niako ku tiba 

iya kadia inongna ele binatah, dinda Bajo. 

Ninggene si Abung tare'na ne purusangna. 

Ooo... eee... tare'na ne pasinnah si Abung 

nasilupassne bittahna ka buku'na, dinda 

Bajo.

Dumalang nea katinga' alanane Qoraangna, 

bona ngaji, dinda Bajo. 

Katidurangne ma'na, o ngge sabe bibitta, 

dinda Bajo. 

Lapanang Qoraang tutu'ku ko mau ngajiku 

nggai lagi kitaku, dinda Bajo. 

Alo'na tidor ma' na batongna ne ndi'na.

 

O ndi' si piara neko ka ma' nu kau madi 

karimang.

 

Alangna lamong batong ya baraangnu ya 

ndi'. 

Barah nia berena bona pangaramangna iya 

si Abung, dinda Bajo. 

우... 에... 루루포네 마시시아마는 바조족 남자에게 

말하네 

딜란미스는 시 아붕에게 말하네, 오 아툭

우... 에... 시 파타의 아이들과 살라는 어디 있나

더 나은 수아사, 더 나은 마스 보낭이 있다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네

올라가서 세어보자, 바조족 소녀여

잘 듣거라!

너에게 주면 바닥에 던지는 것이 좋을 거야

동물이 먹고 닭이 먹도록 말이야, 바조족 소녀여

어머니, 물 한 잔 있나요

물 한 잔 있으면

동물이 마시는 것이 낫다, 바조족 소녀여

시 아붕은 자리에서 일어나 끈을 당긴다네

우... 에... 시 아붕이 배에서 등까지 당긴다네, 바조족 

소녀여

그는 가운데로 가서 꾸란을 챙기고

암송한다네, 바조족 소녀여

그의 어머니는 곧 잠들게 했다네, 바조족 소녀여

꾸란을 덮는 게 낫겠어, 난 암송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지, 바조족 소녀여

어머니가 잠든 것은 좋지만, (어머니는) 그의 동생이 

깨운다네

오, 어린 동생아, 어머니와 잘 지내거라, 너는 

사랑받고 있단다

어머니가 깨어나면 말해주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알려주거라 

시 아붕, 바조족 소녀여  

16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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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박 은다디의 이코이코

박 은다디가 부르는 이코이코는 8개 가 있다. (1) 팀푸수 투링가 보요 우와나(아버지

가 사망한 암초), (2) 바조족이 낚시에서 겪은 어려움, (3) 바조족의 결혼, (4) 토벨

로족과의 대결, (5) 아산 선장, (6) 라타게 선장, (7) 바바왕 선장, (8) 시카 아세아세

(안타까운 일). 첫 번째 분석은 모든 이코이코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1) “팀푸수 투링가 보요 우와나(아버지가 사망한 암초)”는 쿠달라라낭

(Kudalamanang)이라는 바조족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이코이코다. 그의 아버지는 어

렸을 때 카칼랑 티문(Cakalang Timun)이라는 암초에서 사망했다. 어른이 되자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카칼랑 티문 암초로 가고 싶었다. 암초에 도착했을 때 배가 큰 

파도와 강풍에 부딪혀 그는 토벨로 땅(Tobelo)에 갇혔고 토벨로족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그는 탈출에 성공하여 삼촌의 마을로 항해했다. 그의 삼촌은 실제로 마을의 

다투(지도자)이며, 쿠달라망은 삼촌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2) “바조족이 낚시에서 겪은 어려움”은 제목 그대로 바조족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강풍으로 인해 배를 해안으로 끌어

당겨야 하는 것이었다.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해도 몇 마리밖에 잡을 수 없었고 생계

를 꾸리기엔 부족했다. 이 이코이코에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 대한 바조족의 

한탄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물고기가 많고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고기가 

없어 잡기 어렵다.

(3) “바조족의 결혼”은 시 덴렝 라오(Si Denreng Lao)라는 바조족 인물이 카카

카 맘모(Kacaka Mommo)라는 소녀와 결혼하고 싶지만 곤경에 처하는 이야기를 담

고 있다. 시 덴렝 라오는 카카카 맘모에게 청혼하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하고 대신 시 덴렝 라오에게 방랑하라고 말했다. 시 덴룽 라오가 방랑

을 떠나는 길에 아버지와 누나가 그를 배에 태웠다. 아버지가 시 덴렝 라오를 집으

로 데려오고 마침내 카카카 맘모와 결혼할 수 있었다.

(4) “토벨로족과의 대결”은 방가이 섬(Banggai Island) 주변 바다로 낚시하러 

갈 계획이었던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둔 바조족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방

가이 섬에 도착했을 때 이 가족은 그들을 위협하는 토벨로족을 만났다. 두 아이를 

토벨로족이 찾지 못하도록 화물칸에 숨겼다. 마침내 토벨로족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5) “아산 선장”은 제목은 아산 선장이지만 선장의 세 아들의 삶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 아산 선장은 죽기 전 세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배

고프기 전에 먹지 말고 졸리기 전에 자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 하지만 막내만 선장

의 조언을 따랐고, 나머지 아들들은 따르지 않았다. 막내 아들은 마을에서 가장 부

자가 되었고, 나머지 아들들은 마을의 다투(지도자)의 노예가 되었다. 막내 아들은 

두 형을 다투에게 돈을 지불하여 해방시켜 주었고 형들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돌아가신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라고 말했다.

(6) “라타게 선장”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라타게 선장(Captain Latage)이라는 

바조족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 그에게 크리스(kris)를 물려주었다. 어른이 된 후 그는 마을의 다투

(지도자)였던 삼촌의 집에 갔다. 거기에 도착한 그는 삼촌의 딸인 시티 아봉강(Sitti 

Abongang)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그는 어머니에게 시티 아봉강에게 청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며칠 전에 라보롱 선장(Captain Labolong)이 그녀에

게 청혼을 한 상태였다. 라타게 선장은 라보롱 선장을 찾아가서 시티 아봉강을 두고 

결투하자고 했다. 결투에서 라타게 선장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크리스를 사용

해 라보롱 선장을 죽였고 라타게 선장은 시티 아봉강과 결혼하게 되었다.

(7) “바바왕 선장”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바바왕 선장(Captain Babawang)이라

는 바조족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토벨로족에게 납치

당했다. 자라서 어른이 되자 그는 아버지가 납치된 곳으로 가고 싶었다. 음보 파나

이(Mbo Panai)도 동행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토벨로족이 이들을 막았다. 하지만 

음보 파나이가 모두 물리쳤다. 바바왕 선장도 토벨로족에게 잡혀 묶여 있던 아버지

를 찾았다. 결국 바바왕 선장은 아버지를 구하고 마을로 다시 모셔왔다.

(8) “시카 아세아세(안타까운 일)”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한 바조족 가족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편은 자신이 다른 친구들처럼 운이 좋지 않아서 불

만이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악하고 잔인한 일을 저질렀

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달리 그의 운이 나빠졌다는 말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내에게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가 그를 따르지 않자 

그는 아내를 떠나서 마을로 돌아갔고 아내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3.1.2.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는 (1) 주라간 아붕과 음보 파나이, (2) 사하마와 카카카 

맘모, (3) 라싱과 시티 카마리아 등 3가지가 있다.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는 길

이가 매우 길다. 박 아토르는 이코이코 하나만 부르는데도 2박 3일이 걸린다고 말했

다. 따라서 박 아토르가 부른 각 이코이코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녹음된 이코이코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녹음 내용은 이코이코 전체 길이의 4분의 1 정도에 불

과하다.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주라간 아붕과 음보 파나이”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라간 아붕

(Juragan Abung)과 음보 파나이(Mbo Panai)라는 바조족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녹음된 이코이코만 보면 주라간 아붕의 초기 생애에 대한 이야기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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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음보 파나이의 이야기는 별로 없다. 주라간 아붕은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며, 그

가 말할 때면 사람들은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 꾸란을 읽는 장면에서 독실한 무슬림

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또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 이길 정도로 강한 인물이

다. 하지만 주라간 아붕은 도박, 내기, 닭싸움을 좋아하는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한편, 음보 파나이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다. 단지 주라간 아붕과 함께 항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사하마와 카카카 맘모”는 제목에서 보듯 사하마와 카카카 맘모라는 바조

족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녹음된 이코이코에서는 아직 두 주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라징(Rajjing)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만 있으며, 그와 두 주요 

인물과의 관계도 아직 알려지지 않는다. 라징은 칼에 능숙한 강한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라징은 어린 소녀를 취하는 장면에서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 묘사된다. 나중

에 라징은 그의 친척인 아지(Aji)라는 인물에게 패배했다.

(3) “라싱과 시티 카마리아”는 제목 그대로 라싱과 시티 카마리아라는 바조족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녹음된 이코이코에서는 라싱에 대한 초기 이야기만 있

고, 시티 카마리아에 대한 설명은 들어가기 전이다. 라싱은 자바로 이주하였으며 집

을 떠나 살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묘사되어 있다. 라싱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라싱

을 임신하여 출산하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아준 어머니의 노고를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라싱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에게 충분히 보답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받지 못했고,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고 싶어한다. 라싱은 

이주한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3.1.3.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 비교 분석

박 은다디가 부른 이코이코는 8곡으로 꽤 많지만 10분에서 30분 정도로 길지 않다. 

한편,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는 3곡에 불과하지만 시간은 매우 길다. 박 아토르

는 이코이코를 완전히 외울 경우 하나에 최대 2박 3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과

거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를 들어본 적이 있는 제보자 박 다우드에 따르면, 과거 박 

아토르가 집 테라스에 앉아 등유 램프로 불을 켜고 이코이코를 부르면 마을 사람들

은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배를 타고 테라스 아래로 모여 들었다고 한다. 박 아토르

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이코이코를 불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박 아토르

의 이코이코는 실제 녹음 시간 30분 내외의 일부 또는 단편에 불과하며 실제 이코이

코 전체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박 은다디가 부른 이코이코에는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묘사하

고 과거 상황과 비교하여 바조족이 낚시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코이코가 있다. 이 이코이코는 물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물

고기를 구하기 어렵다고 묘사한다. 따라서 낚시만으로는 더 이상 생계를 잇기에 부

족하다. 이 이코이코는 바조족이 배를 뭍에다 대고 더 이상 바다로 고기잡이를 가지 

않는다고 묘사한다. 바조족은 낚시를 포기하고 직업을 어업에서 육지 작업으로 바

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바조족은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더 이상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강풍 등 악천후

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바조족의 낚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일 수 있다. 

박 은다디가 부른 이코이코 중 일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남성 인물의 고난을 묘사한다. 첫째, 쿠달라마낭(Kudalamanang)은 산호초에서 아

버지가 사망하고 홀로 남겨졌다. 둘째, 라타게 선장(Captain Latage)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망했고 아버지에게 크리스를 물려받았다. 셋째, 바바왕 선장(captain 

babawang)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토벨로족에게 납치당했다. 넷째, 시 덴렝 라오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떠났고 자바로 이주했다. 이 인물들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

까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성인이 되고 아버지에 대한 궁금해져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거나 추적하고싶어 한다. 이코이코는 아버지가 사망한 암초에 가고 싶었던 쿠달

라마낭, 토벨로족 영토에 가고 싶었던 바바왕 선장, 아버지의 가족을 만나고 싶었던 

라타게 선장과 시 덴렝 라오 선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이코이코에서는 아버

지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서 항해 수단으로 삼촌의 집에 가서 배를 만들어 달

라고 부탁하는 등 삼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박 은다디가 부른 이코이코 중에는 토벨로족에 대한 언급도 있다. 이코이코 외

에도 바조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다른 이야기에서 토벨로족은 과거에 배와 물품을 

갈취하는 해적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토벨로족은 납치범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해

안 마을로 가서 여성, 어린이 등 주민을 납치한 후 노예로 팔아 넘긴다고 한다. “토

벨로족과의 대결”에서 부모는 바조족 아이들을 토벨로족에게 납치당하지 않도록 

배 안의 화물칸에 숨긴다. 한편, “바바왕 선장”에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토벨로족

에게 납치되어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홀로 남겨진다.

박 은다디가 부른 이코이코에는 인생에 유용한 조언이나 가르침이 담겨 있으

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 또는 교훈적인 내용도 있다. “아산 선장”에서는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묘사되어 있다. 또한 아산 선장

이 “배고프기 전에 먹지 말고 졸리기 전에 자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남긴 중요한 조

언도 있다. 너무 많이 먹고 자는 것은 게으름의 형태이므로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이코이코에서 막내 아들은 성

공하지만, 두 형은 아버지의 조언을 실천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언을 

실천하는 형태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시카 아세아세(안타까운 일)”에서는 조화로운 관계,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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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에게 중요하다는 조언이나 가르침이 담겨 있다. 남편과 아내

의 조화로운 관계는 가족의 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이코이코에서 운이 좋지 않고 

수확량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적어서 아내에게 불평하는 바조족 남성이 등장한다. 

그의 친구는 그 원인이 자신도 몰랐던 그에 대한 아내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아내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내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용서하지 않

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이 이코이코에서는 지속 가능한 가족

의 핵심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쌓고 서로 의심과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한다.

한편, 박 아토르가 부른 모든 이코이코에는 등장인물의 인생에서 경험한 중요

한 사건을 묘사하는 과거 이야기가 담겨 있다.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에는 영

웅, 초자연적인 힘, 등장인물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초자

연적인 힘을 발휘해 마을 사람들을 물리친 주라간 아붕 또는 칼을 다루는 기술이 뛰

어난 라징이 있다. 또한 모로왈리로 간 주라간 아붕, 자바로 이주한 라싱 등 각 장소

로 떠난 바조족의 탐험과 여행도 묘사되어 있다.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에는 라

싱의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키워준 노고를 항상 기억하고, 라싱이 이주한 자바에서 

성공했지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조언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

박 은다디 및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를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이 부른 이코이

코에 비슷한 이름 또는 인물이 등장한다. 첫 번째 인물은 음보 파나이다. 음보 파나

이는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 “주라간 아붕 및 음보 파나이”에서 제목 또는 이름으로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에서 같

은 인물인지 아니면 이름만 같은 다른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박 은다디와 박 아

토르의 이코이코에서 음보 파나이는 항해 지식, 기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묘사

되며, 항해할 때 항상 주인공과 동행한다. 박 은다디의 이코이코 중에서 음보 파나이

는 토벨로족 땅의 많은 토벨로족을 물리칠 정도로 강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두 번째 인물은 카카카 맘모다. 카카카 맘모는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 “사하마

와 카카카 맘모”에서 제목 또는 이름으로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녹음된 이코이코 내용에는 카카카 맘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또한 카카카 

맘모가 박 아토르와 박 은다디의 이코이코에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인지, 아니면 이

름만 같은 다른 인물인지는 불분명하다. 박 은다디의 이코이코에서 카카카 맘모는 

다투 또는 마을 지도자의 딸인 여성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나중에 카카카 맘모는 다

투 또는 아버지의 조카인 시 덴렝 라오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는 그녀의 사촌이기도 

하다. 

3.2. 	 고찰

3.2.1. 	 이코이코가 소멸 위기에 처한 원인

바조족은 이코이코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고 있다.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 등 여러 바조족을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이코이코가 소멸 위기에 처한 주요 원인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바조족 청년이 이

코이코를 배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배우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는 자신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코이코를 들어서 배우고 가사를 외워야 했

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코이코 가사를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사본이 없다. 바조

족 청년은 이코이코 가사의 필사본을 읽지 않고 이코이코 노래를 직접 들어서 가사

를 외우고 부르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대의 발전, 특히 디지털 시대의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조족 청년

도 이러한 발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와 같은 전통을 보존하

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여가 시간을 많이 쓴다. 대중문화, 특히 대중음악

과 노래도 바조 청년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코이코보다는 대중가요를 좋아하고 즐

긴다. 어렵고 이미 시대에 뒤쳐진 이코이코보다는 부르기 쉽고 최신 유행하는 노래

를 부르려고 한다. 

셋째, 항해와 배 기술의 발전도 이코이코의 소멸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 

바조족 배에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 대부분의 바조족 배에는 엔진

이 장착되어 있다. 엔진이 장착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보통 항해 중 출발지에서 목적

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코이코를 불렀다. 요즘은 바조족 배 대부분에 엔진이 장착

되어 있어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으며, 이에 따라 이코이코를 부를 

시간이 없어졌다. 또한 배 엔진의 소음도 너무 커서 이코이코를 부루는 소리가 “묻

힌다”. 이에 따라 항해 중 이코이코를 부르는 일이 드물어졌다.

3.2.2. 	 이코이코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전략

앞서 설명한 이코이코의 문제점과 소멸 위기에 처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몇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특

히 이코이코 가사의 필사본은 바조족 청년이 이코이코를 배울 수 있는 매체로 활용

될 수 있다. 이코이코 가사의 필사본은 바조족 청년이 이코이코를 보다 쉽게 배우도

록 돕고, 가사를 직접 들으며 외우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바조족 청

년이 이코이코를 배워서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코이코는 다시 발전할 것이다.

둘째, 레페의 마을 지도자 박 하자르가 바조족의 예술과 문화적 표현을 보존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집 앞에 예술 스튜디오 등 장소를 제

공하겠다고 말한 것도 좋은 징조다. 그의 계획은 그림, 공예 등 각 형태의 예술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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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표현을 대상으로 하며, 이코이코 외에 음악, 무용 또는 기타 공연 예술 등 다른 

형태의 예술도 포함될 수 있다. 스튜디오 내부에는 벽에 걸린 그림 등 바조족 예술 

작품, 나무로 만든 미니어처 배, 조개껍질로 만든 장식 공예품 등 수공예품이 전시

되어 있다. 박 은다디를 주요 강사로 하여 바조족 청년이 필사본으로 가사를 익혀 

이코이코를 배우는 장소로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것이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하

기 위한 단기 계획이다.

셋째, 마을 당국, 지방 정부, 기타 당사자의 지원을 통해 여러 바조족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이코이코 축제, 대회 또는 예술 행사

를 주최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8월에 진행했으며, 바조족 

등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여러 활동, 행사, 축제로 8월 17일 독립기념일을 기념하

는 시기였다. 예를 들어, 몰라 마을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요 축제와 

노래 대회가 열렸고 많은 바조족 청년이 참여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독립기념일이나 기타 국경일, 중요한 날에 이코이코를 부

르는 축제나 대회를 소개하고 주최할 수도 있다.

4. 	 결론

이코이코는 노래 시의 형태이며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 중 하나이지만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연구 결과 남동부 술라웨시 지역의 수십 개 마을에 살고 있는 수천 명

의 바조족 중 아직도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레페 마을의 박 은다디와 몰

라 마을의 박 아토르 두 명뿐이다. 이코이코가 소멸 위기에 처한 원인은 3가지가 있

다. 첫째,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 가사를 필사본 없이 외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 

배우기를 꺼린다. 둘째, 대중문화의 도전이다.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보다 대중가

요를 선호한다. 셋째, 항해와 배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바조족 배에 엔진

이 장착되어 항해 중에 이코이코를 부를 시간이 없어졌다.

본 연구는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코이코 가사의 필사본은 바조족 청년이 이코이코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이코이코 

가사를 암기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의 일환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둘째, 레페 마을 지도자가 조성한 예술 스튜디오는 바조족 청년이 이

코이코를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지방 정부, 기타 당사자의 지원

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이코이코 축제 또는 예술 행사를 주최하

고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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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보존 관행은 계획과 실천이 전 세계적으로 다르며, 적절한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려

면 우선적 가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견해

는 서양과 동양에서는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스웨덴과 태국을 비교하여 두 국가의 보존 이념의 유사점과 차이점

을 조사하는 것이다.

역사에 따르면 스웨덴과 태국은 비슷한 경로를 거쳤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발생했으며, 이 시기에 보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수립되

었다. 이 기간 동안 국가는 더 큰 감독 권한을 얻었고 규제 프레임워크가 수립되었

다. 스웨덴과 태국 모두에서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유산 관리 방식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친 태국에서 종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기념물과 죽은 기념물 간 구분은 유산의 여러 측면들의 우선순위를 결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보통 서양에서는 폐허, 버려진 유적지 등 죽은 유산에 

관심을 더 보이지만, 동양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사원과 같은 살아있는 유산에 더 

관심을 보였다. 유형 및 무형 유산을 대하는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유사점도 있

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스웨덴과 태국은 무형의 가치, 특히 사회 및 시민권과 관련된 

가치를 점차 강조하는 접근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제 유산 관리의 중요 요

소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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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회화 보존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작품에 대해 제안하고 실행하는 작업을 지속적

으로 성찰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일상적이거나 기존 관행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복사 

붙여넣기’ 방식을 피하려면 각 보존 사업의 목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반드

시 필요하다. 필자는 최근 재료 외에도 무형의 가치에서 기존 회화와는 다른 거리 예

술과 그래피티를 접하게 되었다. 예술 형식에서는 시간성, 상징성, 정체성 등 개념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 회화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다른 보존 방법이 필요할 때가 많다.

본 연구는 세계 각 지역에서 적용되는 이념과 원칙을 연구하여 보존 원칙에 대

해 도전하고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스웨덴의 보존 원칙이 다른 종교와 문화의 영향

을 받는 지역의 원칙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각기 다른 관점을 비교

하여 다양한 보존 관행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산 작

업을 위한 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법적 맥락을 간략히 논의하긴 하지만 법적 제도보다는 이론적 이념

과 가치에 중점을 둔다. 실질적인 개입은 채택할 이념적 원칙에 대한 사전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률과 규정은 보존가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조

치를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작품의 가치를 모두 적절히 다룰 수 있

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적, 문화, 종교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작품을 보존할지 여부

와 보존 방법은 작품에 부여된 가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2. 	 방법 

본 연구는 서면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성적 텍스트 분석이다. 태국을 선정한 이유

는 회화 보존을 구체적으로 다룬 문헌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당 주제에 대

한 영어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실질적 보존 노력의 지침이 되는 명시적

인 원칙도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회화에 대한 보존 원칙이 있을 경우, 실제 실행

이 보존 담론의 광범위한 추세와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제시했다. 

1.2.1. 	 선정

스웨덴과 태국의 사례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부 사례는 군주제 또는 귀족

제와도 관련이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스웨덴의 대규모 교회 복원 사업은 비평

가와 일반인 모두 관심을 보인 대표적 사업이었으며 광범위한 문서화와 후속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속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사업의 목적과 근본적인 이념은 교회 맥락

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회화 보존에 관한 문헌은 벽화로 국한되어 있으며, 필

자의 경험에 따르면 벽화는 다시 칠한 회화 작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태국에서 문화 유산은 역사적으로 종교 또는 군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Khanjanusthiti, 1998; Siriphatthanakun, 2022). 따라서 역사 보존 사업 논의는 주로 

사찰과 사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도시의 세속적 보존에 대한 논의가 있

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간략히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은 주로 종교 

건물이며, 그 중 일부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건물도 있다.

1.3. 	 이론

본 논문은 서구 전통에서 교육을 받은 보존 전문가인 필자가 작성하였으며, 세속적 

관점에서 태국의 유산 보존을 조사하고 해석했다. Weeraphan Shinawatra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필자의 생각에 따르면, 서구는 전통적으로 유형의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유산 보존의 맥락에서 종교와 전통 생활 방식과 같은 무형의 측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2006).

1.3.1 	용어

스웨덴어와 태국어로 된 보존, 복원, 재건과 같은 용어는 영어로 정확히 번역될 수 

없다. 스웨덴어와 태국어 용어는 해석이 서로 다르고 해당 분야에서 일관성 없이 사

용되는 경우가 많아 각 용어의 뉘앙스를 파악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어렵

다. Hatthaya Siriphatthanakun이 설명하듯 태국어 용어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

라진다(2022). 본 연구에서는 본문 전체에서 보존(convervation)이라는 영어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존은 유산 및/또는 유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적극적

인 개입 모두를 뜻한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라는 용어도 스웨덴어와 태국어에는 각기 다른 관

점에서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여러 용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

구에서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보존의 관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지녔던 모든 

사물 및 환경을 뜻한다.

2. 	 보존 이념의 역사

2.1. 	 스웨덴

스웨덴의 문화유산 보존은 세계 최초로 역사적 기념물 보존에 관한 규정이 수립된 

17세기부터 규제되어 왔다. 1666년에 제정된 해당 법률은 물질적 유산과 비물질적 

유산을 모두 다루며, “고대 유적, 건축 랜드마크, 전설, 전통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담

당하는 유물위원회(Antikvitetskollegium)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Bedoir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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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분명한 이념과 원칙이 등장하였고 20세기 초에 들어선 보존 원칙과 

보정 방법이 구체화되었다. 벽화 보존은 주로 종교 건축물 관련 폭넓은 복원 논의와 

함께 발전했지만, 그립숄름 성(Gripsholm Castle)과 같은 일부 세속적인 건물도 포함

되었다. 벽화 보존은 대규모 복원 사업의 일부로 다루어졌으며, 그 처리는 복원 건

축가가 결정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모티프는 그 위에 색을 칠하기 전에 문서화할 

수 있었지만 종합적 문서화가 표준 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화나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원칙이 없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하나의 예외는 예술가이자 미술사학자인 Nils Månsson 

Mandelgren이었다. 오래된 건물과 환경, 특히 중세 건물에 관심에 많았던 그는 중세 

회화의 디테일과 전체 인테리어를 문서화했다. Mandelgren은 스웨덴 최초로 1850년

대 비에레셰 교회(Bjäresjö Church)의 벽화 보존 작업을 했으며, 자신의 작업을 문서

화하여 출판했다. 그는 원본을 존중했고 당시로서는 매우 세심하게 보존 작업을 했

다(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2001).

19세기 후반 들어 교회 복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념적 접근법이 등장했다. 

Helgo Zettervall과 같은 유명 건축가들은 기독교 예배에 적합한 하이 고딕(High 

Gothic) 미학에 따라 종교 건축물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세기 시작된 

고딕 양식의 건축물은 복합적 디자인, 뾰족한 아치, 높은 첨탑, 풍부한 장식이 특징

이며, 가능한 한 많은 빛이 실내로 유입되도록 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랭스

(Reims)에 있는 대성당과 같은 유럽의 대형 교회는 고딕 양식으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스웨덴은 이전의 변경을 무시하고 고딕 양식의 건축 양식

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복원을 진행했다. 고층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시멘트, 강

철 등과 같은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양식 복원(stylistic restoration)으로 알

려진 이러한 복원 방식은 과거의 층들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웨덴에서 대

형 신문사 하나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복원된 건물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복원을 “현대의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민족 낭만주

의(National Romantic)17  흐름은 천연 재료 사용, 장인 정신을 주장하면서 양식 복원

에 사용된 재료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다(Bedoire, 2013).

이 시대의 벽화 처리는 비슷한 원칙을 따랐으며, 장식 화가는 미적 통일성을 우

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인 양식 추세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덧

칠하고 자유롭게 완성하는 것이 흔했다. 원본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잔여물

을 보강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세 회화는 구상한 교회 내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폐기되

기도 했다. 예를 들어, 비에레셰 교회에서 만델그렌의 세심한 보존 노력은 19세기 후

반 장식 화가가 벽화를 “개선”하여 가려졌다(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2001).

당시 건물은 죽은 건물 또는 살아있는 건물로 분류하여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

17 	 �민족낭만주의 운동은 스웨덴의 전통과 소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건축의 경우 벽돌, 자연석, 스웨덴 토종 목재가 흔히 사용되었으며, 토속 

민속 전통, 스웨덴 성 건축에서 영감을 얻었다. 

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구분은 공식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작품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유적과 같은 죽은 건물은 역사적 또는 시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

겨졌다. 성, 교회와 같은 살아있는 건물은 기능적 용도가 우선되어 보다 많은 변경과 

개조가 가능했다. 두 분류 모두 기존 상태로 보존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달

랐다. 이러한 구분은 20세기 들어서도 보존 관행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Geijer, 2004).

오늘날 대부분 계속되고 있는 현대의 보존 원칙은 20세기 초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Sigurd Curman은 이러한 생각을 공식화한 핵심적 인물로 여겨진다. 20세기 들

어 미술사와 건축 공학을 전공하던 유럽 유학생이었던 Curman은 큰 영향력을 발휘했

다. 이탈리아에서는 산 마르코 대성당 복원, 베네치아의 산타 마리아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성당의 고딕 벽화 보존 사업을 연구했다. 이러한 사업에서 Curman에게 큰 영

향을 준 두 가지 중요한 점은 복원 전에 진행한 철저한 사전 연구, 그리고 측정과 벽화 

보존에 관한 당시의 새로운 생각이었다(Edman, 1999).

2.1.1. 	 현대적 원칙의 형성

프라리키르칸의 벽화 보존은 당시 스웨덴에서 흔히 행해지던 양식 복원 방식과는 

매우 달랐다. Curman은 프라리키르칸의 벽화 보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접근법을 

관찰했다.

•	 오래된 색조에 대한 존중

•	 여러 과거 층의 수용

•	 특정 모티브의 선택적 재구성

색이 바래거나 변색된 부분은 다시 칠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두었으며 이러한 관행

은 Curman을 놀라게 했다. 이것은 보강 없이 “진정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든다

고 설명했다(Edman, 1999). 여러 역사적 시대의 회화의 보존도 Curman의 관심을 끌었

다. 양식에 맞지 않는 회화를 제거하는 스웨덴의 양식 복원 작업과 분명히 대조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층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나중에 입힌 덧칠을 보존하는 것은 스웨덴의 

보존에서 비교적 현대적인 개념이었다. 인물 묘사, 종교적 주제 등과 같은 비유적 요

소는 선, 나뭇잎 모양과 같은 장식적 틀과 다르게 처리되는 등 보정과 재구성은 주제

에 따라 균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장식적 틀은 폭넓게 완성시켜 회화에 구

조적 일관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구상화(figurative painting)는 “오래된 것을 다시 새 것

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Edman, 1999). 이러한 원칙은 Curman

이 베네치아에 방문한 시기와 같은 시대에서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이탈리아 건축가 

Camillo Boito의 생각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Bedoir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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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현대 복원 원칙 및 새로운 직업

Curman은 스트렝나스 대성당(Strängnäs Cathedral)에서 그의 발전하는 방법에 따라 

벽화를 보존하여 이러한 원칙을 더욱 발전시켰다. 꽃 패턴, 나뭇잎, 선 같은 장식적

인 모티브는 원본에서 반복적이고 복제하기 쉬운 것으로 간주하여 완성하였고 이

에 비해 인물은 그대로 두었다. 특히 얼굴, 손, 옷의 경우 색을 채우지 않고 색을 보

다 분명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추가할 때는 선 또는 줄무늬로 표시하여 멀리서 

보면 균일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장식 화가가 수행했던 

회화 보존에는 이제 새로운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보존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

업이 등장했다(Bedoire, 2013). 요약하면 Curman의 원칙은 원본 층에 대한 주의, 최

소한의 개입, 원본과 추가 덧칠을 구분하는 투명성을 강조했는데, 이 원칙들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1.3. 	 전후 기간

1차 세계대전 이후 손상된 건물과 기념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었다. 아테네 헌장(The Athens Charter)으로 이어진 아테네 회의에서는 양식 복원은 

피해야 하며 오래된 구조물에 새로 추가되는 것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래도 강철, 콘크리트 같은 현대적인 재료는 허용되었다. 스웨덴에서 이

러한 관점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19세기에 진행된 양식 복원은 거부되고 일부 경

우에는 허물기도 했다. 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른바 미각 복원(taste restorations)이 

흔하게 이루어졌다. 돌이켜보면 19세기에 추가된 것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양식 복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논란은 없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환경을 보존하여 필요한 경우만으로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양식 복원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은 불가능하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Edman, 1999).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축가 Erik Lundberg는 기존 교회 인테리어에 현대적 건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Lundberg는 복원을 통해 명상과 헌신을 위한 영적 공

간이라는 교회의 본래 의도를 살리면서 교회 공간의 건축적 특성과 빛의 중요성을 

존중하려고 했다. 전후 시대에는 예배에 변화가 발생하고 새롭고 현대적인 해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Lundberg는 실용적인 혁신을 통합한 현대적인 접근법을 앞장

서서 주장했다. 일부 경우 인테리어를 상당히 바꾸고 건축가의 개인적인 비전을 반

영하여 교회 공간 전체를 주류 이상에 맞게 재설계하기도 했다.

Lundberg는 복원의 개념을 2가지 주요 생각에 따라 명확하게 설명했다. 첫째, 

역사적 기념물은 보존해야 한다는 박물관학 및 보존 중심 관점이었다. 둘째, 현대적 

필요에 따른 사용을 강조하여 보존은 교회 공간을 재해석하는 건축가의 능력에 부

차적인 것이라는 관점이 있었다. Lundberg는 두 번째 접근법이 설득력 있고 적절하

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틀에서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건물 또는 공간의 상태를 철저

히 이해하고 나서야 복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원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했으며 새로운 디자인과 재료가 기존 소재와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렇다고 페인

트 샘플을 채취하고 정확한 색조를 파악하더라도 반드시 원본 색상을 정확하게 복

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Lundberg는 기존 재료에 담긴 정신을 해석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과거 모습으로 

정확히 되돌아가는 것은 공간의 진정한 본질이나 의미를 존중하지 않는 의도적인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Edman, 1999). 과거 층의 보존보다 건축가의 비

전을 우선한 이러한 취향 기반 복원은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교회 전통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지만, 찬성론자들은 

현대화가 교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보존의 관점에서 예술가로서 배경을 지닌 고틀란드 출신의 “보존가”인 Erik 

Olsson과 비교할 수 있다. 1950~1970년대 Olsson은 고틀란드 섬의 여러 교회에서 폭

넓게 일하면서 인테리어와 벽화에 자신의 기법을 적용했다. Olsson은 작품의 성격

에 따라 방법과 재료를 차별화했다. 그는 중세 벽화를 17세기 이후의 인테리어 또는 

벽화보다 훨씬 존중하여 취급했다. 중세 석회 기반 회화는 대부분 Curman의 원칙에 

따라 보존되었다. 구상적 요소(figurative elements)를 다룰 때 특히 주의를 기울였으

며, 선, 잎사귀와 같은 틀은 보다 폭넓게 복원되었다.

Olsson은 선을 긁어 새로 추가하여 자세히 보면 원본과 구별할 수 있는 스그라

피토(sgraffito) 기법을 사용했다. 다른 유형의 예술품이 보존된 다른 교회에서 Olsson

은 자신의 해석에 따라 누락된 부분에 덧칠하는 보다 자유로운 방식을 활용했다.

Olsson의 작품의 대표적인 예는 1950년대 중반에 착각 그림 기법으로 칠한 천

장(illusionistic painted ceiling)을 재건한 폴링보 교회(Follingbo Church)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후반 제작된 이 회화는 정교하게 장식된 치장 벽토 천장을 모방한 

그리자유(grisaille) 작품이다. 특히 Olsson은 천장 일부에 자신의 자화상을 천사의 모

습으로 포함시켰다. 현대의 보존 논의에서 분석해 보면, 폴링보 교회에서 그의 보존 

작업은 유머러스한 관점을 통해 걸러지긴 했지만 Lundberg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지

키고 있다. 

2.1.4. 	 1970년대의 새로운 이념

1960년대 스웨덴에서는 생활 여건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구도심을 철거하고 혼잡

한 도심 외곽에 새로운 현대적 주거지를 지어 국민의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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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이 상업화되고 상점용 및 사무실용 고층 빌딩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

하게 발생하였으며 수 세기에 걸쳐 조성된 유기적 환경을 존중하지 않고 통일성과 교

통 흐름을 중심으로 하여 너무 무자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Edman, 1999).

건물 보존의 해로 지정된 1975년 모든 형태의 도시 계획에 건물 보존 문제를 반

영해야 한다는 통합 보존 개념이 도입되었다. 문화 환경의 개념에 포함해야 할 유물의 

범위가 확장되어 개별 건축물이든 전체 환경이든 농촌이든 도시든 문화사적으로 관

심 대상인 모든 건물을 포함하게 되었다. 사회 정의가 높게 평가되며 건축 환경의 변

화는 사회 및 시민 참여와 다양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Robertsson, 2002).

당시 이념을 형성한 복원 건축가로는 Ove Hidemark가 있다. 그는 독창적인 

재료와 자연스러운 노후화 과정을 강조했다. 350년 동안 존재한 스코클로스터 성

(Skokloster Castle) 건물은 시간이 지나도 잘 견디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토

대를 바탕으로 원본과 같은 유형의 자재를 사용해 건물을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한 현대 재료는 노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기존 소재의 자연스러운 노후

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불필요한 교체나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이념이었다

(Lindahl, 2008). 1968~1978년에 Hidemark는 스코클로스터 성의 작업을 담당했다. 

스코클로스터 성은 17세기에 지어진 대형 건물로 개보수를 거의 하지 않아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였다. 그의 목표는 특정 손상 등 모든 시대와 성의 마모를 보

존하여 성 자체를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필요한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고 17

세기에 쓰인 것과 동일한 재료와 기술을 사용했다(Ahlgren m.fl., 2004).

Hidemark의 원칙을 요약하자면 진정성이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개입과 진정성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각 유물의 정체성과 고유

한 특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회화의 보존과 관련하

여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보정은 피했다.

2.1.5. 	 2000년대

21세기 초 스웨덴의 문화유산 작업은 주로 문화유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유물의 범

위를 확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했다. 과

거에는 전문가 중심 분야였지만 이제 지역사회가 중요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을 파악하는 등, 일반인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문화 환경은 이제 박물

관의 전시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

로 여겨졌으며 문화유산은 사회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간주되었다. 문화유산의 유

형적, 무형적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 지역 정체성을 보호해야 했다. 또한 기존 건물

을 현대식 건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변화도 있었으며, 현대적인 환경과 도시 지역

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점은 오늘날 현대식 건물이 내일의 

문화유산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종류의 지식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복원의 발전은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가치 기반 과정으로 향했다. 이러한 과정 동안 가

치를 확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몇몇 모델이 개발되었다. 2014년 스웨덴 국가유산

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반 모델인 문화사적 평가 및 선정 플랫폼(Platform for Cultural-

Historical Evaluation and Selection)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문서의 목표는 각 결정에 동기를 부여하고 모든 주장이 투

명한 논의를 통해 제시되는 성찰적 접근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문화사적 측면이 

중심이 되며 미적,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관점을 통해 설명되고 정의된다. 해당 플

랫폼은 여러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으며 스웨덴 국가유산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무료

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Génetay & Lindberg, 2014).

이러한 플랫폼에 따른 가치 기반 관리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2018년 작성된 

스톡홀름의 스토키르칸(Storkyrkan, 대교회) 프로그램이 있다. 이 문서는 스톡홀름 

교구의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의 근거로 개발된 것이며, 가치 식별과 유지

보수 및 기타 개입의 결과를 논의한다. 여기서 문화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명확히 

하는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가치의 보유물로서 유물을 언급한다(Laserna & Nilsson, 

2018). 일반적으로 실행 계획을 작성할 때 문화유산 관점에서 조치를 정당화해야 

한다. 또한 결과 분석도 포함하여 작업의 잠재적 영향 또는 작업의 부족이 유물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플랫폼에 따라 2022년에 야외 환경의 공공 예술을 중심으로 한 

건물 관련 공공 예술: 문화사적 및 미적 측면에 기반한 가치 평가 방법18 이 발표되었다

(Mellander Backman m.fl., 2022). 여기서는 작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공

하지 않지만 가치 평가 원칙에 대해 논의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의 국립 보존가 단체인 NKF-S에서는 자체 윤리 지침은 개발하지 않

았지만 유럽 보존가-복원가 단체 연합(European Confederation of Conservator-

Restorers’ Organizations, ECCO)에서 설정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 적극적인 보존을 

하는 보존가는 ECCO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보존가(conservator)라는 

직책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보존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교육 요건은 없다. 

이는 기존 보호자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NKF-S 회원 사이에서 면허 부여

가 논의되고 있다.

ECCO의 직업 지침은 첫째, 직업에 대한 정의, 둘째, 윤리 강령, 셋째, 교육에 관

한 내용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부분인 윤리 강령에서는 보존가는 “수행 능

력이 있는 작업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존가는 “유산의 미적, 역사적, 

정신적 중요성과 물리적 무결성을 존중하며 [...] 문화유산, 환경 또는 인간에게 해를 

18 	 �Translated by the author from Swedish: Byggnadsanknuten offentlig konst. Metod för värdering utifrån kulturhistoriska och estetiska 
aspek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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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지 않는 제품, 재료, 절차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입을 최소

화하고 필요한 작업만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며, 사용된 재료는 되돌릴 수 있어야 한

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원 가능하고 원본 재료와 호환되어야 한다. 또한 보존가는 유

물의 사회적 사용을 존중하고 보존과 사용을 조화할 수 없는 경우 복제본을 만들어

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European Confederation of 

Conservator-Restorers‘ Organisations, 2003). 지침에서는 물질적 및 비물질적 딜레마

에 대해 일부 다루고 있지만, 어떤 가치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

다. 지침은 실질적인 시행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2.1.6. 	 규정 및 법률

문화유산 분야에서 스웨덴의 법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것이며, 대신 규제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현재 문화유산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

을 간략히 소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웨덴의 문화유산 관련 법률은 1666년에 처음 제정되어 

400년 동안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령은 기념물 및 유물(건물 제외)을 명시하고, 고

대 기념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간 동안 문학, 지역사, 교회

사와 같은 유물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기관인 유물협의회(Antiquities 

Collegium)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성, 룬스톤(runestones) 등과 같은 유물 목록이 

작성되기 시작했다. 연구는 주로 중요한 인물과 군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유물을 중

심으로 했다. 이와 함께 예배 문제를 다루고 교회 건물과 그 목록을 보호하는 교회 

관련 법률이 있었다.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국가의 본격적인 개입은 18세기 후반 구스타프 3세

(King Gustav III)가 공공 건물의 모든 주요 수리를 국왕이 임명한 최고 감독관이 검

토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되었다. 구스타프 3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물협의회는 스

웨덴 문자, 역사, 골동품 학회(Vitterhetsakademien)로 통합되었다.

19세기 전반에 교회가 목록화되고 문서화됨에 따라 교회 건물과 유물의 관리

가 발전했고, 스웨덴 문자, 역사, 골동품 학회의 스웨덴 교회와 그 가치에 대한 감독

권이 커지게 되었다. 교회 외에 고대 성, 유적지, 비스비(Visby)의 성벽과 같은 더 이

상 사용되지 않는 건물에 중점을 두었다. 19세기 후반 스웨덴 문자, 역사, 골동품 학

회는 철거 위기에 처한 교회 등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교회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Geijer, 2004). 

20세기 초 어떤 건물이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조사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국은 문화사적 가치를 적용할 경우 건물을 사용하거

나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1920년 새로운 법이 통과

되어 공공 건물의 문화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건축 기념물(building monuments)로 보

호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부여되었다. 교회 이외의 건물에 대한 보호가 처음 적용

된 것이다. 곧 건축 기념물과 일반 기념물을 관리하는 새로운 기관인 국가유산위원

회(National Heritage Board)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서 세속적

인 건물 사례가 늘어났다. 1943년에 이 법률은 오래된 교회 유물과 개인 소유 건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극단적인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1960년 추가 개정으

로 개인 소유의 유산 건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1989년 문화유산 보존에서 유

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전 법안을 반영한 문화유산법(Kulturminneslagen, 

KML)이 도입되었다. 같은 시기 환경과 천연자원, 토지, 수자원, 건설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문화유산 관리 관련 2가지 법률이 제정되었다(Geijer, 2004).

국제적 틀과 헌장과 관련하여 유산의 정의와 보호 조치를 다룬 그라나다 문서 

(Granada Document)는 스웨덴이 약정한 유일한 문서다(konvention-om-skydd-for-

byggnadskulturarvet-i-europa-granada-den-3-oktober-1985.pdf, u.å.; Robertsson, 2002). 

베네치아 헌장(Venice Charter)과 같은 다른 문서들은 권장사항일 뿐이며 지침 역할

을 할 수 있다.

2.2. 	 태국

태국의 경우 복원에 관한 이념은 60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법률로 규제

되거나 문서화되지는 않았다. 예술과 건축 작품은 주로 불교 하에 만들어졌으며 불

교에서 선행으로 간주되었다. 유물이 닳거나 망가졌을 때 수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유물의 상태를 보존하는 행위로 

여겼다. 유물과 건물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좋은 불자라는 표시이며 공덕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불교 신자가 따르는 윤회 사상의 이점을 가져와 열반

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기존 유물을 꾸미고, 확

대하고, 개선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과거 복원에 대한 정보는 주로 구전으로 전해

졌고 복원 및 보존 방법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는 부족했다(Sae-Wang, 2017). 하지

만 1345년 마하테라 스리사타(Mahathera Srisattha) 왕자가 실시한 복원을 자세히 기

록한 석조 비문이 남아 있다. 마하테라는 폐허가 된 왓 마하탓(Wat Mahatat) 사원

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사리탑을 세우고 치장 벽토 장식을 추가하는 등 건물을 복원

했다(Baker, 2013). 종교 조각품의 복원은 분리된 여러 부분을 여러 사람이 들어서 

수레로 운반하고 석회 모르타르로 각 조각을 재조립한다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Khanjanusthiti, 1998). 

1447년 불교 전통에 따라 옛 건축물 위에 새 건축물을 지어 재건한 람푼

(Lamphun)의 마하 탓(Maha That) 개보수 등 다른 수리 작업도 기록되어 있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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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후 쿨라 사카라트(cular sakarat) 10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아유타야(Ayutthaya)

의 프라삿 통 왕(King Prasat Thong)은 왕국의 주요 사원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기

존 사원을 재건하고 수리하면 신을 달래고 섬길 수 있으며 백성은 보상을 받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보수 공사는 일부 원래 구조물을 보존하고 특정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등 당시 시대의 관점에 따라 사원을 개선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600년대 롭부리(Lop Buri) 지역의 모든 사원에서 수리 시 원래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종교적 건물과 세속적 건물 모두 바꾸지 않은 상태

로 복원해야 했다(Baker, 2013).

또 다른 문서화된 사건으로는 1727년 불상이 무너지는 강둑 근처에 위치하여 

파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있다. 불상은 벽돌과 석고에 도금한 20미터 길이의 누

워 있는 불상으로, 타이사 왕(King Taisa)은 불상을 해체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

을 제안했다. 당시 자문 역할이었던 승려들은 불상이 부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기 때문에 불상을 해체하는 것은 실제 부처님을 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부적

절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불상은 통째로 옮겨야 했다. 불상이 있는 건물인 사원

의 비하라 부분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처님을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철

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물질적 가치는 단순히 불상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변 구조물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지닌 부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Khanjanusthiti, 1998).

라마 1세(King Rama I)는 1782년 방콕을 수도로 지정하고 아유타야 시대(약 

1350~1767년)의 장엄함에 걸맞은 수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유타야에서 

수천 개의 불상을 가져와 방콕의 새로운 사원 건물에 넣었다. 불상 중 상당수는 상

태가 좋지 않았으며 좋게 보이기 하기 위해 새로운 부분을 만들고 얼굴을 변경하여 

복원했다(Khanjanusthiti, 1998). 비슷한 방식으로 수코타이(Sukohai)의 대형 좌불상

이 복원되어 왓 수탓(Wat Suthat)의 새로운 위한 루앙(Wihan Luang) 사원에 배치되

었다. 라마 1세는 손과 얼굴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손과 얼굴을 수

정하라고 지시했다(Baker, 2013).

이후 몇 년 동안 복원 사업은 오래된 층은 존중하지 않고 건물을 최대한 아름

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보수를 진행했다. Khanjanusthiti는 물질적인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본질인 원본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재현하

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입의 본질은 항상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시대의 양식으로 새로운 건축물로 대체하는 

것이다.”(1998)

Baker는 방콕의 모든 사리탑을 보수하고 벽화를 다시 그렸던 수도 방콕의 100주년

을 언급하며 비슷한 말을 했다.

“...기존 보존 방법은 기념물의 원래 상태를 통합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재건과 재건축이 

규범이었다.”(Baker, 2013) 

2.2.1. 	 종교 건물 관리

전통적으로 태국의 종교 건물 관리는 승려가 고문 역할을 하고 군주가 관리했다. 이

러한 작업은 주로 카 프라(Kha Phra)라고 하는 사원 노예가 수행했다. 이 노예들은 버

마와의 분쟁에서 군대에 가기를 원치 않거나 전쟁 포로인 경우가 많았다. 1874년 태

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사원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 사원의 

중요도에 따라 사원을 4 종류로 분류하는 제도가 구축되었다.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은 왕이 왕실 사원으로 지은 사원이었으며, 건물과 유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

년 여러 금액을 받았다. 다른 3가지 분류는 중요도에 따라 연간 고정 금액이 지원되

었다(Khanjanusthiti, 1998). 그런데 약탈자, 피해 등 사찰과 사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또 다른 제도도 있었다. 1854년 라마 4세(Mongkut)는 건물에서 80m 이내에 거

주하는 이들에게 피해 또는 사고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외부인이 피해

를 먼저 신고한 경우, 인근 주민이 수리비를 내야 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건물의 

결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 동안 복원 이유는 종교적 동

기만 있다가 민족주의적 목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Baker, 2013).

 

2.2.2. 	 이념의 변화

1860년부터 1910년까지 재임한 라마 5세(Chulalongkorn)는 복원 방법과 이유에 대

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태국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국민이 아니라 왕실의 소유였으며 사원 구역 개보수에 대한 공개 

논의는 없었다(Sae-Wang, 2017; Siriphatthanakun, 2022). 라마 5세는 체계적인 고고

학 발굴을 시작하여 유물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

물은 오늘날 박물관으로 남아 있는 옛 왕궁에 보관되어 있다. 유럽 고고학자들이 태

국의 이러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영국, 프랑스 공무원은 

1850년대 이후 이곳에 머물며 오늘날 캄보디아의 앙코르 같은 유적지를 연구했다. 

외국 고고학자들은 석조 유적에 관심이 많았고, 사용 중이던 사원이나 사원 단지 등 

목조 구조물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목조 구조물은 너무 화려하고 흥미롭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고고학자와 승려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따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Khanjanusthit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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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프랑(Phra Prang) 사원의 복원은 이탈리아의 복원 건축가 Camillo Boito

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다. 라마 5세의 지시에 따라 왕과 상의하지 않

고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으며, 원본 재료와 형식 모두 존중해야 했다. 왕은 낡

은 부분을 새 것처럼 보이도록 바꾸지 않아야 하며 현대적으로 보이도록 개조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건축물은 전적으로 종교와 관련되었던 과거와 달

리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여겨졌다. 이러한 중점이 더욱 변화하게 되었다

(Baker, 2013). 

2.2.3. 	 새로운 세기, 새로운 관리

20세기 초, 바지라부드 국왕(King Vajiravudh)은 보수와 새로운 불상 제작에 중점을 

두고 왕실 사원을 관리하기 위해 미술부(Fine Arts Department, FAD)를 설립했다. 몇 

년 후 고고학부를 추가하여, 고고학 유적지와 고대 유물을 기록, 연구, 복원하고 유

산 관리 책임을 국가로 옮겼다. 담롱 왕자(Prince Damrong)가 소장을 맡은 왕립연구

소가 이 작업을 감독했다.

1930년 형태 또는 장식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원본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

을 포함한 유적지와 유물 보존을 위한 원칙을 선포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

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건물을 지울 경우 기존 건물을 보존할 수 있도

록 기존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왕립연구소는 건물을 원래 상태

로 복원하거나 철거된 건축물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콘크리트 버팀벽

과 같이 제안을 통한 보존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개보수는 기존 재료와 새로운 재

료를 조합하여 이전 기념물을 재건하는 아나스틸로시스(anastylosis) 방법을 사용해

야 했다(Baker, 2013).

1932년 태국은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혁명을 겪었다. 미술부

(FAD)는 초대 대표를 임명하고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1934년 유산의 실질

적인 보존을 위한 정책서인 「고대 기념물, 유물, 예술품, 국립 박물관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Siriphatthanakun, 2022).

2.2.4. 	 규정 및 법

「고대 기념물, 유물, 예술품, 국립 박물관에 관한 법」은 이전의 규정을 대체하여 유

적지와 유물 모두를 다루는 최초의 종합적인 법이었다. 문화재, 특히 종교 문화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법률 중 하나는 14세기 「삼법인법」이 있었다. 「삼법인법」은 주로 

불상이나 사찰 구역 등 유물의 도난, 파괴, 변경에 대한 처벌을 다루며 관리나 복원

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세기 사찰의 훼손 또는 분실에 

대한 신고 책임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어 근처에 사는 이들은 규정 위반을 신고해야 

했다. 기념물 및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23년 제정되었으며, 기념물 

보존 방법과 재료를 제시하는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1926년 FAD는 새로 설립된 예술, 문학, 고고학 왕립연구소의 하위 기관이 되

었으며, 유물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외로 

밀수된 문화 유물이 많아 사원과 왕실 지역의 약탈이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1932년 혁명 이후 왕립연구소는 분리되었고 FAD는 독립 조직이 되었다. 「고

대 기념물, 유물, 예술품, 국립 박물관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모든 규정을 

대체하는 주요 법률이 되었다. 이 법에서는 이전 법률처럼 문화재 파손에 대한 처벌

을 명시하고 유물, 문화 기념물, 박물관 등 용어를 정의였다. 소유권에 관계없이 특

정 목록에 기념물과 유물을 등록해야 했다. 소유권을 알 수 없는 유물의 경우, FAD

는 이를 적절한 박물관에 배정하는 책임이 있었다. 관리의 경우 소유자가 확인되면 

기념물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개입을 할 경우 FAD의 허가가 필요

했다(Sakulpanich, 2012).

1961년에 법에 대대적 개정이 있었다. 기념물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고, FAD

에게 문화 유물 대상 개입에 대한 전권이 부여되었고, 문화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었다(Baker, 2013). 태국에서는 「고대 기념물, 유물, 예술품, 

국립 박물관에 관한 법」이 문화유산 관련 작업의 기준 법률이다.

하지만 2017년 「무형 문화유산 진흥 및 보존에 관한 법」이라는 유산 관련 법률

이 개정되었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무형 문화유산를 중심으로 하

며, 태국의 유산 거버넌스에 추가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의 “고대 기념물”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

람들이 많다. 많은 역사적 도시가 기념물이 아닌 살아있는 실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아유타야만 도시 환경으로 보호받고 있다(Siriphatthanakun, 2022).

이 법 외에도 오래된 건물, 도시 환경, 기념물 등을 다루는 다른 법률과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 환경 질 향상 및 보존 법」이 있는데, 지방 당국이 FAD가 지정

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념물 등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을 보호하도록 한

다(Akagawa, 2005).

2.2.5. 	 혁명 이후 

1932년 이후 태국의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강력한 국가 건설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목표 중 하나는 옛 수도 아유타야를 활성화하고 신규 주민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

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3개의 사원이 주택과 인프라 개발을 위해 철거되었다. 

보존이 중점 사항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49년 태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하면

서 변화가 나타났고 이후 많은 보존 사업이 진행되었다(Baker, 2013). 1953년 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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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Sukhothai)에서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 많은 사원을 개보수했다. 원칙

에 따라 최소한의 개입 방식을 따랐지만 실제 적극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물 외관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했다. 일

부의 경우 새로운 석고 층을 바르고 치장 벽토 장식을 추가여 형태가 왜곡되는 경우

가 있었다. 일부 건물은 원래 형태를 알 수 없는 유적 건축물은 강화해야 한다는 원

칙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재건되었다(Khanjanusthiti, 1998). 많은 건물의 원래 모습

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다른 완전한 건축물의 양식으로 재건되

어 “수코타이 양식”이 생겨났다. 그 결과 비슷하게 보이는 건물이 많았다. 1960년대

에는 재료를 강화하고 건물을 보강하는 대신 아나스틸로시스 방법을 사용하는 등 

다른 지역도 대대적인 복원을 진행했다. 1964년 베네치아 헌장이 무시되었다거나 

보존에 대해 훈련되지 않은 이가 개입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 태국에서 광범위한 사회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인프라 사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중요한 여러 지역이 파손되기도 했다. 철거를 강력하게 

비판한 건축가 중 한 명인 수멧 줌사이(Sumet Jumsai)는 철거 대신 보존할 것을 주장

했다. 또한 복원을 수행하고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건축가 협회를 

설립하는 일에도 관여했다(Baker, 2013).

1970년대에 FAD는 조직 개편을 거쳐 베네치아 헌장의 일부가 채택되었다. 유

적지를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존과 개발이 언제나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

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원본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헌장의 다른 조항에는 

중점을 상대적으로 덜 두었다. 이 시대에서 중요한 복원 사업은 건물을 복원하고 고

고학적 조사를 실시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전 시대의 행사를 부활시켜 수코타

이를 역사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아유타야 및 수코타이의 벽화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건되었으며,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었어도 손상된 그림은 보완했다. 1961년 개정된 「고대 기념물, 유물, 예술품, 

국립 박물관에 관한 법」은 특히 종교적으로 신성시하여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 문화

유산 해석의 여지를 더 두었다. 적극적인 복원 방법과 종교적 목적을 위한 폭넓은 추

가를 허용하는 접근법에 대한 비판은 외국에서 제기되었다. 1967년 태국이 회원국

으로 가입한 ICCROM을 통해 1980년대 들어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이 도입되었다. 

벽화 보존가인 완니파 나 송클라(Wannipa Na Songkla)는 승려들과 함께 새로운 방법

론의 균형을 맞추면서 회화의 예불 내러티브를 가독성 있게 유지하는 기법을 개발

하기 위해 노력했다. 트라테지오(tratteggio)라는 기법19 을 사용하여 누락된 부분을 채

웠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가까이서 보면 추가된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표면이 균일하게 보인다(Bayle, 2011).

수코타이와 비슷한 계획이 1970년대에 방콕 중심부에 수립되었다. 오래된 건

19 	 이 기법은 균일하게 혼합된 단일한 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색상의 작은 붓칠을 사용한다.

물을 원래 상태로 복원 또는 재건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철거 후 재건하는 등 역사적 

수정이 계획되었다. 신규 건설은 금지되었고 활기 찬 시장 공간으로 변한 과거 개발 

공원 지역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역사화 비전 하

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1985년 방콕 헌장(Bangkok Charter)은 복원의 정의를 더

욱 명확히 하여 “원본(original)”이라는 용어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

다. 이제 복원은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로 정의되었으며, 이전의 복원 작업으

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변경된 부분을 제

거하고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기념비의 “연륜

(annual rings)”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Baker, 2013). 

2.2.6. 	 2000년대

2006년 쿠데타 이후 문화유산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변화가 생겼고 기술의 발전으

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영향은 민주화되었다. FAD는 농업 경관, 역사적 도시, 건축 

유산 등 새로운 유산 분류 제도를 개발했다. 무형 유산과 유형 유산은 함께 분류하

지 않고 별개의 분류로 분리했다. 분류를 위한 가치 기반 제도가 점차 사용되기 시

작했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다. 그 예로는 방콕이 수도가 되었

을 때 요새 체계의 요새 중 하나였던 마하칸 요새(Mahakan Fort)가 있다. 20세기 초 

요새 주변 지역은 중요한 무역 지역으로 발전했고 부유해진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

서 흥미로운 건축 개발이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변

화했고 2000년대 초 요새를 복원하기로 했다. 태국과 유럽 양식으로 지어진 주택을 

철거하고 공원을 재건하고 주민을 이주해야 했다. 장기간 논의와 여러 집단의 상당

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2018년 시행되었다(Siriphatthanakun, 2022).

역사주의가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되었던 마하칸 요새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수멧 줌사이는 21세기는 보다 많은 사회적 참여가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적 지

속 가능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형 문화유산은 재료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

었다. 제방과 수문이 강의 흐름을 막아 과일 농사, 수상 시장, 강 관광 등에 의존하는 

지역민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 피해 주민들과 다른 사람들의 

항의로 강변 추가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경우 국민의 생활 방식이 무형 문화유

산으로 평가되어 인프라 개발 사업보다 우선했다(2013).

Bayle은 벽화 및 그 보존과 관련하여 객체 기반 방법론에서 평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치 기반 제도에 의존하는 주체 기반 접근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Bayle은 기

후 변화를 과제로 언급하며 습해지는 기후가 벽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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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보존 주기의 빈도를 높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개입을 위해서는 어떤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011).

3. 	 결론

스웨덴과 태국은 보존 이념이 발전하고 계속 기능하는 방식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 개요를 제시하기 위해 몇몇 주요 특징을 설명하여 논의를 정리했다.

3.1. 	 유사점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확인했다. 

•	 시대 및 글로벌화 

•	 전문가 주도에서 사회 통합으로 

•	 병행 트랙 -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노력함

현대의 보존 이념은 스웨덴과 태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전했다. 이러한 발전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진행되었으며, 규정 및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계속 발전했

다. 스웨덴과 태국은 식민지배를 받은 적이 없지만 태국의 이웃 국가들은 식민지배

를 받아 서구의 영향에 노출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고고학자들은 태국의 유

적지에 관심을 보였다. 스웨덴의 경우, 학자들이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으로 유

학을 떠나 문학 및 강연을 통해 새로운 생각이 퍼졌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국경

을 넘는 협업과 지식 교환이 보다 쉬워졌다. 대학, 프로젝트, 기관을 통한 학술 교류

는 각기 다른 국가의 작업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장 및 국제 지침 개발

에도 기여했다. 스웨덴과 태국은 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전 세계적에서 활동하

는 유네스코, ICCROM 등 대규모 국제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Weeraphan Shinawatra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서구 문화의 물결이 국가 문화유산에 위험이 되고 있다”(2006)

이러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무형 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소 

오해한 측면이 있다. 보존에 찬성하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청년 세대는 

무용, 음식 또는 의식에 대해 기성 세대와 같은 수준의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

할 수 없다. 

스웨덴에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공식 기관에서 보존 문제를 다루

었다. 보존 작업은 전문가가 주도하였으며, 고위 인사의 의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

기도 했다. 태국에서는 국왕이 승려들과 협의하여 취한 사원과 문화유산 지역의 조

치에 대한 권한이 가장 크다. 스웨덴과 태국에서는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면서 오래

된 건물이 철거되는 등 1960년대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

민의 논란을 일으켰고, 스웨덴과 태국 모두 철거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주요 인물

이 있었다. 이는 하향식 관점에서 국민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접근

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일부의 경우 규정에 따라 국민이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유산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지향하는 추세이지

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여전히 있다. 여

러 이해관계자와 협의 없이 전문가가 결정을 내리는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

지만 정보 교환이 빨라지고 뉴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여론에 영향을 미쳐 이목

을 끌고 있다.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이념과 사고방식이 동시에 있었으며, 그 동안 문화유산 

관리는 완전히 다른 견해에 따라 진행되었다. 보존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 등장하면

서도 기존 원칙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생각은 바로 채택되지 않았다. 

특정 사고방식이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새로운 원칙을 모두

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존에 대한 여러 접근법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

러한 역학 관계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주기적인 경향을 보였다. 스웨덴과 태

국에서는 이념적 변화가 있었으며, 과거 복구 노력 이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기 거부되었던 과거 방법이 나중에 재검토되어 다시 적용된 사례가 있다. 각기 다

른 사업에서 다른 원칙을 동시에 따랐다. 이러한 공존은 유물의 역사적 나이와 기능 

간 긴장 관계를 보여주었다. 역사적 나이는 주로 미적, 물리적 가치와 연결되고 기

능은 무형의 문화적 중요성과 연결되었다. 

3.2. 	 차이점

•	 사용 중인 유적/건물 

•	 종교의 지침에 따라 개입

•	 무형/유형

19세기 말 서양 학자들이 태국의 역사적 유적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주로 

태국 당국이 관리하는 거주 사원이나 궁전보다는 유적이나 버려진 사원 지역 등 “죽

은” 건물을 연구했다. 이렇게 버려진 장소는 옆에서 거주하고 땅을 경작하며 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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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며 이들에게는 죽지 않은 건물일 것이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새로운 사원을 짓거나 기존 사원을 수리하는 것이 관

례였다. 이러한 생활 공간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장식되어 서양 학자

들의 흥미를 끌지는 못했다. 태국에서 국가는 죽은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

었으며 서양 학자들이 승려들이나 왕과 충돌 없이 유적지를 연구할 수 있었다

(Khanjanusthiti, 1998). 스웨덴의 경우도 정부 기관이 보존해야 할 유적지를 선정할 

때 죽은 문화 환경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스웨덴 문자, 역사, 골동품 학회는 19세기 

동안 주로 죽은 유물에 중점을 두었으며(Geijer, 2004), 사용되지 않고 단지 기념물

로만 여겨질 경우 주요 교회 복원에 대해 각기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차

이점은 태국에서 자원은 주로 생활 공간을 유지에 투입되었지만 서구에서는 더 이

상 사용하지 않는 장소와 건물에 관심이 더 켰다.

스웨덴과 태국에서 종교는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대에 스웨덴은 

세속화되어 교회 건물 수에 비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몇몇 교회에

는 방문객이 많지만 예배보다는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사용 중

인 교회도 그 나이의 가치를 고려하여 다른 유적지와 동일하게 존중해야 하는 문화 

환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용 중인 많은 유물은 오래되고 낡아 원래 상태로 되돌리

는 개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불교가 주요 종교인 태국에서는 공덕 쌓기라는 

개념이 여전히 사원에서 예불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재료를 정비하는 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불상에 영적인 힘을 불어넣고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구체화하는 “개안

식(eye-opening ceremony)”을 통해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는다”(Nichiren Buddhism 

Library, u.å.). 다시 칠하거나 도금 등 유물을 관리하는 것은 주로 유물을 유지하고 

기증자에게 윤회에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역사적으로 복구 작업 수

행 시 교회의 신도와 사원의 승려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없이 개입이 이루어졌다.

서구 접근법의 주요 관점은 물리적 유산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아시아는 무

형 유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재료를 새롭게 하는 것이 관습의 일부이

며 유물에 대한 존중을 뜻하는 종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스웨덴의 관점은 이와 반

대다.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유물의 노후화를 허용하는 것이 유물의 중요성과 존엄

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유지보수 및 개보수는 전면 허용되지만 녹청

(patina)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물질적인 문화유산만 살펴볼 경우 환경과 건물이 박물관처럼 원래 맥락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다.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문화유산이 

더 이상 지역사회의 일상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아 소외될 수 있다. 한편 이는 유형

적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실제 건축 유산에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역사주의 관점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새로운 전통과 생활 

양식을 무시하고 주민을 희생시키면서 재건을 진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유형

적 및 무형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보존이나 관리로 여겨선 안 

된다. Chris Baker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현재를 파괴하여 과거를 재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과거는 태국 문화의 일부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2013)

물론 스웨덴에서도 이러한 과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오래된 도심 등에서

는 더 오래되고 “진짜”처럼 보이도록 동일한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문화유산이 비공식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에는 

지역민이 버려진 사원을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식, 도시 소수 민족이 광장을 만

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전통은 무형이지만 유형의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두 개념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이는 공식 및 비공식 유

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합법화되지 않은 유산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고 복잡하다.

물론 모든 환경, 유물, 건물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보존해야 하

는 경우가 있고 변경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정은 유형 및 무형의 

가치를 존중하고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국가와 문화의 관점을 이해하여 배울 수 있는 이념의 폭이 넓어질 수 있

다. 이는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이며, 이러한 기회를 국가유산에 대한 위협으로 보

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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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파히야스 축제(Pahiyas Festival)는 필리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축제로 수천 명의 국

내외 방문객이 찾고 있다. 루크반(Lucban) 주민만이 아니라 필리핀의 중요한 문화 

행사인 파히야스 축제와 그 현대적 문화 가치는 실증적 조사의 주제로서 간과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는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Lucban San Isidro 

Pahiyas Festival)가 지역, 참여 세대와 지방 정부, 전 세계에서 대중 매체와 뉴미디

어 플랫폼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포장되는지 분석하여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주

요 담론을 조사하고자 했다. 담론, 관광, 문화 간 융합을 조사하기 위해 Jaworski & 

Pritchard(2005)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민족지학적 현장 조사를 통해 각 관점, 생생

한 경험, 참여자 관찰, 관찰 가능한 표현 등 인터뷰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 결과 지

역민들은 파히야스 축제를 키핑, 토착 재료,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이미지 등 주요 

상징물을 통해 신에 대한 감사, 공동체 협력, 예술적 표현을 기리는 행사로 담론으로 

포장했다. 종교적 뿌리가 그 중심에 있지만 미디어에서는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측

면을 강조하여 그 정체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절을 초래한

다. 재료비 상승, 참여 감소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관광객에

게 문화적 관련성과 매력을 유지하면서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세대 간 참여와 지

원이 필요하다. 

20 	 교수 III 겸 연구서비스실장 

21 	 조교수 IV & 언어커뮤니케이션인문학부 학과장 

22 	 강사 I 

23 	 부교수 V & 예술과학대학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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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인기 많은 파히야스 축제(Pahiyas Festival)는 농부의 수호 성인인 산 이시드

로 래브라도(San Isidro Labrador)를 기리기 위한 축제로,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의 영

향을 받은 종교 축제다(Antolihao, 2014). 케손 주의 루크반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히야스 축제는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 행렬 동선을 따라 집 밖에 정교하고 

예술적으로 장식된 다채로운 농산물 장식으로 유명하다. 

파히야스 축제의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파히야스에 대한 알려진 정보는 

대부분 홍보를 위한 것이다. 루크반(Lucban) 주민만이 아니라 필리핀의 중요한 문

화 행사인 파히야스 축제와 그 현대적 문화적 가치는 실증적 조사의 주제로서 간과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담론으로 포장되어 지역 문화 

공동체를 대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문화 공동체를 묘사하고 상징하는 파히야스 축제의 담론적 포장에 사용

된 언어적 및 시각적 전략을 조사한다.

2.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고 형성할 때 기존 및 현대 미디어 플랫폼

의 역할 그리고 지역 문화 공동체의 표현을 연구한다.

3.	 파히야스 축제의 담론적 포장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하여 이러한 표현이 

지역민의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결속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전 세계적 자원의 흐름이 ‘지역’ 및 ‘세계’ 간 단절을 발생하는 현 시대에서(Appadurai 1990 

참조), 파히야스 축제 등 문화 행사를 사회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정 주체(현지인, 주최자, 참여 상업 시설, 관광객)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담론을 분석하여 

파히야스의 문화적 포장, 특히 이러한 담론 포장의 결과가 지역 문화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루크반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개

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축제 관광지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주의적 개념에 대한 

반헤게모니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예: O’Sullivan과 Jackson, 2002 참조).

2. 	 파히야스 축제의 역사와 발전

필리핀 케손 주의 루크반은 농업 마을로, 웅장하고 푸르른 바나호 산 기슭에 위치해 

농업에 이상적인 기후를 갖추고 있다.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농업은 주요 생계 수단

으로 자리 잡았다.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로 인해 기독교가 도입되고 그에 따른 의

식과 전통은 현재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파히야스 축제)의 토대가 되

었다.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파히야스 축제는 가톨릭 교회 안

에서 열렸다(Del Rosario 2019, p. 209). 농부들은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축일(5월 15

일)에 수확물을 교회로 가져와 농부 이시도르 성인에 감사를 표하고 한해 풍년을 기

원했다. 그런데 매년 참석하는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성당 부지가 가득 차자 성당에

서는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을 들고 신부가 지나갈 때 축복을 받도록 신자들

에게 집 앞에 농작물을 걸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역민들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

의 집 앞에 농산물을 전시했다.

1973년 “산 이시드로 피에스타”는 작은 마을의 축제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찾

는 “파히야스 축제”(Antolihao, 2014)로 변모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축제 지

역 외부인이 문화유산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적 ‘체험 경제’(Pine II and 

Gilmore, 1998)에 참여하기 위해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하는”(O’Sullivan and Jackson 

2002, p. 325) ‘축제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Alejandria-Gonzalez, 2016).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 지방 정부에서는 세속적인 활동과 대회를 통해 축제를 

길게 연장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축제 활동은 보통 5월 초부터 시작되지만,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파히야스 축제는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축일인 매년 5월 15일에 열린

그림 1.  산 이시드로 피에스타의 과거 사진(왼쪽, 1920년, 오른쪽, 1960년대) 

(출처: Marvin Calimutan Ver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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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0년대 지방 정부에서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물 경품을 제공했고 이후 축

제 후원사가 제공하는 현금으로 경품으로 제공했다. 매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

는 파히야스 축제는 참여 가족과 관광 이해관계자 사이에 ‘지역’의 문화적 포장 또는 

담론적 구성을 연구하고 방문 관광객의 문화적 인식을 관리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지난 50년 동안 파히야스는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명소로 빠르게 변화했

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종교적, 농업적 의식이라는 기원이 불확실해졌고

(Antolihao 2014; Del Rosario 2019, p. 209), 최근 수확량이 좋지 않은 농부들의 곤경

을 간과했다(Santos 2020, p. 84). 현지인과 관광객이 모두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지 

여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프레임워크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담론, 관광, 문화의 교차점 연구는 Adam Jaworski와 Annette Pritchard 

(2005, 5:3-7)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담론 연구와 관련된 

연구 설계, 즉 민족지학적 현장조사를 통해 수행되는 해석학적 연구 설계를 사용한

다. Blommaert와 Dong(2010)에 따르면, 민족지학적 현장조사는 커다란 사회적 구성

개념(즉, 거시적)에 대한 지역적 합리성(즉, 미시적)에 주목하여 사회적 구성개념

이 실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고, 제약하고, 알리고, 형성하는지, 또는 이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민족지학적 현장조사에는 표준 데이터 수집 

도구가 없지만 인터뷰, 도보 조사, 참여자 관찰, 문서 분석 등 가능한 모든 데이터 수

집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추출한다.

파히야스 축제 담론과 문화적 상관성 분석의 중심에는 이념, 장르(수사학), 실

천 공동체 등 담론 연구 개념이 있다.

이념(Idelology)이란 “사회적 ‘현실’ 일부와 관련된 근본적이거나 상식적인 주

로 규범적인 생각과 태도”이다(Blommaert & Verschueren, 1998, p. 25, Jaworski & 

Pritchard, 2005, p. 5에서 인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	 파히야스 축제 주최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구성원, 관광객, 미

디어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을 진행했다. 이러한 질적 접근법은 축

제 및 축제 표현과 관련된 인식, 태도, 경험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	 파히야스 축제의 이미지, 비디오, 기타 시각적 표현에 대한 시각적 분석을 실

시하여, 시각적 요소가 지역사회의 문화적 의미와 표현을 전달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축제의 홍보 자료, 광고, 문서에 사용된 

상징, 색상, 이미지를 분석했다. 

장르(Genre)란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거나 제작되

는 여러 형태의 매체다. 본 연구에서는 파히야스 동선을 따라 도보 조사, 집 장식, 문

화 상품에 대한 사진 기록, 행사 프로그램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장르를 살펴보았다. 

또한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기록 자료, 역사 문서,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시간

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파히야스 축제가 어떻게 표현되고 담론적으로 구성되었는

지 파악했다.

실천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란 공동의 목적과 공동체 실천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축제의 담론적 포장과 동원을 형성하는 관행, 의식, 

상호작용에 대한 맥락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축제를 어떻게 조

직하고 경험하며 표현하는지 참여자들을 관찰하는 것이 포함된다.

데이터 수집 방법에는 인터뷰, 도보 조사, 참여자 관찰, 문서 및 시각적 분석 등

이 있다. 참여자는 관광객 40명, 문화 전달자 7명, 정부 관계자 2명이었다. 데이터 출

처로는 지난 10년간 녹음 및 필사된 인터뷰, 사진, 현장 노트, 언론 보도 등을 활용했

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수칙은 SLSU 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

(참조 번호: ER-2024-01).

다음 세 절에서는 현장 조사에서 얻은 데이터의 결과와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4. 	 언어적 및 시각적 요소

파히야스는 루크반족의 유산, 예술성, 종교성을 풀뿌리 수준에서 보여준다. 각 참가 가정에

서는 키핑, 토착 재료 등 고유한 상징을 보여주는 기준에 따라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자신

만의 해석을 반영하는 요소를 디자인에 포함할 수 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파히

야스 축제의 특징인 언어적 및 시각적 요소는 키핑(kiping)과 농산물(4.1절), 종교 의식, 이

미지, 텍스트(4.2절) 등 주요 요소의 창의적 재구성을 통해 여러 세대 동안 발전했다.

4.1. 	 축제의 주요 상징인 키핑과 농산물

다른 추수 축제와는 다른 파히야스 축제의 상징은 쌀, 토착 재료(예: 쌀겨, 채소)로 만든 

밝고 다채로운 색에다 잎사귀 모양의 쌀과자인 키핑이 있으며, 참여 현지인이 인터뷰에

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장식품 중에서 예술 작품(예: 아란야, 모자이크)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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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 ah, yung pinakang-material… edi kiping tapos ay ‘yung mga harvest katulad nung mga gulay, 

prutas, kung ano-ano pa…”

(재료는 키핑이고 그 다음은 채소, 과일 등 수확물이 있죠...) - 참여자 5(문화 전달자)

“Ay di nagpapayas laang kami ng mga ano, native na mga gulay (laughs), mga kalabasa, di ang 

pinakasentro namin ay yung kiping.”

(토종 채소(웃음), 스쿼시 등 가진 것으로 장식을 만들지만 키핑이 디자인의 중심이예요.)  

- 참여자 1(문화 전달자)

참여 가정 중 상금을 받는 가정에 대한 심사 기준에서 명시한 것처럼 디자인에서 키

핑과 토착 재료가 중요하다. “키핑의 중요성”과 “토착 재료 사용”은 각각 30%를 차

지하며, “예술성 및 창의성”(30%), “전반적인 영향력”(10%)과 함께 평가된다. 

그러나 파히야스 축제에 전시하는 키핑의 제조자와 지역 농가 수가 감소하면

서 키핑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파히야스 축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림 2.  키핑과 키핑으로 만든 예술 장식

“…sobrang mahal ng kiping ngayon trese dose pambili na ng pagkain ng ibang tao yon…”

(...키핑(쌀과자)은 지금 12~13페소로 누군가에게는 음식을 살 가격이어서 매우 비싸요.)  

- 참여자 2(문화 전달자)

“Baling mahal ng gulay…ee...bilang magsasaka ay hindi ko pwedeng ipayas lang lahat at ipagbibili ko 

syempre para sa aking pamilya.”

(채소는 비싸서... 농부인 저는 모든 채소를 전시하진 않고 가족을 위해 일부는 팔았어요.)   

- 참여자 12(문화 전달자) 

“Wala naman kaming taniman, kaya bibili kami sa mga magsasaka para laang magpahiyas…ay wag 

mo ng itanong kung magkano at mahal talaga…ang mahalaga ay kami ay nagpahiyas.”

(저는 농장이 없어서 파히야스 축제를 위해서 농부에게 사와야 해요... 정말 비싸니까 얼마냐고 묻진 마세요... 

중요한 건 ‘파히야스를 한다는 거예요) - 참여자 13(문화 전달자) 

참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서는 키

핑 제조자와 협력하여 키핑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 번 협의한 후에 지방 

정부에서는 키핑의 생산 비용을 보조하고 제조자에게서 구매하여 크게 할인된 가격

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키핑의 시장 가격은 개당 12~15페소지만, 지방 정

그림 3.  농산물과 논상물로 만든 예술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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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는 개당 5페소에 판매하고 있다. 아구스틴 빌라베르데 마을 시장과의 인터뷰

에서 이러한 시도가 파히야스 축제가 이시도르 성인을 기리는 다른 축제와는 다른 

파히야스 축제만의 상징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키핑 생산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수

단이라고 말했다.

4.2. 	 종교성 표시: 의식, 이미지, 텍스트

종교적 기원과 가치를 찾기 힘든 필리핀의 다른 종교 축제와 달리 루크반 산 이시드

로 파히야스 축제는 인터뷰 중 여러 문화 전달자가 강조한 것처럼 종교적 뿌리를 유

지하고 있다.

“Ang Pahiyas festival yung sa Isidro, yan ay simula ng makagisnan ko na dito sa Lucban, yan ay 

bilang pasasalamat ng mga magsasaka sa kanilang good harvest at saka yung mga, ano, ipinapa-

binibigay na kaloob ng Diyos para sa Lucban.”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는 제가 루크반에서 처음 알게 된 이래로 풍년과 루크반에 대한 신의 은혜에 대한 

농부들의 감사를 표시하는 축제였어요.) - 참여자 2(문화 전달자)

“...yan ay sa umpisa pa lang ay yaan ay kay San Isidro Labrador, ng magsasaka. Siya ang nagbibigay 

ng ano sa tao, para ang ating bayan ay para maging masagana.”

((파히야스 축제는) 농부들의 일꾼인 이시도르 성인의 시작이예요. 루크반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지역이 풍요로워지게 했죠.) - 참여자 1(문화 전달자)

5월 첫날 지역의 농부들이 모여 이시도르 성인에게 감사의 의식을 지내고, 지난 한 

해의 풍년을 기리고 또 다른 풍년을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은 타가얀(술 마시기) 의

식 춤으로 마무리된다. 다음 날에는 십자가 행렬, 산타 엘레나 행렬, 미사 등 오랜 전

통을 자랑하는 종교 행사가 열린다.

이시도르 성인 축일인 5월 15일에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수백 년 된 세인트 

루이스 주교 교회에서 아침 미사로 축제가 시작된다. 미사가 끝나면, 교구 사제와 

신자는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 행렬이 축제 동선을 따라 진행된다. 교구 사제

는 성수로 각 집을 축복한다. 각 가정에서는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이 집 앞을 지

나갈 때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한다.

행렬 외에도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은 파히야스 축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참조). 보통 참여 가정은 농산물로 집을 꾸미지만, 장식의 중심에는 이시도

르 성인의 조각상 또는 농산물을 사용하여 이시도르 성인의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참여 가정은 성인의 이미지 외에도 파히야스에 “일꾼 산 이시드로”라는 

큰 글씨를 써서 방문객에게 파히야스 축제가 무엇보다도 이시드로 성인을 기리는 

축제임을 보여준다.

파히야스 축제에서 종교성과 창의성 간 연계는 장식 디자인에 표현되어 있다. 

루크반에 소재한 카마이 니 헤수스 힐링 교회의 이시도르 성인 농부와 구세주 그리

스도 이미지와 같은 종교적 이미지와 “Ipanalangin mo po kami”(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등 신에게 헌신하고 감사하는 문구가 축제의 깊은 영적

인 특성을 보여준다(그림 5 참조). 지역민의 종교는 다양하지만 가톨릭 신자와 일부 

비가톨릭 신자는 마을의 풍년을 기리고 감사하기 위해 축제에 참여한다. 

“I am not after kung anong religion, kung anong ganun, kasi kaya ang message ko ay ‘Thank you 

Lord’, before ay nung dumaan ang nakamessage ko ay ‘Jesus is the Lord of harvest’, kase although 

tayo ay may iba-ibang paniniwala, meron naman tayong iisang God sa Kanya tayo nag-o-offer”

(저는 한 종교만 추구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사용하는 메시지는 ‘주님 감사합니다’였고 이전에는 ‘예수님은 

추수의 주님’을 사용했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이죠.) - 참여자 3(문화 

전달자) 

그림 4.  다양하게 표현된 이시도르 성인의 모습

그림 5.  감사와 믿음의 언어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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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정에서 종교적 이미지를 넣기로 한 것은 의도적인 결정이다. 그들이 강조했

듯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에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Yung San Isidro Labrador kasi s’ya ang pinaparangalan… As much as possible may poon, or image 

kung wala nung mismong poon.” 

(일꾼 이시도르 성인을 기념해요. 가능한 한 성인의 조각상으로 표현하고 조각상이 없는 경우 이미지로 

표현해요.) - 참여자 5(문화 전달자)

“Yung ano, yung pangalan ng San Isidro, yun ang pinagdiriwang ng ano, ng Lucban. Yun ang dapat 

na hindi nawawala sa design.”

(루크반에서 기념하는 이시도르 성인의 이름은 디자인에 항상 포함되어야 해요.) - 참여자 7(문화 전달자)

파히야스 축제는 루크반의 아름다움과 신앙을 보여주어 지역민에게는 신의 축복을 

생생하게 상기시키고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감사와 영적 성찰을 

장려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전통, 창의성, 영성이 조화된 파히야스 축제는 참여

자와 참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강력한 경험을 제공한다.

5. 	 토착, 기존, 뉴미디어의 역할

파히야스 축제의 인기는 토착, 전통, 뉴미디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루크반인”, 지난 해 축제에 참여했던 이들, 지역 및 전국 방송국, SNS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을 보고 전국 및 전 세계의 관광객이 케손 주의 루크반 마을을 방문한다.

5.1. 	 토착 및 기존 미디어

토착 미디어는 파히야스 축제를 주류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 및 전 세

계 사람들은 축제를 직접 본 지인, 친구, 가족, 연인의 입소문과 추천을 통해 축제에 

대해 알게 되고 축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nalaman ko ang Pahiyas Festival dahil sa kanya sa partner ko. Inindorse niya lang ako dito kasi, 

talagang first time ako nakarating ng province kaya, sabi ko sige punta tayo. So dun ko nalaman, dun 

ko naistart malaman kung ano ang Pahiyas.”

(... 저는 여자친구 덕분에 파히야스 축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저에게 추천해 주었고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올해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축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파히야스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 참여자 3(관광객)

“Ayun, bukod dun, sa word of the mouth na, ma-malalaman- na alam na nila yung Pahviyas Festival, 

talagang nakakaabot din siya kahit sa mga hindi pa alam.”

(그 외에도 입소문을 통해서 파히야스 축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파히야스 축제를 알게 돼요.) - 참여자 

11(관광객) 

또한, 기존 미디어는 축제에 대한 정보를 국내 및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었다. 파히야스 축제는 필리핀의 다양한 미디어에서 취재하는 행사다. 축제 당일 아

침에는 다양한 언론에서 뉴스 및 잡지의 한 코너로 축제를 소개한다.

“Siguro dati sa ano sa, GMA. And then ngayon kasi is diba siyempre lumalawak na yung social media 

so kumbaga may mga vloggers na rin na nagsho-showcase nung ano about sa Pahiyas Festival 

ayun.”

(이전에는 GMA를 통해 축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SNS 보급으로 인해 파히야스 축제를 소개하는 

브이로거도 있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 참여자 4(관광객)

“최근 아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요. 아들은 축제를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아들이 제가 나스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5월 15일에 이곳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말해줬어요.” - 참여자 8(관광객)

“I ah already heard about the fe-this festivity, in Quezon, Lucban Quezon, particularly in Lucban City 

no? So dati nakikita ko lang siya on, TV on, commercials…”

(케손 주의 루크반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 이미 들은 바 있었어요. 예전에는 TV나 광고로만 축제를 봤어요...) 

- 참여자 9(관광객) 

토착 및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는 지식 전파의 도구 이상으로 미디어의 세 가지 이념

적 기능인 재현, 정체성, 관계를 통해 지식, 신념, 가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정체성 체

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Fairclough, 2006, p. 2). Fairclough(2006)는 미

디어 텍스트를 분석할 때 Halliday(1994)의 체계적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을 통한 변증법적-관계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Kress

그림 6.  2024년 5월 15일 방영된 GMA 네트워크의 모닝 쇼 우낭 히릿의 2024년 파히야스 축제 전국 텔레비전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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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Van Leeuwen(2006)은 Halliday의 언어의 메타기능(관념적, 대인관계적, 텍스트

적)에서 표현적, 대인관계적, 구성적 기능 등 시각적 문법의 3가지 메타기능을 도출

했다. 시각적 문법의 메타기능 중 표현적 기능은 미디어 텍스트(이미지)가 특정 주

제와 이슈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한다.

이 절에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파히야스 축제 방송에서 나타난 상징적 

구조를 통해 기존 국가 미디어에서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와 지역 문화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았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존 국가 미디어의 생방송에서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

스 축제 동안 집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 요소 중 키핑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도되었다. 

2013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GMA 네트워크의 아침 뉴스 쇼인 우낭 히릿에서 

여러 색의 키핑(쌀과자)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했다. 2021년 케손 주 루크반 지방 정

부는 페이스북에서 축제를 생중계했으며, GMA 네트워크에도 소개되었다.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키핑으로 만든 아랑야(샹들리에)가 축제 생중계 

현장을 둘러싸고 있다. 

언론에서 축제 보도에서 강조한 또 다른 요소는 집 장식으로 사용된 현지 농산

그림 7.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 라이브 방송에서 키핑(왼쪽 상단: 2015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오른쪽 상단: 2016년 

우마강 케이 간다, ABS-CBN; 왼쪽 하단: 2016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오른쪽 하단: 2021~2024년 오라스 위크엔드, GMA 

네트워크)

그림 8.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 방송에서 전경에 등장한 농산물(왼쪽 상단: 2015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오른쪽 상단: 

2016년 우마강 케이 간다, ABS-CBN; 왼쪽 하단: 2023년 아이주안데르, GMA 네트워크; 오른쪽 하단 2022년 발리탕 남부 타갈로그, 

GMA 지역 TV)

그림 9.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 취재에 전경에 등장한 현지 제품(오른쪽 상단: 2013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왼쪽 상단: 

2015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오른쪽 하단: 2023년 아이주안데르, GMA 네트워크; 왼쪽 하단: 2024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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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었다. 여기에는 집 밖에 꿰매거나 다양한 모양으로 장식한 룬티앙 아니(녹색 수

확물)라는 다양한 채소가 있다. ‘긴통 부틸(황금 곡물)’이라고 하는 말린 볏짚도 취

재에 사용된 디자인 몽타주에 등장했다. 

또한 현지 제품도 보도에 포함되었다. 특히 랑고니상 루크반(돼지고기 소시

지)은 하디네라 및 판싯 하밥(국수)과 함께 거의 모든 보도에 등장했다. 다른 제품으

로는 브로아스(레이디 핑거), 엠부티도, 티코이 등이 있었다. 

기존의 국내 언론은 파히야스 축제를 종교적 행사가 아닌 케손 주의 루크반으

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세속적인 축제로 표현했다. 그 예로 일꾼 이

시도르 성인이 화면에 등장하지만 내레이션과 화면의 이미지 간 단절이 관찰된다.

Kress와 van Leeuwen(2006)은 미디어에서 아이디어를 시각적 및 텍스트로 표

현하는 방식에 따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프

레임에는 축하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내레이션이 있지만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앞서 축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속적 활동이

라는 언론 보도 분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모두 로

마 가톨릭 신자는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5.2. 	 뉴미디어: 파히야스의 축제 및 영적 핵심 알리기

방문객은 생생한 장식과 진심 어린 신앙의 표현이 영적인 경험을 조성하는 파히야

스만의 축제에 몰입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신앙과 깊이 연관된 다채로운 디자인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영적 형태를 제시한다. 젊은 세대의 표현으로 “인스타에 올릴

만한(Instagrammable)” 그림 같은 집들은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서 경

험을 공유하게 만든다. 이러한 공유는 파히야스 축제의 축제성과 영적인 특성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그림 10.  2015년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 보도 (Unang Hirit, GMA Network)

이미지 텍스트(내레이션)

“Mayroon din syempre na mga ibinibidang 

mga ani nila, kanilang mga ani, bilang 

pagbibigay pugay at pasasalamat kay San 

Isidro Labrador, ang kanilang  patron saint…” 

(00:52-01:03)

(물론 수호 성인이자 일꾼 이시도르 성인에게 바치는 

공물이자 감사의 표시로 수확물을 바쳤다.)

“Ahm I just heard about it through, mga ano, mga online communications, things like that, and I’ve-I’m 

an avid traveler so I get to hear about these things.”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소식을 들었고, 여행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소식을 자주 찾아봐요.) - 참여자 

7 (관광객) 

“Yes, totoo. Malaking factor talaga ngayon yung social media para, sa-makaengganyo ng mga ano, 

ng mga pupunta sa isang bayan. So yun.”

(네, 맞아요. 요즘 SNS는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해요.) - 참여자 10 (관광객) 

실제로 4월 마지막 날부터 필스타(Philstar)와 같은 매체가 축제에 대한 보도를 시작

하면서 파히야스 축제는 전국민에게 알려졌다. 특히 SNS에서 정보를 찾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에 페이스북, 틱톡, 기타 SNS 등의 게시물은 축제에 대한 정보를 알리

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정체성 형성 및 지역사회 결속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파히야스 축제는 해마다 유치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농산물 및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부 지역민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왔다. 이

러한 현실은 집의 디자인과 장식을 주도하는 키핑 제조자 및 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심

해지고 있다. 실제로 도보 조사한 거리에서 장식이 없는 많은 가정을 발견했다. 과거 

그림 11.  필리핀의 전국 오프라인 및 온라인 미디어인 필리핀 스타의 페이스북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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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가이(마을) 공무원이었던 제보자에 따르면, 바랑가이 공무원들은 일부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참여하지 않는 집의 외관을 간단하게 꾸몄다고 한다. 이는 관광객에게 지

역사회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참여에 대한 관심이 줄고 상금이 장식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을 감당하

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일부 참여 가정도 있지만, 참여는 단순히 상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는 가족의 창의적인 표시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파히야스 축제를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

여 집을 꾸미면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축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12.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와 가족

“Aba ay ang pinakamahalaga ay marunong kang magbigay, tumanggap, at magpasalamat. Yuon ang 

ano natin.”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 참여자 2 (문화 전달자)

“Siguro po yung mga ganito, yung mga pagpapahiyas po talaga kasi parang nagkakaroon din ng 

parang tradisyon po ba sa pamilya  na nagkakasama-sama, nagtutulong-tulong.”

(장식하는 관행은 가족끼리 모여 서로 돕는 것이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났을 거에요.)  

- 참여자 4 (문화 전달자) 

“Sa practices, mas okay sana siguro yung ano, yung pagtutulungan ng family o kaya ay nung mga 

kamag-anak o kaya kapitbahay kasi yun talaga yung kalimitang nakikita ko before eh.”

(이전에도 이런 관행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가족 또는 대가족, 심지어 이웃 간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 참여자 5 (문화 전달자) 

파히야스 축제는 예술의 수도라고 불리는 케손 주의 루크반인의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

며 루크반인의 수호 성인인 일꾼 이시도르 성인에 대한 헌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다. 파히야스 축제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돕고 수호 성인에게 감사를 

표하여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하는 축제이기도 하다(그림 8 참조).

7. 	 결론

파히야스 축제는 신에 대한 감사, 공동체 협력, 창의적 표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언어적, 시각적, 물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민들이 담론적으로 구성하고 매개

한다. 파히야스 축제는 지역사회가 단결하여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 장인을 지원하

며, 신앙과 창의성을 다채롭고 진심으로 표현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감동을 선

사하는 활기찬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파히야스 축제는 종교적 및 공동체적 뿌리가 있음에도 대중매체와 디지털 미

디어에서는 종교성, 가족 단결, 공동체 결속을 강조하려는 현지인의 노력을 간과하

는 경우가 많다.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이시도르 성인에 대한 헌신

은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다. 지역의 의도와 전 세계적 표현 사이의 이러한 단절은 

지역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보다 상업화된 내러티브로 인식이 전환

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역민의 축제 참여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

대 간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장인들에게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파히야

스 축제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인 매력과 문화적 의미를 보장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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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관광과 문화유산은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 관광지는 전 세계 관광

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유산의 진정성, 유적지의 무결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관광 공해”라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

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스톡홀름의 감라스탄을 중심으로 도시 문화유산 유적

지가 관광 공해의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본 연구는 관리 

관행을 비교하여 진정성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며 관광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파악한다. 본 분석은 유네스코 및 ICOMOS의 국제 제도

를 바탕으로 하며, 각 보존 이념이 관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는 보존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력, 지역사회 참

여,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색인어: 관광 공해, 도시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 국제 제도,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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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필자는 2024년 봄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하던 중 방문객 안내 표지판을 발견했다. 번

화한 관광지가 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표지판이었다(그림 1). 이

러한 경험은 도시 문화유산이 관광의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연구하

는 계기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표지판이 없어서 연구 문제를 생각

하게 되었다. 각기 다른 문화유산 유적지는 관광 공해의 압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문화 유산은 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유산 목적지는 전 세계 관광 산

업의 40%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초기 개념에서 CO2 배출 및 폐기물 등 환경에 대

한 영향으로 여겨지는 관광 공해 현상을 연구한다. 그렇지만 연구 범위는 확대되어 

과밀, 부적절한 방문객 행동, 지역민을 희생시킨 관광객 중심 서비스 우선 등 관광

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까지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 중점을 두

며, 배출량이나 인프라 부담 등 환경적 영향은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본 연구는 어떻게 관광 공해의 개념을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스톡홀름의 감라

스탄 같은 도시 환경의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 계획과 전략에 통합되는지 조사한다. 이 

유적지들은 역사적 및 문화적 중요성은 비슷하지만, 관광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

용되는 관리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두 유적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도시 문화유산 유적지의 관리 계획에서 관광 공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이 진정성, 무결성,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존하

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과 스웨덴의 맥락을 비교하여 각기 다른 관리 전략을 살펴보고, 증가하는 

관광 압박에 대응하여 유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폭넓은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유네스코 및 ICOMOS 국제 문서에서는 관광과 문화유산이 국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존 맥락에서 관광에 대한 논의는 스웨덴보다 한국에 더 널리 퍼져 있다는 가

설을 세웠다.

1.1. 	 연구 목표

서울과 스톡홀름의 사례 연구를 통해 도시 유산에서 관광 공해가 어떻게 정의되고, 

인식되고, 관리되는지 연구한다.

1.2. 	 연구 목적

•	 유네스코 및 ICOMOS 등 국제 제도가 관광 공해와 그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한다.

•	 서울 북촌 한옥마을과 스톡홀름의 유적지 사례를 통해 두 유적지의 관리 전략

을 연구한다.

•	 지역 보존 및 관광 전략에서 관광 공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는지 또

는 간접적으로 언급되는지 파악한다.

•	 본 연구의 목표는 진정성, 무결성,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존하는데 이러한 전략

의 효과를 평가한다.

2.	 문헌 검토

문헌 검토의 목표는 관광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관광 

공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관광 공해,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기존 

문헌 및 관련 국제 지침을 검토한다.

2.1. 	 관광 공해의 개념

처음에 관광 공해는 CO2 배출, 폐기물, 지역 인프라에 대한 부담 등 관광 활동의 증

가로 인한 환경 악화로 개념화되었다. 하지만 관광 공해라는 용어는 인구 과밀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사회의 생활 방식 붕괴 등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다루는 것

으로 발전했다. 관광 중심 개발은 지역 문화 가치의 보존보다 방문객의 요구를 우선

하여 이러한 영향은 유적지의 진정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훼손할 수 있다. 본 보고서

의 관광 공해라는 용어에서 이는 사회적 영향을 말한다.24 

2.2. 	 관광과 문화유산과 관계

관광은 세계 최대 경제 부문 중 하나이며,25  문화유산 관광은 전체 관광의 40%를 차

지하고 2023~2027년 매년 20.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26  관광 부문은 유형 및 

무형 문화재를 연구하고 문화적 정체성과 연계를 촉진한다.27  이전 연구에 따르면 

관광은 성공을 위해 중요한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에 의존한다고 한다.28 

관광은 문화유산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긍

정적인 영향으로는 관광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유

24 	 �Dallen J, 2011; Germier-Hamel, 2018; Nilsson & Johansson, 2017; European Commisson, 2019; Akel & Shairf, 2024; Brooks, 

2001-2002

25 	 Brooks, 2001-2002

26 	 Akel & Shairf, 2024; Grigol Robakidze University, 2024

27 	 Ahmed, 2023, ss. 45-46; Grigol Robakidze University, 2024

28 	 European Commisson, 2019, ss. 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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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보존과 지역사회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다. 또한 관광은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방문객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면서 지역의 유산을 체험하도록 한다.

하지만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은 상당하며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29 

•	 진정성 상실: 관광객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유산을 상업화할 경우 진정성이 상

실되고 방문객 경험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30 

•	 과밀화: 너무 많은 관광객은 인프라, 유지보수, 서비스에 부담을 주어 과밀화

를 초래하고 관광 체험과 주민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 과밀화는 유적지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31 

•	 젠트리피케이션: 관광 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 인플레이션, 지역 

상업화 등에 따라 오랜 기간 거주하던 주민들이 밀려나게 될 수 있다.32 

•	 문화적 혼란: 관광객이 많을 경우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파괴하여 문화적 

역학을 변화시키고 전통, 무결성, 중요성을 상실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33 

•	 상충되는 목표: 보존 우선순위와 관광 개발 간의 격차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미적 가치가 가려질 수 있다. 이는 지역민과 방문객의 기대 간 갈등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34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은 관광객과 방문객 사이에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유적지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민은 정체성의 일환으로 유적지를 

보며 관광객은 상품으로 본다.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많은 사례를 보면, 관광은 지

역사회에 필요한 것이다.35 

2.3. 	 이해관계자 및 그 역할

문화유산 유적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여러 이해관계자 간 다음의 협력이 필요

하다. 

29 	 �European Commisson, 2019; Dallen J, 2011; Brooks, 2001-2002; Ahmed, 2023; Akel & Shairf, 2024; Jong, 2018 

30 	 Dallen J, 2011

31 	 European Commisson, 2019; Germier-Hamel, 2018; Dallen J, 2011

32 	 Akel & Shairf, 2024; Brooks, 2001-2002; Dallen J, 2011

33 	 European Commisson, 2019

34 	 European Commisson, 2019; Akel & Shairf, 2024; Brooks, 2001-2002

35 	 European Commisson, 2019; Dallen J, 2011 

•	 국가 관리 당국: 정책 및 전략 프레임워크를 감독한다.

•	 지역사회: 많은 유적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문화적 정체성 보존에 중요한 이

해관계가 있다.36 

•	 관광 사업자 및 개발자: 지속 가능한 관행과 지역 참여를 담당한다.37 

•	 문화유산 분야: 보존 및 보전을 담당하는 실무자, 기관, 조직38 

•	 방문자: 지역사회와 유산 보존을 존중하여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39 

2.4.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을 위한 관리 전략

연구에서는 관광 개발과 유산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통합 지속 가능한 관리 접근법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관

리 관행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목표는 관광 수요와 유산 보존 간 균형을 맞

추면서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것이다.40  다음은 주요 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	 지역사회 참여: 관광 계획 및 관리에 지역사회 참여는 유산 보존 노력이 지역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돕는다.41 

•	 수용력 관리: 방문객 수에 제한을 두고 비수기 관광을 홍보하여 과밀화를 완화

하고 유산 유적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통합 관리: 효과적인 관리에는 지방 당국, 유산 전문가, 관광 사업자,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42 

이전 연구와 국제 문서에서 관광지이기도 한 문화유산 유적지의 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은 일관성을 보인다.

•	 포용적 거버넌스: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관점43 

•	 증거 기반 계획: 관광 영향 및 유적지 수용력에 대한 과학적 연구44 균형 잡힌 유

적지 관리: 방문자 접근과 보존 목표를 융화하는 전략45 

•	 교육 및 인식: 관광객, 지역민,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

하기 위한 노력46 

36 	 Brooks, 2001-2002; European Commisson, 2019; Dallen J, 2011

37 	 Nilsson & Johansson, 2017, s. 13

38 	 Nilsson & Johansson, 2017, s. 13

39 	 European Commisson, 2019

40 	 European Commisson, 2019

41 	 Brooks, 2001-2002; European Commisson, 2019

42 	 Ahmed, 2023; European Commisson, 2019

43 	 European Commisson, 2019

44 	 European Commisson, 2019

45 	 Ahmed, 2023; European Commisson, 2019 

46 	 European Commiss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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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역량 강화: 지역사회가 유적지별 사업 및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47 

•	 시즌별 분포: 관광 시즌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유적지 부담 감소

•	 부문 간 협업: 문화, 경제, 지역 정책을 통합하여 목표를 조정48 

이러한 전략과 권고사항은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의 핵심이며, 지속 가능한 관리, 사

회경제적 효과, 문화적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49 

2.5. 	 관광이 도시 유산에 미치는 영향: 유네스코 및 ICOMOS의 관리 원칙

UNECO와 ICOMOS의 국제 제도에서는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에 지속 가능한 관

행을 통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는 유적지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존

중하면서 관광을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점도 중요하고 강조한다. 또한 관광 개

발을 지역사회의 필요와 유산 가치 보존 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

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속 가능한 관행, 지역사회 참여, 유형 및 무형 유산 보호를 우

선한다.50 

2.5.1 	유네스코

도시유산은 도시 유적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세계화 시대에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과 결속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 및 무형으로 정의된다.51  

유네스코가 2012년부터 시작한 세계유산 지속 가능 관광 사업의 목표는 관광과 세

계유산에 대한 문제를 관리하여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관광 모델을 수립하고 관광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의 

복지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몇가지 과제가 정의되었다.

•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

•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책의 부족

•	 지속 가능한 유산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

•	 지속 가능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현지 주인의식과 역량의 한계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이해 부족52  

47 	 European Commisson, 2019

48 	 European Commisson, 2019; Nilsson & Johansson, 2017, s. 13

49 	 European Commisson, 2019; Nilsson & Johansson, 2017

50 	 �UNESCO, UNESCO World Heritage and Sustainble Tourism Programme, 2012;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 2011; ICOMOS, The Declaration of San Antonio (1996), 1996

51 	 UNESCO, 2011 

52 	 UNESCO, 2012; Nilsson & Johansson, 2017 

유네스코는 지속 가능한 관광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전략

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협업 및 핵심 가치: 각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유적지 고유의 유형 및 무형

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강조한다.53 

•	 전략적 단계: 관광에 대한 이해, 문화유산 유적지에 대한 이해, 실행 가능한 전

략화, 이해관계자 조직화, 지역사회 참여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소통과 인프라 개발을 확보한다. 그리고 현지 상황을 인정한다.54 

•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의 참여는 진정성 제고, 문화적 무결성 보호, 공동의 

책임감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55 

•	 경제 개발: 관광 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의 복지와 균형56 

2.5.2 	ICOMOS

유산 관광 국제 헌장은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

한 관광 관리를 목표로 한다. 문화유산 유적지의 관광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유산 관

광 국제 헌장에서는 사회적, 미적,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및 경제적 측면 

등 문화유산 유적지의 유형적 및 무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한

다. 관광은 그 자체로 문화유산 등 사용을 무한정 할 수 없는 지구 자원의 일부다. 문

화유산 유적지에서 관광 개발 및 관리가 중요하다.57 

여러 문서와 헌장에서는 유산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58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유산 중심 관리: 문화유산은 전략적 관광 계획과 유적지 관리의 핵심이다. 이러

한 관리에는 각 이해관계자, 정부, 여행사, 관광업체, 여행지 관리자, 유적지 관

리 당국, 기획자, 유산 및 관광 전문가, 시민사회, 방문객이 참여한다.59 

•	 지속 가능성 및 지역사회 회복력: 회복력 구축, 기후 행동, 위험 평가를 통해 관

광의 이익과 과잉 관광으로 인한 위험 간 균형을 맞춘다. 문화유산은 지속 가

능한 개발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60 

•	 지역사회 권리: 지역 이해관계자를 유산 관리에 다시 연계하고 참여시켜 관광 

53 	 Nilsson & Johansson, 2017; UNESCO, 2011; UNESCO, 2012

54 	 Nilsson & Johansson, 2017; UNESCO, 2011; UNESCO, 2012

55 	 Nilsson & Johansson, 2017; UNESCO, 2011; UNESCO, 2012

56 	 33 Nilsson & Johansson, 2017; UNESCO, 2011; UNESCO, 2012

57 	 ICOMOS, 2022

58 	 ICOMOS, 2022; ICOMOS, 2008 

59 	 ICOMOS, 2022; ICOMOS, 1996 

60 	 ICOMOS, 2022; ICOMOS, 2010; ICOMOS, 2011; ICOMO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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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한다. 지역사회의 유형 및 무형 유산에 대한 권리 

또한 확보한다.61 

•	 전통 지식 반영: 지속 가능한 유산 관리를 달성하는 데 전통 관행의 역할을 인

식한다.62 

2.6. 	 문헌 검토 요약

“관광 공해”는 관광이 인구 과밀화, 젠트리피케이션, 진정성에 대한 위협 등 문화유

산에 미치는 복합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협업, 지역사회 참여, 환경 보존과 경제 개발 간 균형을 우선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관행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혁신적이고 포용

적인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문화유산 유적지는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이면서 경제성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3.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와 사례 연구 분석을 포함한 정성적 방법을 융합하여 활용

했다. 다음 절에서는 데이터 수집 방법, 사례 연구 선정 기준, 분석 방법 등 방법론적 

접근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또한 방법론적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1. 	 데이터 수집 접근법

데이터 수집의 1차 방법은 문헌 검토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2차 데이터를 수집

했다. 문헌 검토에서는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관광 공해의 개념을 정의하고, 게재

된 연구, 보고서 등 학술 문헌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이후 헌장, 프로그램, 보

고서 등 유네스코 및 ICOMOS 문헌을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를 조사했다. 문헌 검색

에 사용된 키워드는 관광, 관광 공해, 문화유산이며, 이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인

했다. 사례 연구의 경우, 현지 관리 전략, 관광 영향, 이해관계자 데이터와 함께 유적

지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 사례 연구의 주요 데이터 출처는 정부 보고서와 

웹사이트였다.

3.2. 	 사례 연구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비교 접근법에 따라 서울과 스톡홀름의 두 사례 연구 유적지를 신중하게 

61 	 �ICOMOS, 2022; ICOMOS, 1975; ICOMOS, 2008; ICOMOS, 2010; ICOMOS, 2014; ICOMOS, 2017; ICOMOS, 2018

62 	 ICOMOS, 2022; ICOMOS, 2017 

선정했다. 두 사례 간 비교 가능성과 관련성을 위해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선정했다.

•	 유적지 유형: 중요한 관광지인 문화유산 유적지

•	 역사적 사용: 유적지의 역사적 중요성과 원래 기능

•	 현재 사용: 관광 활동과 관련된 현재 기능

•	 국가적 인지도: 유적지의 국가적 인지도 또는 중요성 정도

•	 문서화된 문화적 가치: 기존 문헌이나 유산 등록부에 문서화된 문화적, 역사적 

또는 상징적 가치

•	 관리 전략: 유적지와 관광의 영향을 모두 관리하기 위한 전략

•	 관광지 상태: 주요 관광지로 지정된 유적지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본 연구는 선택된 사례 연구들이 비교 가능하고 유사한 수

준의 관광 및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들을 대표하도록 보장한다.

3.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각 사례 연구 유적지의 연구는 다음의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	 역사적 맥락 및 발전: 각 유적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개요를 제시하고 시간에 

따른 발전 과정을 이해하도록 했다. 과거와 현재의 유적지 인구 구조를 조사했

다. 이 절에서는 유적지의 중요성에 기여하는 유형 및 무형 유산과 젠트리피케

이션,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밀화 등 문제도 다룬다. 이는 시간에 

따라 유적지의 사회적, 문화적 무결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관리 전략: 지역사회 참여 등 보존 전략을 평가하고, 전략이 관광 관련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평가한다. 현지 관리 계획은 늘어나는 관광 압력 하에 유적지

의 문화적 및 물리적 무결성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비교 분석: 두 유적지를 비교하여 관광 공해 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파악하고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비교 분석에서는 유네스코 및 ICOMOS의 

제도, 지침, 헌장을 비교 분석의 프레임워크로 활용한다. 또한 관광 공해라는 

용어는 두 유적지 간의 비교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3.4. 	 방법론적 한계

방법론의 종합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할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	 1차 데이터 부재: 본 연구는 2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1차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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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례 연구 유적지에서 직접 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사회, 방문객, 

유산 및 관광 관리자의 직접적인 관점을 수집하지 않았다.

•	 사례 연구 선택 및 비교: 선정된 사례 연구는 가치 있는 비교가 되지만 비슷한 

관광 관련 문제를 겪는 모든 유형의 유산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다른 지역 또는 문화유산 유적지에 일반화할 수 없다. 두 유적지(북촌과 

감라스탄)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국의 사회정치적 맥

락과 관광 관리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관광

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해석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

•	 데이터 가용성: 게재된 연구와 보고서에 의존하여 데이터의 품질과 종합성이 

공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유적지에는 관리 계획이나 인구 통계 

데이터가 충분히 상세하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아 분석의 정확성을 제한할 수 

있다.

4. 	 사례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사례는 스웨덴 스톡홀름과 한국 서울에서 선정한 유적지 간의 비교 가능성

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에는 문화적 및 역사적 중

요성, 관리 계획의 존재 여부, 데이터 접근성, 관광의 영향을 받는 거주민의 존재 여부 

등이 있다. 표 1에는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유적지들에 대한 평가가 요약되어 있다.

4.1. 	 북촌 한옥마을

북촌은 북쪽 마을이라는 뜻이며, 낮은 높이의 주택이 모여 있고 좁은 골목은 마을의 

공공 공간 역할을 하며63  높은 담장 안쪽에는 주민의 사적 영역이 자리하고 있다. 다

음 절에는 유적지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중요성, 현재 사용 및 관광 영향, 관리 전

략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요약했다. 이는 관리 계획, 유적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공식 웹사이트,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4.1.1 	역사적 맥락 및 문화적 중요성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 가옥인 한옥이 밀집한 역사 지구다. 북촌 한옥마을은 조선 시

대(1392~1897년)에 조성된 마을로, 양반 가문이 살던 곳이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

이에 위치한 전략적 입지를 보면 그 역사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촌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및 20세기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63 	 Min, 2023 

북촌 한옥마을은 과잉 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경관과 지역사회 역학을 변화

시킨 문제를 겪고 있다. 1970년대 전통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64 

전통 한옥은 조선 시대와 이성계의 건축적 및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65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민영화 및 한옥 

건축에 근대적 재료의 도입이 진행되었다. 당시 주민들은 개화파 구성원 및 독립운

동가로서 여전히 권력과 연계되어 있었다.66  독립 이후에도 서울의 인구는 계속 증

가했고 도시 변화에 따라 북촌 한옥마을의 인프라가 변화했다. 1970년대 서울의 재

정비는 북촌마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북촌마을의 기존 건물은 용도가 변경

되었다.67  

북촌마을은 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유산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한옥과 거리 

등 유형적 요소와 지역사회의 전통과 정체성 등 무형적 요소가 융합되어 그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북촌마을은 그 보존 노력을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아

시아·태평양 문화유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와 활기찬 지역

사회 생활은 북촌 한옥마을의 문화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68  

4.1.2 	현재 사용 및 관광 영향

북촌 한옥마을은 주거 기능 및 관광 관련 상업 활동이 합쳐진 복합 용도 지역으로 

발전했다. 한옥은 현재 개인 주택,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장인 공방 등으로 활용되

고 있다. 건물 중 약 73%는 주거 용도, 9%는 다목적 건물, 6.4%는 상업 활동 용도로 

표 1.  사례에 대한 기준

기준 북촌 한옥마을 감라스탄

유적지 유형 역사적인 주거 마을 역사적인 주거 마을

역사적 사용 조선 시대 지배층을 위한 주거용 주택 스톡홀름 왕가의 성을 포함한 주거용 주택

현재 사용 거주 지역 및 관광지 거주 지역 및 관광지

국가적 인지도 역사 및 문화유산 지구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관심

문서화된 문화적 가치 예 예

관리 전략 예 예

관광지 상태 예 예

64 	 Min, 202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d.

65 	 Hanok Village: Bukchon, u.d.

66 	 Hanok Village: Bukchon, u.d.

67 	 Hanok Village: Bukchon, u.d. 

68 	 Min, 2023; The Bukchon plan, 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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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통 가옥과 현대적인 다세대 주택 등 여러 건물 유형이 혼재

되어 있다.69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지로 국내외 관

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그 문화유산이 핵심이다. ‘공정 여행 캠페인’ 등은 과

잉 관광을 완화하고, 역사 체험 등 지속 가능한 방문객 경험을 촉진하고,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광을 위한 마을 전

략에 통합했다. 서울시는 유적지 원래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촌 한옥마을 부동산을 매입했다. 관광 

산업으로 지역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지만, 과밀화와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일부 지역민이 이주하고 지역사회의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한옥의 위상 유지, 관광지 조

성에 노력을 집중했다.70 

4.1.3 	관리 전략 및 보호

1970년대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건물 보존에 대한 우려로 보존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

런데 초기에는 하향식 접근법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정부 당국 사이에 긴장이 조

성되었다. 1983년 서울시는 북촌 한옥마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1990

년대 다층 건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변경되어 마을 경관의 구조적 변화가 발

생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이 심화되었지만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9년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전통 건물이 철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이후 정책은 지

역 협회의 요구로 지역민, 시민단체,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했다.71 

21세기 북촌 한옥마을의 보존 전략은 2001년 이후 “도심 관리 계획” 및 

2001~2004년 보존 사업 등을 통해 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중 압박을 해결하도록 발전했다. 현재 관리 계획에는 지방 정부, 주민, 유산 전문가 

간 협력, 건물 높이 규제, 유산 보존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철거 위험 최소화 

등이 있다. 2018년 다른 관광 관리 조치와 함께 관광 시간 제한 등 조치가 도입되었

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관광객 간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관광과 

지역사회의 필요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72  “도심 관리 계획”은 경

제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통 가옥을 등록하는 것을 도입했다. 관리 계획은 문화

유산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성

공적이었다.73 

69 	 Min, 202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d.; Jong, 2018; The Bukchon plan, u.d.

70 	 Germier-Hamel, 2018; Min, 2023; The Bukchon plan, u.d.; Min, 2023

71 	 Jong, 2018; Seul Metropolitan Government, u.d.; Hanok Village: Bukchon, u.d. 

72 	 Min, 2023; Jong, 2018; Seul Metropolitan Government, u.d.; The Bukchon plan, u.d.

73 	 Min, 2023; Jong, 2018

한국에는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

유산 등 문화유산은 4가지로 분류된다.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 건축물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규제와 구역 설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도시 계획에서는 고층 

건물을 금지했다. 북촌 한옥마을을 규제하는 보존 전략은 한옥과 현대식 주택을 융

합하여 미적 및 기능적 조화를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민감한 지역의 부동

산을 매입하여 비한옥 건물을 한옥으로 바꾸고, 유적지 본래의 특성을 복원하고, 전

통 건축 보존에 노력한 것도 전략의 일환이다.74 

4.2. 	 감라스탄

감라스탄은 구시가지라는 뜻이며, 높은 주택들이 줄무늬 패턴으로 강변에서 높은 중앙 

지역의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다. 작은 폐쇄된 안뜰이 있는 몇몇 구역을 제외하면 대부

분은 완전히 개발되었다.75  다음 절에서 이러한 유적지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중요성, 

현재 사용 및 관광 영향, 관리 전략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요약했다. 이는 관리 계획, 

유적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공식 웹사이트, 보호 근거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4.2.1 	역사적 맥락 및 문화적 중요성

감라스탄은 중세에 뿌리를 둔 보존이 잘 된 도시 지역이다. 중세 시대에는 성벽으로 

둘러싸 보호되었으며 상인 주거지 등 건축물이 있었다. 초기부터 스웨덴의 상업, 정

치,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13세기 중반부터 존재한 스톡홀름 역사의 중심지다. 스톡

홀름의 북쪽과 남쪽 사이의 섬에 위치한 감라스탄은 사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자동맹 무역 시대에는 중세 정착지가 스웨덴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감라스탄 구

시가지는 스톡홀름이 스웨덴의 수도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감라스탄

은 오랫동안 왕가와 귀족의 집, 의회, 스토키르칸(대교회)이 입지한 권력의 중심지

였으며, 전략적 무역 요충지이기도 했다. 감라스탄은 고고학적 유적과 거리 구조 등 

중세 시대부터 대형 석조 건물 등 17세기, 18~19세기 이후 개발까지 여러 시대를 반

영하고 있다. 도시의 발전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성은 감라스탄 유

적지에 역사적 다양성을 부여하고 독특한 문화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76 

또한 시대성은 현존하는 17세기 건물 건축의 출발점이 된 1625년 도시 대화재 

등 역사적인 사건을 반영한다. 또한 19~20세기 당시 감라스탄은 지금처럼 높이 평

가받지 못했고 당시 재료와 기법으로 유지보수가 충분하지 않아 황폐했다. 이 시기

에 문화적 및 역사적 중요성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었다. 1960년대에는 구시가지를 

74 	 The Bukchon plan, u.d.; Min, 2023

75 	 Stockholm Stad, 2024; Stockholm Stad, Översiktsplan för Stockholm stad, 2018 

76 	 Riksantikvarieämbetet; Stockholm Stad, 2018; Stockholm Stad,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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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철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다행히 철거는 진행되지 않았다. 스톡홀름의 비위생적인 건물을 철거하고 시

민에게 보다 건전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 위생화 사업이 진행되었다.77 

감라스탄은 유형 및 무형 유산이 모두 있으며, 이는 감리스탄에서 발생한 역사

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다. 스톡홀름의 정체성은 감라스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

다. 문화적 중요성은 주로 역사적인 건물과 거리로 표현된다.78 

4.2.2 	현재 사용 및 관광 영향

감라스탄은 여전히 주거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현재 많은 역사적 건물에 카페, 기

념품 가게, 호텔이 들어서 주요 관광지가 되었다. 또한 역사적인 랜드마크와 현대적

인 편의시설이 공존하고 있다.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치와 임대료 상승으

로 지역민이 감라스탄에 머무르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관광 산업은 도시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긴 하지만, 지역 상권이 손실되고 지역의 정체성과 진정성이 약화되

기도 한다. 지난 10년 동안 거주민을 위한 주택과 함께 거주민 수는 계속 감소했다. 

도시의 권력 중심지는 여전히 국회의사당과 왕궁이 있는 구시가지에 있으며, 현재 

이 두 곳은 이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이다.79 

감라스탄은 스톡홀름의 주요 관광지로 국내 및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며, 스톡홀름의 다른 지역민도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방문객은 스톡홀름의 

역사를 담은 역사적 도시 유적지를 볼 수 있다.80 

4.2.3 	관리 전략 및 보호

지금도 여전히 사용 중인 1978년 구시가지의 건축 계획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

한 지침 문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유적지의 설계와 사용을 규제하고 구

시가지는 필수로 고려해야 하는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

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지역의 문화적 및 역사적 중요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는 취

할 수 없다. 어떠한 변경이든 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스톡홀름시에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보존 자문과 협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건물 소유자는 해당 행위가 문

화적 및 역사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81  스톡홀름시에는 

계획 및 건설 과정의 지식 기초로 활용되는 전략 문서인 공동 건축 조례가 2020년 이

후 수립되어 있으며, 해당 문서에서는 도시 개발은 문화유산을 고려하고 기존 건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의 역사적 도시 경관에 대

77 	 Stockholm stad, 1978; Lilja, 2016; Stadsbyggnadskontoret, 2020

78 	 Stockholm Stad, 2018

79 	 Stockholm Stad, 2023; Stockholm Stad, 2018

80 	 Stadsbyggnadskontoret, 2020 

81 	 Lilja, 2016; Stockholm stad, 1978

한 권고사항도 언급하고 있다. 관리 전략에는 주로 건물과 경관을 고려한 물리적 제한

이 포함된다.82  스톡홀름의 종합 계획에 따르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인 기능을 융합

하는 것이 전략이며,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감라스탄의 경우, 해당 계획에서 풍부한 유산, 분명한 장소 정체성, 역사적 건물 등 3

가지 핵심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향후 전략에서는 감라스탄의 특성을 보존하면

서 관광지로써 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3 

감라스탄은 국가 제도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이다. 시립박물관에서는 

감리스탄 유적지가 유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적 관심사인 “유르고르덴이 있는 스톡홀름 도심”이 핵심 가치로 포함되어 있으

며, 「국가환경법」에 따라 보호된다. 역사적 현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의 핵심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재 건물로 지정된 여러 건물이 있어, 

도시는 「문화재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기도 하다. 스웨덴 「계획건축법」에서는 문화

적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그 특성을 왜곡하도록 변경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여 유지보수 및 변경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도심 전체는 문화적 및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법의 지침

은 이 지역에도 적용된다.84 

5. 	 결과 고찰

사례의 맥락을 분석한 결과, 두 유적지 모두 관광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통의 과

제와 기회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표 2에서는 과제 및/또는 기회를 각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유적지 모두 과밀화,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적 

혼란, 진정성 상실과 같은 관광 공해 관련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촌 한

옥마을의 경우, 당국과 지역주민, 방문객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목표가 

상충하는 시기를 거쳤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는 정도는 각자 다르다.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지역주

민, 정부 당국, 유산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권리, 유산 중심 관리, 지속가

능성 및 지역사회 회복력, 전략적 단계, 지역사회 참여를 인정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에 대한 유네스코와 ICOMOS의 지침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 계획, 방문 시간 제한, 

82 	 Stadsbyggnadskontoret, 2020

83 	 Stockholm Stad, 2018

84 	 Lilj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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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건축물 보존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출해냈다. 감라스탄은 스웨덴 문화

유산법에 따라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되지만 맞춤형 관광 관리 전략에서 북촌 한옥마

을과 유사성이 낮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전통 지식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유네스

코와 ICOMOS의 지침에 맞는다. 스웨덴 모델의 주요 단점은 관리가 국제 문서에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소한 그것이 북촌 한옥

마을처럼 유적지 관리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제적 틀에서는 유산 보존과 지

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한다. 두 사례 모두 이러한 원칙에 부분적

으로 부합하지만, 관광의 폭넓은 사회적 영향을 다룸에 있어 격차가 존재한다.

관광 공해 개념은 주로 과밀화와 사회적 긴장을 통해 인식되며, 적응형 접근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정 여행”와 같은 프로젝트를 포함한 북촌 한옥마을의 

선제적 조치는 관광 관행을 지역사회의 웰빙(well-being)과 연계하는 맞춤화 전략

의 효과를 보여준다. 감라스탄은 전통적인 계획 프레임워크에 의존하고 관광 관련 

표 2.  과제와 기회

과제 및 기회 북촌 한옥마을 감라스탄

상업화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장인 공방이 증가하면서 

관광 관련 상업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전통적인 용도는 보다 상업화된 

용도로 대체되었다.

역사적 건물에 카페, 기념품 가게, 호텔이 

들어서면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지역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주민이 밀려나는 등 지역사회의 역학 관계 

변화로 이어졌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기업과 주민이 밀려나고 

장소 정체성이 약해졌다.

용도 변경 한옥은 주거용 주택에서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상업용 건물로 바뀌면서 지역사회의 구조가 

변화해왔다.

감라스탄의 건물들은 상업적 용도로 변경되었고, 

특히 관광 관련 사업이 주거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협력 모델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관광을 수용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민, 유산 전문가 간 협력이 

장려되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유산 보존 유적지의 문화 및 건축 유산은 인정 및 보존 전략 

등 다양한 규칙을 통해 보호되어 왔다.

유적지는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화재법」과 같은 국내 법률 및 규칙에 

따라 보호 대상이다.

보존 및 현대화 도시 계획을 통해 전통 가옥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기능과 미학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도시에서는 역사적 보존과 현대적 기능을 

융합하여, 건물과 경관에 물리적 제한을 두어 

유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관광 및 문화 박람회 관광으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만, 과밀화로 

인해 지역주민과 긴장을 유발한다. “공정 여행 

캠페인”과 같은 전략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광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만, 지역 

기업들의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 정체성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전략의 초점은 지속 가능한 

관광이다.

경제 관광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지역주민의 이주가 발생했다. 

유산 보존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관광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관광의 성장에 순응하면서 지역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과제에 대한 참여가 적다. 이는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유연한 유적지별 전략을 시행하여 

관광 영향 관리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윤리적 관광 관행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 제고도 유적지의 문화적 및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6. 	 결론

국제 헌장, 권고, 초기 연구 또는 관리 계획에서는 “관광 공해”라는 용어를 직접 언

급하지는 않지만, 관광이 유적지에 미치는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관광의 효과는 “공해”와 “이익”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관리는 관광의 이익을 위해 공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

구는 관광 압박을 받고 있는 도시 유적지를 관리하기 위한 섬세하고 포용적인 접근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촌 한옥마을 사례는 관광 공해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인센티브 기반 보존 전략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감라스탄의 경험은 전

체적인 관리를 위해 관광 프레임워크를 기존 법적 보호 조치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

성을 보여준다.

“관광 공해”는 관광의 사회경제적 이익과 관광이 진정성, 무결성, 지역사회의 

웰빙(well-being)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및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성

을 바탕으로 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

위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결과를 검증하고 개선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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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영국에 패배한 후 19세기 불평등 조약의 결과로 나타난 중국

의 과거 조계지들은 “반식민지”로 규정되어 왔다(Goodman 2004). Osterhammel은 

“반식민지” 상태를 “대도시 국가가 비대칭적 관계 내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만 주변국에 대한 완전한 지배와 공식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으로 정의했

다(Osterhammel 1986: 308).

톈진은 1860년부터 1945년까지 9개의 외국 조계지가 도시에 공존하여 동아시

아 조계 제도의 패러다임을 대표한다(Gravari-Barbas et al., 2023; 2024)(그림 1).

85 	 본 연구는 2023년에 시작되어 출판된 프로젝트의 제2부이다.

그림 1.  중국: 톈진의 외국 조계지 지도, 미 육군 지도 서비스, 워싱턴 DC,1945, Maximilian Dorrbecker 수정 

및 컬러화. Khu’hamgaba Kitap(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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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규모로 보면 조계지들의 면적은 톈진 구시가지의 9배가 넘었으며 기존 공

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각 국가는 자국의 계획 기준과 건축 양식에 따라 톈진에 

조계를 건설하여, 자국의 전통과 특성(식민지 개척자의 계획, 건축 기법, 문화)을 반영

하고 재현했다(그림 2). 역사학자 Pierre Singaravelou(2017)에 따르면 “초국가적” 도시 

경관인 “코스모폴리스”가 탄생한 것이었다. 최근 중국 국가 및 지방 당국에서 이러한 

조계지들을 유산으로 인정했지만, 수십 년 동안 9개 외국 세력이 톈진을 “식민지화”한 

결과라는 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톈진의 박물관과 해석 센터가 주로 중국 대중에게 국제 

조계지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과거 조계지에 위치한 8개 박물관의 분석 결과에 따른 KNUCH의 프레임워

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세가지 관점에서 주요 내러티브를 포착하고 분석했다

(Gravari-Barbas et al, 2024).

•	 첫째, 조계 시대를 중국에서 근대성의 시작에 대한 증거로 재조명하여 근대 도

시 요소의 출현을 높게 평가한다.

•	 둘째, 조계를 “타인들”의 꿈같은 과거로, “외국”으로, 그리고 중국의 현대 생활

그림 2.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조계지. 엽서

과는 이질적인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과거는 서양 건축의 주제

화(thematization)와 여가(leisure)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	 셋째, “적색 내러티브(Red narrative)”를 포함하여, 중화민국과 1949년 이후 중

화인민공화국의 영웅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한 장쉐량 사령관 저택(Commander Zhang’s 

Mansion)과 구 영국 조계지에 위치한 장원 저택(Zhangyuan), 2곳의 톈진 박물관에

서 두가지 몰입형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그림 3).

본 논문은 불협화음 유산(Tunbridge and Ashworth, 1996)의 관점에 따라 이들 

박물관의 담론과 경관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불협화음이란 조계 국가의 도시 모

델을 재현한 건물의 물질성 및 건축뿐만 아니라 서구 조계 계획의 어려운 역사적 측

면을 중심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물질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무형의 

차원들도 박물관 전시물의 근간을 이룬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과거 국제 조계지의 몰입형 방문을 뒷받침하는 주요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	 현대 중국의 맥락에서 몰입형 방문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몰입형 방문과 톈진의 불협화음 유산인 국제 조계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더 구

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본 연구에는 몇 가지 방법론적 도구가 사용되었다. 두 박물관의 몰입형 활동 개발자 

또는 관리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장쉐량 사령관의 옛 저택 관리를 담당하는 

케이터링 그룹 관리자(2023년 9월과 2024년 10월)와 장원을 관리하는 국유 공연단 

관리자(해당 회사 소유)(2024년 10월)를 인터뷰했다.

그림 3.  톈진의 장원(왼쪽)과 장쉐량 사령관 저택(오른쪽). © M. Gravari-Barba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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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가이드(장쉐량 사령관 저택의 몰입형 투어 가이드와 4번의 인터뷰)와 방

문객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장쉐량 사령관 저택의 몰입형 게임/관람(2023년)과 장

원의 몰입형 방문(2023년) 및 몰입형 극장(2024년)에도 참가했다.

이론적 틀의 목표는 문화유산 관광을 중심으로 현재 관광의 변화와 연계하는 

것이다. 관광의 체험적 전환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진정성 개념에 대한 이해의 

발전과 연결하고, 현대 박물관학의 특징인 몰입형 접근법과 최근 박물관의 발전 사

이의 관계를 설정한다.

본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문화유산 관광에 대한 체험적 접근

법의 함의에 초점을 맞춘다. 2장에서는 체험을 진정성과 연계한다. 3장에서는 박물

관과 전시회의 몰입형 전환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과거 조계지에 대한 2건의 사례 

연구를 소개한다.

2. 	 문화유산에 대한 체험적 접근법

2.1. 	 관광 및 새로운 문화유산 소비 체험

체험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느끼거나 배우는 것”(옥스퍼드 영어 사전)으로, 참가

자가 느끼는 주관적 정신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Otto와 Ritchie(1996: 166)는 체

험을 “개인이 개인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서비스나 행사에서 “참가자가 느

끼는 주관적인 정신 상태”로 정의한다(Bigne & Andreu, 2004: 692).

따라서 ‘체험’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정신 상태(Beeho & Prentice, 1997)로, 

관광객이 방문한 문화유산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감정, 감각, 소비자의 생각(흥분, 스릴, 재미, 공포, 도전 등)과 

같은 관광의 체험적 요소는 관광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인식되었다.

O’Dell과 Billing(2005: 13)에 따르면, 우리는 관광 경험이 “단순히 구체적인 상

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에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상품”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변

화를 관찰한다.

소위 “체험 관광”은 소비를 ‘관광객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데(Urry, 1990: 

219), 관광객은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그곳’에 참여하고 배

우고 체험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Beeho and Prentice, 1997).

체험 관광은 문화유산 관광을 방문 유적지에 대한 엄숙한 감상과 감탄에서 유

적지와의 교감 및 행사에 따른 공감 관계로 바뀌게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접근법에서 보다 해석적이고 질적이며 성찰적인 탐구 

방식으로 관광객의 관행이 변화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Ateljevic et al., 2005).

관광 경험에 대한 현재의 분석은 박물관, 유적지, 무형유산 공연과 같은 공식

적인 생산자만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상상력에 의해 상품이 생산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관광에서 상상은 성찰적으로 보는 체험 관광의 일

부다. 체험 관광은 분명히 차별화되고 참여적인 소비다. 생산자 주도의 표준화된 상

품을 소비자에게 대량 판매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대신 관광객은 “놀라움이

나 ‘숨겨진’ 세계를 찾고, 모험을 추구하고, 장엄함을 감상하고, 비밀을 공유하고, 맛보

고, 냄새맡고, 미스터리를 밝히거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개인적으로 ‘탐험’하고 스스

로 ‘발견’하도록” 권유 받는다(Prentice, 2001).

주요 접근법 중 하나는 발견, 더 정확히 말하면 감각적 발견이다. 체험 관광은 

기존의 “접근 금지 – 손대지 마세요” 접근법과 정반대이다. 

이런 측면에서, 역할 놀이, 냄새 맡기, 배우기, 듣기, 말하기가 중심이 된다. 체

험형 유산 관광 홍보자는 방문객이 자신의 감각을 충분히 탐구하기 위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으라고 권유한다. 체험형 문화 관광은 훨씬 더 광범위한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것이다.

또한 체험형 문화 관광은 관광 공급자와 관광객의 공동 생산으로 이루어지며, 

관광객은 문화 자본을 활용하여 목적지의 관광 상품을 선택하고, 개발하며, 때로는 

바꿀 수도 있다.

2.2. 	 일상적인 내러티브와 체험 관광

내러티브 재구성은 장엄한 내러티브(Lyotard, 1984)에서 일상적인 체험으로 초점을 

옮긴다. 1960년대 이후 역사가들은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의 ‘평범한’ 체험에 주목

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있는 역사는 공감적 반응을 강조한다.

박물관학 및 문화유산 맥락에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감각적 체험

을 활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것은 역사 학습의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 개념은 학문적 지식 체계에서 국민, 과거, 현재 간 공통점을 강조하는 폭넓은 

주제로 전환하는 것을 이해의 기초로 설명하는 문화유산 문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감정(connoisseurship)에 대한 강조를 검토한 결과 ‘문화적 상대주의’로 전환되

게 되었으며(Pearce and Perring, 1994: 25-27), 모든 주제는 고립된 평면이 아니라 과

거의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위인(우월)과 대중(열등)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여 둘 

다 가치 있는 관심의 대상으로 보거나 역사성보다는 그들의 인간적 상태를 강조하여 

역사적 인물을 제시했다.

역사 내러티브의 재구성은 사람, 그들의 역사, 삶, 관계에 중점을 두고 평범한 

사람의 체험을 과거 표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 역사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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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감할 수 있도록 방문객을 자극하는 것은 제한적인 학문적 독백이 아니라 대화

를 통한 소통을 뜻한다.

이러한 과거 표현은 전반적 사회의 현재 체험과 관련성이 있다. 소통의 유일한 

기반으로 삼던 지성주의에서 벗어나고, 교훈주의 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더 효과적

인 교육의 목표에 중점을 둔다.

그림 4.  장쉐량 사령관 박물관에서 20세기 초 옷을 입고 촬영하는 방문객  

© MGB, 2023년 9월

표 1.  경제적 구분과 체험 관광의 장소

Economic Offering Goods/Products Services Experiences

Economy Industrial Service Experience

Economic function Make Deliver Stage

Nature of offering Tangible Intangible Memorable

Key attribute Standardised Customised Personal

Method of supply Inventorised after production Delivered on demand Revealed over duration

Seller Manufacturer Provider Stager

Buyer User Client Guest

Factors of demand Features Benefits Sensations

(출처: Pine and Gilmore(1998: 9))

이는 단순히 교육을 통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적, 창의적, 

사회적, 영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활동이다(Maton- Howarth, 1990: 177).

이러한 체험 학습은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촉진을 통한 체험적 지식 개발

에 중점을 둔다. 이는 현재 신체, 감각, 자신과 공간에 대한 내러티브의 재구성과 연

결된다. 감각과 인지 및 정서를 결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해와 스토리텔링을 만들

어낸다(그림 4).86 

체험 학습은 신체와 감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문화유산에 특히 중요하다. 

관광 분야는 이러한 체험형 전환에 커다란 관심이 있다. 체험 관광에서는 체험을 서

비스로 제공한다(표 1).

“체험 경제에서 박물관의 일반인은 길거리 게임, 야외 및 ‘비밀’ 영화 행사, 방

탈출 게임과 같이 평범하지 않은 문화 체험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증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Kidd, 2018).

“몰입형 경험”은 체험 경제의 일부이며 박물관과 문화유산 기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었다. 

3. 	 체험 관광 및 체험 진정성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체험 중심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체

험 관광 분석에서 진정성은 핵심어이다. 관광의 진정성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구분한 Selwyn의 논문(1996)은 여기서 매우 유용하다.

“차가운 진정성(cold authenticity)”은 지식을 뜻하며, “뜨거운 진정성(hot 

authenticity)”은 느낌을 뜻한다. Selwyn은 관광객이 “진정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성

(뜨거운) ... 그리고 선택한 관광지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일종의 지식(차가운)”을 모

두 추구한다고 설명하면서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Selwyn, 1996: 8).

Selwyn의 뜨거운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관광객과 관광 대상 간의 동일시 과정

과 “따뜻한(warm)” 문화유산에서 일정한 표현 기제를 통해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칭한다(Selwyn, 1996).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집단 

기억은 자아의 체험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Wang(1999)은 더 나아가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의 개념을 모색

한다. 그는 ‘실존적’이라는 용어를 자신에게 진실하고자 하는 특별한 상태로 정의한

다. 그는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진정성과는 거리를 둔다. 그는 관광객들이 실존적 상태

를 찾는 데 몰두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정성은 “문화의 요소에 참여하고 상호작

용하는 창의적이고 카타르시스적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Wang, 1999: 350). 관광

86 	 http://www.tandfonline.com/doi/pdf/10.1080/1054840090327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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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은 “관광지의 진정성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활동이나 관광 대상의 도

움을 받아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한다”(Wang, 1999: 356).

이 접근법에 따르면 유산의 진정성은 대상(가짜일 수 있는)에서 대상과 맺을 

수 있는 관계(진짜인)로 이동한다. 또한 이는 관광 방문의 중요성의 중심을 다른 사

람이 상상하고 제공한 상품(대부분의 경우 역사적 정확성에서 최신성을 존중함)에

서 방문객이 방문한 장소와 맺을 수 있는 공감적이고 통합된 개인적인 관계로 이동

시킨다(Breathnach, 2006).

우리는 방문객이 내러티브 전달을 “직접”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의 진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감각은 시뮬레이션된 진정성을 체험하는 방식에서 중심적

인 역할을 한다. 감각적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종류의 진정성은 그 자체로 지식의 새로

운 형태이며 과거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사회적 상

호작용과 다른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체험이 융화되어 생성된다.

Kirshenblatt-Gimblett(1998)은 시뮬레이션된 진정성은 기존 박물관 전시물처

럼 사람의 체험을 축소하거나 구획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체험을 강화한다고 강조

한다. 오락과 관련된 미디어 또는 활동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 체험이 반드시 교육적

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참여는 동시에 체험하

며 서로를 촉진할 수 있다.

체험 진정성(Penrose, 2018)에는 시각, 촉각, 음성 및 청각 상호작용이 포함된

다. 방문객이 다른 방문객이나 재연자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

용도 일어난다.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체험은 서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지식이 자극을 받는다. 또한 과거는 유물과의 교감을 통해 즉각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Lowenthal, 1985).

이러한 분석에서 McIntosh와 Prentice(1999)가 소개한 ‘통찰력(insightfulness)’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흥미롭다. 

통찰(insight)이라는 용어의 사전 정의(콜린스 영어 사전)는 “명확하거나 깊

게 지각하는 능력과 자신 또는 타인의 정신적 과정을 이해하는 역량”이다. 통찰력

(insightfulness)이란 방문객이 유산 맥락에 대해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고유한 

심리적 결과 또는 이점이며, 방문객의 개인적인 의미와 인식에 있어 환경에 대한 적

극적인 또는 “의식적인” 질문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찰력은 문화유산 방문을 통해 얻은 개인적 통찰의 최종 상태를 정의

하며, 방문객은 감동과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문화적 상

상력과 관련하여 환경을 체험한다. 여기에는 관광객의 상상력과 장소에 대한 몰입

과 관심에서 비롯된 참여, 이해, 의미, 감각적 느낌이 포함된다(Moscardo 1996). 

4. 	 실존형부터 몰입형 박물관까지

4.1. 	 박물관의 몰입적 전환

박물관은 “뜨거운” 진정성과 체험적/실존적 진정성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또한 현

대 사회에서 문화유산의 발전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박물관은 과거와 체험적 

만남을 하도록 연결해 준다.

지난 20년 동안 박물관은 “정서적”, “참여적”, “몰입적”, “감각적” 경험과 같은 

개인화되고 몰입감 있는 체험을 창출하여 방문객을 늘리고 다양화하기 위해 다양

한 “방문객 중심적 변화”를 해왔다(Bertrand and Salter, 2024).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박물관은 보다 감성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다감각적인 

박물관 및 문화유산 체험을 선호하여 박물관학자 Laura de Caro(2015)가 묘사한 “서

구적 시각주의”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박물관에서 대표적 변화 중 하나는 최근 개발된 “몰입형” 체험 활동이다. 예를 

들어, 반 고흐 “몰입형 경험”은 방문객을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으로 초대한다.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에 제안된 이 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었으며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Jenny Kidd는 “3가지 박물관 전환”에 대해 말한다(Kidd, 2018).

1.	 내러티브 전환  

문화유산 맥락에서 표현되는 목소리와 이야기의 유형을 다양화하려는 시도 

등 박물관에서 활용되는 미디어의 범위가 넓다.

2.	 정서적 전환  

박물관의 느낌, 그리고 그러한 느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조건(또는 그

렇지 않은 조건)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놀이적 전환  

다양한 활동에서 놀이와 게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4.2. 	 박물관의 몰입형 문화유산 실천

몰입형 문화유산 실천은 스토리 중심, 방문객과 참여 중심, 다중 방식, 다감각, 환경

에 맞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Kidd, 2018).

모든 문화유산을 몰입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몰입형 전환은 최근 몇 년 

동안 박물관에서 채택한 특정 접근법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박물관은 시각적 및 

텍스트적 자료만 아니라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운동적 몰입형 경험을 모색했다.

몰입형 경험은 체화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의미 만들기는 몸 전체를 사용하

는 노력이 되기를 원한다. “체화된 박물관학”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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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식이다(Kenderdine et al. 2014).

하지만 이러한 몰입형 내러티브는 몇 가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박물관 안

팎에서 어떠한 종류의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을까?

•	 몰입형 내러티브와 박물관의 일반적인 내러티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몰입형 내러티브 방문이 다른/새로운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가?

•	 몰입형 관광은 사실과 허구의 전통적인 경계를 어떻게 바꾸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5. 	 톈진의 과거 조계지 박물관의 몰입형 전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박물관들과 미술관들은 크게 성장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성장은 몰입형 및 상호작용 기술의 등장에 따라 제공된 여러 체험이 현장 및 온라인 

방문자 수를 늘리게 된 결과이다(China Daily, 2019).

몰입형 상호작용 박물관 체험은 방문객에게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한다(Cornacchio, 2021, Kwon et al, 2023 인용).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이 

역사적 콘텐츠를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식으로 진행되어(Allen et al., 2020) 

전시물과 관객 간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의 문화 접

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Kwon et al, 2023).

5.1. 	 장쉐량 사령관의 저택: “놀이적” 전환의 예

장쉐량(1901~2001)은 중국의 군인이자 군벌 지도자였다. 아버지 장쭤린(1928년 일

본인이 암살)의 뒤를 이어 “봉천군벌”의 수장이 되어 만주와 중국 북동부 지역을 사

실상 통치했다. 그는 시안 사건을 조직한 후 장개석이 반평생 이상(1937~1990년) 

포로로 잡아놓았다. 중국에서 그는 국민적 영웅으로 여겨진다. 그의 별명은 “젊은 

원수”였다.

하지만 장쉐량은 오늘날 자신의 이름을 딴 별장에 산 적이 없었다. 장쉐량의 가

족이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장쉐량이 실제 살았다는 증거는 없다. 어린 시

절 기억에 장쉐량이 이곳에 살았다고 말한 조카 때문에 장쉐량과 연관되게 되었다. 

따라서 장쉐량과의 연관성은 판매 전략이 되며 중국의 영웅은 방문객을 끌어들인다.

박물관은 상인이 당시 살았던 대령의 집과 가까운 또 다른 옛 저택에서 정기적

으로 몰입형 경험을 진행한다. 방문객(체험 관광 상품에서 “손님”)은 전통 의상(남

성은 중국 전통 의상, 여성은 치파오)을 입는다. 참가자는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의 배치도를 설명하는 가이드북과 짧은 배경 설명이 제공된다. 이야기

는 1930년대 공화정 시대 톈진을 배경으로 한다. 참가자는 톈진에서 발생한 여러 충

격적인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음모를 밝혀내는 데 참여한다. 일반인에게는 유적지

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몇가지 과제가 주어진다. 그런 다음 참가자에게 살인 사건 해

결과 같은 미션이 주어진다.

참가자는 배우 및 다른 참가자와 상호작용하며 단서를 찾아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그림 5).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장쭤린(장쉐량의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

진 일본군 관련 인물이 처형된다.

배우들은 시대착오적 내용을 제외하고 중화민국 시대와 관련된 내용만 이야

기하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한다.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맥락을 조성하려고 한 것

이다. 참가자가 게임에서 재현된 전통 음식점에서 사용하거나 은행에 보관할 수 있

는 돈을 벌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있다.

게임은 참가자 간 소통을 독려한다. 매 게임마다 “미스 톈진”을 선발하고 무도

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게임은 4~5시간 동안 진행된다. 하지만 한 게임에서 모든 

그림 5.  장쉐량 사령관의 저택, © M. Gravari-Barbas, 2023년 9월



148 149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가자는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다시 돌아와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다. 게임에서 포인트가 지급되며, 자주 참여하는 참가자의 포인

트는 로비에 표시된다.

박물관은 톈진의 역사를 낭만화하여 조계의 건축적 수준, 유명인의 호화로운 

생활, 화려한 의상, 현대적 생활의 편리함(냉장고, 정수 및 난방 시설) 등 조계지 생

활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장쉐량 사령관 저택은 영웅적인 사령관의 화려한 과거와는 거리가 있

는 톈진의 과거가 게임의 배경이 된다. 도시의 과거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문화유산 몰입형 경험을 구축했다. 조계지는 “몰입

형” 명상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시공간적으로 이국적인 환경으로 제시된다. 따

라서 서구의 지배와 관련된 정치적이고 불협화음적인 측면은 게임으로 중화되며, 

이는 과거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2. 	 장원: “내러티브” 전환

장원은 1916년 청나라 말기 후베이성 총사령관이었던 장뱌오의 개인 저택으로 지

어진 건물이다. 1924년 12월 쑨원은 톈진에 와서 장원에 머물렀다. 1925년부터 1929

년까지 퇴위된 청나라 황제 푸이가 장원에서 살았다. 1935년 일본군이 중국 내 일본 

주둔군 사령관의 관저로 장원을 점령했고, 기존 규모를 확대했다. 1947년 장원은 국

민당(KMT) 톈진 주둔군 사령부가 되었다. 1949년 중국공산당(CPC) 톈진위원회

가 입주했고 같은 해 톈진군관리위원회도 위원회와 합쳐져 입주했다. 1949년 8월 

11일, 중국공산당 톈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개설되었고 장원은 중국공산당 톈진위

원회의 첫 번째 관저가 되었다.87  

따라서 이곳은 20세기 초반 중국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다. 박

물관은 2018년에 개관했다. 국가 소속 극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의 몰입형 투어

와 몰입형 극장 공연이 제공된다. 장원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4가지 몰입형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원의 여러 방과 정원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연극 작품을 여기에서 소개한다.

연극은 특히 중국의 연극 수용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틀과 연계되어 설명된다. 

전통적인 극장이 아닌 장원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시도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었

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극장은 문을 닫았고, 극단에서는 공연을 계속하기 위

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들은 극장 외부의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미국의 

“슬립 노 모어(Sleep No More)”(Ohanyan R., 2000)와 같은 해외 몰입형 연극에서 영

감을 받은 것 외에도, 그들이 첫 공연 사업을 시작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공연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극장에 갈 

87 	 장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림 6.  쑹메이링의 귀걸이. 몰입형 극장 공연, 장원 © M. Gravari-Barbas,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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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재개관이 빨랐던 박물관과 전시관은 방문할 수 있었다.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극단은 청년의 시청 습관이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2~3시간 동안 극장에 앉아 준비 시간이 긴 공

연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3년 동안 청년은 집에서 짧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집

중 시간이 짧아졌고 시청 습관도 변화되었다. 극단은 공연자와 관객 간 관계를 바꾸는 새

로운 형태의 관광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인터뷰, 2024년 11월).

장원에서는 장개석의 아내인 쑹메이링의 귀걸이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바탕으

로 몰입형 극장 체험을 선보였다. 참가자는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각 그룹은 특

정 역할을 맡아 누가 귀걸이를 훔쳤는지 밝히려고 시도한다. 귀걸이는 이야기의 중

심이 아니라 일반인이 박물관을 돌아다니게 하는 장치이며, 동시에 구성된 4 개의 

연극 장면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장개석과 그의 아내는 장원에서 살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인물들은 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문객이 몰입할 

수 있는 역사적 및 시대적 배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6. 	 고찰

본 논문의 1~3장에서 개발한 이론적 틀을 통해 2가지 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고찰하

고자 한다. 

6.1. 	 문화유산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향수

�문화대혁명 이후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 도시화의 방향을 “인민이 향수를 기억

할 수 있게(ji de zhu xiangchou 记得住乡愁)”(Hu, 2013) 설정하였으며, 과거를 적극적

으로 감상하는 미적 감성의 포스트모던적 확장에 대응했다(Cui, 2023).

6.2. 	 중화민국(Republican China)의 특정 시대에 대한 향수

�대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화민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글에 관

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화민국 출신 인물(여성, 정치인, 과학자, 사회주의자, 심지어 

일반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11년 신해혁명 100주년을 맞아 1949

년 이전 중화민국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문헌은 최고조에 달했다. 새로운 자료의 발

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소장 자료를 일반 공개하는 해외의 도서관이 늘고 있다)

(예: 1990년대 중반 대만의 장개석 기록 보관소가 일반 공개되어 장개석과 그의 아

들 장징궈의 삶이 공개되었다)(Shen, 2016).

6.3. 	 향수의 중심으로서 조계지

국제 조계지는 향수를 불러일으켜 과거에 몰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장원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영 극단의 관리자(인터뷰, 2024년 10월)에 따

르면 조계지의 건축과 몰입형 극장 간에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 “톈진은 상하이와 같

은 도시에 비해 몰입형 공연이 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역사적 배경이 풍부하고 조계가 

많이 있어 공화정 시대를 주제로 한 몰입형 공연에 적합해요. 톈진의 많은 작은 서양식 

건물은 복합적인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풍부한 스토리의 소재가 됩니다. (...) 전반적으

로 톈진은 톈진만의 역사적 배경과 풍부한 문화로 인해 몰입형 공연 사업에 매우 적합

해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역사적 건물을 보호하고 활용하고 방문객에게 톈진만의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톈진과의 정서적 연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시한 틀에 따르면, 몰입형 방문은 방문객의 체험에 따른 “뜨거운 진

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조계지는 이렇게 해석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스토리텔링에 

이상적인 배경이 된다! 

7. 	 결론

우리는 대체로 4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는 결정적이지 않다

�몰입형 관광 문헌은 주로 몰입형 방문의 디지털 측면을 강조하지만, 톈진의 

과거 조계지에서는 두 박물관의 건축, 디자인, 도시 설계의 “실제” 물리적 환

경이 주로 두드러진다. 즉, 기술(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아니다. 

톈진의 몰입형 경험은 오히려 역사, 참여, 환경 자원(건축, 가구, 의류, 액세서

리, 배우...)을 강조한다.

2.	 내러티브는 역사와 거리를 두긴 하지만 역사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

시지를 전한다 

�두 박물관에서 내러티브는 순수한 허구다. 중화민국(장쉐량 사령관의 저택)

의 톈진 또는 장개석(장원) 치하의 중국 역사를 상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상상 

속 인물의 귀걸이가 아니라 쑹메이링의 귀걸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스토리는 (실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3.	 몰입형 방문은 불협화음 해소에 도움이 된다 

�두 사례에서 과거 조계지는 치파오, 융합된 건축과 가구, 국제 음모를 바탕으

로 상상의 과거를 기리고 상상력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세계를 조성한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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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조계지는 방문객에게 적절한 무대가 되는 것이다. 20세기 초반 톈진에 이러

한 저택을 지을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몰입형 방문은 긍정적인 “적색(red)”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환상과 상상한 것이라는 점 외에도 이러한 방문을 국가가 기획, 제공, 조직(장

원) 또는 장려(장쉐량 사령관 언급)하며 정치적 측면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낭만적인 이야기를 넘어 두 유적지 모두 국가 선전과 적

색 관광(Red tourism) 방문의 기반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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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공원은 현대 중국 도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공공 공간이다. 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오락을 위한 장소로 서양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사생활과 내향성을 강조하는 중국

의 개인 정원과 달리 공원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다양한 오락 및 스포츠 시

설을 통해 대중이 현대 도시 생활 방식을 수용하도록 만든다(Zhang et al., 2012). 제

2차 아편전쟁부터 20세기 초까지 9개국이 톈진에 조계지를 조성했다. 톈진은 중국

에서 조계지가 가장 많은 도시다. 식민지 지배자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10

개의 독특한 공원을 조계지에 조성했으며, 이러한 공원은 당시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을 반영하고 있다. 조계지 공원은 톈진의 근대 역사와 소중한 문화유산을 반영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정원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Meng & Chen, 2014). 따라서 급속한 경제 발전

과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원래 조계지 공원의 역사와 특성을 충분히 파악

하여 공원을 보호하고 새로운 도시 생활 양식의 수요를 충족하며 도시 내 조계지 공

원만의 특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톈진의 과거 조계지 공원에 대해 

조성, 개발, 개보수 등 역사적 발전, 중국과 서양의 영향에 따른 공간의 복합적 특성, 

과거와 현재의 공원 소비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연구했다. 연구 결과 각 조계지는 신

중한 공간 배치를 통해 중국과 외세에 있어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지만, 

톈진의 조계지는 단순히 이식되거나 합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배경에서 현

지화되고 변화되어 풍부하고 특별한 경관과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88 	 본 연구는 2023년에 시작되어 발표된 과제의 2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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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서구에서 공원은 산업화가 도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 편의

시설이다. 1833년 영국 의회 보고서에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긴장을 줄이

기 위한 개방된 공간의 역할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19세기 후반 들어서는 공원 운동

의 영향력이 커졌다.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총독은 1853년 파리 시내의 전체 공원 

체계를 계획했고, 1858년에는 올름스테드(Olmsted)가 뉴욕 센트럴 파크의 설계를 

완료하여 미국 도시 계획 혁신의 출발점이 되었다. 공원의 개념은 이후 점차 아시

아로 확산되었다. 메이지 시대 중반에 일본 정부는 도쿄를 근대 도시로 바꿀 계획을 

세웠고 1885년 도쿄 도시 정비 조례에 공원을 명시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외국 조계지들이 조성되어 톈진 등 중국의 조약 항구에 첨단 

편의시설로 공원이 도입되었다. 외국 조계지의 공원은 근대 중국 도시에서 새로운 유

형의 공공 공간이 되었다. 사생활과 내향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개인 정원과 달리 공원

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여러 오락 및 스포츠 시설을 통해 대중이 현대 도시 생

활 방식을 수용하도록 만든다. 또한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고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므로 숨겨진 사회적 통제가 존재다고 말할 수 있다(Wang et al., 2014). 당

시 서양인에게 공원 야외 방문은 필수 여가 활동이 되었다.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계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 계획에서 거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근대에 톈진이 개항하고 중국과 서양의 건축 문화가 교류하면서 톈진의 조계지에 공

원이 등장했다. 1880~1930년대 톈진 조계지에는 10개의 공원이 조성되었다. 조계지 

공원의 양식은 식민지 국가의 정원의 미적 특성과 공간 조성 전통이 담겨 각국의 지역

적 특성이 뚜렷하며, 중국과 서양 문화가 결합된 경관이 많다.

사회주의 전환, 문화대혁명, 탕산 대지진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 세월이 지나

면서 공원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여 공원 중 일부는 복원

되었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철거되었다. 조계지는 많은 중국인

에게 암흑, 침략, 굴욕의 상징이었지만 2000년 중반부터 톈진 정부는 톈진만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조계지의 보호 및 개보수 조치를 적극 시행했다. 따라서 이러한 

조계지 공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호하고, 재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해지

고 시급해졌으며, 역사적 발전, 공간적 특성, 소비 패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조계지 공원은 중국의 전통 정원에서 근대 공원으로의 전환점이었으며, 중국 

공원, 광장, 도시의 근대화를 위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근대에는 공원이 조계 

거주자를 위한 지역 시설이 되었으며 국가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조계지 공원이 과거에 어떻게 발전했으며 오늘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

지 분석하여 근현대 중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톈진의 과거 조계지의 공원을 사례로 역사적 발전, 공간의 

복합적 특성, 방문객의 활동과 체험을 분석하여 중국의 새로운 도시 생활 양식의 필

요에 맞게 공원을 보호하고 개보수하는 것이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본 연구 과제의 

첫 번째 단계로 공원의 역사, 복합화, 소비 패턴 일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원의 소비를 보다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10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

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공원별 자료의 가용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

원이 동일한 깊이로 분석되지는 않았다.

1.2. 	 이론적 틀

1.2.1 	공간 소비

좁은 의미에서 소비는 다른 소비자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화 또

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다. 비판적으로 보면 소비라는 용어는 다양한 사회적, 문

화적, 환경적 상황을 체험으로 “소비”하는 폭넓은 개념을 포착하기 위해 채택되었

다(Jayne, 2006). Urry는 장소가 소비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라는 

현재 포스트모던적 맥락에서 이 개념을 설명한다(Urry, 1995). 체험적 소비를 지지

하는 이들의 생각에서 공간은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 체험 마케팅에 대한 모든 작업

은 소비 체험을 지원하는 공간이 “체험적 맥락에서 완전한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Carù and Cova, 2006: 103).

1.2.2 	관광 경험

Boorstin은 관광 경험을 대중 소비 행위로 정의했으며(Boorstin, 1964), 관광은 체험 

경제의 일부다. 관광 경험은 실제로 “다중 상태(multi-conditional)”일 가능성이 크

다. 관광 경험은 특정 생산자들의 성과만이 아니라 유적지의 개별 방문객의 성과

에 따라 달라지며, 이들 간 상호작용이 특정 관광 경험을 생성한다(Shaw et Williams 

2004: 35). Cohen은 관광객마다 다른 체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

게 된다고 주장했다(Cohen 1979). 이는 행동 관련 관광객 체험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이다. 이에 대해 관광 경험을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감각을 포함하는 다기능적

인 여가 활동으로 본 Ryan이 요약했다(Ryan (dir.) 1997: 25).



160 161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리학과 사회과학의 기존 연구 방법론을 결합한다. 연구에는 유적지 심층 

관찰,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반구조화된 인터뷰라는 두가지 기존 방법을 사용했다.

1)	 관찰  

관찰은 유적지의 풍부한 공간과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유적지 전반

을 살펴보는 1차 관찰의 장점은 지역의 분위기, 거리의 모습, 지역의 건축적 

정체성에 대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의 행동 관찰은 

사전 관찰 그리드 구축을 바탕으로 방문 상황(혼자,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공간적 행동(걷기, 휴식, 사진 찍기, 경관 감상), 방문객의 일반적인 태도(속

도, 시각적 초점, 표정) 등 3가지 주요 측면을 따라 수행했다. 이러한 관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방문객의 상황을 담은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2)	 인터뷰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주요 주체와 진행한 여러 인터뷰와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데이터를 업데이트했다. 이러한 인터뷰 기법은 연구에 중요하

다. 초기 목표는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자, 즉 생산자 및 소비자

(방문객)의 관점을 수집하고 비교하여 공간의 생산과 소비 활동 및 체험에 대

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1.4. 	 보고서 개요

톈진의 과거 조계지에 있는 공원에 대한 분석과 문화지리학적 관점을 통해 본 연구

는 새로운 도시 생활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해 재구성된 문화유산 공간에 대한 세가지 

해석(문맥적, 공간적, 사회적)을 제안한다. 따라서 분석은 본 연구의 3개 부분에 해

당하는 각 단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제시하고 전체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및 방법론

적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이러한 질문을 맥락화하여 톈진 내 이러

한 공원의 배경과 평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다음으로 배치

도, 건축, 식생 측면에서 이러한 서양 공원이 중국 상황의 영향을 받아 복합적 공간

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새로운 시대의 필요에 적응하여 과거

의 관행과 현재 개발된 활동의 기능과 양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검증된 공간에서 방문객의 체험적 측면과 이러한 공원이 겪는 문제와 갈등에 대

한 특수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의 전반부는 톈진 조계지 공원의 역사와 공간의 복합화 등을 이전 보

고서에서 작성하여 발표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나머지 연구, 공간 활용, 체험, 

공원의 문제에 집중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2024년 현장 관찰과 현지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현장 조사

를 다시 한 번 실시했다. 공원 내 공간의 상태와 특성, 방문객의 동기와 의견을 보다 

이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찰을 수행했다. 사전 준비된 질문으로 유적지 방문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거주자/방문객이 이러한 유적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체험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현장 조사 결과와 SNS에 올라온 방문객

의 의견에 따라 공원의 공간 활용, 방문객의 체험과 인상, 공원 내 공간 사용에 대한 

긴장과 갈등 등 공원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2. 	 톈진 조계지의 공원 개발

2.1. 	 “복합화”: 중국의 조계지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시 일부에서는 국제 조계

지가 생겨났으며,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중국 전역에 27개의 

외국 조계지(그림 2-1)가 분포했다(Liu & Deng, 2000). 외국 세력들이 조계지를 조성

한 3대 주요 도시는 상하이, 톈진, 한커우다. 연이어 불평등 조약이 체결된 후 도시의 

일부는 여러 식민지 제국 출신 외국인이 정착하도록 따로 조성되어 독립적이고 확립

된 행정, 사법부, 도시 계획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억압과 저항이라는 제국주의 패러

그림 2-1. 1902년 중국의 조계지(LU Yu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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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과 달리 Osterhammel(1986)이 “반식민지”로 명명된 이들 도시 영토는 협상과 타

협, 대립을 통해 현지인과 외국인, 서로 다른 제국 간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공간적 

긴장을 보여주며, 세계화의 대안적 역사를 제시한다(Singaravélou, 2017). “근대성의 

실험실(laboratory of modernity)”의 성격으로서(Marinelli, 2009: 417), 도시 계획 및 건

축 설계 아이디어에 대한 많은 실험과 서구 계획가의 관련 인프라, 물품, 기법(Falser, 

2021)도 중국 도시 개발 근대화의 초기 단계로 간주되었다. 조계지는 “서구 모델”의 

모방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열망, 필요, 투쟁의 절충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Li, 2013).

조계지는 세계화 맥락에서 도시 및 건축사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제공하며, 

식민지 문화유산의 변화를 형성하는 핵심은 역사적 공간적 특성이라는 상상적 가

치에서 도출된다. 조계지의 역사는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

지만, 1990년 이후 도시 개발에서 중국의 개방, 세계화, 현대화라는 내러티브를 견

인하는 경제적 및 상징적 자본의 역할을 했다(Gravari-Barbas et al., 2021). 조계 지

역은 지방 정부가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복원, 변형, 재배치하여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다. 조계지의 역사적 건축물과 도시적 특성을 도출하여 이국적인 문화 테

마공원로 재구성했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적인 대도시이자 창의적 소비지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탈식민지 관계에는 과거 식민지 열강과 과거 식민지 간 문화, 

경제, 권력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사회 변화 과정으로 인한 역학 관계의 

변화가 존재한다. 조계지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표는 세계화 순환, 특히 디지털 도시 경관 맥락에서 관광 개발과 비판적 문화유산 

연구에 대한 성찰에 있어 비판적 접근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2. 	 톈진의 외국 조계지

베이징에서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강가 도시인 톈진은 근대 중국 역사에서 중

요하며 경제적 역동성이 특징이다. 또한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적이며, 오래된 조계

지로 인해 정치적으로 정교한 문화유산이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 보호와 강화는 

“굴욕의 세기”를 지우려는 욕구, 20세기 초 지어진 건축 건물로 유행에 부합하는 여

가 지를 조성, 세계유산 등재 준비와 같은 상충되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2차 아편전쟁 말기에 톈진은 서양의 조계를 받아들여야 했던 중국의 항구 

도시 중 하나였으며(그림 2-2), 그 중에서도 조계지가 가장 많았다.

1860년(2차 대전)부터 1945년 일본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9개 열강(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러시아, 벨기에)이 조계지

에 주거지, 호텔, 공장, 은행, 학교, 병원, 기업 등을 조성하여 톈진은 세계의 축소판

이 되었다(Singaravélou, 2017). 100년에 걸쳐 톈진은 대도시였으며 서구 열강과 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인과 도시 관계자에게 있어서도 근대성의 실험실이 되었다. 

톈진은 대조적인 도시 경관을 보여준다. 1986년 이후 지방 정부에서 과거 조

계지의 보호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1세기 초에 들어서야 실

제 유산화 및 개보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의 일반적인 상황에

서 도시 문화유산 강화의 공통된 특징에는 국가 정체성과 내수 소비가 주요 경제 이

슈가 된 상황에서 빠른 관광 개발 및 독특한 역사적 및 문화적 특성 추구 등이 있다.

2.3. 	 톈진 조계지 공원의 탄생과 발전

1860년 톈진이 조약 항구로 개항한 이후 서구 열강은 톈진에 조계지를 하나씩 조성했

그림 2-2.  조계지가 표시된 톈진 지도(1940년) 출처: (Jones, 1940, Marinell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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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톈진은 중국 북부에서 개항의 최전선이자 근대 중국의 “서구화” 운동의 거점이 되

었다. 군대의 근대화 외에 철도, 전신, 전화, 우편, 광업, 근대 교육, 사법부 구축을 통해 

중국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톈진은 당시 중국에서 산업 및 상업의 2위 도시이자 

중국 북부에서 최대 금융 및 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톈진에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구시

가지는 서구화된 도시로 발전하였고 중국인의 생활 양식도 크게 바뀌었다. 이와 동시

에 서양 음식, 양복, 춤, 영화, 경마, 서양식 별장, 생활 양식이 도입되어 과거 중국인의 

개인 정원으로만 존재했던 공원도 톈진에 나타나게 되었다.

조계지가 조성된 후 각 나라에서 10곳의 공공 정원을 건설했다(Tianjin 

Municipal Editorial Board of Local Chronicles, 1996). 

빅토리아 공원, 퀸즈 공원, 주빌리 공원, 엘진 공원 등 영국 조계지의 4개 공원, 

프랑스 조계지의 타쿠 로드 공원과 프랑스 정원, 일본 조계지의 야마토 공원, 이탈

리아 조계지의 이탈리아 공원, 러시아 조계지의 러시아 공원, 독일 조계지의 독일 

공원이 있었다(그림 2-3).

1880년 프랑스 조계지(타코우 로드 공원)에 톈진 최초의 조계지 공원이 조성

되었다. 톈진 최초의 공공 공원이었다. 하지만 프랑스 조계지의 확장에 따라 타코

우 로드 공원은 사라지게 되었다. 빅토리아 공원은 영국 조계지 최초의 공공 공원

그림 2-3.  톈진의 과거 조계지 공원(LU Yue, 2023)

이다. 1887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영국 공

원”라고 부르기도 한다. 1895년 처음 지어진 독일 공원은 현재의 “지팡 사우스 공원

(Jiefang South Park)”다. 1949년 이후 준정다면체 배치로 이루어진 지앙난 정원 양

식으로 변화했다. 현재는 인구 정책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 엘긴 공원(Elgin Park)

은 1897년 조성되었다. 자연스러운 배치도와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는 거리 공원이

었다. 1901년 조성된 러시아 공원(Russian Park)은 과거 상업국 창고와 보관 및 운송 

회사에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크게 달라졌다. 야마토 공원(Yamato Park)은 1906

년 일본 조계에 조성되었으며, 일본 정원의 자연스러움이 강하다. 당시에 “조프레 

표 1.  톈진92 의 조계지 공원

조계 명칭 조성 

날짜

현재 주소 지역 

(hm2)

현재 명칭 현재 상태

프랑스 타코우 

로드 공원

1880 허핑구 다구로와 

치펑로의 교차 지점

1.57 - 공원은 조계의 확장에 따라 

철거되었으며,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영국 빅토리아 

공원

1887 허핑구, 지팡 북로와 

타이안로 교차 지점

1.23 지팡 노스 공원 공원의 전체적인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원래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육각형 정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독일 독일 공원 1895 헥시구 지팡 남로와 

항저우로 교차 지점

0.76 지팡 사우스 공원 수리, 재구성, 재사용되었다. 

석조 정자, 조경석, 나무 포장로 

등이 추가되었다. 고목이 여전히 

존재한다.

영국 엘진 공원 1897 허핑구 난징로 0.4 - 공원은 난징로의 확장에 따라 

철거되었다. 현재는 콘서트홀 앞 

광장이 되었다.

러시아 러시아 

공원

1901 - 7.0 - 1939년 일본군이 징발하여 

현재는 철거되었다.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일본 야마토 

공원

1906 허핑구 안산로 28 0.47 - 1961년, 건물은 철거되고 

베이이 극장이 원래 자리에 

지어졌다.

프랑스 프랑스 

공원

1917 허핑구 가든로 1.33 중앙 공원 재건 이후 새로운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배치도와 고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원래의 석조 

정자는 남아 있지 않다.

이탈 

리아

이탈리아 

공원

1924 허베이구 민즈로 47 0.54 이공 공원 이탈리아 조계는 개보수하여 

이탈리아 양식의 거리가 되었다. 

공원 북서쪽의 광장은 마르코 

폴로 광장이 되었다.

영국 주빌리 

공원

1927 구이저우로와 

청두로의 교차 지점

0.74 투산 공원 여러 번 개보수 이후 원래 

양식이 유지되었다. 언덕과 

고목이 여전히 존재한다.

영국 퀸즈 공원 1937 허핑구 시안로 0.95 푸싱 공원 여러 번 개보수 이후 원래 

양식이 유지되었다. 고목이 

여전히 존재한다.

92 	 보존 상태가 양호한 공원 6곳(빨간색으로 표시)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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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Joffre Square)”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프랑스 공원은 1917년에 조성되었다. 공

원의 전체 배치도는 동심원과 방사형 도로로 구분된다. 이탈리아 공원은 1924년 조

성되었으며 마르코폴로 광장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는 후에 “퍼스트 팰리스 

앤 가든(First Palace and Garde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영국 조계지에는 2

개의 다른 공원, 주빌리 공원(Jubilee Park)과 퀸즈 공원(Queen’s Park)이 있다. 주빌

리 공원은 중국의 자연 정원 경관을 본 딴 것으로 “투샨 공원(Tushan Park)”이라고

도 불린다 퀸즈 공원은 1937년에 조성되어 잔디, 관목, 나무 등 많은 식물적 요소를 

조경에 사용했다. 퀸즈 공원은 이후 “푸싱 공원(Fuxing Park)”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Meng & Chen, 2014).

3. 	 톈진 조계지 공원의 공간 전용 및 현대 활동

톈진의 역사 공원은 개인 정원의 번영, 조계지 공원의 조성, 중국의 공공 공원의 출

현을 겪었다. 전쟁, 문화대혁명, 1978년 지진 등으로 인해 공원은 큰 피해를 입었고 

공원들은 크게 쇠퇴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 공원이 복원됨에 따라 일부는 살

아남아 “오래된 것을 오래된 대로 수리한다(repairing the old as the old)”는 원칙에 

따라 수리되었다. 부분적으로 보존 및 개보수된 공원도 있고 도시 개발에 맞추어 재

건된 공원도 있다.

현재 문제는 현대 도시 생활의 필요에 따라 오래된 조계지 공원을 어떻게 배

치하고 개보수할 것인가, 원래의 공간과 활동을 어느 정도 보존할 것인가, 어떠한 

새로운 장소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특별한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심

층 관찰을 바탕으로 개보수된 여가 공간으로서 조계지 공원의 공간 활용과 현재 활

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과거 조계지 공원 소비에는 근대 공원의 고전적인 기능을 유

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

라서 사회의 요구와 지방 정부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르게 개보수되거나 사용되었

다. 일반적으로 현재 주요 기능에 따라 일상적인 시민 생활을 위한 근린공원, 집단 

활동을 위한 장소, 선전용 공간 등 세가지 분류의 공간이 있다.

3.1. 	 일상생활을 위한 근린 공원

일반적으로 공원은 이용자의 일상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배치되었다.

3.1.1 	기존 기능

푸싱 공원(구 퀸즈 공원)은 현재 여가, 휴양, 운동이 융합된 공공 공간으로 활용되

고 있다. 공원의 전체적인 공간은 잘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기능 구역으로 구분된

다. 녹지 공간 및 경관: 공원에는 갖가지 나무와 꽃이 있는 넓은 녹지가 있다. 산책

로 및 보행자 시설: 공원 내에는 방문객이 걷거나 조깅하기에 편리하도록 여러 산책

로와 조깅 공간이 있다. 휴양 시설: 공원에는 여러 연령대의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 공간과 운동기구가 있으며, 여가 및 운동을 위한 시설이 많다. 휴식 공간: 공원 

곳곳에는 방문객이 휴식하고 어울릴 수 있는 여러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림 3-1는 다양한 활동과 연령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때로는 성별에 따라 공

간을 구분한 푸싱 공원의 공간 배치를 보여준다. 노년층을 위한 활동(체조, 댄스, 태

극권, 카드), 가족 활동(어린이 놀이), 여러 연령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배드

민턴, 걷기/달리기, 휴식)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된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구역(일반 

공원 구역, 배드민턴 구역 등)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들어가지만, 특정 성별 및 연령

대에 대한 특정 활동용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과 연령에 따른 활동을 반영한 계획적인 공간 배치임을 보여준다. “분쟁”은 지정된 

① 체조, 노인 여성 / 여러 그룹을 위한 음악 댄스 ② 음악, 노인 남성 ③ 스파링, 노인 여성

④ 댄스, 중년 여성 ⑤ 태극권, 노인 여성 / 앙가 / 검술 ⑥ 어린이 놀이 ⑦ 성인 스포츠 장비 ⑧ 체조, 노인 여성 ⑨ 배드민턴, 노인

그림 3-1.  푸싱 공원 내 활동 배치 및 분포

(출처: Maria Gravari-Barbas, 2023의 초안을 바탕으로 Yue LU,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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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내에서 갈등 관리에 있어 문제가 된다(5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국 전통 사회에서 경관 환경은 주로 정원 소유자, 즉 소수를 위한 것이었다. 

근대 도시 공원은 중국 전통 정원의 영향에 따른 이러한 생활 양식 요소를 무너뜨려 

공원의 활동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주민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현

대 사회 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은 업무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번잡

한 도시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찾으려 한다. 근대처럼 톈진의 과거 

조계지에 있는 이러한 공공, 휴양, 장식 공원은 사람들에게 휴식, 재미, 친구와의 대

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는 톈진에서 근대 공원의 중요성과 이

후 도시 경관, 문화, 생활에 미친 폭넓은 영향력을 보여준다(Yang, 2019).

톈진의 조계지에 외국인이 조성하고 남겨둔 작은 공원은 이제 시민들이 아침 운

동을 하거나 앉거나 산책하거나 배드민턴이나 셔틀콕을 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이

들과 놀러 가는 장소가 되었다(그림 3-2). 공원 조성의 원래 의도와 상당히 부합한다. 

공적이고 여유롭고 친숙하며 무료이며 주거 지역에서 멀지 않은 작은 장소지만 현재 주

요 이용자는 중국인 주민이다. 한 주민은 푸싱 공원에 대한 추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원이 도시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면 푸싱 공원은 여러 세대의 톈진 시민들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예요. 1940년대 초, 푸싱 공원은 표준화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고 이후 여러 세대의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곳이 되었죠. 1987년 공원 서쪽에는 방문객이 감상하도록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예가와 유명인 42명의 글씨를 모은 기념 갤러리가 열렸어요. 2010년 지방 정부에서는 푸싱 공원을 

정비하고 개보수했죠... 이후 공원은 전체 경관에 암석과 물로 역사와 문화를 도입하였고 국민이 여가 및 휴양 

활동에서 전통 정원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어요. 푸싱 공원은 여러 차례 개보수되고 바뀌었지만 

푸싱 공원은 여전히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 체스를 

두거나 춤추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손주들은 주변을 신나게 뛰어다니죠. 따라서 푸싱 공원은 옛 시절을 

보존하고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을 겁니다.”93  

그림 3-2.  옛 영국 조계 톈진 푸싱 공원에서 활동 

(출처: Yue LU, 2023) 

93 	 https://www.sohu.com/a/325744809_120207161 

3.1.2 	독창적 활동

역사 공원은 녹지와 열린 공간이 부족한 복잡한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

서 역사 공원은 대부분 도시의 소관이다. 따라서 역사 공원은 주로 현대의 특수 용

도 기능을 한다(Sun, 2009).

전통 시민 문화

�신중국 건국 이후 도시 공원은 중국 국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공원 내 일부 장소와 공간(특히 시민 이용에 가장 적합한 공간)은 

전통적인 시민 생활 공간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공원에서 시민 활동은 사회 

생활의 축소판인 경우가 많다. 일부 개방된 공간, 울창한 나무 그늘, 자유로운 

산책로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관습 및 습관과 부합한다(Liu, 2016).

�예를 들어, 전통 마을에서는 거리 예술가들이 도로와 광장을 돌아다니며 공연

을 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사람들은 이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둥글게 모인다. 

따라서 푸싱 공원(구 퀸즈 공원), 지팡 노스 공원(구 빅토리아 공원), 중앙 공

원(구 프랑스 공원)과 같은 일부 과거 조계지 공원에서는 중국 경극이나 무술

의 현장 연습과 공연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모여서” 구경하거나 개

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본다. 또 다른 예로는 나무 그늘 아래 또는 공원의 

빈 공간에서 카드나 체스를 두거나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모여” 이를 보는 모

습이 있다(그림 3-3).

광장무

�2013년부터 “광장무”는 중국 인터넷 검색에서 인기 검색어가 되었다. 광장무

그림 3-3.  푸싱 공원에서 카드와 체스를 즐기는 시민들 

(출처: Yue LU,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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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장 또는 공원 등 개방된 공간에서 주민이 운동을 목적으로 추는 리듬이 

있는 춤이다. 보통 중국 본토의 인기 발라드나 팝송을 리믹스한 전자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광장무는 높은 시설이나 역량,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중장

년층과 노년층, 여성에게 인기가 많으며, 중국에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관찰에 따르면 광장무는 에어로빅, 앙가, 소수민족 춤, 무도회 춤 등 여러 종류

가 있는 조계지 공원에서 매우 인기 있는 활동이다(그림 3-4). 연습이 자주 진

행되고 시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전통 또는 현대 관습이 도시 공원의 공간 소비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쳤다. 시민들이 조계지 공원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톈진의 전통과 현대의 

“시민 생활”은 공원 공간에 미묘하게 반영되어 지역 및 국가 문화적 특성을 지닌 생

활 양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톈진의 조계지 공원을 재창조하는 자연스러운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Liu, 2016).

3.2. 	 “혁신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 배치

두 번째 분류는 광장, 입구 등 중요 공간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활동이다.

3.2.1 	행사 개최

중앙 공원의 전신인 프랑스 공원은 옛 프랑스 조계지의 대표적 여가 공간이었다. 공

원은 지름이 약 135m인 원형이다. 중앙 공원 내 도로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따르

면 도로 체계는 조계 시절의 중앙 방사형 구조로 이어진다(Yang, 2019). 현재 상태

그림 3-4.  푸싱 공원에서 광장무를 추는 주민들 

(출처: Yue LU, 2023) 

는 그림 4-7에서 볼 수 있다. 20세기 말 개보수된 공원 중앙의 문화 광장은 시민들

의 주요 여가 공간이다. 중심에는 음악 분수가 있고, 광장에서 바깥쪽으로 방사형 

도로가 뻗어 있으며, 정원로에 6개의 출입구가 있고, 공원에는 7개의 음악가 동상이 

있으며, 지홍창의 옛 저택 앞에는 지홍창 동상이 세워져 있다.

중앙 공원(구 프랑스 공원)은 집단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1995년 중앙 공원 옆

에 저택을 두었던 항일 중국 장군 지홍창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 공원 남

동쪽에 원래 잔다르크 동상이 있던 자리에 말을 타고 검을 든 지홍창의 동상을 세웠다.

따라서 중앙 공원은 시민들의 여가와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곳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애국 교육 장소가 되었다.94  

중요 기념일에는 공원에서 교육 및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30일 제10회 중국 열사기념일에 중앙 공원에서 열사 기념 행사를 주최

했다(그림 3-5). 지역 위원회에서는 지홍창 동상 앞 광장에 20여 명의 사람들을 모

아 항일 영웅이자 애국 장군으로서 지홍창의 위대한 업적을 듣고 “각 열사를 깊이 

추모하고 혁명 전통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를 진행했다.95 

3.2.2 	자발적인 상업 활동

중국의 일반적으로 공원은 공공 서비스 및 공공 복지 시설로 간주되며 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LIU Hongjie와의 인터뷰, 2024년).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발전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 공원 입구에서는 “유연한 일자리”를 찾거

나 수입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현상으로 노점상을 볼 수 있다.

공원은 보통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기에 좋은 장소이며 유동 인구가 

94 	 https://csgl.tj.gov.cn/zl/cslhjs/qsgy/202009/t20200922_3777807.html 

95 	 https://www.tjnh.gov.cn/ztzl1/ztzl/nhqcjwmsq/202210/t20221002_6001657.html 

그림 3-5.  톈진 중앙 공원에서 열린 중국 열사기념일 행사 

(출처: Yue LU,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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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판매 기회가 많다. 또한 매장과 비교하여 노점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

높은 임대료와 매장 유지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톈진의 여러 지

역, 특히 공원 근처 노점상 설치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 관리를 쉽게 피해갈 수 있다. 이러한 “소매” 노점 행위는 보통 산업상업부에 

신고하지 않으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문제가 있다. 차 트렁크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한 판매자는 인터넷 연예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물건을 팔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한다(그림 3-6). 이 판매자는 이동식 “노점”은 매우 유연하

며 도시 관리 직원이 점검하러 오면 즉시 차를 몰고 달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3.3. 	 주제별 선전과 교육에 중점을 둔 공원

2010년대 이후 톈진의 과거 조계지의 일부 공원은 특정 주제로 공식 선전 기능을 수

행했다. 이에 따라 공원 곳곳에 홍보 게시판과 선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는 건강, 마약 통제, 반부패, 인구 통계 등 다양하다. 정책은 지팡 사

우스 공원 및 투산 공원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다.

3.3.1 	지팡 사우스 공원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2010년) 동안 톈진 헥시구는 선진 문화 발전에 인

구 문화를 반영하는 정책에 높은 수준의 지지와 선호를 나타냈다. 인구 가족 계획 서

비스 센터, 여러 구와 지역사회의 인구 문화 서점, 인구 문화 공원 건설 등에 5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했다. 2010년에 완공된 “인구문화공원”은 지팡 사우스 공원(구 독

일 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000m2이다. 공원에는 13개의 인구 문화 조형

물과 6개의 인구 문화 게시판이 있다(그림 3-7). 헥시구 정부에 따르면 지팡 사우스 

그림 3-6.  문안 공원 앞 채소 노점 및 자동차 트렁크 커피숍 

(출처: Yue LU, 2024) 

96 	 https://news.yuanlin.com/detail/72386.htm 

공원은 시민을 위한 독특한 여가 공간을 조성했다. “풍부한 인문학 조각품이 공원에 

문화적 분위기와 삶의 우아함을 불어넣어 휴식을 취하면서 인구 문화의 영향을 섬

세하게 느낄 수 있는 헥시구의 예술인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96  

3.3.2 	지팡 투산 공원

또 다른 예로는 투산 공원(구 주빌리 공원)이 있다. 허핑구에 마약 방지 시범지를 조성

하기 위해 2018년 6월 허핑구 마약관리실은 지방환경공원관리위원회와 함께 허핑구 

정부가 100만 위안 이상 투자한 투산 공원에 야외 “마약 방지 선전교육지”를 조성했다.

공원 내에는 마약 방지 역사 공간을 조성하고 도로 양쪽에 20여 개의 마약 방

지 지식 및 규제 게시판을 설치했으며(그림 3-8), 마약 전시 공간도 조성했다. 공원

은 초중등 학생, 자원봉사자, 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에게 중요한 마약 방지 교육지

그림 3-7.  지팡 사우스 공원의 인구 문화 관련 게시판 

(출처: Yue LU, 2023) 

그림 3-8.  투산 공원 내 마약 방지 게시판 

(출처: Yue LU, 2023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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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구의 마약 방지 선전 활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모두 마약 방지 노력에 

참여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의 마약 방지 사업이 한층 발전했다.”97 

4. 	 공원 소비의 체험적 차원

톈진의 조계지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해석을 넘어 본 연구는 이제 이러한 활동

의 의미, 특히 그러한 유형의 공간을 선택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동기를 알아보고자 한

다. 방문객의 관점에서 이러한 유적지의 문화유산 맥락에 어떠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 이러한 공간과 관련하여 무엇을 상상하는가? 개인이 다른 유형의 도시 공원에서 

체험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가? 이러한 공원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체험과 상상의 관점에서 이러한 공원에 대한 방문객

의 감각을 해석하고자 한다. 중국인 관광객 SNS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공원의 중

요성과 인식을 초기에 파악했다. 여러 방문객 집단과의 인터뷰에 따른 정성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이해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러한 연구 결과 톈진의 

과거 조계지 공원을 방문하는 체험적 차원을 특징짓는 4가지 주요 측면을 파악했다. 

4.1. 	접근성이 좋은 유적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3~1957년) 동안 톈진의 공원과 녹지 조성은 커다란 진전

을 이루었고 거리에 조성된 작은 녹지 공간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3가지 작은 시

공”(작은 녹지 공간, 작은 정원, 작은 거리 경관)이 시작되었다. 수년간의 시공 끝에 

1988년까지 도시 내 총 92개의 중형 공원(면적 2~10헥타르 미만)과 소형 공원(면적 

2헥타르 미만)이 조성되었으며, 총 면적은 68.07헥타르에 달했다. 이러한 중소형 공

원들은 양식과 기능이 각기 다르다. 조사에 따르면 톈진의 대형 공원의 연중 평균 방

문객 수는 m2당 하루 0.05~0.2명인 반면, 중소형 공원은 m2당 하루 0.5~1명으로 대

형 공원에 비해 5~10배 높다(Sun, 2009). 특히 서양식 패턴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모

습으로 조성된 조계지 공원은 도시 녹지 공간의 중요한 장소이다. 기존 역사 공원은 

녹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복잡한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그 가치가 매우 높고 

대부분 현대적 기능을 수행한다.

방문객들의 피드백이 긍정적이라는 점은 일상 생활에서 공원의 편의성과 접

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많은 방문객들이 여가 및 친목 활동을 위해 

걸어서 또는 일상적 이동을 쉽게 해주는 전기차를 통해 공원을 방문한다고 했다. 이

러한 접근성은 공원 방문의 전반적인 체험 수준을 높이며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공

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공원의 접근성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양식 증진에도 

97 	 https://www.app.tjyun.com/jinyunhao/system/2023/06/20/054033439.shtml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거나 야외 스포츠

를 즐기거나 녹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공원 방문의 전반적인 체험을 

크게 제고한다. 또한 자연을 즐기고 바람을 쐴 수 있는 기회는 스트레스가 많은 급

변하는 도시 환경에서 정신 건강과 웰빙 개선에 기여한다.

인터뷰 방문객 6, 남성, 40~60세, 푸싱 공원

“공원이 넓고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방문하려는 이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러한 공원에 

가기 위해 운전하거나 교통 수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특히 아침 운동 

등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를 들어, 지역 공원에서 아침 운동이나 조깅을 

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원이 가깝다는 편리함 덕분에 멀리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일상 생활에 신체 활동을 쉽게 포함시킬 수 있죠.

또한 청년이나 장거리 러너들의 경우 넓은 러닝 코스가 있는 대형 공원을 선호하지만, 가볍게 운동하려는 이들 

대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해요. 이들은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보 거리 내에 있는 공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공원을 찾는 많은 방문객이 고령자여서 공원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게 부각된다. 특히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공원 접근성에 우려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노인의 경

우 어려움 없이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과 지역사회 참여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는 걷기, 가벼운 조깅, 친목 

모임 참석 등 여러 신체 활동을 위해 집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선호는 단순히 편의성만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기도 하다. 많은 노령 방문객들은 공원이 가까우면 피로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거리 이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 활동을 위해 지역 공원을 선택할 경우 규

칙적인 운동 루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인터뷰 방문객 3, 여성, 60~80세, 투산 공원

“사실 이러한 공간은 어린이, 가족, 특히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멀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는 노인에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지역 공원을 더 많이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많은 고령자에게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는 것 등 일상적인 활동도 상당한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대형 공원은 다양한 활동과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전하거나 장시간 

이동해야 하므로 체력이나 이동 수단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특히 도시 환경에서는 번잡한 도심 내에서 넓은 공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은 동네에 융합될 수 

있는 작고 세심하게 설계된 녹지 공간이 중요함을 보여주죠. 주거 지역 내에 지역사회 공원, 도시 정원 또는 

소규모 녹지를 조성할 경우 전반적인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간은 지역 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어 노인과 어린이 모두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죠. 반면 도시 경관이 교외에만 위치한 제한된 대형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도시민 사이에서 소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주민이 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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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쾌적한 장소

공원의 체험을 설명할 때 방문객들의 응답에서 “쾌적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

다. 이렇게 반복되는 쾌적하다라는 단어는 방문객이 공원에 머무는 동안 갖게 되는 

전반적인 정서적 및 감각적 참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보다 이해하기 위해 “쾌적한” 공원 체험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체험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방문객에게 공원은 주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인식되

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톈진의 과거 조계지에 위치한 공원은 대대적인 재투

자와 개보수를 거쳐 현대적 기능을 도입하여 사회적, 물리적,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

났다. 이러한 발전을 넓은 녹지와 보행자 친화적인 산책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

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여 촉진된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공원을 다

시 활성화하고 주변 지역의 미관도 크게 개선했다. 고민이 담긴 경관, 공공 편의시

설, 현대적인 건축 요소 등이 조화되어 지역의 시각적 매력을 제고했다. 방문객들은 

무성한 녹지, 관리가 잘 된 화단, 탐험 및 여가를 장려하는 산책로 등 활기찬 분위기

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응답자들은 피드백에서 조계지 공원의 미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강조했다. 많

은 이들이 공원이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한

다고 말하며 환경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방문객들이 도시 개발에 따른 밀도

와 크게 대조되는 자연에서 즐거움을 발견함에 따라, 이러한 공간의 아름다움은 평

온함과 고요함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방문객 11, 여성, 20~40세, 지팡 노스 공원

“3일 전에 텐진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 공원은 처음 방문했어요. 오자마자 저는 매력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배치도는 매우 체계적이며, 각 구역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명확하고 공원 내 다양한 명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방문객이 쉽게 둘러볼 수 있어요. 휴식과 휴양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디자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이 좋아요. 녹지가 무성하고 생기가 넘쳐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근처에 크고 정교한 공원이 없다면 이곳을 자주 찾았을 것 같아요.” 

많은 방문객들은 공원의 풍성한 녹지와 개방된 공간이 전반적인 체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그림 4-1). 무성한 잔디, 생기가 넘치는 화단, 관리

된 잘 나무는 도시의 콘크리트, 아스팔트와 대조를 이루며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

게 해준다. 자연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조성하여 번잡한 도시 생

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된다. 다양한 식물의 존재는 공원의 미적 매력을 높

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이점도 있다. 녹지는 공기를 정화하고 소음 공해를 줄이며 

더운 여름에 시원한 미기후 조성에 도움이 된다. 방문객들은 시간을 내어 자라나는 경

관을 거닐며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지저귀는 새소리, 피어나는 꽃의 향기 등 

자연의 광경과 소리에 몰입하여 여러 감각으로 동시에 느끼는 몰입형 경험에 빠져든

다. 이는 “쾌적하다”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뷰 방문객 6, 남성, 40~60세, 푸싱 공원

“최근 톈진에 조성된 공원과 같은 대형 공원은 아직 녹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공원의 나무와 

식물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무성하지 않아요. 신규 식재 지역 중 상당수는 아직 잠재력을 다 

발휘되지 않아 기존 공원 대비 다소 비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대형 공원이 성숙하고 많은 

방문객이 찾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규모가 작고 오래된 공원을 보면 보다 

성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무들은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수년 동안 성장하여 보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녹색 경관을 자아내죠. 이러한 공원의 넓은 수목은 그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죠.”

또한, 이러한 조계지 공원에서 흔한 “쾌적한 규모”라는 개념은 방문객의 반응에서 

자주 나타난다. 공원을 둘러싸고 입지해 있는 과거 조계지의 주택은 상대적으로 작

아 전체적으로 친근하고 매력 있는 동네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그림 4-2). 이러한 

건축 규모는 지역 특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 공간이 

그림 4-1.  녹지 공간이 정리된 지팡 노스 공원 

(출처: Yue LU,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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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공원의 매력으로 많은 방문객이 작은 건물들이 자연과 인간 거주지 간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균형 잡힌 배치를 언급한다.

방문객은 소형 규모의 배치가 주변 환경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느끼고 공

원을 즐기고 오래 방문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인터뷰 방문객 8, 남성, 18~20세, 푸싱 공원

“이러한 공원을 둘러싼 작은 주택은 쾌적한 분위기에 크게 기여해요. 옛 건축과 낮은 높이는 공동체 의식을 

일으키는 아늑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요. 이러한 배치는 공간에 인간적인 느낌을 불어넣어 방문객이 

공원을 산책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요. 반면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으면 동네의 성격이 크게 바뀌고 

답답함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높은 건물은 녹지 공간을 가리고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 사람들이 

위축되고 주변 환경과 단절되게 느끼게 해요.” 

4.3. 	 친목 분위기

일부 방문객에게는 공원이 중요한 친목의 장이며 각 개인이 인맥을 맺고 강화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지 역할을 한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녹지 공간에서 친구를 만나거

그림 4-2.  투산 공원 주변의 상대적인 소규모 건물 

(출처: Yue LU, 2023) 

나 연인과 야외를 즐기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그림 4-3). 공원은 사회적 친목

에 도움이 되는 친근한 환경을 제공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통해 의미 있는 대화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방문객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은 공원의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 

보다 기여한다. 공원 내 산책로, 휴식 공간, 활동 구역이 세심하게 설계되어 연령과 

관심사가 각기 다른 방문객은 각자의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배치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 충족에 매우 중요하며, 어린 자녀를 둔 가족부터 활동을 하

는 노인까지 남녀노소 공원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원 내 다양한 활

동은 사회적 체험을 더 풍부하게 한다. 운동 교실, 문화 공연 등 기획 행사부터 소풍, 

어린이 놀이까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모인다.

일부 방문객에 따르면 이러한 공원은 활기찬 이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이 전반

적인 매력에 기여하기 때문에 활기가 넘친다 (그림 4-4).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모습, 친구들이 대화하는 모습,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은 활기와 따뜻함

이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활기찬 환경은 각 방문을 독특하고 즐겁게 만들

그림 4-3.  지팡 노스 공원에서 만나는 나이 든 친구 

(출처: Yue LU,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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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역동감을 더해 공원 내 모두의 체험을 높인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공원 

경관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방문객들이 운동, 댄스 수업, 즉흥 게임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려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어낸

다. 웃음, 음악, 대화 등 상호작용과 갖가지 소리는 공원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 

기존 및 신규 방문객 모두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된다. 

인터뷰 방문객 8, 남성, 18~20세, 푸싱 공원

“이 공원은 크지는 않지만 모든 연령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활동이 있어요. 작지만 완벽하다는 

말이 딱 맞죠. 공원 내에는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여러 지정 공간이 있어 활기찬 분위기를 더해요. 

아이, 성인, 노인 등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은 보기 좋죠. 경쾌한 음악에 맞춘 활기찬 

댄스 그룹, 태극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활동은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죠. 많은 이들이 모여 

친해지고 공원 내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감동스러워요.” 

인터뷰 방문객 10, 남성, 60~80세, 푸싱 공원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는 많은 사람이 많아 활기가 넘쳐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사람이 

많을수록 주변 사람에게 기쁨이 배가 된다고 생각하죠? 주위를 보세요. 다들 여러 활동을 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들, 공놀이하는 아이들, 그늘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을 볼 수 있죠. 

멋지죠? 한 공간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요! 오후에는 여럿이 모여 카드놀이 하거나 웃고 

농담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함께 한다는 느낌은 삶에서 친목과 여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염성이 

있죠. 특히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만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죠.”

또한 많은 방문객은 공원이 개인에게 중요한 사교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간

은 단순 여가 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사교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이 공원에서 노인들은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추억을 회상하고 이야기를 공

유하면서 사교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유대감을 맺을 수 있다(그림 4-5). 다른 노인

들이 있으면 소속감이 높아져 노화에 따른 고립감을 줄일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공원은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된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그림 4-4.  푸싱 공원과 투산 공원의 여러 활동의 공존  

 (출처: Yue LU, 2023 & 2024) 

그네를 타거나 놀이터를 타는 등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

한 활기찬 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아이들이 팀워크, 공감, 의사소통 등 중요

한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사교적 분위기는 공원을 단순한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 교류의 

역동적인 중심지로 바꾼다. 방문객은 이러한 공간에서 우정을 쌓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등 삶의 다양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집단 운동이든 즉흥 댄스든 단순

히 카드 게임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든 공원은 방문하는 모든 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친목을 유도한다.

인터뷰 방문객 3, 여성, 20~40세, 투산 공원

“역사적 동네에서 이웃 간 관계는 보다 끈끈하고 의미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친목하여 고층 주거 환경에서는 

조성하기 어려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죠. 고층 건물에서는 이웃의 이름도 모르죠. 교류는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에서 짧은 대화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고립된 거품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반면 오래된 동네, 특히 역사 공원이 있는 동네에는 사람들이 모여 친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공 공간이 

그림 4-5.  지팡 노스 공원의 사회적 분위기  

(출처: Yue LU,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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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있어요. 공원은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거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와 이웃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해요. 이러한 환경의 분위기는 친근해요. 사람들은 친근하고 

다가가기 더 쉬워요. 소규모의 친밀한 환경은 대화를 유도하고 친목을 증진하여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하죠.” 

인터뷰 방문객 5, 여성, 20~40세, 푸싱 공원

“공원에는 아이들이 많고 서로 노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요. 공원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친목 공간이 되죠. 상대적으로 어린이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주 지역과 달리 공원은 보다 넓고 다양한 

놀이 친구가 있죠. 주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소수의 또래와 교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체험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공원에서는 다양한 이웃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또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요. 여러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사회성을 높이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4.4. 	 향수

톈진 조계지의 역사적 유적들은 중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다(Liu, 2013). 이러한 지역

은 외국의 존재에 따른 문화적 영향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크게 형성하게 되었다. 조계의 역사적 산물인 이러한 공원은 자연이 아름다운 고요한 

공간이면서 지역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화적 의미가 풍부한 보고이다.

공원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과거와 그 안에 공존했던 다양한 공동체를 상

기시킨다. 방문객은 녹지 공간을 거닐면서 여러 문화적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공원 

건물, 산책로, 경관 디자인에서 동서양 건축 양식의 융합을 구현한 경관을 보게 된

다. 이러한 영향의 조화는 자연 환경과 그 주변의 복합적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는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공간에는 나무, 동상, 기념비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여 방문객의 체험을 풍성하게 하고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는 느낌을 일으킨다(그림 4-6). 이렇게 공원은 조계 구역의 사회 구조에 있어 중요

한 요소가 된다. 성찰과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

면서 자신의 역사적 뿌리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특히 과거 조계지에 살았던 60세 이상의 지역 방문객에게 과거에 대한 

“감탄”이 무시할 수 없는 체험이 된다. 인터뷰에 응답자들은 무언가 향수에 젖었고 

동네의 역사적 분위기와 경관에 감각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객 대부

분은 공원의 오래된 물건과 경관이 사라지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 절에서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뷰 방문객 8, 남성, 18~20세, 푸싱 공원

역사 지구의 공원은 옛날 양식과 분위기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공원에는 고유한 매력이 있는데, 지역의 

풍부한 역사를 반영하는 디자인 요소와 경관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향수와 진정성을 환기시켜서 공간을 특별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요. 

인터뷰 방문객 3, 여성, 20~40세, 투산 공원

“저는 역사적 동네에 사는 데 익숙해요. 오래된 동네가 더 좋은 이유는 첫째, 문화적 환경이랑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층 주거 건물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에 나가고 집으로 오죠. 역사 공원 등 오래된 동네의 경우 작은 공간이 많지만 편안하고 특히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반대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공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방문객

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공원의 풍부한 역사적 내러티

브와 방문객의 일상적 체험 간에 단절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떤 이

들은 역사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주변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지식

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방문객 중 한 명은 “과거 조계지의 일부이며 수

십 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했다(인터뷰 방문객 15, 남성, 60~80세, 지팡 사우스 공원).

이러한 감정은 공원의 문화적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역사적 관련성을 설명하

는 것이 어려운 다른 방문객들에게서도 보인다. 응답을 보면 그들은 공원의 미적, 

휴양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주변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깊은 역사적 내러티

그림 4-6.  중앙 공원 주변 역사적 건물  

(출처: Yue LU,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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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이러한 지식의 격차는 공원의 역사적 중요성과 방문

객의 이해 간 간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안내 표지판과 같

은 더 나은 국민 참여 전략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톈진 중앙 공원의 가치 인식을 조사한 박사 학위 논문 결

과에서도 입증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원이 역사적 맥락과 문화유산이 풍부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상당수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인식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해당 논문(Zhang, 

2017)의 데이터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5%가 중앙 공원이 오래되었고 공원 내 환경

이 역사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홍창 조각상이 가장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했고 다음으로 음악 관련 조형물 3점이 가치가 있다고 했다.

셋째, 공원 주변의 역사적 건물에는 지홍창, 리지푸, 장공의 옛 저택 등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도 있다. 혁명 열사인 지홍창의 동상은 애국심 교육을 위해 주

로 세워진 것이며, 음악 관련 조형물 3점은 공원의 역사와는 무관하다(그림 4-7). 따라

서 공원 주변에 오래된 건물이 많은 것도 인터뷰 참가자들이 중앙 공원이 역사적 및 문

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지만, 이러한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경관 랜드마크의 일부는 후속 선정 및 개보수 과정에서 시공되거나 상상한 것이다. 

그림 4-7.  중앙 공원의 배치와 방문객의 경관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분포 

(출처: Zhang, 2017)

5. 	 톈진 조계지 공원의 문제와 갈등

문화유산 경관의 표현은 그 위치와 가치 측면에서 다르고 각기 다른 이념을 제시한

다(Tunbridge and Ashworth, 1996). Maria Gravari- Barbas는 도시에 산다는 것은 모

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커다란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Gravari-Barbas, 2013). 따라

서 오래된 지역 개보수의 가치와 부가가치가 지방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할 

경우, 문화유산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입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개보수의 질에 

대해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반발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톈진의 조계지 공원은 

조계 기간에 지어졌으며 이후 몇 차례 개보수했다. 앞서 언급한 장점 외에도 사용 

및 변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까? 본 장에서는 방문객이 소비 체험

에서 보인 비판과 불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톈진의 도시 공원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며(Meng and Chen, 

2014) 기존의 근대 조계지 공원도 어느 정도 개보수되었다. 도시 지역의 녹지 면적

은 확보되었지만 조계지 공원은 역사적 특징의 상실, 젠트리피케이션, 경관의 획일

화와 같은 문제가 있다.

5.1. 	 역사 및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 부족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역사문화지구에 소

재해 있지만 관련 정부 부처는 톈진 조계지 공원의 정비에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보호 개념이 부족하며 유지관리가 부적절하여 역사적으로 고유한 근대 도시 공원

의 특징과 경관을 잃는 문제가 있다.

5.1.1 	도시 개발에 뺏긴 조계지 공원

역사 공원의 보호와 정비를 통해 역사 문화 경관의 특성을 보다 부각시켜 도시만의 

그림 5-1.  야마토 공원의 원래 모습과 현재 모습 

(출처: https://www.sohu.com/a/517985335_121123801(왼쪽) 및 Yue LU, 2023(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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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Yang, 2019). 하지만 도시 개발과 건설 과정에

서 원래의 조계지 공원 중 일부는 “무고하게” 철거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샤오바이

루 지역에 위치한 핑안 공원(구 엘진 공원)이 있다. 1974년 난징로 건설로 인해 공

원에 남은 유일한 녹지 공간이 철거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하이허 중학교의 건물 

건설로 인해 원래 토지의 일부를 뺏긴 옛 독일 조계지의 지팡 사우스 공원이 있다

(Meng and Chen, 2014). 원래 일본 조계지에 있었던 야마토 공원은 원래 모습을 완

전히 잃어버렸다(그림 5-1).

톈진은 역사 및 문화 분야 보호에서 역사적 건물에 중점을 두었고 역사 공원

에 대한 연구와 복원은 다소 간과했다(Meng and Chen, 2014).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톈진에서는 옛 이탈리아 조계지를 개보수하여 마르코 폴로 광장을 복원하고 평

화의 여신상을 재건했지만, 당시 광장의 중요한 요소인 옛 이탈리아 정원은 전혀 복

원하지 않았다. 현재 공원이 위치한 환경은 엉망이고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원래 

양식은 사라졌으며 복원 및 재건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5.1.2 	유지보수 부족으로 인해 파손된 문화유산 요소

톈진의 조계지 공원의 문제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공원 문화유산의 파

괴와 손실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과거 조계지에 살았던 일부 주

민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공원의 옛 경관이 사라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문화유산의 손실과 파괴 외에도 일부 경관이 사라지고 일부 시설이 파손되어 

그림 5-2.  지팡 노스 공원의 훼손된 역사적 요소 

(출처: Yue LU, 2023)

98 	 https://mp.weixin.qq.com/s/w-F1fJMih1yscapunrr3vA 

일부 주민의 불만을 일으켰다(그림 5-2). 

인터뷰 방문객 12, 여성, 60~80세, 지팡 노스공원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이곳에 자주 왔어요. 목조 정자는 오랜 세월 동안 상태가 좋지 

않고 파손되어 버렸어요. 고장난 의자는 수리되지 않고 그냥 세워져 있고요. 이 공원은 원래 지방당위원회 

정원이었어요. 나중에 옆에 있는 건물은 호텔로 바뀌었고요. 또한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원이 정확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기 고장 났는데 수리 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결국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요. 의자 2개를 보세요. 

지금은 달라요. 과거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에 큰 모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모란은 

그릇만큼 크고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있었어요. 나중에 수영장으로 바뀌었고 중간에 나무를 심었죠. 수영장에는 

물이 있은 적도 없었고 이후 철거되었어요. 20년 넘게 이곳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오래된 

유물이라곤 정자 2개뿐이며, 관리조차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일부 물건, 시설, 심지어 공원 전체가 문화 유적이어야 하지만, 유지보수 담

당자는 거의 없고 입구에 유산 및 보호 표지판도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문화유산 요소가 제대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팡 노스 공원에서 도난당한 돌사자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다(그림 5-2). 

“허핑구 지팡 노스 공원 육각정 앞에 있는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돌사자가 도난 당했어요. 높이는 약 1.3m, 

무게는 약 1톤이죠. 두 돌사자는 원래 1887년 지팡 노스 공원 북쪽에 조성된 옛 영국 조계 건물인 고든 

홀에 있었던 것이죠. 1970년대 초 새로운 시 청사 시공으로 인해 원래 건물이었던 고든 홀이 철거되었고 두 

돌사자는 지팡 노스 공원으로 이전했어요. 역사가 100년이 넘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요. 2010년 

8월 초 지팡 노스 공원에서 도둑이 돌사자 한 쌍을 훔쳤는데요. 펜치로 공원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다음 

공범들과 함께 나무 판자랑 맨손으로 돌사자 한 쌍을 밀어 내려 소형 트럭에 싣고 달아났죠.”98 

그림 5-3.  지팡 노스 공원의 도난당한 돌사자 

(출처: https://mp.weixin.qq.com/s/w-F1fJMih1yscapunrr3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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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 사건은 해결되었다. 돌사자 한 쌍이 발견되었지만 역사 공원의 제자리로 

이전되지 않았다. 실제 원래의 돌사자가 회수된 후에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지 않

은 것이다. 대신 새로운 돌사자 2개가 만들어졌지만 역사적 의미를 잃고 조금 가짜

처럼 보였다. 

인터뷰 방문객 12, 여성, 60~80세, 지팡 노스공원

“돌사자 2개를 도난당했어요. 문화 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이 있을 거예요. 돌사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를 만드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사람이 많이 만져서 반반해졌고 역사가 느껴지는 

유물이었어요. 이후 찾았지만 다시 공원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죠. 가짜로 교체했는데... 가짜는 원래 보다 크고 

비율이 조금 안 맞아요.” 

5.1.3 	부적절한 개보수로 인한 고유한 특성 손실 

일부 중요한 역사적 요소나 경관을 부적절하게 수정 또는 교체하여 역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톈진은 2009년 이후 일부 역사 공원을 개보수하기 시작했지

만, 주로 노후 시설 교체, 식물 심기, 바닥 보수 등 “하드웨어”에만 집중했고 역사 문

화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 시공사, 설계자 모두 공원의 기능을 강

조하고 현대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여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역사성과 인간

성을 파괴하고 공원만의 특성을 잃게 하기도 한다(Yang, 2019).

표 5-1.  톈진 중앙 공원 지역의 보호 및 개발 역사

날짜 보호/개발 사업명 주요 내용

1985년 보호 “톈진 지방 일반 계획”,  

중앙 공원 문화유산 보호 구역

톈진의 8대 문화유산 보호 구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지홍창의 옛 저택이 있는 곳이기도 

한다

지방 문화유산

1996년 보호 “톈진 지방 일반 계획”의  

“역사 문화 도시 보호 계획”

11개의 역사 문화 도시 중점 보호 구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2003년 개발 톈진 프랑스 건축 관광 구역 사업 개발 계획 프랑스 건축 관광 구역의 출발점으로 지정되었다

2004년 개발 하이강 종합 경제 개발 사업 2단계 보호 복원을 위한 4가지 경관 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2004년 개발 톈진 허핑구 “노스 파이브 애비뉴” 계획 CRD의 3대 핵심 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2004년 보호 “톈진 지방 일반 계획()”의  

“역사 문화 도시 보호 계획(수정안)”

14개의 주요 역사 및 문화 보호 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2013년 보호 “중앙 공원 역사문화지구 보호를 위한 관리 계획” 중앙 공원 역사문화지구의 토지 용도, 건축 밀도, 

높이에는 제한이 적용된다

문화 지구

2015년 보호 “중앙 공원 지역 보호 및 활용 계획” 정책에 따라 보호 및 활용 방식이 결정되며, 

부분적인 정비 및 활용으로 전체 구역의 개발을 

진행한다 프랑스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고급 

상업, 문화, 여가 산업 소개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출처: Yang, 2019: 57)

예로 들어 중앙 공원 지역의 보호 및 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대상은 대부분 공원 주변의 정원 주택과 공공 건물이며 중앙 공원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개발 계획은 대부분 관광 개발, 상업 확대, 

경제적 이익 증진을 중심으로 하며, 개보수 사업은 대부분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목적

이 있으며 경관과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관련 담당 부서는 보호 인식이 부족하고 조계지 공원의 백 년 된 경관 문화

유산으로서 풍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Meng and Chen, 

2014). 과거 조계지를 개보수하는 동안 공원 경관의 일부 핵심 요소가 바뀌게 되었

다. 중앙 공원은 예전에는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배치의 프랑스 고전 정원 양식이 특

징이었다. 중심에는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유럽식 석조 정자가 있고 주변에는 프랑

스 정원의 기하학적 패턴의 특징을 반영한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개

보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철거되어 현재는 건식 분수 광장으로 바뀌었고 프랑스 

정원의 특징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그림 5-4). 녹색 식재 형태는 풍부하지 않고 

일부 방문객은 활동을 위한 그늘이 부족하고 녹색 식물 품종이 충분하지 않아서 공

원의 계절 변화를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방문객 14, 남성, 60~80세, 지팡 노스 공원

“예전이 더 좋았어요. 땅이 없는 오래된 공원이었어요. 중앙 공원의 변화는 끔찍할 정도예요. 당시 중앙 

공원에는 작고 낮은 담장이 있어 좋았는데 지금은 담장이 사라지고 사방으로 연결되어 버렸어요.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고 여름에는 그늘이 없고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없어요. 좋은 나무는 모두 베어버렸고요. 저희도 

애국심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걸까요? 그냥 베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제 조카가 호주에 있는데, 자기 집 마당에 심은 나무도 함부로 베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5-4.  과거와 현재의 톈진 중앙 공원 조감도 

(출처: Sun, 2009(왼쪽) 및 https://tj.sina.cn/news/2019-11-04/detail-iicezzrr7033270.d.html(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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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주제로 정비된 조계지 공원도 일부 있다. 대표적으로 

지팡 사우스 공원(구 독일 정원)이 있다. 이 공원의 면적은 7,000m2가 넘는다. 현재

의 지팡 사우스 공원은 2008년 개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인구 문화 중심으로 13개의 

조형물과 12개의 선전판을 추가했다. 하지만 공원을 개보수하면서 공원의 원래 양

식을 무시하였고, 공원 중앙에 새로 지은 유럽 고전 양식의 정자와 잔디밭의 다양한 

모양의 조형물은 어색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그림 5-5). 

5.2. 	과거 조계지 공원의 주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오래된 동네에서 오래된 건물은 잠시 머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곳으로 물리적 및 심리적 고향이라 할 수 있다. Jane Jacobs는 

1960년대 초 작은 가게는 상업 공간만이 아니라 도시 지역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중심지이며, 따라서 이를 대형 상업 공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Jacobs, 1961). 이러한 공간이 철거되면 지역사회는 심

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대규모 도시 재개발이 “슬럼화”와 “다양성의 자기 파

괴” 과정, 즉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Ibid.). 안타

깝게도 일부 조계지 공원의 주변 지역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5.2.1 	주변 지역에 새로 시공된 고급 건물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지팡 노스 공원 주변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976년 탕산 대지진 이후 빅토리아 공원 옆에 있던 고든 홀은 1981년 파손되어 철

거되었다. 원래 부지에는 톈진 인민정부의 새 건물이 들어섰다. 당시 고든 홀 뒤에 

있던 톈진 영국 조계 소방서 건물만 보존되어 있는 상태다. 2010년 지팡 북로의 대

규모 건물 개보수가 시작되었다.

고든 홀 부지에 지어진 지방 건물은 철거되었고, 원래 고든 홀 동쪽에 있던 옛 

그림 5-5.  지팡 사우스 공원에 추가된 새로운 경관 요소 

(출처: Yue LU, 2023) 

영국 조계지 소방서도 철거되었다. 2013년 고든 홀 부지에는 커다랗고 고급스러운 

리츠칼튼 호텔이 들어섰다(그림 5-6). 건물 정면의 원래 파란색 벽돌 벽은 붉은 벽

돌 판으로 대체되었으며, 특히 원래 건축물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었다. 2층 규

모의 고든 홀이 4층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확장 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디테일이 비례를 벗어나게 되어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99 

또한 원래 고든 홀의 서쪽과 남쪽에는 타이안로 파이브 코트야드라는 이름의 

고층 건물이 지어졌다. 실제 5성급 리츠칼튼 호텔은 톈진의 현대 금융, 사업 관광, 서

비스 산업의 핵심 지역을 목표로 하는 타이안로 파이브 코트야드 사업의 일환이다. 

2000년대 초 톈진에서는 51억 위안을 투자하여 타이안로를 따라 톈진 영국 양식 지

구(타이안로 영국 양식 지구라고도 함)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공원과 5

개의 코트야드를 기본 단위로 지역의 배치를 구성한다. 톈진 영국 양식 지구의 상업 

형태는 주로 고급 상품 판매, 부티크 호텔, 본사 사무실이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파이브 코트야드 시스템에는 주로 5개의 코트야드가 있다. 코트야드 1호와 3호는 

고급 주거 지역, 코트야드 2호와 5호는 사업 및 상업 지역, 코트야드 4호는 톈진 리츠

칼튼 호텔을 중심으로 한 호텔 단지다. 코트야드 1호는 8~9층으로 된 하이강 경관 주

그림 5-6.  오래된 엽서 속 고든 홀과 현재의 리츠칼튼 호텔 

(출처: Liu, 2016(왼쪽) 및 http://rwtj.tianjin8.com/pic/view/type2/55/id/131.html(오른쪽)) 

그림 5-7.  타이안로 파이브 코트야드 사업 

(출처: Ji, 2018(왼쪽) 및 Yue LU, 2023(오른쪽)) 

99 	 https://mp.weixin.qq.com/s/yh2cNGgNXIPPSyIF6Uygag 



192 193

택으로 200~400㎡의 아파트가 있다. 코트야드 3호는 4~8층 건물로 된 170~700m2

의 아파트가 있으며 일부 세대에는 보모를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그림 5-7).

타이안로의 5개의 코트야드는 보호 구역에 위치해 있다. 사업에는 역사적 건

물의 보존과 정비, 주변 경관에 대한 신축 건물의 조화, 환경 분위기 개선을 중심으

로 한다.100  하지만 고층 신축 건물, 고급스러운 외관, 비싼 집값, 고급 상점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어 버렸다.

이후 앞서 언급한 구 영국 조계 소방서는 호텔 북동쪽에 재건되어 고층 건물에서 

“자랑스럽게” 내려다보이는 외롭고 비어버린 회색의 작은 건물이 되었다(그림 5-8).

지팡 노스 공원 주변만큼 잘 살진 않았지만 투산 공원도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인터뷰 방문객 4, 남성, 60~80세, 투산 공원

“투산 공원에는 나무 몇 그루만 남아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저 작은 언덕도 있긴 하죠. 해방 이후처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까지는 좋았지만 1980년대에는 좋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러한 건물도 없었고 주변 환경도 좋았죠. 과거에는 작거나 낮은 건물만 있었지만 모두 

철거되었어요.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요. 모든 것이 비즈니스에 자리를 빼앗겨 버렸죠.

전반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만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예전처럼 트여 

있지 않아서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어요. 고층 건물만 있는데 실제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돈 없이는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아파트는 200m2가 넘어요. 웨양로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학군이고요.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은 m2당 4만 위안 이상이고 6만 또는 7만 위안은 되어야 해요.”

5.2.2 	공공 시설이 사라짐

현재 지팡 노스 공원은 새로운 도시 랜드마크와 함께 새로운 도시 공공 공간으로 재

탄생했다. 하지만 “재탄생”하면서 많은 주민의 어린 시절이 담긴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공원에는 1980년대부터 대형 벽화 조형물, 원형 분수, 화단, 암석 등이 점

차 추가되었다. 나중에 공중 화장실도 설치되었다. 공원 남쪽의 잔디밭은 어린이용 

그림 5-8.  옛 영국 조계 소방서 재건 

(출처: Ji, 2018) 

휴양 시설, 탁구대 등 스포츠 시설을 추가하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한 

주민은 “어렸을 때 어머니랑 공원에 자주 가서 놀았고 방과 후 반 친구들이랑 공놀

이를 하기도 했는데 그 시절 공원의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라고 말했다(Ji, 

2018). 2010년 지팡 노스 공원은 철거되고 초기 “빅토리아 정원” 모습으로 재건되

면서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원래 있던 오락 시설도 사라지게 되었다(그림 5-9).

재미있는 사실 11 - “코끼리 미끄럼틀과 뺑뺑이”

“제 기억에 “지방당위원회 정원”의 커다란 정자 근처에 어린이용 철제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높이가 1.8m로 

그리 크지 않고 미끄럼틀의 길이는 3m였어요. 주위 아이들은 줄을 서서 미끄럼틀을 타고 재빨리 달려와 다시 

줄을 서곤 했죠. 당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놀이 시설이었어요. 나중에는 철제 미끄럼틀을 철거하고 

시멘트 주조 미끄럼틀을 새로 만들었죠. 코가 긴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미끄럼틀은 높이가 약 3m에 

달하고 계단이 12개가 넘죠. 모두들 코끼리 엉덩이 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 코끼리 머리 안에 서서 한 명씩 

미끄럼틀을 탔죠. 미끄럼틀은 약 4~5m의 코끼리의 몸통이고 표면은 시멘트로 광택 처리했어요.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많이 타다 보니 미끄럼틀은 매끄러워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자주 놀러 갔어요. 좀 

자라서 담력이 생겨서 서서 미끄럼틀을 타기도 했죠. 위험하긴 했지만 재밌었죠. 저처럼 미끄럼틀 타는 

용감한 아이들도 있었죠. 미끄럼틀 옆에는 철제 프레임으로 만든 뺑뺑이도 있었어요. 뺑뺑이에는 양머리, 

말머리, 소머리가 있었죠. 미끄럼틀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은 뺑뺑이를 타곤 했어요. 부모님이 뺑뺑이를 

돌리면 아이들은 그 위에 앉아 즐겁게 빙글빙글 돌았죠. 더 커서 용감해진 저는 빠르게 회전하는 뺑뺑이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죠. 수십 번씩 돌기도 했고요.” (Zhang, 2021)

이전 이탈리아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장이 있었지만 이후 대부분 철거되

었다. 나중에 우표 시장이 되었다. 현재 공원은 마르코폴로 광장의 조형물과 그 주

변의 빌라를 볼 수 있는 작은 광장이 되었다. 새로운 이탈리아 양식 마을의 일부로 

톈진에서 가장 활기찬 밤문화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101  하지만 아이들이 놀고 어른

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사라졌다. 

101 	 https://mp.weixin.qq.com/s/DBkCk1cssCvC-zt-IH66Xw 

그림 5-9.  한때 스포츠 공원이었던 지팡 노스 공원 

(출처: https://mp.weixin.qq.com/s/w-F1fJMih1yscapunrr3vA and https://mp.weixin.qq.com/mp/appmsg/show?search_

click_id=13089547197487586387-1701014071914- 3328631807& biz=MjM5MDA1OTQ3OA==&appmsgid=10013155

&itemidx=1&sign=d11c72dcf136c68216643d89bbdbbfa8#wechat_redirect) 

100 	 https://www.zmcat.com/mweb/community.html?id=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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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계지 공원의 사회적 갈등

사회적 갈등은 특정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유럽에서 조성된 이래 공공 공간

으로서 공원은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중국 본토에서 공원이 

공공 공간으로 도입되면서 공원의 사회적 갈등은 다양해졌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인종, 경제 집단,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다(Sun, 2016). 

5.3.1 	과거 중국인과 서양인 간 문제

중국의 조계지 공원은 중국과 서방 간 갈등의 주요 장이 되었다. 중국 본토에서 조

성된 이래 중국인에 대한 제약이 많았던 조계지 공원은 중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

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중국인과 개 출입 금지”와 같은 규칙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

산된 “공원 운동”으로 인해 중국인에게 조계지 공원은 식민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인이 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식민주의 정책의 존재를 중국인이 

실감하게 되었고 깊은 역사적 흔적을 남겼다(Ibid.).

톈진 최초의 공원인 빅토리아 공원은 사회적 갈등의 장이 되었다. 베이징-톈

진 타임즈는 1895년부터 1896년까지 빅토리아 공원에 관한 기사를 10건 이상 내며 

공원을 사례로 여러 측면의 사회적 갈등을 풀어갔으며 사회적 갈등이 공원의 물질

적 공간에 미친 영향과 변화 또한 기록했다.

그림 5-10.  과거 지팡 노스 공원과 유사한 코끼리 미끄럼틀  

(출처: Zhang, 2021) 

빅토리아 공원은 원래 영국 조계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이

다. 아름다운 환경과 밴드 공연이나 축하 행사로 인해 조계 밖 중국인들의 관심을 

점차 끌기 시작했다. 지방 의회에서 처음 발표한 공원 규정에는 중국인의 공원 입장

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었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중국인은 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조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인이 많이 조계에 거주하게 되면

서 현지 중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다. 

1895년 7월 두 독자의 편지가 베이징-톈진 타임즈에 게재되었다. “백인”이라는 

이름의 독자는 공원에 들어온 중국인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괴롭다고 주장했다. 그

는 지방의회가 “서구 문명”의 일부로서 공원을 중국인 증가에 잠식되지 않도록 최대

한 보호하기를 바랐다. “어머니”라는 또 다른 독자도 빅토리아 공원이 톈진에서 아이

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하며 상류층이 아닌 중국인이 공원에 “넘쳐나” 

그림 5-11.  옛 이탈리아 공원의 사용 구분 구역 

(출처: Liu,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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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의회는 1895년 8월 중국

인은 하루 전에 지방의회 외무실에 가서 입장권을 받아야 공원에 입장할 수 있으며 오

후 5시 이후에는 공원에 입장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발표했다. 입장 규정으로 인해 중국

인과 외국인이 섞일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Zhang, Li and Sun, 2012).

또한 톈진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이 조성한 대부분의 조계지 공원

은 당시 중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별 규정이 있었다. 일부 조계지 공원에는 “식

민지 색채”가 강한 동상과 기념물이 없긴 하지만 조계 문화의 식민지적 성격이 남

아 있다(Liu, 2016). 예를 들어, 이탈리아 공원의 배치도, 정원 조성 방법, 정원 조각

은 실제 이탈리아 정원과 많이 유사하지만 중국과 서양으로 기능적 구역을 구분하

고 두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했다(그림 5-11).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계 

문화의 영향에 따라 중국인과 서양인이 따로 사용하는 공원이 되었다.

이후 “중국인과 개 출입 금지” 등 문제로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공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조계는 중국인의 인식 속에서 금단의 구역이자 식민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인이 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식민주의 정책이 있

다는 점을 중국인이 실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을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로 승화시

켰다. 공원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점차 본래의 사회적 기능을 넘어섰으며 공원 문제

로 형성된 사회적 기억은 민족주의적 감정과 관행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공원은 

당시 중국과 서구 간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다(Sun, 2016).

그림 5-12.  푸싱 공원의 다양한 이용자 간 논쟁 

(출처: Yue LU, 2023) 

5.3.2 	현재 이용자 간 갈등

오늘날에는 조계지 공원의 사용과 관리가 각 사회 집단 간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 

공원의 설립과 관리는 권력자와 관리자의 생각을 반영하고 실제 다자간 사회적 투

쟁의 결과물이다. 계층마다 공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은 

관리자와 일반인이 함께 설계한다.

여러 개보수 이후 기존 공공, 휴양, 장식 공원은 사람들에게 휴식, 재미, 친구와

의 대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소가 되었다. 푸싱 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아침 운동을 

하거나 앉거나 산책하거나 배드민턴이나 셔틀콕을 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이들

과 놀러 가는 등 다양한 집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조화로운 장면 뒤에는 갈등

도 존재한다. 연구 기간 동안 논쟁을 보게 되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춤 연습을 하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공원이 주로 여가와 운동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춤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배경 음악은 상대적으로 시끄러웠다. 시끄

러운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 운동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들은 춤 연습을 하는 사람

들에게 음악 소리를 낮추거나 빨리 나가라고 했다. 춤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반

발했다. 이들은 공원은 모두의 것이며 공원에서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할 권리가 있

다고 했다. 일부 “열성적인” 주민들도 논쟁에 끼어들었다(그림 5-12). 논쟁은 경찰서 

직원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공원의 기능 영역 배치에 대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다

툰 두 집단을 비판하고 교육했다. 결국 양측 모두 실망한 채 자리를 떴다.

인터뷰 방문객 13, 남성, 60~80세, 지팡 노스 공원

“공원에는 오페라를 부르는 사람, 산책을 하는 사람 등 다른 이용자들도 많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나고 춤추는 장비에서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서로 참아야 해요. 공원은 모두를 위한 곳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원이 자신의 집이 아니며 원하는 만큼 조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공원은 모두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 참아야 해요. 노래를 부르고 나는 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원하는 대로 걷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림 5-13.  중앙 공원 주변 중매 코너 

(출처: Yue LU, 2023(왼쪽) 및 Salabert, 2013(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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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행사와 일일 활동 이용자 간의 충돌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중앙 공원을 톈진의 

랜드마크로 만든 특별 활동 중 “중매 코너”라는 것이 있다. 부모가 미혼 자녀의 “이력

서”를 걸어두고 결혼에 관심이 있는 다른 부모와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는 공공 구역

이다. 주말에는 각 지역에서 온 부모나 “중매인”이 몰려 들어 자녀나 고객의 짝을 찾

으러 중앙 공원 주변에 자발적으로 소개팅 시장을 형성했다(그림 5-13). 해당 지역을 

처음 현지 조사했을 때 우리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나이, 키, 경력, 주민등록, 소득, 성

격, 재산 소유, 배우자 선택 요건 등 개인 정보가 적힌 종이를 자전거나 판자에 줄로 매

달아 놓은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곳은 “중매”를 위해 주말에 만나

는 장소로 사람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직 미혼인 가족의 자질을 자랑한다.

하지만 주말 소개팅 행사로 인해 중앙 공원은 시끄러워지고 원래 활동 공간을 

방해하고 교통이 매우 불편하게 되어 일부 방문객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인터뷰 방문객 14, 남성, 60~80세, 지팡 노스 파크 방문객

“공원은 비교적 좋고 비교적 조용해요. 공원에 도입된 변화 중 일부는 엉망이예요. 예를 들어 중앙 공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매 활동을 진행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매우 혼잡해요. 도로가 막혀 교통이 나빠졌어요.”

관광객과 주민 간의 갈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히 관광 축제 기간 동안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사 기간에는 야외 시장 또는 팝업 스토어 등 상업 활동이 공원 등 공

공 공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일상 여가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관광객의 유입에 따라 한정된 공간 자원을 두고 경쟁이 발생하여 공원을 

즐기려는 방문객과 현지인 간 긴장이 높아졌다.

또한 축제 활동에 따라 사람과 차량이 많아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심해진

그림 5-14.  톈진의 연례 베고니아 축제 장면, 지팡 노스 공원 

(출처: 2024년의 첸시 셴) 

다. 이러한 교통 혼잡의 증가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이웃을 돌아다

니거나 필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이 기간에는 공동체 공간의 

즐거움이 방해받고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된다. 위의 사례에서 공공

의 필요가 공원 관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원의 사용과 관

리는 한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의 참여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다양한 계층, 성별, 집단이 각자의 휴양 필요와 선호를 공원 이용에 반영한다. 

6. 	 결론

근대 톈진은 격렬하게 충돌하던 서구와 아시아 민족이 한동안 공존하고 교류하는 

진정한 세계의 축소판으로 변모했다(Singaravélou, 2023). 이렇게 특별한 시대만의 

존재였던 톈진 조계지의 공원은 중국 민족의 치욕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

계에 개방하여 서양 문화와 생활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후 공원의 설계와 이용에 영

향을 미쳤다. 현재 톈진의 과거 조계지에 남아 있는 공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를 

위해 개보수 및 정비 사업을 거쳤다.

한편 여러 연령과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대에는 산책, 휴식, 스포

츠, 친구와의 만남, 아이들과의 놀이 등 여러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공원의 기본 기

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과 정부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일부 단체 행사, 자발

적인 상업적 관행, 정치적 선전 등 새로운 시대에 공원 공간의 특별하거나 “혁신적

인” 용도 및 이용을 발전시켰다. 즉, 공원의 기능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이러한 “혁신적인” 용도는 배타적이지 않다.

본 연구는 조계지 공원에서 공간 활동의 용도를 해석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관행의 의미, 공간 선택을 정당화하는 방문객의 체험을 밝혀내려고 노력했다. 접근

성, 자연스럽고 편안한 공간, 친목 분위기, 향수 등에 따라 공원의 환경과 분위기로 

인해 노인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이 모여든다. 공원은 여

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상호작용과 문화 관행의 핵심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는 함께 작용하여 톈진의 과거 조계지에 있는 공원은 활기

차고 매력적인 공공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공원을 시공하고 사용하는 동안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었

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며 공원의 물질적 공

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원은 단순한 도시 경관이 아니라 도시적 및 

국가적 의미가 있으며 특별한 지위가 있다(Sun, 2016).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조계지 공원들은 중국에서 고유한 역사적 배경, 



200 201

발전 과정, 의미 특성이 있는 독특한 유형의 공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은 각 단계마다 사회의 발전 상황과 이념을 반영하여 다양한 현대적 가치

와 의미가 부여된다. 20세기 전환기 톈진에 대한 본 연구는 제국주의 세계화의 영향

이 얼마나 강했는지 밝혔다. 톈진은 중국이 아니지만 중국의 정치가들이 영감을 얻

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현대화/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톈진은 중국의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는 곳이다(Singaravélou,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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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1.  톈진의 조계지 공원

조계 날짜 면적(헥타르) 면적(헥타르) 면적(헥타르) 면적(헥타르)

영국 1860~1945년 32.6 108.7 270.7 412.1

프랑스 1861~1945년 29.3 133.4 162.7

미국 1862~1902년 8.7

독일 1895~1919년 69.0 211.2 280.1

일본 1896~1945년 111.2 32.7 143.9

러시아 1900~1924년 365.1 365.1

이탈리아 1902~1945년 54.7 54.7

벨기에 1902~1931년 49.9 49.9

오스트리아 1903~1919년 68.7 68.7

부록 2.  톈진의 조계지 공원

방문객 성별 나이 공원 조계 날짜

1 여성 60~80 중앙 공원 프랑스 2023년 9월

2 남성 60~80 중앙 공원 프랑스 2023년 9월

3 여성 20~40 투산 공원 영국 2023년 9월

4 남성 60~80 투산 공원 영국 2023년 9월

5 여성 20~4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6 남성 40~6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7 여성 60~8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8 남성 18~2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9 남성 60~8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10 남성 60~8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11 여성 20~40 지팡 노스 공원 영국 2023년 9월

12 여성 60~80 지팡 노스 공원 영국 2023년 9월

13 남성 60~80 지팡 노스 공원 영국 2023년 9월

14 남성 60~80 지팡 노스 공원 영국 2023년 9월

15 남성 60~80 지팡 사우스 공원 독일 2023년 9월

16 여성 20~40 지팡 사우스 공원 독일 2023년 9월

17 여성 60~80 투산 공원 영국 10.2024

18 남성 60~80 투산 공원 영국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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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과거 영국 조계지였던 톈진 우다다오는 특유의 건축 양식과 유명 정치 및 문화 인사

들이 거주했던 저택이 남아 있어서 현재 중국의 중요한 역사 지구이며 관광 명소다. 

톈진의 산업과 경제적 지위가 쇠퇴하면서 지방 정부는 SNS를 중심으로 우다다오를 

도시 홍보와 발전의 중심에 두고 관광을 발전시켜 이른바 왕홍 관광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때는 애통하고 치욕스럽게 여겨졌던 식민지 역사가 “서구적 특성”을 지닌 

관광지를 광고하는 소재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우다다오의 관광화와 유산화의 역사, 구체적으로는 우다다오

가 SNS 관광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변화했는지 전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확

립된 문화유산 이미지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문화유

산 관광 개발과 도시 개발의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논의했다. 본 연구는 민족지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관광 활동에서 역학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지역 문화유산의 경

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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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 

본 연구는 “왕홍 도시화의 영향을 받은 변화하는 문화유산 경관: 인터넷 인기 관광

지로서의 과거 조계지”라는 제목의 전년도 연구의 연장선이며, 2023년 한국전통문

화대학교의 “유네스코 석좌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했다. 이전 연구는 우다다오를 

비롯한 과거 조계지의 왕홍 도시화 현상을 중심으로 했지만, 본 연구는 이전 연구의 

사전 및 후속 연구로서 그 결과를 확대하고 맥락화한다.

1.2. 	 연구 목적

•	 사전 연구 관점: 왕홍 도시화의 뿌리 추적

�본 사전 연구에서는 우다다오가 왕홍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된 

유산화와 관광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는 광범위한 도시 개발 

목표에 맞게 문화적 요소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재해석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20세기 후반 우다다오의 식민지 시대 건축과 국제적 근대성 간 

연관성은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이라는 틀 안에서 재평가되고 재조명되었

다. 이 지역의 변화는 문화유산과 관광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며 소셜 미디어 

이전 시대에 우다다오의 다층적인 의미와 정체성을 형성한 과정을 반영한다.

�본 사전 연구는 중국이 식민지와 현대사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면서 글로벌 추

세를 따르고자 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의 정책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

한다. 우다다오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식민지 이후 시대라는 맥락에서 나타났으

며, 지역의 “이국적인” 조계지의 역사는 과제이자 기회가 되었다. 유산화는 새

로운 범주로서 역사적 감상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관광화는 과거를 경제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왕홍 담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지역 

내러티브가 국가적 및 세계적 열망에 맞게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줬다.

•	 후속 연구 관점: 포스트 왕홍 시대의 과제

�동시에 본 연구는 왕홍 중심의 인기가 정점을 찍은 후 우다다오에서 현재 어

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연구하는 후속 연구이기도 한다. 틱톡, 샤오홍슈

와 같은 플랫폼으로 형성된 왕홍 도시화의 폭넓은 영향은 지난 5년 동안 관광 

관행, 문화유산 내러티브, 경제 패턴을 재정의했다. 왕홍이 초기 유행했을 때 

우다다오에 커다란 인지도와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피

상적인 참여, 과도한 상업화, 지속 불가능한 개발 모델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

도 발생했다.

�또한 본 연구는 포스트 왕홍 시대로 볼 수 있는 현재에 떠오르는 기회와 과제

에 대해 고찰한다. 소셜 미디어 중심의 관광이 포화에 이르면서 문화 창의성과 

문화유산 관리를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러한 변화는 지속 가능성, 진정성, 포용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창의적인 문화 산업이 왕홍 관광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의 동일한 상품화와 획일화를 영속시킬 위험이 있는지 

살펴본다.

2.	 배경

2.1. 	 “복합화” 분야: 중국의 조계지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시 일부에서는 국제 조계

지가 생겨났으며,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이어 불평등 조약이 체결된 후 도시의 일

부는 여러 식민지 제국 출신 외국인이 정착하도록 따로 조성되어 독립적이고 확립된 

행정, 사법부, 도시 계획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억압과 저항이라는 제국주의 패러다임

과 달리 Osterhammel(1986)이 “반식민지”로 명명한 이러한 도시 영토는 협상과 타협, 

대립을 통해 현지인과 외국인, 서로 다른 제국 간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공간적 긴장

을 보여주며 세계화의 대안적 역사를 제시한다(Singaravélou, 2017). 2009), 도시 계획 및 

건축 설계 아이디어에 대한 많은 실험과 서구 계획가의 관련 인프라, 물품, 기법(Falser, 

2021)도 중국 도시 개발 근대화의 초기 단계로 간주되었다. 조계지는 “서구 모델”의 모

방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열망, 필요, 투쟁의 절충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Li, 2013).

조계지는 세계화 맥락에서 도시 및 건축사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제공하며, 식

민지 문화유산의 변화를 형성하는 핵심은 역사적 공간적 특성이라는 상상적 가치

에서 도출된다. 조계의 역사는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1990년 이후 도시 개발에서 중국의 개방, 세계화, 현대화라는 내러티브를 견인하는 

경제적 및 상징적 자본 역할을 했다(Gravari-Barbas et al., 2020). 조계지는 지방 정

부가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복원, 변형, 재배치하여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다. 

조계지의 역사적 건축물과 도시적 특성을 도출하여 이국적인 문화 테마공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적인 대도시이자 창의적인 소비지로서 도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탈식민지 관계에는 과거 식민지 열강과 과거 식민지 간 문화, 

경제, 권력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변화 과정으로 인한 역학 관계의 변화가 있

다. 조계지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표는 세계화 

순환, 특히 디지털 도시 경관 맥락에서 관광 개발과 비판적 문화유산 연구에 대한 

성찰에 있어 비판적 접근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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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톈진의 외국 조계

베이징에서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강변 도시인 톈진은 근대 중국 역사에서 중

요하며 경제적 역동성이 특징이다. 또한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적이며, 오래된 조계

로 인해 정치적으로 정교한 문화유산이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 보호와 강화는 “굴

욕의 세기”를 지우려는 욕구, 20세기 초 지어진 건축 건물로 유행에 부합하는 여가 

지구를 조성, 세계유산 등재 준비 등 상충되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2차 아편전쟁이 종료했을 때, 톈진은 서구 조계를 받아들여야 했던 중국의 항

구 도시 중 하나였다. 9개 열강(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

아-헝가리, 러시아, 벨기에)이 조계지에 주거지, 호텔, 공장, 은행, 학교, 병원, 기업을 

지어 1860년부터 2차 대전까지 톈진은 “세계의 축소판”이 되었다(Singaravélou 2017). 

톈진은 대도시이자 50년에 걸쳐 서구 열강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인과 도시 

관계자 이후 일본 식민주의자(1937~1945년)에게도 근대성의 실험실이 되었다.

빈하이 신구가 해안에 조성되어 베이징(징), 톈진(진), 인근 허베이성(지)을 잇

는 “징진지”로 불리는 주요 경제 중심지의 일부인 주요 산업 항구이다. 항공, 통신, 화

학, 제약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같은 이름의 도시와 교외 및 농촌 지역을 포함

하는 톈진의 영토는 약 12,000km2(일드프랑스와 동등한 규모)에 달하며, 총 인구는 

1,500만 명 이상이다. 베이징, 충칭, 상하이처럼 톈진도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리한다.

톈진은 대조적인 도시 경관을 보여준다. 21세기 초 이후 중국의 일반적인 상황

에서 도시 문화유산 강화의 공통된 특징에는 국가 정체성과 내수 소비가 주요 경제 

이슈가 된 상황에서 빠른 관광 개발과 독특한 역사문화적 특성 추구 등이 있다.

2.3. 	 톈진 우다다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톈진 남부의 즈주린 주변 지역은 영국 조계지

로 지정되었으며, 초기 규모는 460에이커였다. 1870년 톈진에서 반가톨릭주의가 등

장하였고 조계지로 외국인이 몰려들었다. Alexander Michie는 1888년 영국 조계지를 

“두 줄의 느릅나무가 늘어선 길고 곧은 중앙 거리... 크고 아름다운 외국 주택의 출

현으로 조계만의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묘사했다(Tianjin Local History 

Editorial Committee, 1996: 21). 1947년에 영국 조계지는 버려졌다. 영국 조계지는 

일본이 지배하던 1941년부터 1947년까지를 제외하고 85년 동안 톈진 경계와 독립

된 사실상의 분리된 영토로 영국 의회와 영국 노동부가 관리했다.

우다다오 지구는 1903년 영국 조계지의 3차 확장에 포함되었다. 영국의 저명

한 건축가이자 공학자 Henry McClure Anderson은 당시 인기를 끌었던 정원 도시라

는 개념으로 지역을 설계했다(Tianjin Local History Editorial Committee, 1996). 에딘

버러를 모델로 삼아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유동적이고 질서 정연한 배치로 구역 설

정과 건축 관리를 추구했다(Gravari-Barbas et al., 2020). 영국 조계지에는 발전소, 지

하수망, 그린벨트와 같은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했다. 효과적인 계획과 설계로 당시 

중국 북부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 지역이 되었고 주택이 조성되었다. 주민들은 화장

실, 난방 보일러, 욕조, 전기, 폐기물 처리, 화재 방지를 포함하여 당시 세계에서 가

장 발전된 도시 관리와 생활 환경을 누렸으며, 진정한 “귀족의 영토”이자 “근대 생

활의 실험실”이었다(Chauffert-Yvart et al., 2020). 아름다운 생활 환경과 조계의 특

별한 정치적 지위로 인해 근대 중국 시대의 정치, 군사, 문화 분야의 중요 인사가 이

곳에 모여 살면서 중국 근대사의 중요 무대가 되었다.

2.4. 	 우다다오의 관광화 및 유산화 과정의 간략한 역사

2.4.1 	“귀족의 영토”라는 가면 해체: 1949~1976년

1948~1949년 우다다오의 일부 주민들은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이주했고 부동산은 

새 정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택은 공공 부문 사무실과 노동자 숙소로 바

뀌었다. 신규 노동자 주택이 조성되어 산업용 토지의 비율이 증가했다(Yang, 1996).  

우다다오에서 “상류층 은둔지”는 점차 사라지고 일반인의 공동 생활 및 생산 공간으

로 바뀌었다. 그 결과 “톈진 억양 이용자” 공동체가 “비톈진 억양 이용자”의 공간으

로 들어가게 되었다(Feng, 2007). 우다다오 영토의 특성이 해체되고 공간의 특성이 

크게 바뀌었다.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인한 파손으로 일부 건물은 상태가 악화되었다. 주택 소

유를 일반인에게 허용하면서 많은 빌라 세대들이 다수의 거주자에게 배정되거나 임

대되었다. 다락방, 지하실, 주방도 침실로서 배정되거나 임대되었다. 우다다오의 생

활 공간은 일반 톈진 주민이 욕실, 주방, 기타 시설을 공유하는 공동 생활 공간이 되

었다. 거주 공간 확장을 위해 주민들은 건물 주변의 화단, 울타리, 유럽식 가로등을 

철거하고 새롭고 단순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Guo et al., 2017). 1976년 톈진에

서 100년 만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크게 손상되었다. 피난처를 찾아 우

다다오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Zhang & Han, 2014). 지진 발생 이후 손상되지 않은 건물들은 측면 빔으로 보강했

다. 그 결과 건축 양식과 경관 이미지는 완전히 폐쇄된 부유층을 위한 공간에서 시

민의 공동 생활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2.4.2 	관광 마을의 전략으로 문화유산 유적지의 이미지 정의: 1976~2005년

1978년 경제 개혁 이후 관광은 “경제 근대화를 위한 전략적 부문이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시험지”로 여겨졌다(Chauffert-Yvart et al., 2020). 반면 당국은 통합 관

리 시스템과 계획 지침을 수립하여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다(Qiao,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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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2002년 톈진 당위원회와 지방 정부는 8년 동안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업 및 사업 

제도 혁신, 현대적 기업 시스템 구축, 외국인 투자, 선진 기술 및 경영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Party History Research Office of the CPC Tianjin Municipal Committee, 

2018). 2003년 이후 톈진은 현대적인 국제 항구 대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Dai, 2006).

식민지 유산은 톈진의 근대화와 변화 및 동서양의 문화 교류에 객관적으로 기

여한 역사적 사례로서 톈진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동력이자 기회가 되었다(Lu et al., 

2019). 2005년 다이샹룽 시장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이고 식민지적인” 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Zhang and Han 2014). 2006년 발표된 제11차 톈진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에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톈진의 급속한 발전을 국내외 대중에게 소

개하고, 관광 자원을 통합하며, “톈진과 현대 중국”이라는 관광 브랜드를 만들고, 우

다다오 등 여러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Dai, 2006).

“보편적 건축 박물관”이라는 양식적 특성을 지닌 우다다오는 도시 변화의 맥락

에서 현대성과 경제 변화 내러티브에 진입했다. 1984년 톈진 시장 리루이환은 우다

다오에 도시계획관리실 수립을 제안했다.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는 톈

진에서 제출한 계획 초안을 승인하고 우다다오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

했다(Chauffert-Yvart et al., 2020). 같은 해 허핑구 조사 결과 높은 건물 및 인구 밀도, 

낮은 생활 수준, 시설 부족, 불법 건축이 주요 도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Qiao, 

1994). 그 결과 우다다오 지역의 산업체들은 철거되었고 주거용 토지의 비율이 줄

어들었으며 토지 용도를 상업, 사무실, 교육으로 변경했다(Li, 2009). 허핑구는 휴양 

장소와 쇼핑 센터가 밀집되어 톈진에서 가장 국제적인 지역이 되었다(Liu and Chen, 

2004). 우다다오는 신흥 상업 지구로 도시 구조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독특한 지역

이 되었다.

우다다오는 문화유산 유적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1993년 지방 정부 총국에

서는 샤오양로우(XiaoYangLou)를 “소중한 양식과 문화유산의 역사적 건축물”로 자

리잡게 한 작은 서쪽 건물로 정의하고 공공 소유의 샤오양로우를 허가 없이 판매

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샤오양로우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다

(Yang, 1996). 1994년 우다다오를 완전한 역사 지역으로 간주한 “우다다오 건설관리

보호계획”에서는 보존, 건설,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안하고 철거와 신축

을 제한했다.

1999~2000년 마련된 우다다오 개선 계획에서는 지구에 대한 개보수 시범 사

업을 시작했다. 우다다오를 특별 보호 조항이 있는 역사 보존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

진 이후 16만m2의 신축 건물을 무단 건축물로 분류하여 정리했다(Zhang and Han, 

2014). 2006년 톈진시 정부는 “역사적 건물 보호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역사적 

건물”을 법적 용어로 정의하고 보호 대상 건물을 분류하고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

정했다. 관광 및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규제가 시행될 것을 예상하여 거리의 역사

적 건물들은 개보수하고 상점과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인프라를 개보수하

여 지하화했다. 이러한 조치로 우다다오는 조계 시절의 모습으로 일부 복원되었다

(Zhang and Han, 2014).

2.4.3 	분쟁 중인 부동산 개발과 관광: 2005~2014년

2008년 초 톈진 정부는 우다다오에서 약 113,000m2 규모의 “주커마오디(JuKeMaoDi)”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 문화, 박물관, 휴양이 융합된 관광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닌 다수의 건물들을 철거하기로 결정

했다. 이는 도시 경관의 완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의 바람과는 맞지 않았

다. 2000~2010년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2004년에는 “톈진의 기억(Memory of Tianjin)”이라는 자원봉사단이 결성되어 

“잃어버린 톈진 복원” 캠페인을 진행하여 위챗,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역사적 이야기를 공유했다. Feng Jicai 등 엘리트 학자들은 학문적 및 사회적 문화유

산을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톈진의 역사적 건물 보존을 위한 현지 규정에는 부합하지

만 2008년 7월 1일 발효된 “역사 도시 보호를 위한 국가 규정의 보존 완전성”이라는 

개념에 위배된다고 중앙 정부에 제안했다. 국가문물국은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사

업을 검토하고 검증했으며, 결국 “주커마오디”의 개발은 중단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우다다오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생겼고 우다다오의 보존 계획은 국가적 수준으로 

올라갔다.

2010년 초반 “우다다오 보호 및 이용 시험 구역”은 톈진의 10대 핵심 관광 사

업 중 하나로서 “주커마오디”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공식 대체했다. 사업 면적은 

3.3헥타르, 건축 면적은 36,500m2이며, 칭왕푸 부지와 셴농 부지로 구분되었다. 대

규모 사업은 마침내 소규모 개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단계에서 THARD는 고급 

클럽하우스인 칭왕푸(2010~2011년 시공), 시민 문화 여가 센터인 민위안 경기장

(2012~2014년 시공), 레스토랑 및 창작 기업 셴농 코트야드(2008~2013년 시공), 민

위안시리 문화예술지구(2009년 시공) 등 여러 대표 사업을 진행했다. 개보수 단계

에서 철거된 건물은 없었지만, 지구는 전체적으로 재편되었다. 예를 들어, 셴농 코트

야드에는 개방된 공간에 새로운 “샤오양로우”가 들어섰다. 민위안 경기장 내부는 침

몰한 광장과 열주가 있는 로마 양식의 광장으로 재건되었다.

자원봉사단은 반발이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했다. 2011년에는 톈진 역사

문화지구 보호 계획이 도입되어 “모든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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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사적 건물의 특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 보호 원칙이 승리했다

(LaoMuCaoTang, 2012). 반면 THARD는 “법적 틀 안에서 보존과 과학적 이용 방법

을 모색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보고 있다(LaoMuCaoTang, 2012). THARD는 

건물에 “현대적인 도시 생활 양식”을 부여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역사적 및 문화

적 가치와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다. 또한 “이후 4A 

관광 부문 신청의 성공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역 문화 보존 정책의 요건과 높은 개발 비용, “느린 사

업 투자 회수율과 기업의 거부감”은 THARD 진행을 방해하는 주요 문제였다

(LaoMuCaoTang, 2012). 한편으로는 우다다오의 복잡한 부동산 권리, 높은 땅값, 높

은 유지보수 비용이 문제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각 부처에 소속된 톈

진 문화유산국, 토지자원주택국, 톈진 계획국은 상호작용과 소통이 제한되어 있어 

보존에서 여러 기관의 구분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들 기관과 관광 기관 간 공동 

업무는 거의 없고 중복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Chauffert-Yvart et al., 2020).

이 단계에서 방문객의 의견은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 국민의 비판은 크

게 3가지다. (1) 샤오양로우의 대부분은 개방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

고, 거리에는 문화 정보와 관광 가이드가 부족하다. (2) “지역 상류층”을 위한 고가

의 클럽과 레스토랑, 비싼 “특수” 레스토랑 등 지역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3) 상류

층 개발 모델로 인해 “톈진”의 이미지가 지워져서 개보수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이

지 않았다.

일반 거주민의 기억은 개보수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민위안 

경기장은 톈진 타이다 팀의 홈구장이며 톈진 시민들이 도시와의 유대감과 정체성

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민위안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일반인에

게 저렴한 여가 활동이었다. 하지만 경기장의 “로마 양식” 개보수와 수입 제품을 판

매하는 고가의 카페와 마트의 등장으로 톈진 시민들은 “옛 민위안”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되었다(2022년 우다다오 주민 인터뷰). 

2.4.5 	창의적 담론을 통해 관광의 변화 추구: 2014~2019년

2013년 우다다오의 역사적 건물들이 포함된 “톈진 우다다오 현대건축단지”가 종합적

인 경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화유적보호법」과 「역사도시보호규정」에 

따라 7번째 국가 중점 문화유적 보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Tianjin Daily, 2013). 2014

년 국가여유국은 “우다다오 문화관광특구”에 관광 부문 4A 등급을 부여했다.

방문객의 구매력을 높이고 문화유산의 질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은 우다다

오의 관광 이미지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 우다다오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지

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300만 명이었다. 하지만 2014 톈진 통통계연보에서는 시장 

수요가 강하지 않고 경제 운영의 자율적 성장의 내적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톈진 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반등의 기반과 지속 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09년 톈진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조정 및 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소프트 및 창조 산업”을 제시했다(Liu, 2009).

2.4.6 	“왕홍 도시”에서 왕홍 관광지 조성: 2019~2021년

“창의적인 도시”와 “왕홍 도시”의 융합은 우다다오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 2019

년 7~8월 “민위안”, “창조 바자회”, 여러 홍보용 전문 레스토랑과 함께 “인플루언

서” 및 “틱톡”이라는 검색어가 우다다오의 위챗에 게시되었다(WeChat Wudadao 

platform, 2018).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음악 축제, 야시장, 창의적인 바, 공예품 노점 

등 이미지가 대표 건물과 함께 반복 게시되었다. 또한 우다다오는 “아이스크림 공모

전”(WeChat Wudadao platform, 2019년), “가장 아름다운 우다다오 사진 찍기 1000명 

프로젝트”(WeChat Wudadao platform, 2019년)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여 영향력 있는 

도시로서 우다다오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또한 우다다오는 “진청 

야시장 소비 축제”의 일환으로 “본 맥주”와 “셴농 여름 문화 시장”과 같은 소비자 축

제를 개최하려고 한다(Sina Tianjin, 2020). 2021년 4월, 우다다오 관광특구는 5개 온라

인 플랫폼을 통한 오디오 및 비디오 공모 및 공개 투표에서 “새로운 톈진 랜드마크”의 

첫 번째 장소로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에서 네티즌과 유명인은 온라인 광고에 촬영지

를 “홍보”하고 “도입”하여 실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했다(Tianjin Daily, 2021).

이러한 “왕홍”의 물결 속에서 일부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민위

안 경기장 근처의 한 서점은 베스트셀러 판매를 거부하고 웹 유명인의 내부 사진 촬

영을 허용하지 않았고, “우다다오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

했다. 양식 레스토랑 “디센트”의 주인은 유명 후기 웹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는 것을 

거부하고, 친구의 추천을 통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서양 음식 문화를 홍보할 것이

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플루언서”라는 이미지에 반발하는 주인에게는 강력한 경

제적 또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예: 디센트 주인은 국민당 고위 인사였던 차오쿤의 

증손자였다). 그들은 우다다오를 “관광지”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면서 돈을 벌지 못

하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3.	 방법론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인류학적 및 사회학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사회적 역학 관계

로서 관광화 과정과 건축 및 도시 경관의 공간적 유산화를 연계하는 것이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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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목표는 1980년대 이후 중국 관광 발전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 역학 관계의 역사, 

경관 공간의 외부화 및 중첩, 이에 따른 관광과 유산의 공간 정비 간 상호작용 방식

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텍스트 분석과 현장 조사로 구성된다.

•	 텍스트 분석

1)	 영국 조계지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우다다오가 역사적으로 조계 양식 특

징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장에는 톈진 출판사에서 

출판한 영국 조계지 기록 시리즈를 담았다.

2)	 수년간 톈진 정부의 정책 자료와 법규를 분석하여 정부 내 권력 관계, 권한과 

책임의 속성, 협력 패턴을 텍스트 관점에서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장에는 톈

진 역사 연감과 톈진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했다. 정책과 고유명사의 변화

를 정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우다다오 유적지의 이미지 변화를 조사했다. 철거 

공고, 투자 문서, 관광 홍보 자료 등을 분석해 공간 개발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기업 광고 및 자체 홍보, 관광객의 SNS 댓글 등 텍스트를 통해 우다다오에 어

떤 공간 이미지가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했으며 공간 주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

지 연구했다.

3)	 기존 학술 연구 자료도 포함하고 학계의 주요 연구 관심사 및 키워드를 검색하

여 학계가 우다다오 개발을 어떠한 관점에서 개입했는지 살펴보았다.

•	 민족지학적 접근법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는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인터뷰와 민족지학으로 

나누어진다.

�정성적 인터뷰는 주로 반구조화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인터

뷰에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1)	 방문객 방문객은 우다다오를 일상적인 소비 장소로 이용하는 톈진 주민, 중국 

외 지역에서 온 방문객, 외국인 관광객 등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2)	 계획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공무원(예: 기획국, 주택국, 문화유산국, 관광국 소속).

3)	 우다다오에서 활동하는 상인.

4)	 거주민. 공화정 시대의 주민과 그 후손, 1949년 이후 주민, 2000년 이후 새로 

이주한 주민의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행정 기관의 소유자 대표.

6)	 전문가 및 연구원.

7)	 톈진 추억 팀 등 자원봉사자 보존 팀.

8)	 이미지 홍보에 관여하는 디자이너, 장인, 자비 출판자 등 문화 종사자. 

참여 관찰에는 도시 및 주거 환경 관찰, 게스트 하우스, 바, 카페, 아트 스튜디오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 실험, 계획 및 의사 결정 기관에서 관찰이 이루어졌다.

공간 관찰은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	 도시 규모 - 도시 규모에서 도시 경관 및 방문객과 거주민의 활동

2)	 근린 규모 - 이웃 간 통합 및 배치, 관광지 및 방문객 경로 선택

3)	 개별 건물 규모 - 건물 정면의 변화 및 특성, 내부 공간의 사용, 특성, 방식. 단

지 공간 사용, 건축 변화의 논리, 공간을 사용하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행동

4)	 간판 및 상징적 규모 - 로고, 브랜드, 내부 이미지

4. 	 우다다오의 유산화 및 관광화 사업: 왕홍 관광의 이전 역사

4.1. 	 톈진의 역사 보호의 발전

톈진일보의 역사 경관 보호와 관련된 내용에는 “역사 경관(历史风貌)”이라는 용어

는 1984년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내용이 톈진이 아니라 후난성의 유적

지인 악양루에 대한 것이었다. 글에서는 1984년 3월 문화적으로 유한 옛 건물인 악

양루는 “오래된 것을 그대로 수리한다(repairing the old as it was)”는 원칙에 따라 개

보수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에서 역사적 경관의 개보수와 보호가 역사 무대

에 등장했음을 보여준다(Tianjin Daily, 1984).

6개월 후 1985년 톈진일보에는 톈진의 옛 건물 보호에 관한 사설이 게재되

었다. 사설은 주로 지역 여신의 궁전인 천후궁(1326년 건립), 도교 사원인 옥황각

(1427년 건립), 공자 사당인 문묘(1436년 건립), 대묘(1703년 건립), 톈진의 민간 신

앙 사원인 루주궁(1719년 건립) 등 톈진 구시가의 옛 건물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건물들은 톈진의 지역 문화와 민속 전통을 주로 보존하고 있다. 사설은 전통 

식당과 신발과 모자를 파는 상점 등 무형 문화유산 보호도 언급했다. 사설은 경제 

개혁과 고층 빌딩의 부상 속에서 역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며 글을 마무

리했다(Tianjin Daily Database, 1985).

같은 해 톈진의 첫 역사 건축물 보존 사업인 옛 문화 거리 사업이 완료되었

다. 해당 사업은 구시가지의 3개 강이 교차하는 지점 근처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청나라 양식의 건축물이었다. 보고서에는 첫째, 사업이 관광객을 위한 것이며, 둘

째, 국가 문화, 정신, 전통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역사적 예술 형식의 가치를 논의한

다는 두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기사에서는 톈진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문화유산 

담론에서 중요한 화두인 현대화와 완전한 서구화 간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Tianjin Daily databas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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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8월 톈진은 지방에서 각 지역으로 분권화하고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 개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시 건설과 개보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두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해당 지구에 상업용 주택 건설을 허용하여 역사 지역에서 거

주민을 이주시킬 공간을 조성하였고 시에서는 건설을 위한 기금을 축적했다. 둘째, 

개혁은 거리와 역사적 건물 개보수와 위생 및 환경 조건 개선과 같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Tianjin Daily Database, 1986).

1986년 말 구이 거리(4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톈진 최초의 상업 중심지 중 

하나)는 복원을 진행하고 전통 양식의 건물을 추가로 완공했다. 이러한 개보수를 통

해 거리의 역사적 특성이 복원되었으며, 전통 건물 수는 12개에서 106개로 9배 증가

했다. 상업용 매장 수는 60개에서 131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톈진의 상업 역사에

서 한때 유명했던 첸샹이 및 루이푸샹 등 많은 유명 옛 상점에 철제 꽃 차양, 큰 처마, 

개방형 복도 등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복원하여 과거의 모습을 찾도록 했다. 현재 구

이 거리에는 50,000여 종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중국 전국의 특산품

과 브랜드 제품이다(Tianjin Daily Database, 1986년).

1987년 국무원은 톈진을 “역사문화명성(历史文化名城)”으로 선언했다. 9월 

사설에서는 옛 건물의 복원과 박물관으로 전환을 문화 보존 노력의 모범 사례로 높

이 평가했다. 이 단계에서는 톈진이 옛 역사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통

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과 함께 관광이 공식적인 목표로 도입되

었다. 이 단계의 담론이 강조한 것은 문화적 인사의 거주지 등 톈진만의 역사적 건

물이었다(Tianjin Daily Database, 1987).

“산차커우 경관구(이어지는 지역)를 개발하여 톈진의 초기 정착지 관광지와 융합해야 한다. 천호궁은 옛 

운하 운송 수단을 소개하고, 다구포대에서는 방문객이 반외세 전투를 돌이켜 볼 수 있다. 문묘는 초기 교육 

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저우가 조상당을 통해 베이양 산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옛 상공 회의소 부지는 

국가 부르조아의 역사적 지위와 역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할 것이다 ... 옌시우, 옌푸, 량치차오, 

장포링, 마치앤리, 리수통 등 문화 인물도 있으며, 이들의 거주지를 보존하거나 동상을 세워 이들을 기려야 할 

것이다”(Tianjin Daily Database, 1987).

같은 기간 동안 난먼와이 거리를 따라 전통 양식의 건물이 건설되어, 난먼와이 거리

는 호텔, 레스토랑, 기타 명소를 위한 거리로 변화되어 관광객을 위한 도시 경관을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도시 지역을 개보수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논의도 시

작되었다. 

“필자는 최근 독일 도시 협회의 베를린 지부에서 주최한 도시 건물의 신중한 복원에 관한 전시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크게 감동했다. 옛 도시 건물을 개보수한 성과와 경험을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피상적으로 유행하는 

건축 장식을 따르기보다는 각 건물의 새로움, 양식, 개성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과 도시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 건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설계 계획은 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건축 이미지와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자, 전문가, 지역 대표, 이용자의 반복적인 연구, 비교, 검증을 거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신중한 접근법은 맹목적이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톈진의 상황은 독일과 

다르며 다른 국가의 방법을 맹목적으로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는 분명 

배울 점이 있다. 복원 방법론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에게 “신중”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적절한 대로 참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Tianjin Daily Database, 1987).

1989년 지역 경관 - 관광 문화 개발에 관한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관광 개발 

시 톈진의 역사적 특징과 투쟁을 반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유적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역동적인 홍보 방법이 부족하여 관광객

은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Tianjin Daily Database, 1989).

톈진 정부가 도시 전역의 역사적 건물의 보호, 관리, 계획, 개보수, 교체를 조

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톈진 역사경관건축보호추진단을 수립하기로 결

정한 것은 1998년이었다. 이 작업은 처음에 톈진 주택 관리국에서 실시했다. 1999년 

우다다오(오대로) 지역 개보수에 착수했다. 우다다오 건물의 악화는 3가지 과정에

서 발생했다.

1.	 1949년 이후 변화: 1949년 이후 우다다오 지역에 거주하던 엘리트와 영향력 

있는 인물 중 일부는 떠나거나 재산을 새 정부에 넘겼다. 서양식 주택의 대부

분은 정부 간부를 위한 사무실이나 기숙사로 용도를 변경했다. 주택 수요가 증

가하면서 여러 가구가 한 집을 공유하게 되었다.

2.	 추가 정치 개혁과 격변: 이후 정치 개혁과 불안이 계속되는 동안 많은 서민이 

우다다오로 이주하여 주택은 더욱 구분되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많은 노동자 

계급 가정이 우다다오로 이주하여 인구 구성은 엘리트에서 일반 시민으로 완

전히 변화하게 되었다.

3.	 1976년 탕산 대지진 이후: 1976년 탕산 대지진 이후, 우다다오의 넓은 안뜰과 

공터는 피해 주민이 임시 대피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지역에는 다

양한 주거 형태가 혼합되게 되었다(Zhu, 2012).

이 기간 동안 우다다오의 일부 토지는 노동자를 위한 주택 건설과 같은 신규 건설에 

사용되었다.

1998년 톈진 역사경관건축보호추진단의 발언은 톈진의 역사 경관 보호 담당

자 사이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우다다오는... 20세기 초 중국 해안 개항 도

시에서 고급 주거 건축물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며 중국이 전통 폐쇄 사회에서 현대 

개방 사회로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 중국 주거 건축과 생활 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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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여주는 이곳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잠재적 가치를 지닌 희귀한 살아 있

는 역사이다”라고 말했다(2024년 톈진 역사경관건축보호추진단 단장 인터뷰). 

중국 개혁 개방의 초기 단계 이후 톈진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지역, 민속, 

반식민지 유산에 집중하는 것에서 식민지 요소가 있는 조약 항구 양식의 건축물을 

유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톈진 지도부의 이러한 관점 변화는 구시가지

의 인구 밀도, 심각한 파괴, 과밀화로 인한 것이지만, 우다다오는 상대적으로 보존

되고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효과 때문에 격변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실 이미 1994년에 우다다오의 역사 보호 계획은 시작되었다. 1994년 우다다

오 건설관리보호계획에서는 우다다오를 “서양 고전 양식 경관 보호 구역”으로 정의했

다. 이러한 정의는 다소 자의적이어서 모더니즘 운동의 반영 등 지역 건축의 변화하

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지만, 계획은 우다다오를 전체 역사 지구로 취급하여 보호, 

건설, 관리 조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역사경관보호추진단이 설립된 후 우다다오의 개보수는 1999년 공식 시작되었

다. 첫 개보수 사업은 문난가에서 진행되었고, 같은 해 우다다오 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노력이 이어졌다. 2000년에는 마창가 개보수가 시작되었고 2001년

에는 달리가, 창더가, 충칭가가 복원 대상이 되었다. 2001년 기존의 우다다오 건설관

리보호계획이 수정 및 개선되었다. 2003년 톈진 역사경관건축보호실이 주택국 관리 

하에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도시 전역의 역사적인 경관 건축물의 보호, 관리, 계

획, 개보수, 교체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해 톈진 지방 인민대

표대회(톈진 입법 기관)의 한 의원이 최초로 역사 경관 건축 관리를 위한 법안을 제

안했다. 입법 작업이 곧 시작되었으며, 역사적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

고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 정부, 주택국, 지역사회 관

리 단체가 다양한 교육과 동원에 노력을 기울였다(Cai et al, 2016).

2004년부터 징위안, 우다다오, 지팡 북로 등 역사적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중

심으로 특정 보호 구역에 대한 지도를 파악하고 검증하며 작성했다. 당시 톈진 시장

과 부시장은 이러한 작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역사 보호 노력과 

입법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건설부에 제출되어 “중국 거주환경상”을 수상

했으며, 톈진을 국제 무대로 진출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홍콩에서

도 홍보되었다(담당자 인터뷰, 2024).

2005년에는 톈진 역사경관보호추진단은 톈진 역사경관보호위원회로 재편되

었다. 우다다오의 비역사적 건물 철거, 집 수리, 지역 내 상업 활동 관리를 공식 시작

했다. 우다다오는 중국 톈진 경제협력투자박람회에서 “톈진 역사경관건축자원전시

회”를 통해 톈진의 상징이 되었다. 같은 해 톈진 역사경관건축보호규정이 공식 통과

되어 323개의 역사 건물이 처음 승인되었다. 동시에 해당 행정 규정인 톈진 역사경

관건축활용관리조치가 발표되어 합법적으로 주민의 이주를 허용했다. 또한, 톈진 역

사건축복원개발공사(THARD)를 설립하여 징위안과 같은 곳에 주민 이주를 시작했

다(Cai et al, 2016).

2006년 우다다오의 거버넌스는 거리 관리에서 코트야드 내 불법 구조물 대응

으로 확대되었다. 205개의 역사적 건물이 두 번째로 승인되었고, 첫 번째 역사적 건

물에는 명판이 부착되었다. 지방 정부는 우다다오, 지팡 북로, 중앙 정원, 취안예창, 

이공 정원, 옛 문화 거리 등 6개의 역사 경관 건축 구역을 지정했다(담당자 인터뷰, 

2024년).

2007년 톈진 역사경관건축보호위원회, 톈진 대학교, 지방 토지자원주택관리

국은 공동으로 역사 건축 유산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08년에는 우다다오의 경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거버넌스가 완전히 

완성되었다.

특별 실무 그룹을 수립하는 것부터 법안을 제정할 때까지 7년이 걸렸다. 우다

다오 개보수 시작부터 종합적인 거버넌스가 완성될 때까지는 13년이 걸렸다. 우다

다오의 개보수는 몇몇 핵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담당자 인터뷰, 2024).

노란색은 주택 지역, 빨간색은 상업 지역, 주황색은 도시 서비스, 분홍색은 학교다. 

그림 1.  톈진 우다다오 역사 계획, 톈진 계획 정보 센터, 2014. 

(출처: https://ghhzrzy.tj.gov.cn/ywpd/cxgh_43015/ghgb/202012/t20201206_45074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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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위안시리의 사례

엘리트 개인 주택 외에도 우다다오에는 당시 톈진에 공장과 회사가 있던 중국 및 

외국 기업이 여러 건물 단지를 지었다. 이러한 회사들은 직원을 위해 중국과 서양

의 고전적인 장식 양식을 혼합한 모더니즘 양식의 미니멀리즘 기숙사를 지었다. 특

히 이러한 건물들은 거실을 중심으로 주방, 욕실, 개인 침실, 업무 공간을 통합하는 

등 현대적인 기능적 계획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조계 구역

은 현대 건축의 시험장이었던 것이다. 민위안시리(Minyuanxili)와 셴농 코트야드

(Xiannong Courtyard)가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위안시리 문화창의지구는 톈진시 허핑구 우다다오 창더로 29-39(구 영국 

조계 콜롬보 로드)에 위치해 있다. 1939년 지어진 해당 건물은 저명한 현대 건축가 

션 리위안(Shen Liyuan)이 설계했다. 건물 단지는 계단식 영국식 선형 주택의 두 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개의 주택에 각각 독립된 코트야드가 있지만 서로 연결되

어 있다. 전체 단지는 노출된 회색 벽돌로 지어졌고 건물 대부분이 정문 뒤 안쪽을 

향하고 있어 사생활이 보호되어 있다. 선형 주택의 대표적인 예로서 각 주택에는 코

트야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하인 숙소, 식당, 창고 등이 있으며 나무 바닥과 기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건물은 2층 벽돌 목재 구조로 일부는 3층까지 있고 어두운 

금속 문으로 가려져 있다(THARD SITE, 2024년 검색).

민위안시리의 두 건물은 유형 문화 유적이며, 톈진에서 일반 보호 대상인 역사 

경관 건물로 분류된다. 총 대지 면적은 1,693.05m2, 총 건축 면적은 1,848.86m2이다. 원

래 각 주택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상수도가 있는 독립 주거 공간이었다. 별장은 

아니지만 층간 간섭이 없는 사생활 및 독립성 등 별장과 같은 생활 공간을 제공했다. 

민위안시리는 루무 자이 가족 기업인 톈진 지안 부동산 회사에서 재원을 지원하였고 

주로 중산층과 및 상류층 지식인에게 임대했다. 중국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융합되어 

톈진의 역사적 건물 단지를 대표하는 독특한 곳이다(THARD SITE, 2013).

“민위안시리는 잘 보존된 골목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첫 개보수 사업 대상으로 민위안시리를 선정했다.”(THARD Director, 2022년). 민

위안시리의 개보수 사업은 2009년 2월 시작되어 5월에 완공되어 일반에 공개되었

다. 3개월 만에 문화와 창의의 거리로 바뀐 것이다.

개보수 과정에서 시공 팀은 건물의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 권고를 융합하여 톈

진 역사경관건축보호규정의 관련 조항을 엄격히 준수했다. 개보수는 “오래된 것은 

그대로 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경사 지붕, 외부 유약 벽돌 외관, 내부 및 외부 문 

및 창문 양식, 내부 처마, 스트립 바닥재, 굽도리판, 목재 계단 등 원래 건물의 디테

일을 그대로 유지했다. 복원 후 이곳은 우다다오에서 일반에게 개방된 문화 예술 지

구가 되었다.

2009년, 민위안시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업체가 입주했다.

•	 뉴욕 상점가 건축 아트 갤러리

•	 팝업 3D 갤러리

•	 후이농 아가우드 미술관

•	 51 부티크 호텔

•	 31컵스 카페

•	 엠마 와인 셀러

•	 로모 카메라 전시 및 체험 센터

•	 시보 컨설팅

•	 SPOT 국제 광고 회사

•	 민위안 33 부티크 호텔

•	 카페 삼발(말레이시아 레스토랑)

•	 베드바

•	 글로벌 트래블 리포트

건축 박물관, 미술관, 부티크 호텔, 카페, 고급 호텔, 국제적인 미디어, 컨설팅 회사 

등이 입주하여 고급 상업 지구가 되었다. “상점가 건축 미술관 포스터 회고전”과 

“패트리스 버틀러 트라이시티 아티스트 전시회” 등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열

렸다(THARD Director, 2022).

초기 계획은 민위안시리를 고급 문화 창작 지구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

만 톈진에 비즈니스 모델이 적합하진 않았고 소비자 수요가 부족해 민위안시리는 기

대만큼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2017년, 톈진 역사건축복원개발공사(THARD)

는 민위안시리를 보다 “접근성이 좋은” 문화 창조 지구로 바꾸기 시작했다. 첫째, 보

다 저렴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엠마 와인 셀러가 철수한 후 현지 유

명 문화 브랜드인 “상구 서점”이 들어와 민위안시리에서 문화적 자리를 잡는 것에 성

공했다. 2017년 민위안시리의 관리실이 설립되었고, 주이 카페와 빈티지 상점 등 새로

운 업체가 입주하여 인기 있는 문화 관광지가 되었다. THARD SITE, 관리실, 민간 기

업이 협력하여 독립 장인과 기업가를 초청하여 민위안시리 거리에서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창작 시장인 “간샹지(Ganxiangzi)” 시장을 개설했다. 이 행사의 인

기로 인해 민위안시리에서 창작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

적이고 창의적인 관광지이며 SNS상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하지만 관심이 

높아지자 THARD는 임대료를 높였고 서점 등 창의성 업체에 경제적 압박이 높아지

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나가게 되었다(Director of Xiaorizi research group,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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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안시리의 개보수는 예술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다. 초기 고

급화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지만, 문화 주도의 젠트리

피케이션은 빠르게 성공했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은 또 다시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위협했다.

4.3. 	 셴농 코트야드

1901년 영국인 기업가 딩지아리가 리홍장, 차이샤오지, 허버트 후버(나중에 미국 31

대 대통령이 됨) 등 저명한 인사를 포함한 7명의 대주주가 셴농 엔지니어링 주식회

사(Xiannong Engineering Co., Lt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톈진에서 외국 자본이 설

립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부동산 회사였다. 영국 엔지니어인 리드가(Reed)가 설

계한 셴농 코트야드는 1925년 완공되었다. 기능적이고 편안한 배치가 특징인 이곳

은 중산층의 대표적인 주택이었다. 건물 외관은 이중 경사 붉은 기와 지붕과 붉은 벽

돌 벽으로 구성되어 단순하고 우아하며, 따뜻한 서양식 건축 미학을 형성한다. 셴농 

코트야드에는 여러 역사적 건축 양식이 녹아 있으며, 절충주의 서양식 빌라, 영국식 

계단식 주택, 영국식 독립형 빌라, 중국식 아르데코 양식의 빌라, 현대식 건물이 혼

그림 2.  민위안신리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출처: Chensi Shen, 2024) 

합되어 있다. 단지의 비율은 쾌적하여 큰 나무와 고요하고 우아한 환경이 특징이다. 

넓고 밀집된 코트야드는 화합적 세대로 재개발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THARD 

SITE, 2024년 검색).

복원 전에 셴농 코트야드는 130명의 주민과 5개의 법인이 거주했으며,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건물 외관이 손상되었고, 여러 가정이 한 건물을 공유하

여 내부도 심각히 손상되었다. 또한 해당 단지에는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 인프라

가 부족했다. 2006년 셴농 코트야드 계획이 시작되어 주최된 건축 공모전에는 상하

이 및 톈진뿐만 아니라 미국 및 덴마크 회사들도 참여했다. 제안서에는 철거 및 재

건, 현장 복구, 부분 철거 등 여러 전략이 제시되었다. 건물의 일부 철거를 제안하는 

제안이 제시되었지만, 톈진의 역사 건축물 보호 자원봉사단은 강력한 반대했다. 자

원봉사단은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면 우다다오의 역사적 특성과 거리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무원에서는 이러한 반발로 인해 우다다오를 중요 역사 

경관 지역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했다(THARD SITE, 2024년 검색).

셴농 코트야드 개보수는 8년이 걸렸으며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시

공 면적은 8,600m2로 셴농 코트야드와 후난 9로가 포함되었으며, 2단계에는 시공 

면적 16,400m2로 샤오광밍선, 후난로, 허베이로가 포함되었다. 건물의 열화가 심각

해 개보수는 복원에 역사적 청사진을 참고하여 건축 측량부터 시작하여 외관 수리

와 담수화를 진행했다. 또한 개보수 과정에서 우다다오에 있는 같은 시대의 다른 건

물들을 참고하여 비슷한 양식을 파악하여 창의적인 복원을 진행했다. 시공 과정에

서 원래 재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상당한 문제가 되었다. 옛 건물의 벽돌을 해체하고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벽돌을 잘라 벽에 재사용하는 세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지

하 배관을 다시 설치하여 인프라 배관도 정비했다. 개보수는 원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일부는 타협했다(THARD SITE, 2013).

셴농 코트야드의 상업적 입지는 다양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있는 “문화 중

심지”로 설명된다. 지역에는 스타벅스 북중국 대표 지점, 홍콩 레전드 광둥요리 대표 

지점, 지중해 레스토랑, 이탈리아 레스토랑 등 고급 레스토랑이 입주했다. 또한 지역

적 및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문화 교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명품 가정용품 

업체와 선도적인 문화 및 박물관 업체도 입주하도록 유치했다. 상업 및 마케팅 전략의 

목표는 건축과 현대 생활 양식 측면에서 영국 조계지 시대의 상류층 생활 양식과 사회

적 교류를 재현하는 것이었다(Director of Xiaorizi research group, 2024).

하지만 스타벅스 등 일부 업체는 잘 되었지만 지나치게 고급화 입지로 인해 

지역의 전반적인 상업적 성공은 어려움을 겪었다. 고급 매장은 점차 교체되었다. 

THARD는 독창적인 생활 양식 제품을 중심으로 간단한 생활과 장인 정신을 강조

하는 친환경 생활 양식 시장 “젠량지(简良集)”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했다.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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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인기 매장인 샹허 페이스트리 가게, 수제 은제품 매장, 가죽 제품 매장 등 

새로운 업체가 입주하여 삶의 질을 강조하고 보다 친근하고 일상적인 생활 요소를 

반영하게 되었다. 한편, THARD는 시장 조직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 “샤오리지 

연구 학회(Xiaorizi Research Society)”와 협력하여 셴농 코트야드에서 여러 창작 시장

을 주최하여 인기를 높이고 있다(Director of Xiaorizi research group, 2024).

2018년 이후 시작된 셴농 코트야드 개보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첨단 인터넷 

기업이 입주하여 사무실이나 브랜드 쇼룸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의 변화를 꾀하려는 톈진의 목표와도 연계되

어 있다. 하지만 소규모 빌라 환경은 이러한 업체의 대규모 사무실 수요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사무실 공실이 많았고 활용도가 낮은 박물관으로 활용되었다. 2022년 이

러한 접근법을 바꾸어 THARD는 생활 양식 브랜드 “몐리(Mianli)” 커피를 출시했

다. 몐리는 커피 브랜드로 미술관, 창작 상점, 친환경 헬스장, 기타 사업에 진출하여 

야외 콘서트, 오페라, 반려동물 시장, 기타 행사를 주최했다. 그 결과 셴농 코트야드

의 2단계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현재 창의적 호텔이 오픈할 예정이다. 셴농 코트

야드는 대부분 간과되다가 인기를 크게 얻으며 고급 소비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고 

창의적인 문화 명소로 발전하는 변화를 겪다(몐리 카페 인터뷰, 2023).

4.4. 	 칭왕푸와 샨이리

칭왕푸(청나라 황태자의 저택)는 톈진시 허핑구 충칭로 55에 위치해 있다. 1922

년에 지어진 칭왕푸는 원래 청나라의 환관인 샤오더장이 설계하고 감독한 건물이

다. 후에 청나라 왕실의 4대 황태자 자이젠이 가족과 함께 저택을 구입하여 “칭왕푸

(Qingwangfu)”라고 명명했다. 저택의 건물 면적은 4,327m2, 연면적은 5,922m2이다. 

코트야드 배치는 2층으로 벽돌과 목재 구조(지하실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건

축물은 서양적인 요소를 채택하면서 중국 전통 문화 이미지를 담고 있어 우다다오

의 빌라에서 볼 수 있는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다.

칭왕푸의 건축 양식은 중국과 서양의 요소들이 융합된 절충주의 양식이다. 유

황 벽돌로 지은 외벽과 붉은 기와의 경사진 지붕 등 절충주의가 본관의 특징이며, 웅

장하면 우아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내부는 정교하게 조각된 디테일로 고급스럽게 

장식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본관 중앙에 있는 공용 홀이다. 12m 높

이의 천장과 350m2 면적으로 독일에서 수입한 포도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고급스럽

고 낭만적이다(THARD SITE, 2024년 검색).

칭왕푸가 원래 있던 자리에는 현재 칭왕푸 문화전시관이 있다. 벽돌 및 목재 

구조와 서양식과 중국식 혼합 저택 양식으로 3층이며, 건물 면적은 4,325m2다. 건물 

중앙에는 부채 모양의 돌계단과 높은 단상이 있다. 1층과 2층은 복도가 있으며, 3층

에는 조상을 기리는 공간이 있다. 저택에는 테라조 바닥, 무늬 천장, 원목 문과 창문,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특징이다. 동쪽의 정원에는 암석, 동굴, 육각형 정자가 있다

(THARD SITE, 2024년 검색).

1949년 칭왕푸는 톈진 군 사령부의 본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1949년 이후 

중국 소련 우호회 톈진 지부, 톈진 인민외교회, 톈진 대외경제무역위원회, 톈진 상무

위원회, 톈진 외무실에서 사용했다(THARD SITE, 2024년 검색).

2010년 톈진 역사건축혁신부(THARD)는 진정성, 완전성, 가역성, 인식 가

능성,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원칙에 따라 2년 동안 칭왕푸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 복

원 과정에서 건물의 원래 외관, 코트야드 식생, 경관은 원래 그대로 보존되었다. 내

부의 소중한 목재 조각, 테라조 바닥, 나무 바닥, 문, 금속 부품, 유약 칠한 중국 기

둥, 그림, 스테인드글라스 등 역사적 요소도 개보수를 통해 신중하게 보호했다. 건

물의 외관 복원에 있어 모래 주입 세척 기술을 사용했으며, 손상된 부분은 엄격한 

재료 규격에 따라 수리하여 복원된 벽이 원래의 질감과 색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THARD 관리자 인터뷰, 2022).

하계 다보스 포럼과 제30차 국제행동위원회 연례회의 등 주요 국제 행사를 칭

왕푸에서 개최했다. 또한 칭왕푸 저택은 식사, 연회, 다기능 홀 등 다른 기능으로 용

도가 변경되었다. 하지만 칭왕푸는 지역의 다른 유적지와 마찬가지로 방문객이 부

족하고 자원 활용이 낮아 어려움에 처했다. 박물관으로서 기능은 남아있지만 다른 

그림 3.  셴농 코트야드에 있는 젠량지 브랜드 매장  

(출처: Chensi She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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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용도는 좋지 않았고 주변 상점은 공실이 많았다.

칭왕푸에 인접한 샨이리(Shanyi Li)는 33개의 계단식 빌라가 7열로 이루어진 

코트야드식 단지이며, 면적은 5,000m2에 달하고 건물 면적은 8,009.62m2이다. 이는 

톈진에서 일반 보호 대상인 역사적 경관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 샨이리(원래 이름은 

산이리)는 1937년 중국의 근대 시멘트 산업가이자 치신 시멘트 회사의 대표였던 천

이푸가 그의 아들 천판유, 천다유와 함께 세운 건물이다. 건물은 베이양대학교 토목

공학과를 졸업한 천판유가 설계하고 감독하였으며, 초기에는 사무직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주거 지역이 되었다. 

칭왕푸와 샨이리는 낮은 방문자 수와 자원 활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각기 다른 전략을 택했다. 칭왕푸는 바 카페인 “이스트게이트(Eastgate)”를 도입하

여 저택을 SNS에서 인기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SNS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칭왕푸의 정원 쪽에 있는 양

식 레스토랑은 저택을 요가 또는 결혼식 같은 행사를 위한 장소로 바꾸어 축하 장소

로 사용하도록 했다. 샨이리는 처음에는 부티크 호텔로 운영되었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이후 사무실 공간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샨이리에 입주한 많은 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여러 부동산이 재정 부족과 지속 가능한 수입을 창출하지 못

했다. 2022년 샨이리는 고급 아파트 개발을 통해 고급 산업과 유명 기업가가 모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소규모 서양식 건물 활성화 계획의 일환이었다

(THARD SITE와 인터뷰, 2022).

2024년 이후 톈진 현대예술문화교류서비스센터의 전문가 팀을 불러와 칭왕푸

의 문화 운영을 보다 강화했다. 전문가 팀의 목표는 저택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톈진만의 통합 문화 및 관광 개발 모델을 홍보하는 것이다. 칭왕푸의 운영 관리를 위

해 THARD는 공개 입찰 절차를 통해 전문 기관을 참여시켰으며, 서비스센터를 낙

찰자로 선정했다.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센터는 “중국 좋은 

관광지” 시리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실크로드 세계 이미지 전시회”와 같은 국가적 

및 지역적 행사를 주최했다. 서비스센터는 “칭왕푸 연회”, 몰입형 전시, 라오메이화, 

징완홍, 귀슌자이 등 톈진의 유명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계획으로 

창의적인 문화 상품 개발, 몰입형 전시, 우다다오 주변의 지속적인 성장 등이 있다

(THARD SITE와 인터뷰, 2024).

칭왕푸와 샨이리는 고급 공연장에서 보다 접근이 쉬운 문화 및 창의적 관광지

로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발전은 현대의 문화적 및 상업적 수요를 충족하도록 유적

지를 개보수하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례인 민위안시리, 셴농 코트야드, 칭왕푸, 샨이리는 문

화유산 보존과 현대 도시 개발의 융합이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 사례는 유적

지의 역사적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현대적인 상업, 문화, 주거 용도로 개보수하는 

것 사이에 섬세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대 및 고전 건축 양식이 독특하게 혼합된 민위안시리는 처음에는 고급 문화 

창조 지구로 기획되었다. 첫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 수요 부족으로 인해 예상했던 만

큼 상업적으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폭넓고 접근성이 높은 일반인으로 대상을 변경

했다. 지역 문화 브랜드, 창작 시장, 지역사회 활동의 도입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

고 인기 있는 문화 관광지가 되었다.

절충주의 건축 양식의 중산층 주거 단지인 셴농 코트야드도 복원 과정에서 비

슷한 문제를 겪었다. 오래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해 건축 측량, 외관 

수리, 기존 자재 재사용과 같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원래 목표는 영국 조계 시절

의 역사처럼 지역을 첨단 기업과 고급 문화 활동의 허브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역사

적 건물의 규모는 현대 사무 공간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이러한 구상은 완전히 실

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몐리 커피 등 문화 및 생활 양식 업체가 들어서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기가 돌게 되었다. 단순하면서 풍부한 생활 양식 브랜드가 인기 있다는 것

은 지역이 공동체 중심적이고 창의적인 용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및 서양 건축 요소가 풍부하게 융합된 칭왕푸는 역사 보존의 독특한 사

례다. 저택을 신중하게 복원하여 건축적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용도의 다기

능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커다란 규모와 중요한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유

적지는 상업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칭왕푸는 고급 다이닝, 결혼식, 전통 

오페라 공연 등 SNS 중심의 체험과 문화 활동을 도입하여 인기 관광지로 변화하는 

것에 성공해지만, 휴양과 SNS에만 점차 집중하게 되었다.

부티크 호텔과 사무실 공간으로 어려움을 겪던 샨이리는 고급 아파트와 창작 

공동체 중심지로 변신했다. 샨이리의 문제는 관리와 장기 투자 수익의 지속 가능성

이었다.

역사적 건물을 적응시켜 재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인 것이다. 원래 고급 상업적 지위(역사적 이미지로 회귀)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

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유적지가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 중심 모델로 전환하여 성공

할 수 있었다. 문화 활동, 창작 시장, 생활 양식 브랜드가 도입되어 역사적인 공간은 현

지인과 관광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활기찬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과도한 관광 및 역사 내러티브의 지나친 단순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유적지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원래 재료와 외관을 복원하는 등 

역사적 보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복원은 대응의 일부일 

뿐이다. 오늘날 도시 맥락에서 이러한 유적지의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상업적 적응과 관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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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적지 내 왕홍의 과제

5.1. 	 칭왕푸

칭왕푸의 공간은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본관은 박물관으로 보존되었지만, 운

영권은 민간 자본이 인수하여 수익 위주의 박물관으로 변했다. 박물관 주변에는 다

양한 상업 업체가 들어섰다. 카페 및 맥주 바는 독특한 메뉴와 디자이너가 만든 인

테리어로 왕홍(인터넷에서 유명) 사진 명소로 인기를 크게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는 유명세에도 실질적으로 재정 수익을 창출하진 못했다. 카페는 운영 손실과 

건물주의 공간 회수 결정으로 인해 폐쇄되어 왕홍 유명세도 끝이 났다.

한편, 칭왕푸의 옛 정원은 서양식 레스토랑과 결혼식 및 상업 행사를 위한 장

그림 4.  톈진 칭왕푸, THARD SITE 

(출처: https://www.thard.com/?lm2/ . 2024) 

소로 변모했다. “왕푸 정원”으로 브랜드화한 이 사업은 톈진 전역에서 활발히 홍보

되어 재정적으로 상당히 성공했다. 예를 들어, 고급 자동차 브랜드와 협업하여 회원

을 위한 특별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참가자는 자신의 체험을 SNS에 공유했다. 칭왕

푸의 고급스러운 건축물과 역사적 배경은 이상적인 배경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

업의 인기와 수익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칭왕푸의 외관은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방문객과 수익을 유치하고자 

민간 운영자가 역사적 진정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식 요소를 외관에 도입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SNS 친화적인” 변경에 대해 온라인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반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유적지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이 사건은 문

화유산 보존과 상업적 이해관계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5.2. 	 민위안시리

민위안시리의 개보수는 최소한의 개입과 저비용 복원 원칙에 따라 주요 구조를 대

대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민위안시리는 좁고 깊은 산책로가 특징인 

원래의 골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부각되는 상업적 왕홍(인터

넷에서 유명) 대신 조용하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예를 들어, 톈

진에서 제일 유명한 문화 서점 중 하나인 상구 서점과 민간 석조 박물관은 민위안시

리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되었다.

하지만 민위안시리는 왕홍 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골목길

은 창작 시장에 사용되었다. 2024년 THARD는 민위안시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해 새로운 특별 기금을 확보했다. “트렌디한” 상점이 등장하여 업체는 상점 장식을 

변경하고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등 창의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

다. 민위안시리 인근 거리에는 밝은 색으로 칠한 푸드 트럭들도 있어서 고객이 몰리

고 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의 성공으로 민위안시리의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하여 젠트

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 그 결과 서점 등 문화 시설은 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전해야 했다. 이러한 현상은 민위안시리와 같은 문화유산 지역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과 상업적 성공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5.3. 	 셴농 코트야드

상업 단지로서 1단계의 성공에 이어 셴농 코트야드의 2단계에서는 톈진의 경제 발

전을 위해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원래 목표로 했지만 결국 이 계획은 목

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단계에서는 “몐리” 브랜드를 운영하며 왕홍(인터넷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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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관광지로 거듭났다.

몐리 브랜드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왕홍 매력을 확립하고자 여러 전략을 실시

했다. 여기에는 레스토랑, 카페, 미술관, 극장, 어린이 예술 교육 센터 등 다양한 업

체가 포함되었다. 조형물, 벽화 등 창작 설치물이 코트야드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톈진”을 주제로 한 대형 배너는 휴가철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가 많다.

또한 몐리는 빈티지 가구 박람회, 반려동물 시장 등 주제별 창작 시장을 개최

하여, 특별한 사진 촬영과 쇼핑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코트야드에서

는 가끔 야외 콘서트와 오페라가 열려 문화적 분위기를 강화했다. 몐리는 온라인 커

뮤니티를 통해 청년과 소통하고 행사를 홍보하고 SNS 플랫폼으로 연계를 강화했다.

몐리는 왕홍 인기 관광지로서 수익과 관심을 성공적으로 창출했지만, 제공하

는 문화의 질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비판자들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문화 상품과 체험은 의미 있는 문화적 가치보다는 상업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

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한다. 

6. 	 결론

우다다오의 발전 역사를 보면,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만의 도시화 맥락에서 문

화유산 보존 정책과 도시 개발 모델의 복합적인 역학 관계를 보여준다. 반식민지 지

역이던 우다다오는 오늘날 “왕홍” 문화유산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여러 단계의 변화

를 거쳤다. 문화유산 법률 제정과 하향식 복원 노력은 우다다오가 암울한 역사적 성

찰의 장소가 아닌 문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도시 개발의 여러 단

계를 거쳐 문화유산 공간은 현대 도시 필요에 맞는 수단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었으며, 

문화유산으로서 의미는 도시 브랜드 및 경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재조성되었다.

특히 왕홍 문화의 영향에 따른 정책 지침과 SNS는 우다다오의 유산화 및 관광

화의 새로운 도약을 주도했다. 문화유산 복원은 왕홍 활동의 배경과 장소를 제공하

면서 동시에 “엘리트”라는 의미가 함축된 문화적 참조를 제공한다. 하지만 하향식 

개보수는 대규모 건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SNS와 창의적인 문화로 버는 관

광 수익은 민관 자본의 협력을 유도하여 보다 작은 규모로 문화유산 공간의 변화를 

촉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은 역사적 진정성이 약화되고 문화적 의미가 상품

화되는 단점이 있으며,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사이에 긴장을 일으킨다.

또한 우다다오의 개발은 심각한 사회 계층화를 드러냈다. 신흥 중산층은 창조 

산업과 상업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 경제를 장악하였지만, 원래 주민은 경제적 및 사

회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소외되어 버렸다. 한편, 왕홍 경제는 방문객 수

와 경제적 이익을 급격히 늘려 문화유산을 활성화하고 있다. 반면 상업적 모델의 짧

은 수명 주기와 문화 상품의 획일화로 인해 문화유산 유적지의 지속 가능성은 제한

적이며, 지나치게 휴양에 초점을 맞춘 내러티브는 역사적 깊이와 문화적 가치를 희

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다다오의 사례는 문화유산이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의 전달 수단일 뿐만 아

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역사적 보존, 상업적 발전, 문화적 보급, 사회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림 5.  셴농 코트야드의 일부 사업인 몐리의 창작 시장. 

(출처: 몐리의 미디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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